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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화예술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정보센터 설립계획 검토방향

황 동 렬

<세 목>

Ⅰ. 서론

Ⅱ. 문화예술정보센터의 설립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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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별 세부계획

1. 문화예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2. 정보원(情報員)의 개발

3. 예술정보의 분석 가공

4.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 연구

5. 수익성 사업을 위한 서비스의 종류

Ⅰ .서 론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물질문명의 지대한 확산과 생활문명의 혁신을 가

져왔으나 우리의 사고와 정신세계의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은 몇몇 특정인

에게 향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정신세계의 혁신과 선진민족의 창달을 위해

특정인 중심의 차원에서 공공대중을 향한 문화예술 공유와 향유의 차원으로 승화

시켜 안락한 문화생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공유화와 선진화를 위한 기초작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

와 공급,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매체 역할, 더 나아가 수용인의 점진적인 확대야말

로 문화예술정보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명이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 정보생산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의 공급

2) 생산된 정보의 수집, 변환과 공급을 통한 과학화된 정보관리

3) 정보의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저변화대를 위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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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업의 수행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각 분야별 문화예술 자료관의 고

유기능인 정보자료입수 및 보존, 이용기능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정보유통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국가 문화예술활동의 구심체으로서의 문화예술 지표의 생성,

국가 정보정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주행하는 문화예술정보센터의 설립이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국내 초유의 문화예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

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 및 운영상 검토 방향을 제시한다.

1) 예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2) 정보원(情報員)의 개발

3) 예술정보의 분석, 가공

4)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연구

5) 정보서비스

6) 전산자동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ll . 문화예술정보센터의 설립목적 및 필요성

인간다운 생환에 필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의식주 이상으로 인간 행위에

영향을 주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에 점차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된 문예에 대한 갈망은 지난 십수년 동찬 경제발전의 우선 정책에 치우쳐 다

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으나 21세기 미래의 선진조국에 대한 열망에 비례하여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예술의 유지들을 전승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발전과 창조의 사명을 목적으로 하여 범 국가적인 정책 ·행정

적인 측면과 정보의 생산, 창조자와 이의 매내자 또는 이를 수용하는 이용자의 측

면에서 문화예술정보센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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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문화예술정보의 유통중심체

4) 국민대중을 위한 문화공간의 창출 확대

Ⅲ . 운영한계 및 범위

3.1 정보서비스기관의 형태

정보서비스기관의 형태는 그 활동형태에 따라 집중식, 분산식으로 구분된다. 집

중적인 형태는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이 정보의 유통을 1개관에서 중추적으로

취급하고, 분산적인 형태는 부분적인 주제 분야의 기관들이 독자적인 정보제공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정보센터와 전문정보센터도 운영될 수 있는데

전문정보센터는 그 대부분이 Mission-Oriented형으로 특정주제정보의 분석과 평

가를 수행하나, 종합정보센터에서는

1) 정보의 수집과 보관

2) 정보의 처리, 축적

3) 정보의 제공

4) 정보과학의 연구

5) 정보 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정보센터를 지향하여 각 전문별 도서관(예 :현대미

술관, 국립박물관, 지방문예센터, KBS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용이 바람직

하다.

3.2 정보센터의 운영한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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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과 관리체제 등은 국내외의 정보센터

운영모형을 참조하였으나 국내 문화예술 정보자료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계획의 미비로 전반적인 정보센터의 운영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러 종류

의 문화예술 자료관 운영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되도록 중복을 퍼했으나 많은 부

분이 중복되는 것은 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수적인 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료관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료관과 정보센터의 종합운영방안과

자료관과 정보센터의 분리 독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나 정보센터의 설립시에

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되고 점차적으로 자료관은 Archives및 전통적 도

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센터는 정보자료의 배포와 안내를 주도하는 독립 조직

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관련기관과의 관계 모형>

문화예술정보센터

(종합정보센터)

Specilised

Inf,

Center

Inf,

Analysis

Center

Inf &

Analysis

Center

Data

Center

<문화예술전문기관과의 관계 모형>

전 시 공 간 자 료 관 정 부

문 화 예 술 정 보 센 터

공 연 공 간 언론, 연구기관
지 역 문 화

예술전문공간

Ⅳ . 예상되는 소요인력 및 예산

4.1 소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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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존 자료관의 전통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정보센터의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

므로 실제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담당업무와 그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검토하기 어

업무별 담당요원

업무구분
자료수집 및

축적

자료분석 및

가공

교육, 홍보

및 사업

행정관리 및

기획

담당업무

·자료수집

·자료정리

·정보원개발

·색인, 초록 등

의 서지

·평론 및 해설

·매체변환

·주제조사

·간행물

·교육, 홍보

·REFESENCE

·조사연구

·MARKETING

·정책개발

·예산, 회계

·시설, 설비

·대외협력

담당요원

·분야별 자료수

집 사서

·CLASSIFIER

·CATALOGER

·R & D

·주제사서

·BIBLIOR-

APHER

·ENGINEER

·예술평론가

·참고사서

·편집요원

·홍보교육원

·사업담당

·커뮤니케이션

요원

·행정가

·비품설비담당

려우나 일반적인 정보센터의 모형을 참작하고 국내 기존 자료관(도서관포함) 활동

과 연계하여 필수기능 및 소요인력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자료관과의 중복업무부분을 포함하여 정보자료의 수집과 축적 및 정보의 가

공과 분석에 필요한 제 기능과 인력, 이용자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요원,

문화예술관련 활동상황의 검토 및 분석과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들을 포함하

여 다음 표와 같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4.2 소요예산

문화예술정보센터의 정보자료 수장범위, 전산자동화시스템의 내용 등이 결정되

기 전에는 필요경비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운영(Budgetig)에 대한 일반

적인 이론으로 전년예산의 연장으로 생각되는 전통적인 line Item 방법과 일반적

인 공식에 의존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233(Zero Based Budgetig)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g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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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V . 사업 별 세부계획

1. 문화예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1.1. 문화예술정보센터의 운영조직

위 개념도에 나타난 조직체계는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조직을 기능별, 주제별,

자료형태별, 이용자 중심의 조직으로 구분했을 때 기능별 조직을 우선으로 하였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이용에 따르는 하부조직은 자료의 형태 및 이용자 중심의 조

직으로 구성하였다.

1.2 국내외 유통체제

1.3 국내협력방안 및 해외 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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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국내 협력 방안

문화예술정보센터는 국내의 정보유통 중심체로서의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

보원인 동시에 수용자인 국내의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특히 DACOM

이나 KIET 와 같은 굴지의 정보센터와의 협력은 수장정보의 양과 질, 기술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업무 협의와 개선 방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용이한 협력망의 구축

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지만 실제적으로 정보원 공유해야 할 예술유관기관이나 각

급 도서관 또는 공연, 전시장과의 협력은 일차적으로 참여와 유도의 프로그램 개

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정보유통을 위한 협의회와 같은 협력

기구의 구성을 계획하여 점차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이러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보자료의 수집과 정리,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

들이 협력 네트워크로서 수행될 때 국가적인 차원의 서지통정이 가능하며 국제간의

위상도 고조시킬 수 있는 예술정보센터의 일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3.2 해외 협력

1.3.2.1 목적

1) 각국의 문화예술정보 관련기관 및 유관 데이타베이스와의 연계, 정보기술의

발전과 수용, 정보의 표준화,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환을 통해 문화예술정보의

다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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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추진 내용

1) 협력기관 조사

-데이타베이스 제작 유통기관

-국제 기구

-주제별 도서관(정보센터 포함)

-각급 예술단체

2) 추진 과제l

-협력체제의 구축

-자료의 기증 및 교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국제적인 네트워크 참여

1.3.2.3 해외협력

1.4 국내 정보유통협의회 (가칭 ) 구성 운영

1.4.1 목적

문화예술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가공, 분석과 설비의 공동이용 등 분화예술진흥

을 위한 범 국가적인 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정책방안으로 부터 문화예술활동,

연구, 교육활동 등에 이르는 전 문화생활에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체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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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협의회 운영 내용

1.4.2.1 추진방향

1) 국내의 문화예술정보유통을 위한 기본사업 계획수립

-정보의 표준화, 데이타베이스 제작 및 가공 등

2) 정부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보유정보공개 유도

3) 전국적인 온라인네트워크 구성

4) ARTS INFORMATION MARKET 운영

5) 지역, 성별, 계층간 이용자의 저변 확대

1.4.2.2 협의회의 구성과 참여 기관

1) 각 협조기관들의 수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2) 각 협조업무의 기능별 지역간 사업을 위한 분과회

3) 이들의 조정역활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참여기관은 문화예

술관련 도서관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학 및 대학교 도서관의 문화예술전문도서관

·서울대, 이대, 연대, 서울예전

-예술학교도서관

·추계예술학교, 국악고, 안양예고

박물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각 대학 박물관

공공기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BUSINESS OR COPORATE

.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ART GALLERIES,

AUCTION HOUSE 등

전시장 등의 부속도서관 등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여 협력체제에로 유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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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통조직을 일원화 함.

1.4.2.3 협의회와 협조체제와 주요사업

1) 정보자료 보유현황과 운영실태 조사

2) 각 참여기관별 전문정보영역의 확정과 역할 운담

예) 음악자료-한국음반협회

국악자료-국립국악원

미술자료-현대미술관

박물자료-국립 박물관

시나리오자료-공연윤리 위원회

3) 기관별 목록의 정리

-분류법, 목록법 등의 통일

-기관별 목록작성작업 후 일정 포맷에 따라 데이터의 계속 축적

-정보센터 꼭 종합관리

4)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1단계 :자료 소장기관의 자체제작

-2단계 :자관제작 데이타베이스의 통합관리

5) 제작된 데이타베이스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

* 협조 내용에 따르는 서비스 요금 부담의 관계 :

앞으로 상세히 연구될 분야이나 정보센터 중앙집중에 의한 자료공동이용에

관한 법규제정과 협의회기관간의 이용요금율을 검토해야 함.

1.4.3 협력 내용

1.4.3.1 기본방향

1) 자원공유(Resources Sharing)

2) 공동목록-네트워크 미 개설시 책자목록 등을 통한 목록정보 및 정보소재파

악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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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Inter Library Loan)

4) 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구축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1.4.3.2 자원공유

1) 자료의 보존, 교체, 퇴치, 복제

2) 자료배분 비율 및 사이즈

3) 자료수집 분야에 있어서 행해야 할 활동(ACTIVTTIES)의 우선순위

1.4.3.3 서어비스

1) 서어비스 대땅이 되는 이용자, 또한 이용자의 우선순위

2) 설비의 조직화 및 준비

3) 이용자의 오리엔테이션

4) 서어비스의 중앙분리화

5) 서어비스 태도 및 자세

6) 서어비스의 범위 및 정도

7) 서어비스료

1.4.3.4 인적자원

1) 인적 자원의 조직화

2) 특수기술의 연마

3) 관리자의 역할

4) 직원의 개발, 전문화로의 유도

1.4.3.5 관리분야

1) 모조직체와의 상관관계

2) 한정된 자원의 관리

3) 타 정보서어비스와의 상관관계

2. 정보원 (情報員 )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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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목적 및 범위

자료관의 이용자에 대한 마케팅조사가 이루어지면 수집정책(Collection Develop

meat)이 결정되어 자료의 입수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입수될 수 있는 자료는 사서가 정보소스를 확인하여 이용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치이론(information Value Theory)이 적용될 것이나,

1) 자료의 소스를 미처 확인치 못한 경우

2) 인력과 자금의 부족

3) 이용자의 요구변화

4) 운영 및 조직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적시에 적정한 정보의 신속한 확인과

입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장서개발과 지속적인 정보원의

개발, 유비가 필요하다.

2 .2 추진내용

2.2.1 국내외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활용

1) 입수 방법의 현대화

-출판협력기관 : 팩시밀리 등의 활용

-대행사 :온라인 입수방법 활용

-해외협력기관-BLLD 등의 온라인 팩시밀리 활응

2) 자료의 분담수집

3) 학, 협회와 같은 정보원과외 접촉활동 :회원 가입

2.2.2 정보개발을 위한 간행물 발행

1) 브로셔 등 안내물의 발간, 배포

2) 2차 자료의 발간

-색인, 초록, REVIEW, 목록

3) 국내 문화예술인 단체, 특정주제에 대한 데이타베스 패케지의 교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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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납본제도의 활용방안

1) 협의회와 같은 정책자문기구에서 국내의 문화예술관계 자료의 발간시 정보센

터에 의무적으로 일정부수를 납본케 하는 방법

2) 납본에 대한 국내 정보원의 조사

3) 납본에 따르는 INCENTIVE의 법안 강구

4) 납본자료의 대상과 범위 결정

2.2.4 정보원 개발시의 고려사항

2.2.4. 1 자료수집

1) 수집의 범위, 깊이, 조직화

2) 제공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의 형태

3) 자료선정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책임 소재

4) 자료수집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입

5) 수집정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2 .3 재단자금의 이용

2.3.1 재단의 종류

1) FAMILY FOUNDATION

2) GENERAL FOUNDATION : ROEKFELLER, FORD, CARNEGIE

3) CORPORATE FOUNDATION :비품, 예술품

4) COMMUNITY TRUST

2.3.2 재단존용방법

1) FOUNDATION DIRECTORY, FOUNDATION GRANT INDEX,

FOUNDATION NEWS, COMSEARH(DIALOG 이용 가능) 등의 조사

2) 비영리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등을 이용

3) 국내의 공익단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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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정보의 분석 가공

3.1 목 적

원 정보자료는 숙달된 이용자 외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1차 자

료의 분석과 가공을 통하여 이용자 접근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3 .2 기본방향

1) 국내외에서 수집한 1차 정보자료를 분류, 색인, 초록을 작성 2차 자료로 변

환

2) 위 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를 통한 온라인 배포

3) 정보의 신속한 주지 전달을 위한 속보류, 색인지, 초록지의 발간, 배포

4) 정보자료의 분석, 가공에서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리작업-정보의 표준화

3 .3 추진내용

3.3.1 데이타베이스의 제작

3.3.1.1 데이타베이스제작 대상자료의 선정

1) 대상 매개별 구분 :책자, 비도서, A.V자료, MT

2) 대상 주제별 구분 :공연, 시연, 원문헌

3) 가공가능한 형태별 구분 :원문헌의 2차 자료(색인, 초록, REVIEW)

3.3.1.2 제작 가능한 데이타베이스의 모형

1) 예술작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매체별

주제별

작품별

2) 예술이론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 기사색인 REVIEW

3) 예술행위자(또는 단체) 데이타베이스 : 인명 '데이타베이스

4) 예술정보소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 DIRECTORY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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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데이타베이스 제작시의 고려사항

1) 각 매체별 자료와 주제, 2차 자료의 형식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예) 영화 필름에 KEYWORD를 선정하여(임의 아니면 전거 FILE) 색인으로

수록할 것인지, 영화속에 나노는 주인공 인명 FILE을 만들 것인지, 주제는

디소러스를 사용하되 얼마까지의 KEYWORD(DESCRIPTOR)를 부여할 것

인지, 영화 필름 한 개의 ROLL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초록이나 요약문으로

데이타베이스화 할 것인지 등

2) 분류, 목록법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용어의 표준화(시소러스, SUBJECT HEADING

4) 표기법(외래어표기 기준, 띄어쓰기, 조사)

5) 초록작성 법

6) 한글화 데이타베이스라는 관점에서의 재검토

3.3.2 정보의 표준화

3.3.2.1목 적

기존의 분류목록법에 의한 정보유통의 기준으로 정형화된 도서관에서는 폭주하

는 정보원의 처리, 지리적·학술적·전문적 영역을 초월한 범 세계적인 정보유통

체제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호환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표준화에 대한

규정의 제정과 활동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외국문화의 범

람과 무질서로 인한 용어의 불특정한 사용을 조정하고 정보이용자와 매개자의 표

준화된 공동의 기준을 만들어 외국문화의 국내 수용과 올바른 문화활동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3.3.2.2 표준화 설정범위 및 항목

1) 문화예술정보의 표준화 추진범위

o문화예술정보의 표현과 형성에 관한 것

o문화예술정보의 가공과 분석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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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문화예술정보의 기록형식에 관한 것

o문화예술정보의 기록매체 및 기자재에 관한 것

2) 표준화 항목

o서지기술 데이터의 표준화

-lSBD, ISDS, ISSN, ISBN 등

o2차 정보화 기술의 표준화

-색인작성기준, 초록작성기준 등

o문화학술용어의 통인 및 용어통제 시스템

-문화예술용어의 번역, 분류법, 디소러스, 전거 FILE 등의 작성과 관리

o정보전달매체에 관한 사항

-논문의 형식, 잡지의 내용의 배치, 인용문헌

o자료관리를 위한 것

-잡지의 제본, TECHNICAL REPORT의 구성, 매체변환 등

o서지교환용 MAGNETIC TAPE에 관한 것.

-150 기준, MARC 포맷, UNSIST-RM 등 활용

3.3.2.3 표준화 추진절차

1) 표준화 추진을 위한 연구팀 구성

o표준화 관장기구와의 협조하에 정부부처, 정보처리기관, 도서관, 기업, 학,

협회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심의기구를 상설

2) 기준안의 작성 및 제시

o심의위원회 산하분과별 연구자들이 설정한 기준안의 작성과 수정

3) 기준안의 책정 및 공표

o심의 정정된 표준안의 선택과 공표

4) 표준안의 보급과 관리

o공표된 표준안의 보급과 개정추진활동이 계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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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표준화 추진시의 고려사항

1) 관계기관의 망라적 참여와 협력을 요함.

2) 책정된 기준의 수용을 위한 보급체계의 구축

3) 현재 활용되는 모든 개인, 단체, 국가기준이 종해되어 검토되어야 함.

4) 예술정보의 표준화에 대한 기준작성의 기반구축을 위해 국내 예술활동에 대

한 종사자의 수, 활동분야, 예술활동의 한계, 범위, 정보 이용자의 수준과 대

상 등에 대한 연구가 지행되어야 한다.

3.3.3 데이타베이스 생산물의 부산물

1) 2,3차 자료의 발간

2) 1차 자료와 2,3차 자료의 종합으로 1차 자료를 발간하는 방안·검토

3.3.4 매체의 변환

3 .4 정보의 분석 , 가공을 위한 기초 연구

1) 분석, 가공의 범위 및 한계

o MACRO 분석 또는 MICRO 분석의 결정

o 색인 또는 초록, 기사안의 기타 정보(그림, 도표)의 분석범위

o 판색인, 초록자료의 범위

2) 위와 관련한 인원, 예산, 수행시간, 수행도(PERFORMANCE) 분석

o수집자료의 량, 예산, 모조직의 정책 등과의 관계

3) 매체에 대찬 이용자의 예상 가능한 접근점(ACCESS POINT) 조사

<매체별 이용자접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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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예상 ACCESS POINT

저 자 서 명 주 제 발행자 발행지 정 산 ISSN ISBN 등
BOOK

P.

SLIDE

PAMP.HLET

지 도

RECORD

카다록 등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분석, 가공정보의 기능화에 관련된 문제

o 색인의 종류

o 초록의 종류

o 분석, 가공의 단계

예) PAMPHLET지 입수되었을 때 PAMPHLET별도의 관리시스템 존속

여부

4. 정보제공을 위한 기초 연구

4 .1 이용자 연구를 위한 기본작업

1) 국내활동 문화예술가들의 현황 파악 :개인, 단체

2) 문화예술정보의 생산정보원의 파악 :개인, 단체

3) 전보유통기관의 파악 ;도서관, 출판사 등

4) 정보의 전달매체의 파악 :신문, TV, 교육기관

4 .2 이용자의 유형조사

1) 이용계층

2) 학력

3) 연령

- 18 -



4) 직업

5) 경제수준

6) 이용지 역

7) 이용단위

8) 이용빈도

9) 이용목적

10) 지식 정도 :학력과는 다를 수 있음.

11) 관심 정오 : 지식 정도와 비례하나 경험과 관찰에 의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

4 .3 이용자 연구의 구체 방안

1) 이용자 예측 분석 :생산자와 매개자, 수용자

2) 이용자 행정조사

3) 이용자와 매체간의 관계

4) 이용자와 주제와의 관계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5) 이용자와 이용 빈도의 관계

6) 이용자와 정보요구의 관계 등을 규명

4 .4 ARTS INFO RMAT IO N MARKET 개발

4.4.1 ARTS INFORMATION MARKET의 개요

INFORMATION MARKET란 정보생산물이나 정보서비스물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센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

래와 같다.

1) 정보센터의 잠재적 이용자

2) 이용자들이 원하는(WANT) 서비스의 형태

3) 이용자들이 요구하는(NEED) 서비스의 형태

4) 정보센터에서 이용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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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할 요금

6) 이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얻는데 불편한 점 및 개선점 분석

INFORMATION MARKET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위에 열거한 이용자 연구

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 대한 예술촉매활동의 일환으로 활성

화(ANIMAT10N)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 있으며 브로셔 등을 통하여 정보센터의

임무, 역딸, 정보서비스의 형태 등을 소개하고, NEWSTETTES 등을 월간으로

발행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관심을 갖는 실질적인

이용자들에게 세미나, 워크샾 등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정

보센터 PATRON이 되게 하는 일련의 MARKETING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4.4.2 INFORMATION MARKET 개발을 위한 계획

종합적인 예술정보의 확보와 분류, 배포된 정보시장, 이들 관련기관들의 연계

및 예술룸 경매와 같은 정보시장의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정보시장개발을 꾀한다.

1) 추진 방향

o예술품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

o예술정보의 수집, 가공, 보급

o예술품 경매상담, 알선, 중재

o종합예술정보시장의 중심체 역할

2) 시장개발시 고려사항

o 회원제도의 운영

-회원관리 시스템 개발

oDM의 환을(인명 데이타베이스 등의 황용)

o서비스 요일의 전문화

o홍보를 통한 시장개발 전략계획 수립

o서비스 요금체제의 구축(입관료, 복사비, 간행물 등)

4 .5 교육 ,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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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홍보물 발간

1) BROCHURE(국, 내외 용)

2) PAMPHLET

3) 엽서

4) CATALOG

4.5.2교 육

1) 교육자료 :안내, 연구, 교육, 보존, 놀이, 지원자료

o 안내자료

o REFERENCE 자료

o 검색 시스템

o 시 청각시스템

o 홍보요원 교육자료(전문가용)

o 협의회 교육자료

2) 교육의 종류

o일반대중을 위한 교육 :수익사업을 위한 교육 포함

o전문가를 위한 교육 :수익사업을 위한 교육 포함

PREFERENCE을 위한 교육 :열람, 대출

o시청각시스템 황용을 위한 교육 :기재사용법, 서비스의 종류

o "협의회" 활용을 위한 교육 :분류, 목록, 시스템 활용

o 직원교육 : 전문가 양성

o예술과의 만남을 위한 교육: 시낭송회, 해변학교, 경연대회

o 행정지도를 위한 교육

4 .6 정보과학기술의 연구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기류와 함께 하기 위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다양화, 다량

화되어 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관리기술의 보전과 개발을 통해 정보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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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4.6.1 연구 대상

1) 문화예술 발전의 동향

2) 문화예술 정보의 추이

3) 새로운 매체 및 기자재의 개발 동향

4) 기타 정보관리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4.6.2 연구 결과의 활용

1) 간행물 발간 :예술정보관리, REVIEW JOURNAL, 통계

2) 강연회 : 정기, 부정기교육과정설치

3) PROJECT 수행 :도서관자동전산화시스템 분석, 도서관 ·정보센터 설계

4) 문화예술정보유통의 자문역

5. 수익성 사업을 위한 서비스의 종류

5 . 1 조사분석 서비스

정보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부족이나 시스템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

가 만족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틀 위해, 또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의 다양화와 전문화, 정보입수의 어려움, 시간적, 지역적인

문제로 보다 알찬 정보를 입수, 제공한다.

5.1. 1 추진 방향

1) 정보자료원의 확보 :색인, 초록, DIRECTORY, 각종 데이타베이스, 정보소

재기관 등

2) 조사방안의 강구 :문헌조사서비스,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조사

3)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 RS, SDI

4) 서비스 제공형태 : CONTENT SHEET SERVICE, 목록, 색인, 초록,

PACKAGE, DISK, 정지화상, VIDEO, REWOR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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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조사서비스에 대한 고려사항

1) 분석조사요원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검색기술이 탁월한 요원

2) 이용자와의 관계 설정 : 이용계층, 비용, 시스템구축, 출력물

3) ON-GOING RESEARCH PROJECT의 조사 서비스 검토

5 .2 매체 서비스에 대한 검토 방향

1) 타당성 조사

2) 시장조사

3) 저작권 문제 :이용자를 위한 주제인 경우는 저작권과 무관하지만 서비스의

양과 질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가 검토되어야 함.

4) 서비스 유형

5.2.1 서비스 유형

1) 매체변환 서비스 :

2) 매체제공 서비스 : 매체의 대출

3) 매체제작 서비스 :보유 기자재를 이용한 서비스

5 .3 간행물 서비스

5.3.1 홍보교육용

1) 교육자료

2) 홍보자료

5.3.2 정보축적, 검색용

1) 분류표

2) 목록표

3) 디소러스

4) 전거 FILE

5.3.3 정보분석 간행물

1) ANNUAL REVIEW(평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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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NUAL REPORT

3) DIRECTORY

4) 정보 PACKAGE

5.3.4 2차 자료

1) 문헌속보 ; 데이타베이스 부산물

2) 색인

3) 초록

4) 통계자료 1 문화활동 통계

정보분석, 가공자료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발간할 수 있으며 데이타베이스의

부산물이므로 가공분석 작업에 드는 시간,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5.3.5 사전류

1) 문화예술인명 (단체 명 )

2) 문화예술용어

3) NEW MEDIA

5.3.6 연구보고서류

1) 문화예술정보관리 연구(가칭)

2) 화상정보처 리

3) 정보관리 기법

4) MEDIA의 발전동향 등

5 .4 VAN 사업

1) 데이타베이스 판매

2) 네트워크 참여사업

3) 교육센터 운영사업

4) PROJECT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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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문헌복사 서비스

1) 정보센터 내의 정보제공

2) 국내 정보제공 : 협력체제 재구축

3) 국외 정보제공 : 협력체제 재구축

5 .6 번역서비스 (번역 , 해설 )

1) 외국 문천의 번역

2) 예술작품의 해설

5 .7 C LBARING HO US E S E RVIC E

1) 정보제공

2) 정보교환소

3) 정보원(情報員, 情報源)의 안내

미국 SSIE, 필리핀 CLEARING HOUSE 등의 기능 도입.

5 .8 AUCT IO N HO US E

1) 각국의 사례 문헌조사

2) 전시장 확보

3) CATALOG 제작배포

5 .9 PAT HFINDE R AP P ROAC H S E RVIC E

1) 외국의 상용 사례조사

5 .10 예술활동 VE NT UHR CAP ITALM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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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유 한 성

Ⅰ . 들어가는 말

최근(6월 25일) 정부(문화부)는 앞으로 10 여년간 우리나라 문화의 기본적인

틀을 복지문화, 조화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 등 다섯가지로 정하고,

정부주도사업, 민간주도사업, 그리고 관민공동사업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여러가지

기능을 상호균형적인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 1단계로 1990∼길991년에 제초법령을 정비하고 재원대책

을 강구하여 사업의 기초조사 및 모형을 개발할 것이며, 제 2단계로 1992∼1995

년에 시범사업전개안을 보완할 것이고, 마지막 3단계로 1996∼1999년까지 중핵거

점 및 전국적인 확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문화창조

력의 제고, 문화매매기능의 확대, 국민의 문화향수권·화대, 국제문화교류의 등의

주요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창조력 제고에 6천 5억원, 문화매매기능

확대에 2조 4천 9백 80억원, 국민문화향수권확대에 5천 3백 22억원, 국제문화

교류증진에 2천 2백 61억원 등 총 3조 8천 5백 68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정부예산의 0.35% 전후한 문화부 예산을

3배 증액하여 1%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또 한편으로 문예진흥기금의 화대, 민간

<세목>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예진흥기금 현황

1. 재원조달제도의 법적 측면

2. 재원조성 현황과 지출내역

Ⅲ. 외국의 문예재원 조달사례

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보조

2.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공공재원

3.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조달

4. 자체수입 및 기타 재원조달

Ⅳ.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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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유치화대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문화예술 담당자에게 고유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문화유산까지 보존 ·승계 ·발전시킴으로써 창조적 표현을 중대시키고 삶

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술영역을 확충하고 그것을 위해 재원조달방

안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안에 제시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 내부

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며 민족문화의 기틀을 형성하고 통일을 예술면에서 대비하고

자 하는 등의 목표는 심히 경제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인간주의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미학적인 가치 대신에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대체한다는 것은 위험잘 수도

있다. 예술의 경제적 가치는 예술의 본질적 존재이유로 볼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술기구들이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바탕을 두고 예술적 결

정을 내리는 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의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타성으로 되어 있는 여러 ·행정부서

들 사이에서 문화사업관련부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서 이윤극

대화에 주력하는 민간기업자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문화예술사업의 경제

적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

야 된다. 먼저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한 경제적인 논리는 문화예술

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띰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

적으로는 국민전반의 경제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은 공공재의 주요한 특성으로서 공동소비 내지 집합소비의 성

격을 떠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의 일종이라는 점, 특히나 조화로운 문화진흥

을 위해 중시되어야 할 대중문화의 경우 비배제성이라는 성격까지 더해져서 공공

재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비록 문화예술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완

전히 갖추지 못하고 준공공재적인 성격에 그쳐 사용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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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전반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기 위

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담은 퍼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문

화예술사업은 노동집약적이라서 하이테크, 생산성, 산업전략 등을 보완하는 능률

적인 고용정책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풍부한 정보창고로서의

역할을 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며 결국 기술혁

신의 기초를 마련해 줌으로서 경제발전을 돕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문화예술사업은 문과관광객이나 여타 소비자를 유치시킴으로서, 즉 수요를 유

발시킴으로서 투자자금의 회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에 대

한 예산상의 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은 세원확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그 대부분이 또

는 전적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화예술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입장에서도 경제적인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공공지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필요한

논의이긴 차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술이 공원

도서관, 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얻는 이득이 지원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예술단체가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발전시키는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정치직인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예의 유용성을 의심하는 사람에

게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증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역시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술이, 모든 경제활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

종 목표,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

후 모든 소비재가 소비되어 버리고 모든 자본재가 평가절하되고 난 뒤에는 사회가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에 의해 기억이 될 것"(Chartr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60)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문화예술사업의 확충은 장기적으로 건실한 사회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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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긴요한 일이며, 이러한 인식 위에서 문예재원조달문제도 접근해 나가야 할

것 이 다.

그러나 정부 세입구조의 역진성과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자본우대조치 속에서

문화엘리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계층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서 당면 문화

예술정책이 우리사회 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여러 소외계층을 포함시키는 대중문화사업에도 균

형있는 투자를 함으로서 견실한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호든 사회

현상에 대한 접근이 그러하듯이 문화예술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유

도 이러한 인식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이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사업의 제도적 ·법적인 측면과 그 지출

내역의 검토를 통해 현황을 개괄해 보고, 나아가서 외국의 재원조달사례를 살펴

본 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예재원기금의 확충방안을 강구해 보고

자 한다.

Ⅱ . 문예진흥기금 현황

1. 재원조달제도의 법적 측면

찬국문화예술진흥원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보급활동

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이룩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1

항에 근거하여 1973년 3월 30일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개원이후 지금까지 민족고유문화와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적 영역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며 또한 한국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국제교류를 전개해 왔다.

문예진흥법 제 6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예진흥사업

을 위해 조달되고 투자되는 민간자본으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의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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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f' 1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은 모금, 기부금, 공익자금,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모금과 공익자금, 이자수입 및 사업수익이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기금중 모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진흥원는 기금

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모집금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해 모금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 1973년 7월 11일부터 전국의 극장에서 모금이 시작

되었으며 그 이후 고궁, 박물관, 기타 공연장, 능, 미술관, 사적지 등으로 모금대

상을 계속 확대하여 왔다.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모금대상중 극장이 84.6%

를 차지하고 미술관과 고궁은 각각 6개소와 5개소에 그쳐 전체 모금대상 829개

소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극장

외의 모금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즈음같이 미술품이 크게 각광을 받

고 있고 더구나 미술작품 전람과 매매를 위한 전시회나 화랑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볼 떼 이들에 대한 기금모집 부과방안을 검토해 닥 필요가 있겠다.

거의 모든 예술활동에 관련된 장소에 기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화랑에 대한 부과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예기금이 모금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바, 1982년부더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즉 1982년의 개정법률 제 8조 2항에서 진흥원은 개인이나 법인으

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쌈께 81년 12월의 조세감면규제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

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조감법 제49조 2항), 이러한 조치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부금 채납장려를 통해 기업과 예술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의 길을 마련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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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민족문화의 창달과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들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49조 1항과 법인세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도를 넘는 기부금(지정기부금과 이외의 기부금)에 대해

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부문에 대한 기부

금이 과다할 경우엔 개인이나 기업가들의 문예활동에 대한 기부금 지출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득세법 통칙 3-11-12과 3-11-13에 따르면 열사기념사업에 대한 기부금

과 한국영화진흥조합에 납부하는 국산영화진흥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앉

고 있다(영화진흥기금은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문예진흥원에 기부되는 기부금은 조건없이 기부되는 순수한 기부금과 지원

대상 혹은 지원방법을 지정한 조건부기부 등으로 나누어진다(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관리규정 제 3조). 이때 순수기부금은 세입세출의 계정으로 관리 운

영한다. 그러나 기부금의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

예진흥원의 기부금 활용이 제약되어 있다.

공익자금은 문예진흥법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금과, 1982년에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한 언론공익자금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전체 문예진흥기금 세입의 50% 이상을 f' 1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의 구성요소로서 미술관 극장 등의 대여에 의한 사업수입이 있지

만 그 비중이 극히 미비하고, 문예활동의 장려라는 측면에서 대여료를 인상하기가

곤란하므로 앞으로도 기금의 재원조달 수단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다.

2. 재원조성 현황과 지출내역

1) 재원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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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현황을 보면 공연장, 고궁, 박물관, 능, 사적지, 미술

관 등 모금대상에서 모금한 수입과 기타 이자, 임대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조성되

고 있다.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세입현황과 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문예진흥기금 세입추이

(단위 : 백만원, %)

* 모금수입은 공연장, 고궁, 박물관, 능, 사적지, 미술관 등의 수입임.

자료: 한국문화진흥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에서 구성.

<표2> 모금수입원의 구성비 추이

(단위 : 백만원, %)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에서 구성.

위 표에서 보듯이 모금수입과 공익자금 및 이자수입이 기금재원의 거의 대부분

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목은 미미한 실적이다. 이 가운데 예술활동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모금수입의 구성비를 보면 공연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는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85 86 87 88
임 대 수 입

이 자 수 입

임 대 수 입

잡 수 익

기 부 금

사 업 수 입

융자금회수

공 익 자 금

5,991

1,133

123

24

200

129

19

9,300

35.4

6.6

0.7

0.1

1.2

0.7

0.1

55.2

6,929

2,675

131

246

2

91

60

9,607

35.1

13.6

0.7

1.2

0.0

0.5

0.3

48.6

7,764

1.236

141

115

2

64

52

12,385

35.7

5.7

0.6

0.5

0.0

0.3

0.2

57.0

8,964

2,544

148

133

8

684

149

17,825

29.4

8.4

0.5

0.4

0.0

2.2

0.5

58.6
합 계 16,919 100 19,741 100 21,759 100 30,455 100

85 86 87 88
공 연 장

고 궁

박 물 관

능

사 적 지

미 술 관

5,698

96

12

28

144

13

95.1

1.6

0.2

0.5

2.4

0.2

6,573

128

49

30

129

20

94.9

1.8

0.7

0.4

1.9

0.3

7,312

119

99

28

184

22

94.2

1.5

1.3

0.3

2.4

0.3

8,495

121

97

28

201

22

94.8

1.4

1.1

0.3

2.2

0.2
합 계 5,991 100 6,929 100 7,764 100 8,9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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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연장의 경우는 극장이 701개, 연극 등 기타가 53개소로 단연 극장의 비

율이 압도적이다((표 2) 참조).

수입원의 구성을 보더라도 극장이 공연장 수입의 9할 이상을 차지하여 주요 세

입원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폭넓은 예술분야의 공간확보는 물론 그에 따른 모금의 자연증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표 3) 참조).

한편 기금의 일부는 계속 적립되어 누계가 89년 1꿜 1일 현재 공익자금 88억

원을 포함하여 약 235억 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3> 공연장별 수입 구성비 추이

(단위 : 백만원, %)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에서 구성.

5) 문예진흥기금의 지출내역

문예진흥기금은

첫째, 예술진흥, 문화촉매사업, 지방문화육성, 청소년 및 문화일반과 국제문화

교류 등 문예진흥사업과

둘째, 문예활동기반조성

셋째, 각종 회관설립 및 운영

넷째, 경상적 지출

다섯째, 기금적립 등에 지출되고 있다((표 4) 참조).

이 가운데 문학, 연극, 영화, 음악‥‥‥등등 예술진흥과 전통예술 및 청소년 문

85 86 87 88
극 장

연 극

기 타

5,265

62

371

92.4

1.1

6.5

6,027

67

479

91.7

1.0

7.3

6,692

58

562

91.5

0.8

7.7

7,515

71

908

88.5

0.8

10.7
합 계 5,698 100 6,573 100 7,312 100 8,4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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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그리고 조사연구분야를 포괄하는 진흥사업비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표4> 연도별 문예진흥기금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에서 구성.

<표> 진흥사업 지출내역 구성비 추이

(단위 : 백만원, %)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에서 구성.

* 88년의 기타 지원사업비가 급증한 것은 지방문화지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 8

연도에 7,498 백만원 지원)

있으며, 기타 기금적립금을 제외한 경상비나 기반조성을 위한 지출이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진흥사업의 경우 예술진흥에 대한 지원이

' 88년도부터 대폭 확대되어 문예진흥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흥사업부

문은 문예진흥사업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국악, 출판, 문화재

대중문화, 공연예술활성화, 전통예술 등 예술부문에 대한 지원 및 문화촉매, 지방

85 86 87 88
진 흥 사 업

기 반 조 성

회관운영 및

시 설 건 립

기 금 적 립

경 상 지 출

기 타

13,481

7,801

717

4,822

893

204

48.3

27.9

2.3

17.3

3.2

0.7

18,339

8,036

763

3,063

1,126

262

58.1

25.5

2.4

9.7

3.6

0.8

21,300

10,740

1,850

2,346

1,170

2,298

53.6

27.1

4.7

5.9

2.9

5.8

46,114

--

--

1,800

1,746

394

92.1

3.6

3.5

0.8
합 계 27,918 100 31,562 100 39,704 100 50,054 100

85 86 87 88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진흥사업

예술진흥

기 타

지원사업

11,001

2,004

476

81.6

14.9

3.5

13,568

3,849

922

74.0

21.0

5.0

16,445

3,368

1,487

77.2

15.8

7.0

19,093

15,858

11,163*

41.4

34.4

24.2
합 계 13,481 100 18,339 100 21,297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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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소년문화, 문화일반, 국제문화교류, 조사연구 등 문예활동을 위한 간접지

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표 5) 참조).

그리고 ' 85년도부터는 예술진흥에 직접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각 부문에

대한 지원을 균형있게 하고 있으며 새로이 지방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Ⅲ . 외국의 문예재원 조달사례

문화예술의 진흥정책에 관련하여 필수적인 재원조달의 방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국에 있어서 정치구조, 경제발전정도 및 그

형태, 그리고 문화예술의 포괄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평면적인 비교를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주

요국에 있어서 그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문화예술의 지원에 대한 관심영역을 살

펴보는 것은, 지원측면이 재원조달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에 재

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출(이

러찬 재정지출의 주요원천이 조세인 것은 물론이다)에 의해 재원조달이 되고 있는

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이다. 설사 부족하지

닦다 하더라도 응익 ·응능 원칙을 견지하려는 뜻에서도 재정지출 외의 재윈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적 ·사적기금 및 자체조달에 의한 지원책을

찾는 것이며 현재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각국의 경우에 그들에게 맞는 독특한 형태의 재원화보를 위한 방안을 쓰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민간재단이 융성하여 그 재원조달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연

방 및 지방정부의 형태를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서독에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재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발달해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주로 예술평의회가 그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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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는 복권제도가 특히 발달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와 재원조달 또는 지원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에서는

첫째, 주요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보조 및 재원

둘깨, 주요국의 문화예술에 민간지원

셋째, 문화예술의 재원조달을 위한 자체수입제도 및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보조

각 국가가 문화예술에 대하여 재원조달을 위한 지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문화예술지원의 재정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6> 국가적 주요 재정지원 기구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문화예술자료 22》에서 재작성

<표 6>에서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 또는 성과 에술평의

회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두가지 모형은 점차 서로 근접해 가고 있다. 부

또는 성의 형태를 취한 국가는 예술평의회형태가 지닌 융통성을 받아들여 예술분

야에서 재정지원결정 및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치적 결정보다는 예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반대로 예술평의회는 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적 요인들을 흡수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분권화 및 위임에 테한 문제이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의 평등성 및 다양한 예술활동의 고취목표가 모두 강조되는 한, 위임과 분권

화에 대한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러을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부 또는 성
캐나다(커뮤니케이션) 서독(문화부) 프랑스(문화성) 영국(예술-도서

관성) 이태리(문화제-환경부)

평의회등의 기구
캐나다, 영국(대영예술평의회) 화란(예술평의회) 스웨덴(국가문화평

의회) 미국(국립예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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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수구할 수 있는 재원개발이 과제일 것이다.

세번째는 재원조달의 유형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금 계산법에서 상호 차이가 있지만 단체

예산의 가장 많은 지원금은 결국 보조금이다. 즉, 직접적인 예술작품의 구매, 준

국세, 국채발행, 대부, 손실보증 등의 지원활동을 하는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2.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공공재원

문화예술의 범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어느 일국을 기준으로

삼아 그 나라에 맞추어 환산해 보면 문화 ·예술 재정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

다. 수치상 정착한 환산은 어렵고 단지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개략적인 추

정에 그치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분리하여 문

화예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국등가활동(U,5. Eq-

uivalents; 미국의 예술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활동)이라고 부르는 단

일한 비교기준으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7> 각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재원 비교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각국의 예술지원제도비교>, 《문화예술자료 22》집에서 구성

1. 1인당 지원액 중 ( )는 조세지출(간접지원) 포함

국 가 년 도
정부보조금<단위 : 백만 ＄, ( )는 %> 1인당 지원

액 (달러)중앙부문 지역부문 지방부문 합 계

캐 나 다

서 독

프 랑 스

영 국

이 태 리

네덜란드

스 웨 덴

미 국

81∼ 82

82

83

83∼ 84

83∼ 84

84

83∼ 84

83∼ 84

200(21)

101( 2)

3,799(29)

174(49)

746(54)

403(38)

195(54)

266(38)

350(37)

1,579(39)

637(11)

---

142(10)

74( 7)

195( 9)

136(19)

389(41)

2,411(59)

8,761(60)

181(51)

500∼600(36)#

590(55)

841(38)

300(43)

939

4,091

13,197

371

1,388

1,067

2,231

3,058

32

27

32

10(40)

14

29

3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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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숫자는 미국등가활동(U.S. Equivalents)으로 환산한 금액

# 미국등가활동으로 분리 불가능

<표7>을 보면 미국등가활동으로 환산하여 프랑스가 직접적인 정부보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를

보면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점차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활동이 지역공공재의 성격을 갖기에 그 특성에 맞는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분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중앙관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임의적 배분보다는 차제에 지방

자치 차원으로 과감히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정부지출을 볼 때 단연 미국이 타국에 비해 월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인 정부지출을 포함하여도 일인당 지원액은 스웨덴이나 캐나다,

프랑스보다 훨씬 낮다. 이는 미국이 공공보조의 형태보다는 민간보조 또는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은 조세지출이 상당히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3.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조달

세계적인 추세는 정부로부터의 공공보조형태보다는 민간지원을 점차 중시해가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이같이 민간지원이 중시되어 가는 중요

한 요인은1) 단일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저하될지도 모르는 예술혁신과 활

력을 보장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증진시켜 주는 다양한 재원을 갖는 것이 예술분야

에 이롭기 때문이다.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각국의 예술자원제도 비교>, 《문화예술자료 2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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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원의 재원은 크게 찬조와 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찬조란 기증자가

기증한 댓가로 최소한의 안정과 개인적인 만족정도만 기대하고 제공하는 조건없는

기부이다. 한편 후원이란 기업이 문화학동과의 연관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선전하

고 개선시키기 위해 하는 지원의 한 형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가지 지원 유

형이 자선기부 또는 필요경비로 세금이 완전히 공제되기 때문에 일제로는 양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민간지원을 장려하는 데는 세제가 얼마나 허용해

주고 있나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세를 통한 재원지원이 중요하지만 많

은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유인책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세제상의 유

인이 얼마나 민간지원을 유도해 낼 수 있는가는 국가에 가라 다르겠지만 조세국가

로 통칭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먼저 자선기부금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선기부금에 대한 유인에는 기증자가 소

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소득에서 자선기부금을 공제하는 자선기부금공제와 덴마크,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약정체결(Deed of covenant)이 있다. 전자는 정부가 거두

어들이지 않는 세액만큼의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창조한다. 이는 기증자

의 세율에 따라 다른데, 만약 기증자의 세율이 높은 단계에 있다면 그 효과는 더

욱 커질 것이다. 후자는 기증자와 수증단체간의 다년계약인데, 기증자가 납세후

소득에서 수증단체에 대해 매년 기부할 것을 약정하면 수증단체는 정부에 대해 기

증자가 이전에 지불한 세금중 기부액에 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기업후원의 경우,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민간재원으로 많은 관심과 논

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유럽국가들이 민간지원을 호소할 때, 처음에는 민간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3) 즉 기업후원자는 지원을 하는데 따르는 '호의적인 평

판'을 얻게 되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발판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문화예술의 상업화'라는 비난이다. 사실 그간의 선진

국에서도 이러한 이유에서 전통적으로 기업후인에 대해 망설여 왔는지도 모른다.

2) 전게자료 p.32
3) 전게자료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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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원을 얻어 문화예술을 지원, 인원을 확충하고 시설을 늘렸을 때, 기업의 후

원이 중단된다면 고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가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정부가

부담한다면 예산상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변칙운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정부는 문

화부문에서 상업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는 것과 보다 많은 기업의 재정지원

을 장려해야 하는 패러독스에 빠지게 되었다. 4)

대표적인 기업후원의 예로는 영국의 기업후원유인제도(Business Sponsorship Ince-

ntive System), 미국의 기업예술위원회(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 등

이 있다. 현재 기업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스포츠

와 여가활동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기타 문화예술부문의 후원과 관련하여 예술품의 소유와 이전에 영향을 주는 주

세규칙 등도 문화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세법의 적절한 활용이 요청된다.

4. 자체수입 및 기타 재원조달

자체수입에는 문화예술계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입장료 수입, 편의 시설 운

영수입, 본권제도 등 제 수입원을 활용 개발하여 문화예술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

하는 것이다. 입장료 수입에서는 입장료에 가격차별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을 증가

시키는 것인데, 좌석의 등급에 따라 10배 이상의 격차를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복권제도를 통해 재원의 확충을 꾀하는 방법으로는 예

컨데 캐나다의 온타리오 지방에서 이용하는 하프백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것

은 기존의 복권제도에다 상금을 타지 못한 복권을 사용하면 서적, 음반, 테이프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영화, 연극, 음악회의 입장료를 반으로 할인해 주는 방식으

로 재원조달은 물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위한 인구의 저변을 확충할 수 있는 길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제로 재원을 예술작품에 투여하는 수단을 제공

하는 것이지만 이들 재원의 향방은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다. 동시에 영

4) 전게자료 p.34

- 40 -



수증이 사용될 수 있는 작품과 대상활동을 제한하거나 부가하는 권한을 통하여 결

정적 조정기능을 정부에 부여하기도 하였다. 5) 편의시설의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은

예로 박물관의 카메라점포 및 서적판매, 극장내 매점과 음식점 운영, 유적지내 매

점과 운송편의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제연구조사에서 특별한 예술품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중간규모의 문화시

설은 편의시설 등을 확대함으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W.S., Henden은 식당, 매점, 정원 등이 그가 영국에서 조사한 108개의 유적지

수입에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식당과 정원 등은 사람들

을 끌어들이고 관람자들에게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영국, 서독,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일부 오페라 공연이나 관현악단은

최근 몇년 동안 그들의 공연을 영리화하기 위해 독립제작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러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입장료 등의 자체수입으로 인한 재

원조달의 비율이 50% 정도를 점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입장료의

조정에 따라 적자의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Ⅳ .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 방안

문화부의 설립에 발맞추어 문화사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은 필수적인 요

소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의 강구가 우리의 당면과제인데, 과연 우리의 실

정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현재의 조달

방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 1단계(90-91)의 제도, 법령정비 및 재원대책강구에서

제 3단계의 중핵거점 및 전국적인 화대구상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제대로 됫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탁상논의에 불과한 것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재원>, 《문화예술총서 11》, p.54
6) Funding of the Art in Canada to the year 2000, <The Report of the Task Force on Fundig of

the Arts , 19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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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토 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에 현재든 국민적 협의를 이룬 장기적

구상이 시의적절한 재원의 뒷받침을 받아 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시

금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밀려 가장 하위의 정책순

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선진국으로의 진전에 따라 3차산업의 화대를 가져오고

그것은 곧 문화예술의 진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양자의 확대와 발전은

상호 유기적 관계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문화예

술사업은 미래의 고용정책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더욱 그렇다.

즉 성장정책에 종속적인 문화발전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의 문예진흥정책

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배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첫째는 문예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래

에 그 효과가 환원될 수 있는 투자가치를 지닌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다.

둘째는 문예사업은 공공성을 갖는 측면이 특징이므로 대부분의 공익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는 물론 경제외적인 가치에 있어서 외부성을 갖기에 수지

상의 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지원을 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중적인 홍보도 필

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

첫째, 계층갈등의 심화가능성이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정책을 쓰듯이 문예진흥정책에 있

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엘리트주의가 만연하지 않도록 대중적 문예진흥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둘째는, 문화예술의 상업화에 따른 종속성 심화이차. 민간지원 또는 조달이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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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감에 따라 점차 기업의 문화예술사업에 적극 가담하면서부터 자신의 기업에 대

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선 상업상의 광고로까지 확대된다면 문예진흥에 대한 본질

이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위의 전제와 유의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문예재원

확충방안을 현재의 문제점 검토와 함께 강구해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각 재원

방식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도록 접근해 보기로 한다.

첫째방안은 모금부문에 대해서이다. 모금에 대하여는 진흥원에 문화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

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극장이 그

수입의 주요 원천임은 앞에서 언급한 사실이거니와 제 2장의 재원조달의 떱적측면

에서 살폈듯이 이러한 편중된 수입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모금대상의

화대가 필요하다. 미술관, 고궁, 화랑 등에 대하여도 그 모금을 확대해 가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국립, 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유원지에서의 숙박수입의 일부를 모금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민

간재원조달이 발달해 있는 미국의 숙박세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한 가치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 ·굴달위로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세율과 대상은 주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문화발전을 위한 운용도 주법률

이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면 유원지 행락질서에 대한 의식제

고와 함께 세입원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과 문예활동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방안으로 기부금의 측면을 본다면 취약부문의 지원을 위해 조건부 기부금의

일정비율, 예컨대 1% 정도를 순수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입세출의 관리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 기부금은 그 액

수가 전체 기금에 비해 볼 때 극히 미미하므로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저조

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하다.

세번째 방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 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필요경

비 불산입규정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아울러 당해 기부금에 대찬 순위를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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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즉 당해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시켜 유인동기를 제고시키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부문의 기부금의 우선순위에 밀려 문예진흥기부금이 설

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 별정순위의 조정이 요망된다.

네번째는 복권제도에 대한 도입방안이다 현재는 주택복권이 발행되다가 올림픽

을 계기로 올림픽복권으로 바뀐 후 다시 주택복권으로 되돌아 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복권이 영향력이 센 어느 부처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복권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캐나다인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 어느 재원보다도 훌륭한 수입원이 될 것이다. 특히 온타리오 지방에서 실시하

고 있는 하프백 시스템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이용가능한 예로 주택복권에서처럼 한 번 추첨하여 당첨, 낙첨이 결정

된 후에는 낙첨된 복권으로 문화예술확동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 구입시 어느 정

도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문예를 일반대중과 친밀한 분야로 인

식시켜 줄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이다. 이는 문화예술단체의 자체 노

력과 함께 기울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가

능성은 대중문화예술을 확립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요의 증가는

곧 문예단체자체의 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당분간 고정투자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서서히 시도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예술 채권을 발행

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아직 시기상조의 느낌이 든다.

기타로 문화관련단체의 공익자금 차대가능의 검토가 있겠는데 예로 외화수입에 따

른 수입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 조정하는 방안과 숙박세를 비롯한 문화예술에

할당된 특별세 및 특별기금조성 등도 기금조달 내지는 확충방안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기금확충방안은 정부, 문화예술단체, 국민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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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문예정책에 의한 지원은 곧 문예가 가지는 가

장 중요한 특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을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활동 주체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하에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기금조성과 운용의 방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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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미술관 의 실태분석과 정책적 괴제

서 성 록

Ⅰ . 들어가는 말

본고는 '90년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움직이는 미술관' 프로

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씌여졌다. '움직이는 미술관'은 미술전시의 유형면에서 볼

때 순회전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거나 독창적

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화선진국에서 순회전시라는 것은 문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운송산업의 혁신적 변혁, 정보체계의 구축 등과 함께 보편화되어 있는 전시방

법의 하나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회전시가 널리 보급되는 까닭은 두말

할 나위없이 일반 대중에게 분화적 감수성을 신장시키며 그리하여 미적 가치를 생

환속에서 영위하도록 하자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순회전시는 때로는 국가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시행되기도

하며, 자국의 문화적 특수성 및 고유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반면 지역문화가 빈곤을 럴치 봇

하는 실정에서 국가간의 문화행사의 교류나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적 특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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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움직이는 미술관의 기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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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내용 결정의 문제

3. 장소선정의 문제

Ⅲ. 전시개최의 요건 문제

1. 소장품

2. 위치, 편의제공의 문제

3. 관람객

4. 경비조달

5. 소통과 해석

Ⅳ. 전시내용과 분석

1. 구상회화의 어제와 오늘전

2. 오늘의 수책화전

3. 국제현대회화 지방순회특별전

Ⅴ. 울타리없는 미술공간 -- 결론을 대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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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취시키는 일에 앞서서, 일차적으로 국내의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미술

촉매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는 미술관'의 기본 취지가

되고 있음은 매우 타당하다.

본고는 모두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움직이는 미술관'의 기본

개념과 전시내용, 장소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두번째 장에서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의 전시회 매너지먼트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소장품, 위치 편의제공의 문제, 관람객, 경비조달, 소통과 해석 등. 세번째 장에

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전시를 모델로 삼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있다. 여기서는 관람객들의 전시회에 대한 반응도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

아보고 전시작품의 성격 및 작품내용, 전시구성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출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네번째 장에서는 향후 순회전시의 방향과 보완책, 그리고

열려진 미술공간 구축으로서의 정책적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미술문화는 소통의 중개역할을 맡아주어야 할 문화환경의 미비로 강도있는 향수권

의 신장을 원활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시설을 구비한 미술

관이나 화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설사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

도 소장품이나 전시행사에 소요되는 자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한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화환경의 실정을 감안할

때, 순회전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의 기능이 한층 증

대되는 것과 비례해서 부분적이나마 문화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심각성을 덜어내고,

나아가 균등한 중앙과 지역의 보완 발전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수립이 요청되는 바, 본고는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집필된 것임을 밝혀둔다.

Ⅱ . '움직이는 미술관 '의 기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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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개념

'움직이는 미술관'의 기본개념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문화부발족

낱 계기로 해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전시를 전국적으로 확

산시킴으로써 대중에 대한 미술문화의 이해를 증진하고 한편으로 미술문화의 향수

권을 신장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로 미술에의 접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전통

문화의 뿌리를 되새기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자

는 것이며, 끝으로 셋째는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도모하자는 내응, 즉 우리 미술을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각 나라의 미술문화를 비교평가"하고 "우리의 문화영역을 더

욱 넓히면서 "문화의 이질감 해소 및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

다(국립현대미술관,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세부계획 참조),

첫째와 둘째는 국민의 문화향수를 신장시키고 그리하여 한국문화의 전통성을 확

보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셋째 항목은 한국미술의 국제무대 진출을 의미하

는 것이어서, 또 그에 따른 장기적 계획수립이나 세부적 방침설정이 아직 마련되

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관한 연구가 수립된 연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줄

로 안다.

그런데 미술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증대하고 그를 통하여 문화의 전통

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운영목표를 바르게 설정

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병행해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청소년 문화의 육성, 문화산업의 건전한 따위 따위가 균형있게 추진되

어야 할 것이나, 문화향수층을 확대시키고 그러기 위해 문화예술 촉매운동의 하나

보 현실화되고 있는 순회전시에 대한 정확한 위상 및 실천적 방안을 세우는 과제

역시 배제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파악하고 향

수층의 일반적, 특수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며 이와 같은 충분한 기초자료

조사에 입각하여 운영궤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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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할 만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무엇을 일반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전시내용결정의 문제

와 순회전시를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장소설정의 문제를 각각

알아봄으로써 '움직이는 미술관' 행사진행에서 개선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을 알아

보기로 하자.

2. 전시내용 결정의 문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는 전시 자체를 여는 것보다 중요하다. 향락문화가

증대해가고 그래서 향락비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5%를 차지할만큼 우리문화는 심

각한 위험을 받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술예적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많

은 청소년들은 소비적 향락적 대중문화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각종 공공문

화 기관들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니와, 세대별 문화촉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경각의 현상이기도 하

다. 계층별 문화수용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소외받는 저소득층이나 서민

층이 소위 고급문화라는 것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서울의 경우만 하

더라도 3백여개의 화랑이 난립하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이 강남과 강북의 도심지

에 집중되어 있어 변두리, 빈민지역, 공장지역 주민이 문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질 문화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장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

그러니까 삶과 밀접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영국인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귀

감이 되어준다. 영국의 미술관학자 닉 머리만(Nick Merriman)은 미술관이 일반

미술관은 우리 의 일상생환과 무관한가?

(미술관관람객 유형에 따른 미술관 역할에 관한 태도분석)

(Nick Merriman, Museum Visiting as a Cultural Phenomenon, Peaktion

Books, 1989,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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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차지하는 중요성을 묻는 한 설문을 토대로 한 연구집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일상생활과 유관하다고 본 사람은 전체의 65%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시장을 자주 혹은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일수록 생활공간내의 미술관에 관한

의식이 높다. 그럼에 반해 가끔 오는 사람과 전혀 오지 않는 사람일수록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 의하면,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년 2,3회 정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년 횟수는

그리고 이등전시를 통하여 보고싶어 하는 전시에 대해서는 한국화, 사진, 서예,

서양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와 함께 판화, 영상비디오 등 새로운 시각매체에 대산 관심도가 전체의 60%를 이

상을 점하고 있어 다양한 미술영역을 체험하려는 욕구가 점차 증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빈도(%)

자주 오는 사람

정규적 방문객

가끔 오는 사람

잘 오지 않는 사람

전혀오지 않는 사람

합 계(%)

물론이다

1

2

2

6

14

4

그렇다

10

11

27

32

41

21

모르겠다

7

10

15

9

12

11

아니다

61

67

47

50

27

54

전혀 아니다

23

11

9

3

6

1
(설문조사인원 917명)

10회 이상

5∼10회

2,3회

없 다

10.49%(15명)

15.38%(22명)

59.44%(85명)

14.69%(21명)
(설문조사인원 143명)

- 51 -



이동전시를 희망하는 미술분야는?

따라서 향후 순회전시의 작품 분야를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띠고 호응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약시키면서 다양성있는 작품전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또

인다. .지금까지 실시된 전시분야는 서양화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국화, 조각,

그리고 기타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

하면, 특히 큰 관심을 보인 사진, 영상 비디오같은 분야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황의

찬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실제적 미술참

여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내용을 결정하고 전시행사를 구

정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장르별 전시에서 주제나 테마를 잡아 특별한 기획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자연을 형상화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의 산하전을 연다든지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최영림 같은 민족적인 화가들을

한데 모아 한국미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연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다. 연대기적, 작가별, 주제별 천시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3. 장소선정의 문제

전시내용을 결정하는 문제와 함께 중요한 또하나의 문제는 어디에서 순회전시를

열 것인가 하는 장소선택의 문제이다 전시되는 내용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한국화

서양화

공 예

사 진

조 각

서 예

판 화

영상비디오

74%(106명)

30%(43명)

6%(9명)

34%(50명)

16%(24명)

30%(44명)

14%(21명)

15%(22명)
(설문조사인원 1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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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산간벽지에는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자연을 주제로 하거나 그밖에도 지역

문화의 성질에 부합되는 작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또 대도시 밀집지역에는 사

진이나 비디오 작품 등 도시인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장르를 보여주는 것

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순회전시의 지역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소외지역에 작품감

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촉매의 역할을 한층 증진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게 미술문화향수를 고취시키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과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것이

나, 일차적으로 문화적 향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산업현장, 벽지, 구치소, 지방학

교 등을 순회함으로써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다가 공공기관, 일반기업, 문화기관 및 단체에 작품을 대여해주어 일정 기간

고정전시를 유도한다거나 그밖에 서점, 백화점, 요식업소에 복제품을 보급함으로

써 다각적인 미적 향수의욕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향후 순회전시 개최 장소로 국내 전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문

화소외지역을 선정하여 이 계획을 실시해갈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략하게 개최장소와 전시회 개요 등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산간지역

-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산간벽지 학생 및 주민들에게 미술작품을 보여줌으

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와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시주제는 자연을 소재로 한 한국의 회화 , 도시의 공간과 환경조형의 사

진화 , 구상과 추상회화의 단면 으로 하여 산간벽지 46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2∼3 일 씩 전시

-한국미술을 이해토록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방송교재를 활용

2) 구치소 및 교도소

-사회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에게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하여 정서적 생활을 유도한다.

- 53 -



-전시주제는 "회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방향", "한지와 먹과 뭍의 표

현", "매 란 국 죽의 이모저모"로 하며 안양구치소외 10개 지역을 장소별로 5

일간씩 전시

3) 요양기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생환하는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

도록 하며 밝은 희망을 가져다준다.

-전시주제는 한국을 소재로 한 회화 , 시공간과 환경조형의 단면 , 구상과

추상회화의 단면"으로 하며 요양기관 10개소를 장소별로 2∼3일씩 회 전시

술을 주제로 한 영화상영

4) 민통선마을

-긴장속에서 철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술문화의 공간을 제공

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이해와 삶과 문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작

품향수 기회를 부여한다.

-전시주제는 회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방향 , 한지와 먹과 물의 표

현 , 매 란 국 죽의 이모저모 이며 철원 대마리외 9개 지역을 장소별 2∼3

일씩 순회전시

-한국미술이해를 위한 미술이론교육, 방송드라마 상영

5) 서울 및 경기 일원

미술문화 인식을 고취시피고 각 지역별 미술문화 발전 및 개인의 정서함양을

촉진시키면서 한국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시주제는 사진작가가 본 "한국의 풍경과 풍물", "한국수채화의 현황", "한국

판화의 단면" 등이며, 구민회관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10개소에서 장소별) 5

일간씩 순회 전시

-영상교육

이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의 일부를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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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순회전시는 대체로 문화소외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에는 울릉도에서 남해를 거쳐 백령도 같은 섬

지역을 방문하거나 수출공단 전시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화감상의 혜택을 입지 못

하는 지역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음을 확인케 해준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걸맞는 전시주제가 합당하게 결정되었고 또 그것을 위한 사전의 치밀한 연구가 있

었는지 화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감상자 혹은 수용자의 선이해 없는 일방적인 "문

화수혈"은 자칫 계층간 이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잘못된 문화의식을 주

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들면 농촌에서 요

구되는 생산성과 결부된 미술작품을 선택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의 미적 수준, 예상

되는 반응을 주최측은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작가들

좌 참여를 꾀하여 그 고장의 명물이나 산천에 대한 자부심을 일으키며 나아가 애

향심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또 이같은 프로그램이 지역문화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미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조자료를 충분히 구비,

활용하여야 한다. 작품 슬라이드는 물론이고 영상을 통한 미술교육, 전람회 내용

을 자세히 알리는 브로슈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단 한 대

의 차량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같이 많은 전시를 소화할 수 있을 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순회전시에서 차

랑확보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원지원이나 전

담직원의 증원 문제도 소흘히 다뤄져서는 안될 부분임은 명백하다.

Ⅲ . 전시개최의 요건 문제

미술전시가 소통의 한 강력한 수단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

다 다시 말해 미술관이나 화랑 등 전시공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작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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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감상하는 사담들 사이에 이해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고리기능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Michael Belcher, Communicating through Muse-

um Exhibition in. Manual of Curatorship, Butterworths, 1984, p.403). 이러한

경험이 획득되는 곳은 미술관일 수도 있고 개방공간속의 조형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미술관의 존립 이유를 이러한 작품과 향수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효과적인 소통을 꾀하기 위해선 과

연 어떤 부분이 그 선행조건으로서 확립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소통전략에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다. 소장품의 문제, 위치 및 편의제공 문제,

관람객 문제, 경비조달의 문제, 끝으로 소통, 해석의 문제 등이다. 이 다섯 가지

의 요소가 소통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바,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소장품

미술관의 소장품들은 전통적으로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그리하

여 카메론(Cameron)은 소통기구로서의 전시장을 "작품들이 지니는 비언어적 측면

과 관찰적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했다. 방문자들이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작품선정에 있어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다시 말해 어떤 메시지를

감상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잘못된 작품을 진열하든지 반대로 훌륭

한 작품이지만 그것을 잘못 진열한다면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감상자는 혼란을 겪

게 된다. 너무 비슷비슷한 작품들을 진열할 때도 감상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까지

도 싫증이 날 것은 당연하다. 소장품은 전시성격, 주제에 걸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진열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행

사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소장품의 소유 여부이다. 진기한 작품이나 다양의 소

장품이 뒷받침되면, 전시를 다양한 주제분류법에 의해 개최할 수도 있고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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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작품들에 대한 재평가를 감상자들에게 받을 수도 있다.

변화있는 전시는 전시공간을 자주 찾는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움을 주지만, 그렇

지 못하고 같은 작품만을 전시할 경우 그들은 작품감상의 매력을 익게 된다 한편

으로 상설전시에 적합한 작품과 기획전시에 적합한 작품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일도

배제되어선 안된다. 상설전시의 목적과 기획전시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기준 및 군

분에 따라 소장품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 위치 , 펀의제공의 문제

두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다. 전시는 지역적 특정

을 감안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특히 '순회전시'의 경우 지역주민이나 방문지의 인

적, 자연적 상황에 맞추는 전시준비가 충분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순회전시의 개

최지는 매우 다양하다. 공장, 은행, 공원, 학교, 정원, 동물원, 어느 곳이든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제공자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전치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까다로운 문제는 주어진 공간

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좀

더 사려깊은 판단이 수반되는 고정전시를 변화있는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

는 점이다. 하지만 이점은 특정지역을 여러 미술관에서 순회전시로 방문하거나 비

록 한 미술관일지라도 다른 작품으로 내용을 바꾸어 재차 방문하는 방법에 의해 극

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미술의 활성화나 주민의 미의식 고취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열악한 환경의 지역화랑에 중요한 기획전시를 알선해주거나 국가에서 그러

한 작품전을 열 수 있게 소도구, 이를테면 진열장치 따위를 유용하게 제공해주는

지원이다. 비록 단기간에 열리는 전시이기는 하지만, 규모있고 짜임새있는 전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특별전시회의 경우 미술관의 소장품을 대여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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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나 특수한 목적에 맞춘 자료들을 준비해 전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 순회전을 기획할 경우 이것은 보관중인 미술관의 소장품을 보여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빌려올 수도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때

특정공간에서 한차례 준비되거나 전시된 적이 있다면, 그 예술물들의 진가를 보다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의 전시를 고려할 수도 있을 젓이고, 순회개

최지가 상업화랑인 경우 소정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특별전이나 기획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큐레이터는 방문자의 관심

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획자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술관 큐레이터는 전문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

어야 하지만, 아울러 지역사회의 관심에도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3. 관람객

근래에 스미쓰소니안 연구소는 그들의 방문자들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

일련의 연구 및 개관을 시도한 적이 있다(p. Elliot과 R.』 Loomis, Study of

Visitor Behavior in Museums and Exhibition, Smithsonian Institution, 1975) .

그런데 이런 연구집들은 일반적으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이 수많은 계층과 집단

으로 분류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연령과 성별, 지적 수준과 이

해도 사회적 직종과 경제적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장을

찾는 동기에 있어서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감상만을 목적하여

방문한 관람객은 보다 꼼꼼하게 전시작품을 감상하려고 하나, 동기없이 우연하게

방문한 사람들은 전시공간 주위만 빙빙 돌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관람객의 특성과 행동방식을 분석한 연구물로는 정평이 나있는 멜튼(1935), 고

인스와 그리펜하겐(1957), 쉐텔(1968), 세크리벤(1974) 등의 저술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술들은 전시 디자인과 계획을 세우는 작업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여하튼 여기서 비롯되는 자료들은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

- 58 -



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가령 닐(Neal, 1965)과 쉐틸(Shettel, 1968)의 연

구에 의하면, 관람객이 한 작품을 감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20∼45초로 집계하

고 있지만 콜스(Coles, 1982)는 사람들이 대형전시공간을 돌면서 한 작품앞에 서

있는 시간을 약 5초로 보고있다. 그런가 하면 엘트(Alt, 1982)는 이런 시간을 산

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시간재기로 관람객의 성격이나 챙

동양식을 특징짓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지니지 못한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흥

미로운 사실은(물론 우리와 사정이 다르겠지만) 관람객은 대부분 혼자 전시장에 오

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점은 전시를 디자인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정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주

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미술작품을 설명해주는 보드판을 설치함으로써 감상을 용치

하게 해주는 방법이 검토됨 직하다. 가드너(Gardner)의 말처럼 "전시장이란 관람

객이 몰려들기 전까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관람객의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수반되

어야 하리라 본다. 이것은 전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룬(Boron)이라는 미술관학자는 관람객들의 반

응을 측정할 수 있는 규칙적인 피드백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함으

로써 미술관 기능을 대중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융통성있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M. Borun, Measuring the Immeasurable, Franklin Institute, 1977)고 주

장한 바 있다.

전시 자체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감상자의 기대치를 빗나가게 해

서는 안된다. 가드너의 주장처럼 관람객없는 전시장이란 무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시장을 다시 찾는 관람객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작품경향을 좀더 새롭게 발전시

킬 의도를 가지며 또 전시장에서 새로운 작품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식력을 지닌 관람객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표현기준을 작품속에서 발견하기를

욍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테크닉을 내포하는 걸작을 감상할 것을 바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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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전시 내용물들은 이러한 관람객들을 위해 충분조건을 갖춰야한다. 광고나 포

스터 등의 선전물을 통해 보고 전시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이러한 충분조건이

조성되지 못한 행사에 불만족스런 느낌을 가지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용있

는 전시행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전시 자체를 과대 포장하기 보다는

전기 성격에 알맞게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 경비조달

재정화보는 전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성사시키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적 화랑들은 과거에 전치를 적은 돈을 가지고 치뤄야 했기 때문에 어

렵고 빈약하게 전시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미술관도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말하면, 돈은 스텝을 고용하고 다시금 스텝들은 자신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

휘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재원확보

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소장품 구입은 물론이고 각종 전시장비, 운반비, 그리고

보험비 등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전시기능이 무력화될 것은 뻔하다.

어떤 전시를 성사시키려면 가능한 총체적 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들면 전시에 필요한 재정은

전시중인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보이게 하고 미적 체험을 증대시키게 하기 위한 유

용한 환경을 제작, 설치하는데 소용된다. 성공적인 전시의 요건은 이러한 환경을

얼마가 특별하게 배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명이 그렇고 작품을 올려놓는 좌대, 전시장내의 온도 습도조절장치, 공기여과시

설 등 부수적 준비가 작품전시회의 성패를 판가름 짓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불과한 부분이고 작품구입비, 인건

비, 보험비, 전시유치비용 등 하나의 규모있는 전시행사를 마련하려면 충분한 재

원이 주최측에 조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원이 모자라면 전시는 소규모로 축소되고 불완전한 행사가 될 소지가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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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자체를 예정대로 개최하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평면적으로 진열

찬지 입체적으로 진열할지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성공적인 전시진열이 될 수 있도록

전시장 환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금압박은 전시 자체

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리며 이것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불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전시를 개최하는 방법은 없을까? 마이클벨셔

(Michael Belcher)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준다. "전문적인 스텝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다른 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를 차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전시장 개념에는 미술전문화랑과 전시공간이라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럴 경우 전자가 능동적인 전시의 성격을, 또 후자는 수동적인 전시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화랑이 다른 화랑의 전시를 차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치 못하다. 자체의 고

유한 방침을 세우고 전시 프로그램이나 다튼 이벤트 구상을 통하여 그 방침을 수

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같은 책, p.406). 말하자면 전시 자체를 자발적으로 기

획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고 대중과의 능동적 관계를 수립함과 아울러 그

들을 교육하고 자극할 수 있는 재정을 선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소통과 해석

전시를 통하여 작품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읽혀지고 해석되었는가는 확인하는 부

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점이야말로 전시형식이나 진행보다도 행사의 본질

을 이루는 핵심적 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소통과 해석을 바르고 정확하게 실현하

는 스텝들은 기획자, 디자이너와 미술관교육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통

과 해적의 일차적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시를 통하여 대중에게 소통과 해석의 계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문

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떤 스텝이 유능하고 무능한지 가려내기란 힘

들지만, 충분하고 사려깊은 숙련과 기술 그리고 체험이 동반될 때 소통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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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있다. 전시를 통해 나타나는 소통이란 엄격한 학문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시개최의 요건을 알아보았다. 전시 자체는 소통을 위해 개최

되는 것이며 이것은 미적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순회전시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벤트의 목적이나 취지

와는 달디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사의 실행과정과 결

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시의 요건들이 '움직이는 미술관'에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생각

하면서 그간 개최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순회전시, 특별전시 등의 내용과 실행과정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감상자들의 반응을 각각 분석해 보기로 하자.

Ⅳ . 전시내용과 분석

1990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실시하고 있는 '움직이는 미술관'의 전시형태는

1) 고정된 벽면을 활용하는 고정전시, 2) 조립식 이동벽면을 이용하는 순회전시,

꾜 복제품을 보여주는 복제품전시 및 복제품 대여전시 등이 있다.

고정전시는 기존의 전시장이나 전시가 가능한 조선을 갖춘 공간을 활용하는 방

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국제현대회화 지방순회특별전) (복제품 대여전시) (소

장품 대여전시)를 이전부터 개최해왔거나 해오고 있다. 순회전시는 지금까지 3회

의 전시를 병원, 사찰, 구청 등 집객효과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열었으며 이

동조립식 벽면을 이용하여 순회전의 성격에 걸맞는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복제품 전시나 복제품 대여전시의 경우, 원작을 선정하고 원작사용

허가, 그리고 복제를 하는 실제적인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전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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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는 미술관'의 기본 전시형태는 고

정전시, 순회전시, 복제품전시 등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될 예정에 있

다는 것을 알 구 있다. 그간 개최된 몇 가지 전시회를 통해 나타난 행사의 특성과

내용, 참여작가와 작품성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향수자(관람객)들의 반응

을 각각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구상회화의 어제와 오늘전

이 전시의 참여작가들의 특성분상, 그리고 출품작들의 회화적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전시는 한국에 있어서의 형상미술의 단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전시작품들은 풍경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물화 인물화 등 여러 소재들로 구청

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소재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

술적 소재의 주된 부분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미술의 역

사적 맥락에서 볼 때도 그것은 금새기 초 일본을 경유하여 국내에 이입된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것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로 불리우는 고희동을 필

두로 수많은 향토적 접근과 양식, 소박한 내용과 회화적 성질을 보이면서 박수근,

이인성, 이중섭과 같은 걸출한 작가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예술적 발전이 더해지기

도 했던 미술 흐름이기도 하다.

이 전시구성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과 국내의 형상미술 단체(후소회, 목우

회)에서 대여한 작품들로 이루어졌고, 총 34점의 전시작품은 그것을 다시금 장르

별로 구분해 볼 때 한국화 16점(김덕남 "자연에서", 김성태 "송광사일우", 김정

전시회명 장 소 전 시 형 태

구상회화의 어제와 오늘 강남성모병원 순 회 전 시

구상회화의 어제와 오늘 조계사 순 회 전 시

구상회화의 어제와 오늘 서초구청 순 회 전 시
오늘의 수채화전 및 현대판화전 덕수궁 정관홀 순 회 전 시

한국풍물사진전 청주 순 회 전 시

오늘의 수채화전 수원시청 순 회 전 시
현대판화전 인천시청 순 회 전 시

소장품대여전 국가기관 고 정 전 시

국제현대화특별전 대전 전주 진주 특 별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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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내설악", 김정자 "속삭임", 박봉길 "만추", 이길범 "설악산계곡", 이성근 "말

과 여인", 이창호 "화춘", 이환영 "수서동의 봄", 장주봉 "해질무렵", 조성락 "고

향의 동산", 조 환 "남자", 최백옥 "늦가을", 최일권 "月下＂, 조방원 "산수화",

천경자결차 "미인도")과 서양화 18점(김용원 "풍경", 김인화 "연들의 합창", 김일해

"같대", 김종상 "백아춘소", 김춘식 "5월", 김한오 "기원", 김흥수 "설경", 송얼

명 "가을", 송 용 "1월", 이태길 "여일", 장영주 "서해", 조규석 "풍경", 최낙경

"울릉도의 아침", 이동훈 "불암사", 오지호 "함브르크 풍경", 손일봉 "푸른사과",

최영림 "모자")으로 구분되어 한국화와 서양화의 출품작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전

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소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람한 느낌은 ? (강남성모병원)

재미있고 유익했다 75.3% (55 명)

그저 그렇다 23.3% (17 명)

재마없다 0.4%

(설문조사인원 73 명)

정부청사에서의 전시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성모병원에서 유익

했다고 반응한 관람객이 75.3%인데 비해 정부청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동일한 질

문에 대해 88.1%라는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관람한 느낌은 ? (정부청사)

재 미 있고 유익했다 88. 1%

그저 그렇다 10.49%

재 미없다 0.7%

(설문조사인월 14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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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에서 옅린 전시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106명의 응답자중

73.59%(78명)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은25.47%(21명), 그리고 단 1명만이 "재미없다"는 무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호

의적 반응의 요인은 대체로 두가지 이유가 작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

나는 전시 내용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다시 말해 전

시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수용자의 잠재된 욕구를 가능한 한 많이 수렴하려는

의도가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하나의 요인은 미적 향수를 누리려는 일반

대중의 욕구에 맞게 이 행사가 부응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하여 순회전시가 "미

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감상자들은 낙관하기도 했다.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움직이는 미술관 운영이 미술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찬다고 생각하나?"

라는 설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사람이 53.12%, "어느 정도 기

여한다고 본다"고 답한 사람이 40.63%, 그리고 "기여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6.25%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이 작품감상에 만족한 느낌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미술계의 지속적 성장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시기간 동안 VTR을 통하여 유명한 화가들(천경자, 최영림, 오지호)의 작

품제작 과정과 비평가들의 전문적 해설을 담은 자료를 겸비해 시청각교육을 동시

에 실시했고, 가판대를 설치하여 그림엽서나 판화작품을 판매함으로써 작품이해에

입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던 시도는 "보기만 하는" 전시 개념에서 벗어나 "보고

이해하는" 전시에로의 다각적 접근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조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국제적 미술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영

상자료를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위탁제작을 의뢰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실제적

인 작품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자료의 확보가 요망된다 하겠다.

2. 오늘의 수채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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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수채화전)은 회화에서는 유일하게 물을 사용해 투명한 색의 번짐과 흘

림, 중첩과 획선 등 여러 효과를 내는 수채화의 다양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

는 전시회이다. 수채화 자체는 회화 영역에서는 극소수 화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

작을 기피하고 있는 분야지기도 하지만, 작품제작의 정교한 과정과 기법, 숙련성

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영역기도 하다. 그것은 물의 농도에 의해 색깔의 투명성이

나 불투명성이 결정되고 한편으로는 유화처럼 한번 지우고 그위에 다시금 안료를

바를 수 없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작품완성에 일회적 처리에 의한 정밀성이 수반

되기도 한다.

이 전시의 구성은 한국수채화작가협회에 소속된 미술가들로 되어 있다. 출품작

은 대부분 최근에 제작한 작품들이며, (구상회화의 오늘과 내일전)과 마찬가지로

소재별로 보면 풍경에서부터 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모두 30명의 작가가 출품한 이 전시의 작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강근창 "풍

경", 강길원 "봄", 구자슨 "풍경", 권오웅 "남사당", 김재학 "정물", 김종원 "회

상", 김태흥 "포도", 노동자 "과수원풍경", 박광식 "정물", 박일철 "그들은 지구

라는 별에 살아있다", 박찬호 "설경", 박현규 "기억과 흔적", 안 영 "가을숲", 유

명애 "찬송가", 유재우 "풍경", 유진철 "정물", 이광우 "풍경", 이상덕 "도시", 이

철명 "파도", 이택우 "포구의 석양", 장광의 "정물", 전 호 "겨울바다", 정우범

"서귀포 풍경", 정 일 "풍경", 조현계 "꽃", 최광신 "꽃", 흥용남 "회고", 홍윤표

"굴다리", 홍줄기 "정물", 황규응 "을숙도" 등.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관람객중 대다수는 이 전시를 "유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전시장을 찾게 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진

해서"가 58.3%로 가장 으뜸을 차지했고, "우연한 기회에"가 22.9%로, 이 외에 단

체관람 등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장을 어떤 기회에 가게 되나(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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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 회 에 22.92%(11 띵)

단체관람으로 6.25%(3 명)

학교에 서 단체로 12.50(6 명)

자발적으로 58.33% (28 명)

(설문조사인원 64 명)

3. 국제현대회화 지방순회특별전

이 특별전은 지난 88년도 서울 올림픽대회 기념 문화예술축전행사로 열린 (국제

현대회화전) 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41 개국의 62점(서유럽 14개국 24명,

동유럽 7개국 12명, 미주 5개국 8명, 아프리카 3개국 4명, 중동 3개국 3명,

아시아 9개국 12명)을 지방순회한 전시이다. 특히 이 기증 작품들중에는 소련,

불가리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다수의 동구권 작가들의 유화가 포함되어 있

으며, 이 (국제현대회화전)즐 계기로 해서 동구권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물꼬를 텄

음은 물론이고 미수교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한층 높힐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중앙에 편중된 문화를 지방까지 확산하려는 노럭"(전시 안내문중에서)의 하나

로 개최된 이 전시는 89년과 90년 두 해에 걸쳐 지방전을 가졌다. 이 특별전은

89년에 대구(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광주(전라남도 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

고 90년에는 대전(대전시민회관), 전주(전라북도 예술회관), 진주(경상남도 문화

예술회관)애서 각각 개최되어 약 5만명이 이 전시를 관람했다.

대전, 전주, 진주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이러한 특별순회전이 지방문화 발

전에 기여를 한다고 본 응답자는 89%,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 사람은 3%,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8%로 나타나 지방순회전에 대한 일반의 반응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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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전시가 지방 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보나?

기여한다 89%(759 명)

기여하지 않는다 3%(22 명)

잘 모르겠다 8%(72명)

(설문조사인원 853 명)

또 희망하는 지방순회전시의 횟수에 대해서는 1년에 1차례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자주 이러한 특별전이 개최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지방순회전시의 횟수는?

1 년에 2 번 72%(611 명)

1 년에 1 번 8%(73 명)

2 년에 1 번 2%(16 명)

기타 18% (153 명)

(설문조사인원 853 명)

이 전시 작품의 양식은 대부분 추상이었다. 물론 그것을 양식적으로 좀더 세분

화하자면, 표현주의적 미술, 기하학적 미술, 상징주의적 미술, 개념주의적 미술 등

으로 나뉘어진다. 특이한 것은 이 전시를 통해 아직까지 전혀 딸려지거나 소개되

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우리가 관념적으

로만 알아왔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론에 집착되어 있지 앉을까 하는 의구심

을 깨끗이 해소해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자유로운 예술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우리의 선입견은 잘

못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공통적으로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작가들은

(이 전시작품들로 보건대) 서방국가들에서 처럼 어떤 관계적 성격을 보이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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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개인적인 창조의 관점들을 마음껏 형상화하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 이 특별

전은 동구미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전시관람 소감을 묻는 설문 결과 "유익했다"고 답한 사람이 78%(664

명)인데 반해, "재미없다"고 답한 사람이 3%(27명)에 불과해 커다란 대조를 이

루고 있는 데서도 잘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최된 전시에 대한 일반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

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문화행사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뤄졌고, 때문에 상대적으

로 지방에서는 예술향수의 혜택을 입을 수 없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기

도 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순회전이 몇가지 단조로운 주제에 의한 기획전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유형이나 내용을 전달해줄 수 없었다는 점이

다. 또한 여기에는 산간벽지나 낙도 등이 포함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문화소외지

역은 여전히 방치상태에 있다는 점을 하나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사실 치러한 문제는 개최에 따르는 제반문제, 특히 한정된 예산문제라든가 장비

문제, 또 스텝구성의 문제가 충분히 뒷감당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장

비문제와 스텝구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장비문제 : 야외전시에서의 보관, 관리문제, 조립식 파티션의 부족, 순회전시 전

용 차량의 미비로 인한 기등력있는 행사진행 차질, 전시후 야간의 작품보안, 전시

실내 은도 습도조절과 전시조명 등 설치, 영상기자제의 확충문제

스텝구성의 문제 :현재 추진사무국에서 순회전시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미술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효율적 행사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석

된다. 미술관의 직원 겸임은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순회전시를 가져가는 데 행

사의 일관성과 특수성이라는 측면을 배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추진사무국은 상임

기구로 설치하여 미술관 업무와는 별도로 이 분야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스텝

구성이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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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울타리없는 미술공간 ' -결론을 대신하여 -

오늘날의 미술은 종전에 보이던 전시장 전시에서 벗어나 '울타리없는' 영역을 탐

색해가고 있다. 영상매체를 통한 테크놀로지 미술의 확산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햄

하고 있는 환경조형물 설치 의무화, 그리고 전국민에게 미술향수를 누리게 하자는

'움직이는 미술관'계획 등은 굳이 제도적 전시공간만을 고집하지 않고 미술 소통

의 중요성과 그 관성을 팽창하려는 미술문화의 달라진 양상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

겠다.

순회전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움직이는 미술관'이 좀더 커다란 파급

효과와 대중들의 적극적 반응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연두가 수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첫째는 개최장소를 광역화하는 문제이다. 서울시에만 국한하는 대신에 좀더 개

최지를 넓혀 지방 곳곳에도 미술문화를 접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지방의 각시도에 건립되어 있는 종합문예회관를 활용하거나 건립중에 있는 9

개소(부산, 대구, 경북, 광주, 충북, 강원, 경기, 인천, 대전)을 순회지역으로 선

정하여 전시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하여 각 지역의

기존시설의 문화공간화(시, 군민회관, 새마을회관 등)를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

순회전시는 행사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효율적으로 발전

시키려면 지역문화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접근될 수 있다. 한 분석에 의하면,

문화의 중앙집중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문화 창조의 빈곤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예술인의 5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예술행사의 77%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린다고 한다. 이것은 그만치 지역문화가 내적, 외적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통계로 생각된다.

순회전시가 단기간에 치루어지고 이 전시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극히 한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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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분명하지만,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디딤돌로서의 중추적 지원행사가 되려면

여기에 향토작가 내지는 지역출신 작가를 포함시켜 이들로 하여금 작품창작의 기

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의 효용

화와 더불어 '지역 문화의 분권화'를 꾀하는 방향전환을 고려해봄 직하다.

개최장소를 광역화하는 계획의 하나로 국내 미술이 국제적 인식을 획득하기 위

한 해외전(물론 이 경우 순회전시는 특별기획전의 성격을 띰) 개최를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국제문화진출의 제도적 장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빈약성

을 드러내고 있다. 재외 문화원만 하더라도 일본이 각나라에 30개소, 영국이 79개

소를 두고 있음에 반해 한국은 고작 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고 우리 미술을 국제무

대에 홍보하는데도 카뉴국제회화제, 베니스 비엔날에, 파리 비엔날에, 상파울로 비

엔날에, 아시아 현대미술전, 환태평양미술제 등 주로 몇몇 국제공모전내지는 초대

전에 출품하는 제한된 여건속에 우리 미술의 단면적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물론 최근 들어 민간화랑의 주도로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등 국제전 참여가 상업

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의 한계성을 드러내기는 마찬

가지 이 다.

따라서 향후 순회전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눈을 돌려 전통적 미술부터 현

대적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한국의 미적 우수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때 집중적 소개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인 프로프램을

연구검토해 장기적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민화를 전시주제로 삼을 경우 그것이 일반 문인화나 실

경산수화와 다른 측면을 비교적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 봉건사회 말기의 민화의 폭

넓은 소재선택, 표현법을 나타내는 작품을 소개하고 또 근래의 민화에 대찬 현대

적 수용이나 해석을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하는 단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을 한

예로서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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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순회전이 가장 먼저 실시될 곳은 동구권 국가들과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인지역이다. 국제정치 판도의 해빙기를 맞아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가 수립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동구권 국가들의 작품이 국내에 급격하게 많이 소개, 전시되

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보면 미술전시는 15회에 이르고 있다. (81

넌 폴란드의 스노코판화전을 필두로 85년 동구의 현대판화전, 87년 동구 오늘의

작가전, 88년 슈슈칼로프전, 소련현대미술전, 그리고 89년 체미아킨 판화전, 소

련현대판화 5인전, 헝가리편대미술전, 무르더치전, 유고슬라비아 나이브페인팅전,

괴괴스전, 유고슬라비아 현대미술전, 올해에 개최된 유고슬라비아 현대회화전,.체

코슬라바키아 현대미술전, 헝가리청년작가전 등) 그럼에 반해 우리 미술의 동구권

진출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다. 극소수의 작가가 개인 자격으로 소련 등지에서 작

품전을 갖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미술을 전혀 소개조차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

다(한국작가의 동구권 전시현황에 대해서는 김달진의 "동구미술 어디까지 왔나",

선미술 90년 여름호, p.80을 참조). 이러한 미미한 진출은 이들 나라에게 경제는

급성장해 있으나 문화는 침체되어 있다는 그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국가 상호간의 균형있는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사할린이나 연변같이 한인들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내

문화를 소개해 그들에게 민족적 문화의 긍지를 심어줘야 할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가 없이 크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튼 것은 '울타리없는 미술공간'이라는 명제 아래 모든 국민

이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공간의 광역화를 검토하는 일이 요

청된다. 이 문제는 장기간의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언제인가는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중 하나이다. 그 사안이란 간단하게 요약하

변, 지역적 특성을 살려 환경적 미의 공간을 구축하는 일, 말하자면 환경조형 작

붐의 제작을 통한 '열려있는 미술공간'을 창출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미술관 개념은 점차 제한된 공간을 넘어 외부로, 즉 자연적 공간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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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속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미술관의 기능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또 일반대중과의 접촉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자연공간이나 도시공간을 하나

의 개방된 문화광장으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일반적으로 세 형태로 나타난

다. 그 중 하나가 대안공간이고 다른 하나가 벽화, 도시조형물의 설치이고 마지막

으로 움직이는 미술관 개념을 들 수 있다.

대안공간이란 일정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특색인데 기종의 건물을 개조, 증축하

거나 빌딩의 계단, 로비를 사용하여 임시전시장소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의 전시장 개념이 일정한 조건과 형식을 갖춘 밀폐공간에 한정된 것이라면 이것은

일반 감상자의 작품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속의 예술이리-근

더욱 확장된 영역을 통해 개방된 미술의 의미공간을 획득하고자 한다. 다만 이것

역시 미술수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특정 공간을 찾아야 찬다

는 번거리움을 지닌다는 점에서 야외 벽화처럼 상설전시의 의미를 떠는 미적 파급

효과 및 사회교육성이 강한 형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미술이 현대사회속에서 향수자들에게 커다란 미적 쿄양의

효과를 지닐 수 있는 도시공간내의 벽화 제작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지역사회의 벽화운동이 발생한 것은 1967년 시카고의 (존경의 벽)

제작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작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벽화를 제작해온 것은 60년

대부터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역사를 소급해서 보자면 이미 30년대에 연

방미술프로젝트가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수많은 환경미술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 보급되기 시작했다.

(존경의 벽)과 (긍지의 벽)은 실상 흑인운동의 성과에 다름 아니다. 이 작품들

은 시민권, 운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지비만 30년대 제작되었던 뉴딜 벽화와는 다

르게, 민주주의적인 의지를 흡족하거나 현란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 양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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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예술을 거리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는 측면

보다는 지역사회 주민이 거주하는 거리속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제작하

는데 더 관심을 두었다.

한편 뉴욕의 타임 스퀘어(Times Square)에는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

기 위한 컴퓨터로 조절되는 전광판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 바바라 크루

거, 케니쓰 헤어링, 제니 흘쩌 등의 유명 작가들은 이곳을 매일 통과하는 1백 50

만 시민들에게 매 30초 동안 그래픽작품을 보여준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트엔젤 트러스트(Artangel Trust)는 여러가지 임시적인 대

중작품들을 만드는 기획에 착수했다. 팀 헤드의 (국제협약)(1986), 콘라드 에친슨

의 (지하철역의 포스터작품)(1987), 제니 홀쩌의 (피카델리 서커스)(1988) 작품들

은 바로 아트엔젤 트러스트社의 기획물이다. 물론 이런 작품들은 정부의 재정 지

원이나 인가를 받은 것들이다.

그럼에 반해 (존경의 벽)은 당국의 보다 직접적 간섭 아래 제작되었다. 이 작품

은 월리암 워커(William Walker)와 흑인작가 그룹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 1971

년 시카고 벽화그룹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는 지역사회 집단의 지원을 받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입중하도록 다구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다만 작품에 희망과 결

외심을 불어넣도록 원했을 따름이다"(William Walker, Mark Rogovin, John Weber

New Art Examiner, 1978년1 p.4) .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작품의 실질적 향수자가 지역사회 주민임을 알려주며,

그들이 원하는 회화는 화랑이나 미술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임

을 지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미국 언론이나 잡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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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사회의 사회교육성보다는 화랑체제에 구속되어 상업적이고 시류성의 미술

에 눈길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 P. 웨버라는 한 벽화 미술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작품이 "비관제적인 대

중미술운동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유알무이한 것"임을 밝히지도 했지만 그는 70년대

에 들어와 주당국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비관제적 역할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

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시카고의 벽화에 이어 흑인 주민들을 위한 작품들이 제작되었고, 이런 생각은 흑

인 외에도 남미인들이나 여성들을 포함한 '소수그룹'을 위한 벽화 작품들, 예를들

면 뉴욕의 (여성을 존중하기 위한 벽)이나 베스 새드어가 그린 스코틀랜드의 벽화

를 낳게 했다.

벽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발견한 사람은 "국가예술기금"(이하 N3A)의 산

하기구인 대중미술 프로그램의 책임자 브리안 오더티였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 "대

중미술과 정부"(Public Art and Government, Art in America, 1974년 5월호. 이

글은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그

가 관장하였던 NEA계획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서, 작품의 국

제성 문제를 강조하면서 작가 선정의 이유와 기금수여의 기준으로 "지역 사회에 대

중적 미술을 함양하고 그것의 장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작품의 냥

수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공장소의 작품설치는 어디까지나 작품의 미적 덕목을 배가함으로써 향수

자들에게 폭넓은 미적 가치를 체험케 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에 이바지하자는 내

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 한가지 사실은 이러한 대중적 미술을 제작

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미술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였다.

1970년부터는 NEA는 월터같은 작가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벽화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오더티는 이러한 사업이 "벽화의 현격한

발전에 부응하여" 착수된 것이라는 점과, 벽화제작에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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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자른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사회적 맥락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그는

대중적 미술은 양식이나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의 문제에서 접근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벽화를 흉내만 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같은 책) 그

는 도시내의 벽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벽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신문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술의 역할과 관련한 일반적 논쟁을 주지시키

기도 했다.

미국에서 벽화제작이 두드러진 곳으로는 시카고를 비롯하여 뉴욕과 로스엔젤레

스, 보스톤을 들 수 있다. '70년대에 벽화는 흑인지역에서 부터 각종 이해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범죄예방책의 일환

으로 일반 주택에다 벽화를 그려넣은 계몽적 벽화들을 제작하는 중요한 발전적 양

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것은 과거의 이미지, 즉 조형작업 중심에서 시민계몽이

라는 뚜렷한 내용성을 갖는 작업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스트라다

쿼트 및 라몬다 가든 등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70년대 중반에

수 백점의 벽화가 만들어졌다. 그것의 양식은 유럽식의 초현실주의를 떤 것에서부

터 멕시코 원주민 양식과 대중 상업광고물에 이르기까지 퍽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벽화가 그러하듯이 그것들은 멕시코의 민족작가인 오로츠코, 리베라, 시케

로이로스의 작품경향을 따르고 있다. 물론 이같은 벽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는 시당국과 NEA의 경제적 지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요청에 부응해 주택지역을 작품으로 장식하는 사업은 계속

되었다 한 예가 로스엔젤레스의 또다른 구역인 맥아더공원내의 벽화작품이다. 이

계획은 1983년에 착수되었다. 그런데 맥아더공원은 우발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했던 소위 우범지역이었고, 그래서 주민의 자유로운 산책이나 왕래가 한적했던 지

역이었다. 그러다가 이 계획의 책임자로 위촉된 인근의 파슨디자인 학교의 알 노달

은 11명의 작가들을 동원해, 그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직접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의 주민들과 접촉케 하면서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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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맥아더 공원은 갱생수단으로서의 예술과 관련된 갖가지 사업들로 말끔

이 단장되었다. 이 계획은 환경미화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로스엔젤레스경찰에

의하면, 벽화제작 완료 후, 이 지역내의 범죄발생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명되

었다. 1983년'강도가 134건이던 것이 1986년에는 28건으로 격감했고 가중폭행이

70건에서 32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P. MacMillan, Lob Angeles Times, 1987

년 2월 16일자)고 한다.

이러한 계획의 모체가 된 것은 로스엔젤레스 지역사회개발 위원회가 마련한 '예

술을 위한 공채'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시내 중심가를 환경미화하는 획기적인 계획

으로서 이 벽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기금이 늘어나고, 그리하여 특정 건물

에 조형작업을 하는 종래의 일률적인 테두리에 제한됨이 없이 환경에 대한 문화적

인 접근 내지는 추구를 적극화할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미국에서의 지역사회 벽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

어왔다. 사회적 부패를 고발하는 것에서 부터 범죄를 미적 향수를 통해 방지하자

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계몽적으로 펼쳐져왔다. 어떤 작품들은 작가 그

룹의 메시지를 담거나 특별한 예술적 의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양식의 문제는 대

부분의 작품들에서 부차적인 의미를 내포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벽화는 지

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적 교양을 통한 정서함양에 큰 도

움을 줘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움직이는 미술관'의 전시사례와 성격을 각각 분석하면서 유발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순회전시가 본격적으로는 90년부터 시

작되었기 때문에 개최된 전시의 모델이 빈약했고 이것을 자료로 충분한 논의를 하

기란 사실 힘겨운 것이라는 점과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그것이 보다 능률적으로 미의 확산의 가져오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깊

은 이해가 일반대중에게 증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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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 즉 국제공간에로의 진출을 통한 한국미술 이해의

고칠, 벽화작업의 실현을 통한 미적 교양의 심화를 꾀해야 하리라 본다. 그러고 무

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대중의 반응을 보다 정화하게 추출, 분석해 내어 순회전

시에 있어서 수반되는 전시성격의 결정이나 그에 따른 작가 및 작품선정, 전체적

인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등이 정밀 검토되어 행사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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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한국의 문화정책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실시한

것이 1965년에 제정한 地方文化事業造成法이다. 이로 인해 지방문화원의 설립근

거와 현실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킬만한 제도

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미약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

장 우선의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중심 목표는 총량경제의 팽창과 성장이었

다. 이에 따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서 이러한 목표달성에 유리한 중앙집

중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문화부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적으로 지방의 낙후와

더불어, 부문별로는 문화 자체가 경제와 건설, 소득증가 등 가시적인 분야에 밀려

소외됨으로써 지방의 문화는 점점 왜소한 모습으로 축소되고 낙후되었다.

인구,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과 함께 각 지방에서는 삶의 의미를 구성하였던 地

域共同體의 파괴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더우기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 사

회가 국제화, 개방화됨으로써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세계문화, 외래문화의 유입

과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급속한 확산은 민족문화의 교유성을 파괴하였으

며 우리문화의 正體性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문화의 단절, 즉 과거문화와 현

재문화의 유기적 통합과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전국

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의 개성이 상실되고 말았다.

1980년대에 들어 사회 각 부문에서의 분배와 복지, 균형에 대한 욕구 분출은 문

화정책에서도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였다. 1982년의

文化藝術振興法 개정에 의한 전국 시 ·도별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설치근거 마

련, 1984년 문화공보부의 地方文化振興 5個年計劃 등을 비롯하여 내무부 등 타

부처에서도 地域開發計劃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예술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문화의 체계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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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지원의 근거, 순위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

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각 지방의 향토사, 향토문화 연구를 비롯하여 문화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을 중

심으로 각종 자료 및 보고서들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각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현상파악과 地域文化 진흥의 당위성 및 그 방안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었

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문화부의 독립과 지방자치제 실시 전망에 따라 지

방연구 정책, 지방문화 행정 및 지방문화재원에 관한 논의들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1990년대의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시도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은 지역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종래의 예술 중심의 협의의 문화 개념으로부터 보다 확대된 개념인 삶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地域文化 사례연구에 적응하여 문화활동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의 민주주의,

문화복지의 구현을 위한 地域文化의 실상파악과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지역문화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지역적 자립 촉진을 위

한 방안 모색에도 一助를 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루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문화에 관

한 제연구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고 앞으로 요구되는 지역문화 연구 방향을 도출해

본다.

둘째, 문화권역의 설정 문제를 문화권역별로 수개의 지역문화 활동을 선정, 현

장조사를 통하여 지역문화 활동의 성립, 전개과정, 프로그램 등의 심층 조사를 실

시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셋째, 사례조사 내용을 분야별, 활동 형태별, 활동의 지역 규모별로 유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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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전개방향을 추구해 본다.

넷째, 지역의 사회문화적, 자연적 특성과 지역의 공간 규모에 적합한 지역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성과 및 지역문화 실태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검토는 문헌자료를 통해 기

존의 지역문화 연구내용을 파악하고 지역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해 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학술 연구 및 각종 보고서, 문화예술 관련 정기간

행물, 중앙 및 지방의 일간 신문 등에 수록된 지역문화 관계 자료를 검토하여 연

구내용을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연구경향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문화 활동 사례를 선정하

였다. 먼저 가능한 한 自生的이고 自立的인 지역문화 활동을 우선하였다. 또한 지

역특성에 적합하며 지역주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활동 수준이나 질이 다소

낮더라도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활동을 포함시킬 것,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그를 뒷받침할만한 인구력을 갖춘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대문화권역인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

권 ·제주권 가운데 강원권과 전라권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강원권은 산지로

구성된 자연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도시화나 근대화 등 지역개발이 늦을 뿐만 아

니라 문화적인 통합이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중의 하

나인 강원권의 문화활동 사례들 통하여 소외지역의 문화활동의 문제점과 문화활성

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전라권은 강원권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에서 일부분 연유하기도 하는 이 지

역의 문화적인 특징은 과거의 전통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점이다. 전라권

- 82 -



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전통문화의 재창조, 생활화라는 측면을 검

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전라권의 문화활동 중에서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광주의 금호문화재

단, 광주박물관회, 호남향사회, 장흥의 장흥문화동호인회, 곡성의 죽동 농악, 진

도의 아리랑타령 보존회와 의신민속보존회, 전수의 예루소극장 등이다. 강원권에

서는 춘천의 극단 혼성, 원주의 청소년교향악단, 속초의 연극협회 속초지부, 태백

의 태백문화원 등이다.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989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실시하

였다. 해당지역에서 현지 단체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실무자 및 관계자들

과의 면담을 통하여 활동 내용을 파악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문화활동의 연혁, 활동상할, 활동범위, 구성원과 참여원의 성

격 및 범위, 프로그램 운영방식, 지역과의 연계관계, 활동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지역문화에의 기여정도 등의 문제를 주로 검토하였다.

Ⅱ . 지역문화 연구의 종합적 검토

1. 지역문화의 개념

각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및 생환문화를 지칭하는 단어가 지방문화

또는 지역문화이다. 이 두 용어는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상의 차이를 지닌채 사용된다.

地方文化(local culture)라는 표현은 행정적인 의미나 행정상의 관례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면 地方文化事業造成法, 지방문화예술육성방안, 地方文化藝術振

興會,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진흥 등 정책이나 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쉽게 발견

된다. 그런데 지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두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全

國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표정에 의해 나누어진 어느 한 부분이나 방면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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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방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지방이란 전체중의 일정한 부

분의 땅이 되므로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 되어 서울지방이라고 불리우게 된다. 지

방자치라든가 기호지방, 영동지방 등의 표현이 이러한 예이다.

둘째는 中央에 대비한 개념으로서 서울 밖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한다. 地方史,

지방행정, 지방산업 등의 용어가 이러한 예이다. 이때에 사용되는 지방의 의미는

흔히 중앙에 비하여 보다 작고, 표준적이지 못하며, 주변적이며 열등한 것을 뜻하

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과 모형이 되는 것으로 설정되며,

반대로 지방은 중심에서 소외되고 일탈된 것으로 상정되곤 한다. 지방문화라는 표

현을 쓰기를 주저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방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地域文化(regional culture)이

다. 본고에서도 가능한한 지역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地域(region)은

학술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정립된 개념이다.7) 일반적으로 지역은8) 인접된 지리

적 공간과 구분될 수 있는 自然的, 文化的 특징을 지닌 同質地域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휘틀지는 지역이란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특정한 지표에 의하여 同

質的이며, 주변의 지리적 공간과 구분되는 경계를 지니면서 현상들간에 결합된 관

련성으로부터 유래된 응집력을 지닌다고 보았다.9),10)

맥켄지(Mckenzie, 1935, p.147)는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주변 인접지역과 통합된 지리적 단위로 개념짓고, 이러한 지역은 어느정

도 동질성을 유지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지역이란 인접한 생활공간과 구

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內的 現象間의 결합에 의하여 地域統合이 이루어진 동질적

7)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지리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이라든가 20세기 중엽의 지역과학(regional science)의 성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지역의 개념에 관한 내용은 朴英潢, 1985, <文化와 地域主義- 地方文化에 대한 새로
운 인식과 개발>, 崔相哲외 《地方의 再發見》 pp.211∼12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9) Vance , R.B. , 1974, "Region",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 l
Sciences , Cromwell Collier and Macmillan, Inc., p.377.

10) Whittlesey, D. 1954, "The Regional Concept and the Regional Method", in
James , P.E. and Jones , C.F.(ed),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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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공간의 단위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흐름 속에 상호 결합된 문화적, 경제

적, 사회적 특질이 이러한 共同生活의 場에 누적될 때 관습과 관념, 의식이 통일

되고 주민들간의 깊은 유대감이 성숙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공간의 결합력이 전

체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를 때 사회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과정에서 적응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로 통합되는 체계를 이루고 있

다.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지니는 文化特質들(cultural traits)이 하나의 복합체로

서의 문화유형을 이루고, 그것이 지역적으로 상이한 환경과의 결합 과정에서 특성

을 나타낼 때 地域文化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11) 곧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문화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지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위의 생활양식의 특

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문화는 전체문화 속에서 유기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와 정리 작업의 역사는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 단위로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邑誌 편찬 작업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 특화 문화의 연속성

이라는 측면과 전통문화의 正體性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지역문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의 역사가 수백년 이상이 됨이 당연하다. 또한

현재의 지역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

과 기반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사적 측면의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행된 역사학, 인류학, 지리학, 민속학, 건축학, 국문학

등학계의 연구들은 주로 生活文化로서의 총체적인 문화 개념으로 지역문화를 파악

하고 지역의 역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11) 朴英潢, 전게서,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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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연문화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는데 시기적인 제한을 가

할 수밖에 없었다.12) 즉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지역문화에 대

한 관심이 제고되던 197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연구의 내

총과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네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첫째 지역문화의 현상과 실정을 수집한 지역문화 실태조사, 둘째 지역문화에

관한 이론과 지역문화 정책 및 지역 문화 행정 등에 관한 연구, 셋째 문화 현상의

문제점과 문화 내용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운동에 관련된 연구, 넷째 각 지

역의 개성과 특성을 추구하는 지역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주

체성 파괴, 지역 공동체 문화의 상실로 대표되는 지역문화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文化藝術의 實

狀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점검하여 그 自生·自主力을

진단해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가해질 수 있다"13)고 보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한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각 시, 도별로 지역분할을 하여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文藝活動의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하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 대

표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14) 또한 전국의 지방문화시설에 대

한 실태조사도 병행되었다. 15) 그리고 문화권역별로 鄕土文化藝術祝祭 현황과 사례,

12) 조선시대 이래 수백년에 걸친 지역문화 연구사는 그 자체가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新丘專門大學民俗文化硏究所, 1986, 《地域文化藝術活動事例調
査報告書》, p.11.

14) 상게서
15)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6, 《地方文化施設實態調査 및 均等配置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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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예술활동의 현황과 사례를 요약하는 등 전통문화예술활동의 현상을 조사하기

도 하였다. 16) 이어서 문화 大圈域 아래에 中圈域을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로 문화

예술단체, 문화예술인,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잠재적 역량을 파

악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보고서가 나왔다. 17) 이 연구는 지역문

화의 잠재역량으로서 잠재적 문화운동가(지역대학교수, 지역사회, 경제단체의 장)

및 연고인사, 연고 문예인, 그리고 잠재적 문화공간으로서 학교 시설이나 종교단

체시설 등의 개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수 무대예술공간에 국한하여 문화공간의 실태 및 활용방안을 검토한 연구에서

는 건축공간 외에 극장무대 밖에서 전통과 현대의 유대를 모색하며 극장무대와 성

역공간의 접목을 시도하는 놀이마당을 고려하고 있어서 전통공연예술을 위한 문화

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의 실상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각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제언을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

는 작업도 시행되었다. 18),19)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포함하면서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문화 전반의 과거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서 문화통계 및 문화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화지표 작성작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지표 작성을 위한 이론

겉인 모색작업이 먼저 실시되어 문화통계와 지표체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체

계적으로 집계한 수 있는 조사방법을 검토하였다. 21)

이어서 각 분야별, 지역별로 전국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태 조사22), 문화예

16)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新丘專門大學, 1987, 《傳統文化藝術活動現況調査報告-地域間
文化活動과 관련하여》.

17)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新丘專門大學民俗文化硏究所, 1988, 《地域別 文化力量調査報告》
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8, 《文化空間 活用에 대한 調査硏究-劇場을 中心으로》
1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 예술 현황보고서》
20) 주학중, 김경동, 1984, <국민문화지표연구 설정을 위한 사회지표론적 모색>, 《정신문화
연구》, 84 봄호, pp.102-22.
김한초 외, 1984, 《국민문화지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종주 외, 1983, 《문화활동조사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 최
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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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23)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들은 문화 창조자와 창조집단 내

지 도급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이었다. 24) 1980년대 중반 이후 문화복지

차원에서 국민 문화 향수권 신장이 강조됨에 따라 문화 향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문화생활 및 문화공간 이응조사도 실시되었다. 25) 이에 따라 순수문화, 고

급문화 외에 대중문하와 상업문화, 여가문화, 출판, 언론, 방송 등으로의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지역별 계층별 문화현상 조사의

일환으로 공단의 근로 청소년 문화현상 실태파악도 시도되었다. 26) 위의 일차자료

를 토대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훈화전파의 주역인 대중 정보매체의 수용실태를 강

조하면서 문화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포함하는 연구도 실시되었

다. 27)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통계자료집이 발간됨으로써28) 전국 각 지

역별로 문화예술 현상과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문화

예술분야 총괄,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대중매

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등으로 분야를 분류하여 종사자, 단

체, 활동, 교육, 시상, 재정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수록되었다. 이를 통해 전반

적인 문화예술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현상의 실태파아과 연

구에도 기초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역문화이론과 지역문화정책

정책연구로서 찬국에서 문화이론이나 문화정책, 행정에 관한 연구 역시 1980년

2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2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문화예술단체 현황조사 보고서》.
24) 姜信杓, 1986, <韓國文化 觸媒者 實態調査 硏究>, 《예술과 비평》, 1986, 봄호.
2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8,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

2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근로공단 청소년 문화현상 연구》
2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한국의 문화예술 향수실태와 정책대응
방안》.

2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문화예술 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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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예술총

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방면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하였다. 29)

지역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地域主義에 관한 주

장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30) 이들의 기본 시각은 국토상의 극심한 地域不 衡 또

는 地域的 不平等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제성장과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

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주의라는 지역계획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문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청정 분야에서도 지방문화와의 관계

가 논의되었다.31)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검토가 이

루어지고 난 이후32) 지방문화에 대한 시각들이 문화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

되었다.33) 그리고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정과 관련한 지방문화 연구들이 석사논문을

중심으로 환발하게 이루어졌다.34)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

재 신시 이후의 지역문화의 위상과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35) 및 구

29) 1983년부터 발간된 문화예술총서는 1989년 말까지 총 12권이 나왔다. 발행순서대
로 책명을 살펴보면 예술행정, 문화공간, 예술경영, 예술공학, 예술·경제, 아트센터,
예술정보, 한국의 축제, 예술교육, 문화정책, 문화재원, 문화운동 등이다.

30) 류우익, 1981, <중심도시문화와 지역주의>, 《도시문제》 1981년 11월호,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pp.30-41.

박영한, 1985, <문화와 地域主義-地方文化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 최상철 외,
《地方의 再發見》, pp.197-221.

31) 이재창, 1983, <지방문화 육성과 지방행정>, 《지방행정》 1983년 9월호.
안충영, 1983, <지방문화와 지방산업>, 《지방행정》 1983년 9월호.

32) 李鍾仁, 1985, <韓國의 文化政策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김병익, 1985, <지방문화에의 시각과 戰略>, 《思想과 政策》, 1985년 겨울호.
34) 劉震龍, 1987, <地方文化育成을 위한 文化政策方向 硏究>,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興玉, 1988, <韓國의 地方文化의 現況과 活性化 方案 硏究>,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金東淵, 1989, <地方文化藝術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行政的 支援을 中心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학순, 1988, <韓國文化藝術 支援體制 分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現代社會硏究所, 1986,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地方文化 育成方案 硏究>.
이병택, 1989, <지방자치시대의 지방문화>, 《월간 지방자치》, 1989년 4월호, pp.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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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행정제도 개편 방안 연구36), 지방문화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재정문제37) 등

의 연구 등 보다 세분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이 분야는 앞으로 보다 체계

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문화운동

문화운동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38), 문화촉매운동의 의의39), 문화향수권의 신

장, 문화적 소외, 문화의 지역적 불평등의 문제 제기와 땀께 그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 문화운동은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개선, 발전시키는 유

무형의 노력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함께 동참하는 의식전환과 새로운 삶

의 찾기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40) 문화운동이야말로 대중에게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의 과정이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실현과 사

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41)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과운동이 전반적

으로 확산되고 자생적인 조직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본 조

건42)인 것이다.

이렇게 문화운동을 새로운 삶의 찾기 운동으로 정의하는 것과 전혀 다른 입장에

서 문화운동을 개념짓는 논의들이 존재하여 문화운동을 보는 시각은 크게 양분되

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역문화운동을 강조하며, "지방 문화운동의 경우는 민속극

운동, 전통, 문화운동, 노래부르기 운동, 출판운동 등이 민중문화 운동으로 수렴되

는 경향이 있다43)고 본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속적 발전

최상철, <지역개발전략으로써 지방문화의 창달>, 1989, 《地方行政硏究》第4券 第4
號, 韓國地方行政硏究所, pp.97-123.

36) 정홍익, 1988, <지방문화 예술재정>, 《文化藝術論叢》第1輯, 韓國文化
藝術振興院 文化發展硏究所, pp.81-107.
37) 오연천, 1988, <지방문화 예술재정>, 《文化藝術論叢》第1輯,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開發硏究所, pp. 108-36.

38) 이중한, 1988, 《문화프로그램 자료집》, 정음사, 문화촉매운동 프로그램지침서 5.
39) 임광진 편, 1988, 《생활문화 프로그램》, 정음사, 문화촉매운동 프로그램지침서 4.
4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문화운동》, p.14.
41) 상게서, p. 14.
42) 상게서, p.17.
43) 金成國, <地方文化運動의 意味와 展開>. 배태영 외, 《自生的 地方發展》,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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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모순(즉 지방의문화적 배제와 주변화)을 적어도 국내적 수준에서 제거

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44)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지방문화운동은 오늘날 한국사

회가 당면한 세가지 문화적 위기-적합성(relevancy), 정체성(identity), 통합성

(integration)의 위기-가운데서 특히 통합성의 위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다.45) 이러한 입장은 생활의 문화화라든가 문화의 생활화라는 주장보다 우리 사

회에서 먼저, 그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지역문화운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문화정책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운동의 방향설정과 아울러

각 지역의 문화운동 현황에 대한 파악, 양 시각의 결합이나 조차를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역연구 및 지역문화 특성 연구

지역의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민속학 등 학

술분야에서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일반화되거나 대중화되지 않

았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의해 각 지

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탓도 있다.

1980년대에 들어 그 동안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와 지역개발에 의한 국토의 때

편성 현상을 정리하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역연구46)와 함께 향로

사, 지방사에 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우기 각 지방 단위의 향토지, 군지

한국위원회, pp.301-49.
이러한 경향의 예로서

이윤택, 1989, <80년대 지역문화운동의 진전 방향과 그 실태>, 《문화예술》 123호.
pp.89-107.

정이담 외, 1985, 《문화운동론 1》, 공동체.
김정환 외, 1986, 《문화운동론 2》, 공동체.

44) 金成國, <地方文化運動의 意味와 展開>, 배태영 외, 《再生的 地方發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 330.

45) 임희섭, 1983, <한국문화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pp. 41-123.

46)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1-1984, 《韓國地誌》, 總論 및 각 道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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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이 보편화되고, 향토문화 보습과 창달에 문화원 활동의 역점이 두어지면서 전

문적인 학자들 외에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지역 인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

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역 특성 연구와 소개47) 및 그러한 작업을 통한 지역공동

체 의식의 함양에는 문화원 등에서 발행하는 군단위의 정기적인 간행물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군단위로 편찬되는 향토지, 군지의

경우 지역 인사와 학술적인 연구 단체나 인사와의 결합이 이루어져 보다 심층적이

고 뿌리깊은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8)

한편으로 향토지의 편찬규모가 군단위로부터 보다 하위지역인 면단위 이하로 내

려가 보다 상세한 지역 연구와 지역 문화를 정리하는 글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49)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경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와 산업과의 연계, 산업화의 문제, 고리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특징적인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문제 등50)도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3. 지역문화와 문화소집단 운동

지역문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규모상으로 전국에 걸친 자료조사로부터 소규모

동 ·리를 단위로 한 심층적 연구에까지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 걸쳐 있다. 이들 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결론들은 중앙과 지역문화의 격차, 지역공동체 문화

의 파괴, 문화적 정체감의 상실,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삶과 문화의 괴리로

47) 政經硏究所, 1987, 《鄕土文化時代》 등 각 지방 문화예술계 현황과 지역문화의 특징
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서적들도 상당수 출간되었다.

48) 이러한 예로 서산군의 <서산민속지>, 화성군의 <화성군 민속조사보고> 등을 들 수 있다.
49) 예를 들면, 1985년 이후 시리즈로 1989년까지 10권이 출간된 吳成贊 저, 제주의
마을, 또한 경남 김해군 菉山面에서 내는 <菉山>과 하동군 北川面의 <北川> 등의
면 단위 향토지가 1988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50) 安忠榮, 1985, <地方經濟의 문제와 개발>, 최상철 외 《地方의 再發見》, pp.202-206.
姜秉周, 1981, <地域開發戰略으로서의 地緣産業開發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수 역, 1986, 《관광과 문화》, 서울 , 까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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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주체자인 지역민들의 문화에의 무관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개선과 문화촉매운동의 보급, 지역문화환경 ·시설 기반의 확충, 지

역문화 조기반의 확충, 문화행정과 문예단체와의 연계 등 근원적인 부분들이 재

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활성을 위한 또 하나의 요점은 지역공동체를 구

성하는 주민들 및 문화예술인들의 의식과 태도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다.

지역주민들 스스로 각 지역의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

시 문화예술과 접촉하고 생활 자체를 문화예술화하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문화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활력과 만족이 샘솟는 삶과 사

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는

뜻을 같이하며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룸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모임들의 화산과정을 문화소집단 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

문화소집단운동은 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생환과정 속에서 주민들 스

스로의 문화적 욕구에 의하여 펼쳐나갈 때 활짝 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각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곧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 문화주의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하는 것이 문화정책이나 문화교육의 자

제라고 보는 문화사회학적 운동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중시하게 된다.

문화행정이나 문화정책은 이러한 운동을 지원할 책임과 요청을 받고 있다. 이들

문화소집단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첫째, 작위적인 문화집단의 결성은 지양하여야 하며 자생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

과 매개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역의 문화행정가나 문화촉매

요원들은 지역의 문화잠재력을 파악하여야 찰 것이다. 먼저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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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인 모임이나 취미활동모임 나아가 문화적인 목적인 아닌 문중 ·동창회 ·계 등

사회활동 모임을 파악한 후 이들에게 문화적 내용물을 보급하여 문화적 소집단으

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문화의 경우 특

히 문화적 내용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내용물을 충분

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존 문화공간의 판용과 활

용 가능한 사회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창조자와

수용자를 매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

한 문화예술 수요층 확대를 위하여 콜은 프로그램들이 직장이나 학교, 그 밖의 사

회적인 소집단들에게 제공되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증가시키도록 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1) 기능이역과 동질지역

지역(region)은 지표면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점유하는 실체인 동시에 地人化

(regional personification)의 속성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매우

고차원적인 개념이다. 51) 이는 단순히 陸界, 水界, 氣界와 生態界로 구성된 自然體

(natural body)로서의 地表가 아니라 인간이 그 지표를 棲息處로 하여 창출한 이

른바 地人化된 '땅'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인간에 의해 창출되어질 '땅'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지역의 구분은 인간의 활동과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문화를 고찰하는데 기본적이며 최종적인 개념중의 하나가 문화권역 또는 문

화지역이다. 문화지역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지역구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

하다. 이는 문화지역 구분의 기준, 문화지역의 속성, 문화지역 구분의 필요성 등

을 파악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51) 金 仁, 1986, 《現代 人文地理學- 人間과 空間組織-》, 法文社,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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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同質地域(homogeneous region; 또는 均質地域 un-

iform region)과 機能地域(functional region; 또는 結節地域 nodal region)으로

구분된다. 동질지역은 동일한 성질이나 현상이 분포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균질

직인 지역을 의미한다. 열대지역, 건조지역, 불교문화지역, 벼농사지역 등의 지역

구분이 이러한 등질지역 구분의 예가 될 수 있다. 기능지역은 하나의 결절을 중심

으로 기능상 상호 유기적인 보완관계로 연결된 지역을 말한다.

하게트(Hagget)는52) 기능지역의 분석과정을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리

공간상에는 인간의 이동, 물자의 이동, 정보의 흐름 등 반드시 흐름(movement,

flow)이 발생하며, 그것은 방향성을 지닌다. 미 흐름의 방향에 따라 교통로 ·통신

출서 : P. Haggett, A.D. Cliff and A. Frey, 1977,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그림1> 기능지역의 형성과정

망 등 網(network)이 형성되고 흐름의 교차점에는 結節(node)이 형성된다. 결절

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차별 성장이 일어나고 이에 의해 결절간의 階層(hierarchy)

이 형성된다. 이 결절은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특수찬 影響面(surface)을 형성

하고 時—空 의 공간 화산을 통한 영향면의 전개는 中心 結節地와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52) P. Hagget, A.D. Cleff, and A. Frey, 1977,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Geography, 2nd ed, London, Edward Arnol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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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지역

文化圈(Kulturkreise) 또는 文化地域(culture region)이란 공통의 특징을 가진

복합체로서 하나의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를 말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지리학자, 민족학자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 이 학설은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 Ratzel)이 아프리카와 멜라네시아의 황을 비교 연구하여 이 구

상을 시작하였다. 이어 프로베니우스가 그 개념을 분명히 하였으며 다시 그레브너

(F. Graebner) 등이 방법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인류학 연구 방법론에서 전

파주의적인 견해와 연결된다. 문화는 어느 한 중심지에서 발달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데 문화의 한 요소 뿐만아니라 여러 요소의 복합체로서 지역적으로 번져

나가는 바 이를 文化圈이라 하였다.

미국에서도 이들과 별도로 위슬러(C. Wissler)와 크로버(4. Kroeber) 등에 의

한 전파주의 학설이 등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와 설명 방법은 독일, 오스트리아 학

파와 비슷하지만, 특히 이들은 文化中心(cultural center) 및 文化領域(cultural area)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즉 문화영역이란 문화의 모든 요소가 일정한 복합적 영역 내에

역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역적으로 설정된 문화영역 안에는 그 특유의

문화요소, 즉 文化特質(cultural traits)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바 이를 문화중심

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한 지리적인 영역 내에 있는 여러 사회는 그 문화중심으로

부터 문화적 특색을 빌어 쓰는데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자연히 문화특질

이 적은 주변문화(marginal culture)를 지니고 있고 더욱 멀어져서 문화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은 인접문화 영역의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혼합문화(Mixed culture)를 이루기

도 한다.53)

이러한 문화지역도 형태적 문화지역(formal cultural region), 기능적 문화지역

(functional cultural region), 인식적 문화지역(vernacular or perceptual cultural region)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54)

53) 金光憶, 1986, <人類學의 發達>, 韓相福 외, 《文化人類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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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 문화지역은 동질적인 문화지역으로 공통의 속성을 가진 지역을 지칭하는

데, 다수의 문화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복수의 특징에 기초한다. 즉 에

스키모 문화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언어, 종교, 경제 형태, 사회조직 형태

의 ·식 ·주의 형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기능적 문화지역은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조직된 지역이다. 이 문화지역은 기능들이 결합

되고 그것을 향하는 중심점, 즉 결절(node)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하나의 농장은

농부가 소유한 또는 차경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하는 기능지역이다. 여기서 농가는

농장이라는 기능지역의 결절점이 된다. 임의적 또는 인식적 문화지역은 거주자들

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기능지역 형성에 필요찬 조

직을 종종 결여하고 있으며 또한 동질지역을 특징 지우는 문화적 동질성을 보여주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한국의 문화지역

문화지역은 국토 전체의 종합적인 지역구분 속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또한 종합

적인 지역구분은 각 분야별, 영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가능

해진다. 즉 지형권, 하천권, 기후권, 토양권, 식물권, 농업권, 생활권, 문화권, 관

광권, 교통권 등 분야별 기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틀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찬국의 지역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별분야 내에서도 하위의 요소별

지역구분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문화권 내에도 언어권(방언권), 종교권, 풍속

권, 건축권 등 하위의 지역구분이 가능하며 이들이 모여 종합적인 문화권, 문화지

역을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별 요소에 의한 문화지역 구분은 있었으나55) 문화라는 기

준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역구분을 시도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문화지역 구

분은 《地方文化施設 實態調査 및 均等配置 硏究》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여기

54) Terry G. Jordan and Rowentree , 1986, "Themes in Cultura l Geography." in
The Human Mosaic, pp.8∼15.

55) 民家, 방언, 건축, 민요, 의식 등의 요소에 의한 지역구분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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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토개발 계획 차원에서 설정한 전국의 5개 機能大圈, 그 하위의 28개 生

活圈((그림 2))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5개 大圈域, 28개 中國

域, 42개 小文化圈으로 문화지역을 나누었다((그림 3)). 이때 권역설정의 기준은

첫째 地域間 機能的인 連繫性, 둘째 空間的 等質性, 셋째 生活圈 開發方向과 그에

부합하는 文化的 特性이 유사한 것 등이었다.

이 문화지역 설정은 문화적인 요소들의 종합에 의한 기능지역적 구분이나 동질

지역적 구분이라기 보다는 국토개발을 하기 위해 설정한 생활권 구분을 최대로 존

중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중권역까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생활권은 지표상의 인문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結節인 都市를 중심지로 보고 도시의 기능이 미치는 영

향권을 도시생활권으로 나눈 것이다. 도시계층에 따라 중심기능56) 큰 도시를 중

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도시 생활권, 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의 도시를 결절로 하는

미역을 지방도시 생활권, 그 하위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농촌도시 생활

권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3차산업 기능을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하

여 나눈 것으로 문화적인 속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년 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신구전문대 민속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보고한

《傳統文化藝術活動 現況調査報告—地域間 文化活動과 관련하여—》(1987)에서도 문

화권역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8개 大圈域, 36개 中圈域으로 문화권

을 나누었는데, 지역 구분의 기준을 문화외적 조건과 문화내적 조건으로 양분하였

다. 문화외적 조건으로는 첫째 행정구역상의 구분인 市 ·道 ·郡界, 둘째 地理的

조건, 셋째 交通網 형성 관계, 넷째 생활권 관계를, 문화내적 조건으로는 첫째 문

화적 양상의 等質性 내지는 類似性, 둘째 문화적 활동의 連繫性과 交流關係, 셋째

문화활동 頻度數 및 단체의 布布 상환 등을 고려하오다.57)

문화외적 조건은 주로 상호유기적인 기능관계로 결합된 기능지역적인 내용을 규

56) 중심기능(central function)이란 중심지 이론(Centra l Place Theory)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하나의 장소를 중심으로 주위의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재화(goods)와 용
역(service)을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주로 3차산업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심기능의 크기에 따라 도시의 영향권, 규모, 계층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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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조건들이다. 반면에 문화내적 조건들은 문화적 연계성이나 등질성을 중시

하는 동질지역적인 내용을 담은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국토개발에서의 생

활권 설정을 토대로 하여 문화권역을 설정한 것이다.

이 구분에 의하면, 대체로 행정구역단위를 수용하고 있으나, 경기권의 중권역인

동두천권의 철원(강원도), 강원권의 중권역인 삼척권의 울진(경북), 충청권의 중

권역인 대전권의 옥천·영동(충북), 제천권의 영월(강원), 전라권에서 남원권인 거

창·함양(경남), 경상권에서 경주권에 포함된 울주·울산(경남) 등은 지역적 연계

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그림 4)).

양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권역구분은 이 분야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작업이며,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양 연구는 지역구분에서 몇가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바, 이를 정리해 보

57)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新丘專門大學民俗文化硏究所, 1987, 《傳統文化藝術活動 現況
調査報告—地域間 文化活動과 관련하여—》,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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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표 1)과 같다.

첫째, 대귄역을 지방문화실태조사(이상 A안)에서는 5개로 구분하였으며 전통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이상 묘안)에서는 8 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B안에서는

수도권을 수도권과 경기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과 주변의 위성도시

지역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호남권을 전라권과 제주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북한지역을 통합적인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들이 그 차이이다. 본고에

서는 묘안의 구분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B안의 문화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능지역 측면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권역을 하나의 문

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문화지역의 내용을 규정하는태 보다 중요한 속성이라

고 할 수 있는 동질지역의 측면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는

것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권도 분리해야 하며, 북한

지역도 형식적이지만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권역의 명칭의

경우도 다른 지역은 양측 모두 적절하지만 충청권을 중부권으로 호칭하는 것은(A

안)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지역만을 우리국토의 문화범주로 간주한 것으로서 이

를 확대 해석한다면 수도권, 강원권 등이 북부귄에 해당되고 전라권, 경상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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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文化圈域 설정의 비교

권역 상이점 및 상이지역 地方文化施設 實態調査 (1986) 傳統文化藝術活動現況調査(1987)

대권역

·권역구분의 차이

·권역명칭의 차이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영동권·중부권

·호남권·영남권

—영동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8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을 수도권과 경기권

으로 구분

·호남권을 전라권과 제주권

으로 구분

·이북 5도권을 하나의 권역

으로 설정

—강원권

—충청권

—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중권역

·수도권의 중권

역 구분 차이

·영동권 , 강원권의

지역구분 차이

·중부권 , 충청권의

권역구분 차이

·호남권 , 전라권의

지역구분 차이

·영남권 , 경상권의

지역구분 차이

—7개 권역으로 구분

·서울권 , 인천권 , 수원권 ,

동두권 , 남양주권 , 평택권

여주권

·남양주권 , 평택권의 독자

적 설정

—4개권역 외에 남양주권 ,

평택권 설정

—7개 권역 외에 속초권 , 영

월권 설정

—8개 권역 외에 무주권 , 제

주권 설정

—8개권역 외에 영권주 , 포

항

권 설정

—권역 명칭 상이

·김천권

·상주권

—수도권을 서울권과 서울위성

권으로

—경기권을 인천권 , 동두천권 ,

수원권 , 여주권으로 구분

—서울위성권을 독립 설정

—춘천권 , 원주권 , 강릉권 , 삼

척권 등 4개권역으로 구분

—홍성권 , 천안권 , 공주권 , 대

전권 , 충주권 , 제천권 , 청주

권 등 7개 지역으로 구분

—이리권 , 전주권 , 정주권 , 남

원권 , 광주권 , 목포권 , 강진

권 , 순천권 등 8개 지역으로

구분

—상주권 , 안동권 , 김천권 , 대

구권 , 경주권 , 진주권 , 삼천

포권 , 마산권 , 부산권 등 9

개 지역으로 구분

—구미권

—점촌권

소권역

과천·광명

부천

시흥·안산

안양

서울권소속 (이하 같음 )

인천권

수원권

〃

서울위성권 소속 (이하 같음 )

〃

인천권

서울위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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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상이점 및 상이지역 地方文化施設 實態調査 (1986) 傳統文化藝術活動現況調査 (1987)

소권역
의정부

성남

평택시·평택·

송탄·안성

구리

남양주·양평

가평

동두천권

여주권

평택권 (독자설정 )

남양주권 (〃 )

〃 (〃 )

〃 (〃 )

서울위성권

〃

수원권

서울위성권 (독자설정 )

여주권

동두천권

평창

정선

영월

속초·양양·고성

영월권 (〃 )

〃 (〃 )

〃 (〃 )

속초권 (〃 )

원주권

삼척권

제천권

강릉권

당진·서산

서천

논산

당진권 (〃 )

공주권

대전권

홍성권

〃

공주권

무주

김천·금릉

거창

화순

완도

무주권 (〃 )

〃 (〃 )

〃 (〃 )

광주권

목포권

전주권

김천리

남원권

강진권

강진권

영주·영풍·봉화

·영양

칠곡

포항·영덕·영일

·울릉

영주권 (〃 )

구미권

포항권

안동권

대구권

경주권

남부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문화지역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크게

관계가 없는 상세한 비교는 생략하고 <표 1>로 대신하기로 한다. 단지 보다 허위

단위가 문화지역 구분은 문화를 구성하는데 제 요소의 특징과 그 분포가 밝혀져야

그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구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방언, 의례,

종교, 전통예술 건축물, 묘지, 식생활, 농기구, 농경방법과 관습의 지역적 차이 및

분포에 관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이를 근거로 한 종합적인 문화권역

의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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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문화권역별 지역문화 활동사례

-전라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

1. 전라권의 지역문화 활동

1) 전라권의 지역문화 현황

전라권 ·호남지역을 藝鄕이라 일컫는다. 전라권을 예술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근

거는 문화촤예술의 기반시설이나 문화예술적 환경의 우수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표2)

문화적인 전통이 생활화되어 전반적인 생환 속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몇가지 자료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도 검출된다. 우선 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숫자

가 인구수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각 지역별 문화예술인 숫자

를 살펴보면(표 3) 전체 예술인 가운데 서울지역에 41.3%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

을 제외한 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북이 1위(10.4%), 전남이 2위(7.2%), 광

주(5.5%), 부산(5.5%)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북 ·전남 ·광주가 각각 1위

에서 3위를 차지한다. 세지역을 답한 문화예술인 수는 23. 1%에 달하므로, 전국

문화예술인의 1/5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58)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예술인 중에서 국악부문 예술

<표 2>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공간(공연장, 전시장)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시설

시설공간수(개)

백분율(%)

181

50.6

21

5.8

20

5.5

11

3.0

16

4.4

19

5.3

10

2.8

10

2.8

16

4.4

11

3.0

8

2.2

15

4.1

18

5.0

4

1.1

362

100

※출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 p.95에서 재

58) 이 자료는 1988 년말 현재 예총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수를 기준으로 한 조사의 결과는 이와 상이
하게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동 예술인의 서울 분포율은 46.7%로서
예술회원 수보다 활동인의 서울에의 집중도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각 지역의
활동 예술인의 분포 순위를 보면 경기(7.3%), 부산(6.0%), 전북(5.8%), 대구(4.9%), 경
남(4 .9%), 광주(4 .7%), 전남(4.7%)의 순으로 전라권의 총 비율은 15.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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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광주, 전북, 전남 합계 : 35개, 9.7%

<표 3> 지역별 문화예술인 수

지역 문화예술인 수 백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572

1,548

1.299

427

1,549

897

1,229

879

1,278

2 ,9 12

2 ,0 15

599

1,498

293

4 1.3%

5 .5%

4 .6%

1.5%

5 .5%

3 .2%

4 .4%

3 .1%

4 .6%

10 .4%

7 .2%

2 .2%

5 .4%

1.1%
계 27 ,995 100%

※자료 : 1988. 12. 31 현재 예총회원 현황(가입회원수 기준)

※출처 : 《문화예술통계자료집》(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p.62에서 재

작성.

※ 光州, 全北, 全南의 文化藝術人 합계 6,476명(23.1%)

인이 현저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자 지역의 전체 문화예술인 가운데

국악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표 4) 전국 평균 20.8%로서 전라권을 제외

한 타지역은 대체로 20% 미만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32.3%, 전북 48.

2%, 전남 54.6%로 전라권의 경우는 국악인이 전체 문화예술인의 1/3∼1/2 정도

를 구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통예술의 고장이라고 부를만한 지역임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 예술인 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라권의 국악인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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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는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통문화예술인 또는 전통문화예술

이 지역주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생활화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총수 가운데 활동국악인

의 비율은 광주 2.4%, 전북 9.7%, 전남 21.0%를 보인다. 또한 국악인 회원수와

활동국악인 수를 비교하여도 광주 6.6%, 전북 11.6%, 전남 25.7%로 전국 평글

42.3%메 못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악단체의 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지역별 국악단체 수를 보

면(표 5) 전국에 총 204개 단체가 있는데, 광주 ·전남 ·전북의·단체수는 69개로서

<표 4> 지역별 국악인수 및 활동 국악인수

지역
국악인수 / (백분율 )

문화예술인수

활동국악인수/ (백분율 )

활동문화예술인수

활동국악인수 / (백분율 )

국악인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2/ 11,572(10 .4%)

250/ 1,548(16 .2 )

264/ 1,299(20 .3 )

— / 427 ( 0)

500/ 1,549(32 .3 )

98/ 897 (10 .9)

18 1/ 1,229(14 .7 )

299/ 897 (34 .0 )

196/ 1,278(15 .3 )

1,404/ 2 ,9 12 (48 .2 )

1, 10 1/ 2 ,0 15 (54 .6)

58/ 599( 9 .7 )

2 19/ 1,498(14 .6)

48/ 293 (16 .4 )

943/ 13 ,5 14 ( 7 .0%)

138/ 1,725 ( 8 .0 )

55/ 1,428( 3 .9)

38/ 632 ( 6 .0 )

33/ 2 ,123 (13 .9)

108/ 967 (11.2 )

10/ 52 1( 1.9)

60/ 1,158( 5 .2 )

163/ 1,673 ( 9 .7 )

283/ 1,349(2 1.0 )

104/ 757 (13 .7 )

223/ 1,426(15 .6)

8/ 292 ( 2 .7 )

943/ 1,202 (78 .5%)

138/ 250(55 .2)

55/ 264(20 .5)

38/ — (3800)

33/ 500 ( 6 .6)

296/2 ,123(13 .9)

108/ 18 1(59 .7)

10/ 299( 3 .3)

60/ 196(30 .6)

163/ 1,404(11.6)

283/ 1,10 1(25 .7)

104/ 58(179 .3)

223/ 2 19(10 1.8)

8/ 48( 16 .7)

계
5 ,820/27 ,995

(평균 ; 20 .8%)

2 ,462/28 ,939

(평균 ; 8 .5%)

2462/5 ,820

(평균 ; 42 .3%)

※ 국악인 수는 1988. 12. 31 현재 예총회원 현황(가입회원수 기준)

※ 활동국악인 수는 1987. 12. 31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자체조사(활동

예술인수 기준)

※ 출처 :《문화예술통계자료집》(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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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작성

<표 5> 지역별 국악단체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체

단체수

백분율(%)

43

2 1. 1

12

5 .9

2

1.0

3

1.5

4

2 .0

11

5 .4

7

3 .4

6

2 .9

11

5 .4

3 1

15 .2

34

16 .7

10

4 .9

2 8

13 .7

2

1.0

2 04

100

※ 출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1989, p.159

에서 재작성, 1987. 12. 31 현재.

※광주, 전북, 전남 합계 : 69개 단체, 33.8%

전체의 33.8%를 자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의 타지역에서

의 활약도 현저하다. 전남출신으로 다른 고장에 나가 활동중인 현역 국악인으로

박우성(국립창극단장), 박방술(판소라. 무형문화재), 정권진(〃), 정광수, 한승호,

성창순, 조통달, 박초월, 조상현, 서용석, 김명환(고수:작고), 김득수(〃:작고),

임해봉 등을 들 수 있다. 부산국악협의회장 송준섭(고흥출신), 경북국악협회장 김민

태(광주출신), 충남국악협의회장 박호용(고흥출신) 등이 모두 전남출신이다. 이 같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도민의 의지가 공립 남도예술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의 개설을 가능케 했다. 국악의 지위계승을 위하여 전남도교육위

원회는 시군마다 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시범국악교육연구학교로 지정해 농악,

무용, 판소리, 기악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59)

이같은 예술활동과는 다른 방면에서 80년대 들어 전남의 재계와 향토 지식인들

이 전개하기 시작한 향토문화연구운동은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다. 국내적으로 각

고장이 고도성장에 의한 심각한 갈등과 무분별한 서구문물의 홍수로 일어난 모순

을 해결하고자 일어난 시대조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나 전남은 유독 역사적인

59) 김정호, 1988, <地域文化團體活動의 活性化>, 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88
문화 종사자 및 행정요원 연수교재》, pp.82-85를 참조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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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성 및 시대상황이 복합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민의 자각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향토둔화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조직도 전

라남도만큼 잘 되고 있는 곳도 드물다.

2) 금호문화재단 , 호남향사회 , 광주박물관회

가. 금호문화재단

광주는 藝鄕 호남의 제 1도시이다. 또한 광주는 문화적으로도 전라문화권의 중

심지이다. 광주에는 민간 독지가의 성금에 의해 건립된 문화재단으로 금호문화재

단(금호그룹), 성옥문화재단(목포조선내화, 이훈동), 금향문화재단(광주, 김향),

금하장학재단(이천전기, 서성록), 전일문화재단(김남중) 등이 있다. 60)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재단인 금호문화재단과 지역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금호문화재단은 1977년 인재양성과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금호그룹에

서 설립하였다. 1982년에 범인정관을 편경, 법인명칭을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으

로 변경하고 목적을 기정사업 외에 학술, 문화, 예술 등의 활동지원과 지역사회발

전에 공적이 있는 자 표창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3억원의 기본재산을

증자하였다. 금호문화재단 운영은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이사장, 상임이사 2인, 이사 6인, 감사 2인, 간

사 1인, 장학생 선발위원회 4인, 문화사업심의위원회 4인, 도서간행심의위원회

3인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한다. 설립 이후 금호문화재단의 활동

을 검토하면 크게 3기로 나누어진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인재양성에 주력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성격을 가졌던 시기이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제 2기에 해당한다. 1983년부터 장학재단으로부터 문

화재단으로 성격을 전환, 다양한 문화, 학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동시에 현재의

60) 김정호, 1988, 전게서,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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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문화회관 건물을 신축하여 광주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탄생시켰디. 대지 500

평에 건평 200평의 한옥으로 설계된 문화회관은 외모에서도 이 지역의 문화예술

계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회관 내에는 미술관, 200석의 공연장, 약 50평의 강

의실과 문화예술 관계도서를 갖춘 자료실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시작된 중요단

사업이 정기간행물 《錦湖文化》의 창간이다. 53년에 격월간으로 출발한 이 잡지는

수요의 증대로 인해 87년부터 월간으로 전환, 현재 6,600권을 발행하여 호남을

중심으로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약 6,600부를 발행하는 이 잡지는 무료로 배부

되고 있어서 상업성이나 오락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라도 지역문화의 대변지 곡

할을 해오고 있다. 이 잡지의 영향권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전역이지만, 서

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점, 지역사회 인

몰, 전라도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주는 정보 및 교양

지이다. 또한 84년부터 금호학술상과 금호예술상을 제정, 전라남북도내 학술계와

문화계에 기여한 인물에게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1990년 금호문화재단은 전라권 중심의 문화재단에서 벗어나 서을 관훈동에 금

호미술관을 설립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 서울 소재 금호미술관은 지방 신

진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애호가에게 지방의 미술을 소개하여 작가들을 지

원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전문적인 큐레이터를 두어 미술기획 등을 함으로써 미

술계에 자극을 주었다. 또한 광주에도 1989년 6월에 금호종합문화회관을 기공하

여 1990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있다 총 2,840평의 부지에 건평 2,880평의 대형

문화공간은 한옥으로 설계되었다. 자유열람실 5개와 향토자료실을 갖추게 될 도

서관은 1,050명을 수응할 수 있으며 전시실 3개, 연구실, 대강당과 소강당 및 휴

게실과 주차장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금호문화재단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호문화재단의 연예산은 약 10억원 규모로서(서울 금호미술관 5억 포함)

대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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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 1억 6천만원

※잡지 (금호문화) 간행비 : 2억원

※학 ·예술행사 지원비 : 8천만원

※기타 일반관리 지원비

금호문화재단의 직원 수는 잡지기자 4명을 비롯하여 전시실, 도서실 각 1명,

사무실 2명, 운전수 ·수위 각 1명 등 10인이 근무하고 있다. 금호문화회관의 운

영을 살펴보면, 지원 공연 및 전시에는 무료로 대여하며, 공연장은 기재 사용료 등

으로 50,000원/일, 전시장은 20,000원/일의 사용료를 받는다. 이 공간들은 일

련에 2/3 정도 활용되는데 한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전시장은 대관 신청

이 없으면 소장품을 전시하므로 거의 365일 이용되고 있다 자료실은 매일 30∼40

명 정도 이용하며, 대학생과 신진작가들의 활용이 높다고 한다. 그밖에 광주의 향

토사연구단체인 光州民學會 지원을 계속해 코고 있으며, 1988년에는 사물놀이 팀

을 구성하여 미국내 5개 대학을 순회공연하기도 하였다.

재단 운영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업의 문화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애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단에서 독자적으

로 중추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어렵다. 지역이 가난하고 지역문화 지원기관의 부족

으로 사업내층이 백화점식이 되고 만단. 즉 학술, 예술, 장학, 각종 행사에서의

지원 요청으로 뚜렷한 방향 설정이 어렵다. 둘째, 또한 대규모 행사나 기획의 개

최가 어렵다. 사업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곳에의 집중투자가 어렵고, 공동으로 주

관할만한 내용들은 협력자를 찾기가 어렵다. 셋째, 이 지역의 재정력 때문에 지역

토착 예술인을 타지역에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문화재단 운영예 대

한 세제혜택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금호문화재단의 문화활동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문화투자 활동의 얼굴인 문화재단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하여 금

호문화재단이 지방에서 출범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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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것은 기업이 자기 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지역에로의 이윤환원이라는 차원

물 지닌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61)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문화

투자가 개인적인 광고효과와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 부문에의 투자가 많고,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장학 ·학술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즉, 각 그룹사의 문화재

단은 대개 학술 ·장학재단이거나, 복지사업재단으로서 순수예술활동을 위한 재단

은 삼성미술문화재단, 금호문화재단 등 소수에 불과하다. 62)

금호문화재단은 장학재단으로 출발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학술 ·문화예술 문화

예술 지원사업으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금호문화재

단의 경우 비교적 문화예술에 능통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점도 장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역에 자체의 종합 문화공간을 소유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

합한 문화환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지역문화정보를 전달하는

지역 종합문화잡지의 보급, 전통문화에의 지원, 서예나 미술인구를 위한 미술관

건립 등의 활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점들은 문제점 내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첫째, 창업주의 개인적인 취향과 목적을 근거로 하여 창설된 문화재단은 일반적으

로 이들의 사회봉사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설립목적을 통해 기업이 사회에 봉

사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이는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자선적, 봉사적 행위로서의 문화사업은 그 내용이나 시기, 지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63) 따라서 소유주의 타계, 은퇴, 변동 및 기업경영 수지의

내용에 따라 재단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으며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게 될 수

6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기업의 문화활동 실태 및 참여 적극화
방안》, pp.94-99.
기업이 문화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1. 노사관계의 개선
효과, 2. 기업 이미지 개선효과, 3. 마키팅 전략의 다원화 효과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외에도 4. 기업이 사회봉사라는 차원에서 그
룹 회장이나 사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5. 정부나 언론에 의
해 준조세적인 반강제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6. 적은 경우이지만 문화사업을 하나
의 수익사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등이 있다.

62) 상게서, p.98
63) 상게서,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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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금호그룹의 외형에 비하면 투자액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연간 문화투자

예산은 서울소재 금호미술관을 포함하여 10억원 정도이고, 광주 및 전라지역의

활동으로 3억∼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한국의 20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

는 문화재단의 투자액수와 비교해 볼 때 외형상으로 충분한 액수라고 할 수 없다.64)

또한 금호문화재단은 현재 소규모이지만 자체 문화공간을 소유하고 있고 대규모

문화공간을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자체 기획에 의한 문화활동이나 초청 공연,65)

전시 위주라기 보다 장소 대여 성격의 내용이 강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문적인 기획, 또는 지역설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기획을 주체적으

로 담당할 만한 인력의 부족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 새로운

문화내용, 문화투자의 개발이니- 에술활동에 있어서 신인의 발굴, 성장 지원 등 미

래지향적인 측면이 결여되는 견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전통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황

동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

면 국악관계 악단의 창설이나 이 지방 무형문화재들의 상설 공연장 건립과 상설

공연의 지원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나. 호남향사회, 광주박물관회

전라권 중에서도 전라남도 쪽은 향토사, 향토문화 연구가 활발한 지역이다. 한

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회원단체 24개 중 전라권에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는 광

주의 향토문화개발협의회(대표 : 배상진), 전남의 구례향토문화연구회(대표 :문승

<표 6> 한국 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회원단체

64) 금호그룹은 1988년 매출액 순위에서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 쌍룡, 한진,
한화화약, 효성, 동국제강, 기아, 두산, 롯데, 코오롱, 동아건설, 한일, 대림, 금호,
동부, 삼미 순으로 제 18위에 있다.

65) 상게서, p.96
자체 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이지만, 자체 문화공간을 지니고 다체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문화투자 형태가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은 1986년
에 9회, 1987년에 16회, 1988년에 11회의 초청공연(음악회, 무용극단 등) 각각 10회, 10회,
19회의 영화상영으로 각각 140,207, 148,331, 163,710의 관람인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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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郡 단 체 명 대 표

경 기
수 원 시

용 인 군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오 상 근

박 용 익

충 남

당 진 군

부 여 군

예 산 군

천 안 시

대 전 시

대 전 시

당진향토문화연구소

백제사적연구회

예산향토사연구회

천안향토문화연구회

충남향토연구회

옛생돌회

신 양 웅

임 병 고

이 항 복

김 성 열

송 각 헌

김 세 영

충 북

옥 천 군

충 주 시

청 주 시

청 주 시

관성동호회

예성동호회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호서고문화연구

한 은 섭

김 현 길

이 수 봉

장 준 식

전 북
익 산 군

전 주 시

익산고적선양회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송 상 규

이 강 오

전 남

구 례 군

영 광 군

함 평 군

광 주 시

구례향토문화연구회

영광향토문화연구회

함평향토문화연구회

향토문화개발협의회

문 승 이

이 기 태

이 현 석

반 상 진

경 북

고 령 군

경 주 시

안 동 시

대 구 시

대가야향토사연구회

신라문화동인회

안동문화연구회

향토문화연구회

김 도 윤

윤 경 열

서 주 석

김 택 규

경 남 부 산 시 토향회 배 승 원

제 주 제 주 시 제주역사연구회 오 성 찬

※ 1989년 11월 현재 기준

이), 영광의 향토문화개발협의회(대표 :이기태), 함평의 항토문화개발협의회(대

표 : 이현석)과 전북의 익산고적선양회(대표 :송상극), 전북고적선양회(대표 : 이강

오) 등이다(표 6).

그러나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

라남도내 향토사 연구 단체들이 보다 많은데, 담양, 나주, 장성, 곡성, 영암, 장

흥, 부안, 탐진(강진) 향토문화 연구회와 광주에 호남향사회, 남도문화연구원., 광

주일보사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온고회, 광주민학회 등의 단체들이 있다(표 7).

이렇게 향토사 연구가 활발한 것은 이 지역에 전통문화 유산이 잔존해 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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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의 잠재력이 풍부한데 원인이 있다고 할 우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

면 "지금까지 玉道圈 중심의 문화유적 개발에만 치중, 문화유적 개발의 소외지라

는 허탈감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자는 자각심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66)라는

<표 7> 전남 향토사 연구협의회

단체명 대 표 주 소 전 화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장성향토문화연구회

곡성향토문화연구소

영암향토문화연구회

장흥향토문화연구회

구례향토문화연구회

영광향토문화연구회

함평향토문화연구회

향토문화개발협의회

무안향토문화연구회

탐진향토문화연구회

이 해 섭

이 민 관

박 재 열

심 해 섭

박 재 우

이 상 구

문 승 이

이 기 태

이 현 석

반 상 진

서 석 진

양 광 식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전남 나주시 송월동 863

전남 장성군 ·읍 장성고등학교

전남 곡성군 입면 재월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전남 장흥군 장동면 만현리 156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8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65- 1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76

광주직할시 동구 황금동 76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 53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0684- 2- 3333

06 13- 33- 27 12

0685- 2- 8385

0688- 62- 6530

0693- 72- 100 1

0665- 65- 0552

0664- 2- 3896

0686- 2- 3338

06 15- 22- 2726

062- 232- 5928

0638- 92- 8765

※ 이외에도 광주에 호남향사회, 광주일보사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광주민학회, 온고회,

남도문화연구원 등이 있다.

표현에도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전라권이 지역개발의 오지였으며, 또한 문화유적 개

발의 소외지였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 향토문화연구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전라남도 자체에서 발행한 향토사 연구 자료만도 38종에 이른다. 67)

호남향사회(회장 이해준 목포대 교수)는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광주를 중

심으로 하여 전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향토사 연구 단체이지만, 주로 전남 그

중에서도 광주권과 목포권의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체이다. 호남향사회

66) 韓國鄕土史硏究會 全南協議會, 1989, <村落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第3回 全國鄕
土史 硏究 學術大會 發表 要旨, 大會辭 , p.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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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토사 연구단체 사례로 선정한 것은 향토사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과 그

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조직, 중심지역의 전문학자와 지역 향촌문화연구자 및 일

반인들의 참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바람직한 향토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활동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만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인원구성과 조직이다. 호남향사회는 회원조직이 지도회원과 연구

회원, 일반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도회원은 보학, 불교미술, 국문학(지령), 고

고학, 민속학, 구비문학, 국사학, 인류학 등 각 분야의 전문학자(주로 전남대, 조

선대, 목포대 교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원은 고교, 군청, 문화공보

실, 문화원, 민속박물관,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향촌문화연구회, 언론기관, 농업

박물관, 면사무소, 대학박물관 등에 종사하는 2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일반

회원은 연구회원과 유사하게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과 향토문화에 관심이 많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이러한 조직은 가장 주요한 활동인 월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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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연구모임에서는 주제발표를 1

인이 하고 토론자 2인의 토론이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연구회원들이 참여한

다.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과 토론이 끝난 후 관련분야의 지도회원 2인이 도움말

을 하는 순서로 매듭지어진다. 매월 발행되는 (연구회보)에 주제발표, 평가 및 문

제점 등 모임결과가 수록되어 내용이 정리된다. (연구회보)에는 발표주제를 미리

검토해 올 수 있도록 그 달에 발표할 내용이 수록되며, 전월 연구모임 결과, 신간

향토사 연구자료 안내(도내자료, 도외자료로 구분 수록), 학술행사, 발굴, 단체동

정, 전시 행사에 관한 안내가 수록되어 향토사 관계자료와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

해 준다.

그리고 월례연구 모임은 광주나 목포에서 분만 아니라 발표내용에 따라 타 지역

에서도 실시되어 현장학습을 겸하는 효과도 있다. 연구모임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각 지역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와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중심인데, 주로 비문

헌 자료들이 대상이 되어 타지역이나 중앙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또

한 이들이 서로 한 자리에서 교환되고 토론을 통해 정리됨으로써 자료의 위치를 정

착히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

대중성 있는 사회교육 · 평생교육을 목표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간 실시

하는 광주 국립박물관의 박물관 대학은 한국문화 전반과 향토문화에 대한 집중적

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문화 교육프로그램이다. 광주박물관회는 '국립 광주박물

관 사업과 지역문화사업 및 그에 따른 발전을 돕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

며 한국 전통문화 린 인류(세계)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1979

년 광주 국립박물관 개관과 함께 발족되었다. 회원구성은 종신회원, 가족회원, 일

반회원, 학생회원 등으로 구성되며, 85년 기준으로 종신회원 16명, 가족회원 12

명, 일반회원 109명, 특별회원 28명, 학생회일 95명, 청소년회원 275명으로 총

회원 535명에 정회원은 250명이나. 그 외에 명예회원도 있다. 박물관 회원이 되면

박물관 도서 및 자료 이온, 전시회 및 세미나 초대, 춘계 ·추계 고적답사 참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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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신문 무료 구독, 박물관 무료 입장 및 매점 할인 등의 특전이 있다.

광주박물관회의 주요 사업은 하기 박물관 대학 개설(1982년부터 실시), 청소년

문화강좌(1984년부터 실시), 특설강좌(1974년부터 매주 실시된 수요강좌를 85년

부터 월 1회 토요강좌로 변경 개설), 문화유적지 순례 ·답사(79년 이후 계속),

특별전시회(이조회화전, 소장전, 원효사 발굴 유물전, 호남화 300년전 등), 지원

사업(유적복원, 조경사업 등), 그리고 光州博物館會報 발행, 전남고문화 심포지움

개최와 전남고문화 책자 발행 등이다.

박물관대학, 박물관회화 관련된 문제점은

1) 참여인원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에 집중되는 점이다. 박물관대학의 수

강인원의 경우 추천인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 연령상

으로도 연로한 분들의 편중 현상이 보인다. 이는 일반인의 인식 부족과 박물관에

대한 괴리감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직장단위, 마을단위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2) 재정의 불안정함이다. 박물관대학의 수강료는 일인당 10,000원이고 회원은

5,000원, 청소년은 무료이다. 도비에서 박물관대학에 720만원, 청소년강좌에 470

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에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박물관회 사무실도 건물은 이사

장이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은 간사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어서 보다 조직적인 운영

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강사 선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전문인력을 극

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하고 변화있는 교육내용을 준비하기가 어려

운 점이다.

광주박물관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1984년부터 시행한 청소년문화강좌와 그 영향

이다. 청소년 문화강좌는 하계 1주일 동안 광주박물관에서 실시되는데, 1988년도

에 배출된 4개 학교 학생 70여명이 모여 청소년 문화단체인 '고인돌자치회'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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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켰다. 스스로 고적 답사와 학습토론을 통해 전통문화의 숨결을 찾고 느끼는

고인돌 자치회는 광주시내 16개 고등학교 18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임은 한달에 1회 정기모임을 갖고 매주 다산한연구소에서 임시 모임을 갖고 있

다. 회장, 부회장(2), 총무(2), 학술부, 문예부, 답사부의 조직을 지니고, 매월

회비를 1,000원씩 내어 운영한다.

이 모임의 주요 활동은 활 1회 모여 토론하는 것과 (고인돌)이라는 회지를 100

부 정도 만들어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 이 비용은 전 회장(임한필)의 사비로 충당

하고 있다. 또한 자체 답사를 통해 직접 문화를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갖

는다. 88년에 화순 운주사(7명), 89년에 진도(50명), 백양사(12명) 등으로 고

적답사를 하고 회지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화활동은 매우 록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먼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가치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착

교, 교사의 이해 부족, 시간적인 제약 등이 절대적인 문제이다. 특히 부모의 이해

부족은 결정적인 활동의 한계 요소가 된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장소 확보

의 어려울, 달사와 책자발행, 견학시 재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우리 문

화, 향토문화, 지역의 문화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도 적절한 조언과 적합한 자료

를 구할 곳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로 볼 때 박물관의 청소년 강좌가 현행 학교 교육체제 하에서 전달하기 어려

운 무리 문화, 내고장의 문화, 전통문화, 향토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하는데

에는 큰 기여를 하였으나 그 관심을 성숙시키고 향상시키도록 이끌어 줄만한 사회

적 분위기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68) 청소년 문화를 위한

장기적인 구상과 대책, 청소년 문화 공간의 확보, 그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68) 고인돌 자치회의 회원이라는 어느 학생은 광주의 고교에서의 대학 진학율은 대체로
30% 정도인데 이를 위한 교육에만 치중하여 진정한 인간교육, 꿈과 이상을 키우는
청소년기의 교육, 공부 외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찾기 어
렵게 만들며, 실제로 청소년강좌는 청소년들을 깨어나게 하였으나 그들에게 더욱
많은 고민을 주는 견과가 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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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저질 상업문화, 오락문화, 퇴폐문화의 세계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토사 연구의 방향문제를 논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토문

화, 지역문화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한다. 지역문화 연구는 그 문화를 생활

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거나, 그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게,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69)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목보다도 실질적, 구체적 내용으로, 개별분산적인 형태에서 졸

합일체적인 모습'으로, 기능부담적인 종합문화운동, 연구대상과 범위의 확대70), 항

토문화 연구자료의 발굴과 정리 방법사의 정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향촌분화연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승되고 지속될 수 있

는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 교육과 문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

소년을 위한 자료관, 도서관, 문화공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게 구성된 각종 문화

예술 ·향토자료의 편집과 발행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분야 고교 교

사의 활용과 재교육,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그들의 사회

적, 교육적 여건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3) 장흥문화동호인회

1985년부터 분산적으로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동호인 67명이

1987년 2월 10일 "향토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재된 문화의식을 고취

69) 이해준, 1989, <전남지역 향토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전남문화》, 창간호, 문
화원 전라남도협의회, pp.23-34.

70) 상게서, p.26.
지금까지의 향토문화 연구대상은 유형적인 유적이나 유물에 편중되어 논의되어 왔

다. 그러나 선조들이 살아왔던 '구체적인 모습'과 '그들의 생각' '그 환경적 조건'
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생환문화사의 기록화'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亞流化'
는 낭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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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흥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자는"데 뜻을 두고 장흥읍에서 장흥문화동호

인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交鄕 長興의 전통 계승과 미래의 장흥문화창달의 기반 조성을 위해 회원

각자의 전공과 취미에 따라 문학, 미술, 사진, 서예, 향토사, 음악 등 6개 분과

를 구성,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다.

87년 2월 문학분과결성(결성 당시 회원 11명)을 필두로 향토사분과(10명), 미

술 분과(10명), 서도 분과(17명), 사진 분과(8명), 음악 분과(8명)가 결성되

었다.

분과별 활동 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 모임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

시키고 나아가 시대 문화와 연결시켜 정서적 뿌리를 내리려는 것이 기본태도이다.

초기의 회원 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향토사분과, 음악분과, 미

술분과는 초 ·중 ·고교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문학, 서도 및 묵화는

다양한 직업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분과는 공무원이 주축이 된 특징

을 지니고 있다. 1987닌 창립 이후 1989년까지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7. 5.20. 제 1회 장흥문화동호인전 5개분과 72점 개최

1988. 5.26. 제 2최 장흥문환동호인전 6개분과 88점 개최

1988. 8. 1. 청소년 향토교실 개최

1589. 1. 1. 억불산등정 새해맞이 일출 촬영대회

1989. 4.30. (별곡문학) 창간

1989. 5. 20. 초청 문학강연회 및 (별곡문학) 창간기념 사진전

1989. 5. 25. 한들농악단 창단

1989. 8. 7. 하계 향토문화교실 개설

1989. 8. 7, 8.21, 제 1차, 2차 한들농악 버꾸놀이 연수회

1989. 10. 3. 천관산 산정에서 개천절 天祭행사

1989. 10. 13. 제 3회 장흥문화동호인전 개최 5개분과 60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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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새해 해맞이 대회' , (별곡문학) 2호 발간, 문학강

연의 밤 개최, 야생화 수집 및 사질 촬영대회, 농악 연수회 개최, 향토교실(문학,

음악, 사진, 농악, 향토사, 서예) 개설(7일간), 한들 농악단 시연(버꾸놀이 중

심), 사적조사(탁본위주), 개천절 '천제'행사, 제 4회 장흥문화동호인전 개최(6

개 분과 80여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흥문화동호인회의 활동은 평상시에는 분과별로 이루어지는데, 월 1회 모여서

전반적인 장흥문화토론과 각 분과별 연구 발표를 갖는다. 분과별 활동 중에 최초

로 활동을 시작한 분과는 문학분과이다. '문학동인 별곡'의 명칭으로 1984년부터

모임을 가지고 소식지 (별곡) 등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987년 장흥문화동호인회

에 가입, 하나의 분과를 이루었다. 1989년에는 순문예지 (별곡문학) 창간호를 발

간하여 이 고장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중앙문단

과 대비되는 지방문단으로서의 창작세계의 확립 등 현대문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여, 향토현장에서 기층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문학적인 필치를 통해 그

려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진분과는 '억불사우회'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는데, 사진예술을 통해 향토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

고 장흥지방의 야생화, 신 장흥팔경, 장흥의 문화유적 등을 시리즈로 촬영하였으

며, 문화원에서 장흥의 불·석상전을 가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토사분과인 '장흥향토사사연구회'는 향토의 전통적인 맥을 찾아 잇고 살아가

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후세에 전하며, 기록없이 구전되는 기층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뜻에서 창립되었다. 장흥문화동호인전을 통해 타본, 전

통놀이기구 및 辭說을 소개하고, 목포대 협찬으로 문화유적지표조사, 문화원 후원

으로 장흥군의 세시풍속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분과의 중요한 활동으로

88년부터 고교생 40명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토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주

목할 만하다. 사적지 답사 및 금석문 탁본, 이밖에도 개천절에 천관산에서 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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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작된 음악분과 '장흥음악동호회'는 고전음악감상회

와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고장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촉매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원 가정을 순회하는 자체 음악감상회 등을 통한 회

원 상호간의 교류와 향토문화교실(음악) 등을 통해 일반인을 위해 음악감상의 기

초교육 전달에도 노력하고 있다.

민속분과인 '한들 농악단'은 다른 분과에 비하여 늦게 창단되었으나(1989년 5

월) 35명의 회원을 가진 의욕있는 모임이다. 이들은 장흥의 전통 농악 '버꾸놀

이'의 전승을 위해 전통놀이 마당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농악의 이론과 기본가락

자체연수, 야회 수련회 개최 및 장흥의 전통가락 버꾸놀이의 기능보유자인 강주호

옹에게 가락을 익히는 연수회 개최, 버꾸놀이 시연 등을 가졌다. 앞으로 버꾸놀이

외에 카 마을별 농악의 특성을 찾아 이를 전승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흥문화동호인회의 활동의 특징과 그 의의를 정리해 토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음악 ·미술(동양화, 서양화) ·서예 ·향토사 ·사진 ·민속 등의 분과

를 골고루 갖춘 종합적인 문화활동 단체이며 분자별 활동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읍단위 지역에서 이와 같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힝성 ·유지되는 문화예술 활동이 드물다.

둘째, 문화윔 ·교육청 ·관공서 ·향교 및 주변의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문화 예술의 문제점으로 단체

간의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점이 갖추어 짐으로써 지역공동체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장흥문화동호인회의 창립과 분과별 조직은 자생적, 자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전시회의 공연시에는 지역 축제의 성격을 띨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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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이다. 과거의

전통문화 보존과 발굴, 전승을 위주로 하는 민속, 향토사의 락과를 기초로 하여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재 이 지역의 생활모습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현대사를 기록하려는 것으로서 주목할만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단순히 동호인들의 모임과 친목에 그치지 않고 사회교육 차원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이다. 종합적인 물화학교라 할만한 '향토물화교실'을 개최자며, 특

히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회원 확보와 문화활동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생활 차원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

이다.

장흥문화동호인회는 군단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훌륭한 물화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현재 장흥읍내에 편중되어 있는

참여인의 지역적 제한성 문제, 지역적 편중뿐만 아니라 주로 공무원, 교직원, 자

영업 일부에 치우쳐 있는 직업별 편중의 문제도 농업지역일 이 지역의 문화단체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또한 몇몇 인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특히

윤수옥 회장)에 의존하고 있는 점토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극성 죽동농악

전라남도 곡성군은 북쪽으로 전라북도 순창군, 남원군과, 서쪽으로 전남의 담양

군, 동쪽으로 구례군, 남쪽으로 화순군, 승주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전라남도의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이다. 곡성군은 88년 현재 농가(11.054호)의 비율이

총가구수(13,754)의 80.4%에 달하며, 군내 11개 면에 기업체 누가 24개, 종업원

수 697명에 불과한 순수농업지역이다.

본고에서는 농민문화 ·마을생활문화의 활동사례로 농악을 살펴보고자 호남좌도

농악의 원형이 순수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곡성의 죽동농악을 사례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이나 의식구성, 악대편성, 판굿의 짜임, 품사위 등의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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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악이 이 지역에서 기능

하고 있는 역할과 사회적 통합 과정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농경문화권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음악인 농악은 농민들의 생활의 과정에

서 창출된 축제(마을굿)이다. 농악에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경기농악, 호남농악, 영남농악으로 크게 나뉘고, 다시 경기농악은 경기 ·영

서농악과 충청농악으로, 호남농악은 호남좌도농악과 호남우도농악으로, 영남 ·영

동농악은 경남농악, 경북농악, 영동농악으로 세분된다. 71) 호남좌도농악은 다시 금

산, 무주, 장수, 진안 등지의 북부와 전주,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와 같은

중부, 그리고 화순, 고흥과 같은 남부가 각각 다른 전승계보를 갖고 있다고 한

다. 72) 호남좌도 중부에 속하는 곡성의 농악은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마을에 전승

되고 있다.

김현숙의 연구에 의하면73) 곡성농악은 가장 옛 명인으로 꼽혔던 남원 출신의 전

판이 농악의 계보에 속한다.74) 곡성 죽동농악은 약 300여년 전부터 전승되어 상

쇠 기창수(읍내리 7구에 거주), 종쇠 강순동(죽동리 거주)의 생존시에 이름이 나

기 시작했다고 한다. 75) 죽동농악은 1984년 기창수, 강순동이 작고한 후 중단상태

였으나 1982년 초에 외지로부터 돌아온 박대업(교육청근무, 43세)이 강순동에게

전수받아 상쇠를 잡고 판굿 재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84년 정월에 마당밟기를 하여 30만원의 기금을 마련, 1985년 농악계를

71) 이보형, 정병호, 1980, 《필봉농악》, 문화재관리국, p.3.
72) 문화재관리국, 1982, 《한국민속종합보고서—농악, 풍어제, 민요편—》, 제13책, p.41.
73) ｜ 기창수 → 강순동 → 박대업 ; 곡성 농악계보

｜ (작고, 곡성) (작고, 곡성) (곡성, 41세)
전판이 → 이화춘 → ｜유한준(종) → 강태문(강삼쇠) → 유명철 :남원 농악계보

｜(작고, 남원) (작고, 남원) (남원, 45세)
｜박학삼 → 송주호 → 양순용 ; 임실 농악계보
｜(작고, 임실) (작고, 임실) (임실, 49세)

74) 金鉉淑, 1987, <湖南左道農樂에 關한 硏究—任實과 鎭安의 판굿을 中心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

75) 일과후 한밤중까지 죽동리 마을회관(후에 지동호씨 집으로 자리를 옮김)에서 면담
에 응해 주신 대포수 박윤태, 상쇠 박대업, 부쇠 임해준, 종쇠 흥첨원, 지동호, 장
고 박행록 및 그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같이 동행해 주신 목포대 조경만, 김정
란 선생, 안내를 맡아준 교육청의 박대업 선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지동호씨께도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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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계금으로 악기구입, 연습시 마을회관의 연탄간, 간식대 등을 충당하여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 현재 죽동농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40대, 50대인데(표 8), 이들이 농악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39년∼50년으로 당

시 7세∼13세의 소년들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동네 어른들의 강력한 지원으로 소년들에게 전수가

시작되어 각 분야별 선생을 초빙하였으며76), 7년 후 남원에서 개최된 전국 농악

<표 8> 곡성 죽동 농악팀의 연령 구성

출 생 년 도 연 대 숫자 (단위 : 명 )
19 11년∼ 1920년

192 1년∼ 1930년

193 1년∼ 1940년

194 1년∼ 1950년

195 1년∼ 1960년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

7

13

13

6

※이 자료는 1988년 남도문화제 출연시 출연자들의 연령 분포임.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유명해졌다. 여수, 광주 등에서 초청공연도 하였으나

소년 전수자들이 군대갈 무렵인 1950년대 후반 이후 흩어지게 되었으며, 농악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그래도 기창수, 강순동 영감의 존

재로 농악팀이 계속 유지되었다가 1985년 자치적인 농악계 결성과 상쇠의 재현가

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된다. 죽동마을의 농악팀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 단위의 문화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람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곡

성지역도 절대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77)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부에서

76) 동네 유지들이 비용을 대어 선생을 초빙하고 감독을 하면서 전수시켰다. 일례를 들
면 지금도 생존해 있는 신판금씨는 남원에서 유명한 장고잡이 김대섭씨를 가족과 함

께 이사오도록 초빙하여 집터를 제공하고 짐을 지어 장구를 교수토록 하였다고 한다.
77) 곡성군과 곡성읍의 1987년, 1988년 인구는 다음과 같다.

곡성군 1987년 1988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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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군가 정체 내지 약간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비해 곡성읍은 인구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30∼50여명이 필요한 농악팀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

둘째로는 학교교육 체제와의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농악전수가 어

렵다는 점이다. 또한 장차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기대나 계획이 없으므로 청소

년층 스스로도 전수에 대한 의욕이 미약하다. 따라서 예전처럼 농악의 전과정, 전

종목의 기능을 수련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셋째, 재정적인 문제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농악을 전업으로

하기 어렵다. 분만 아니라 한번 연회하는데 40∼50명의 단원이 모여야 하므로 이

들의 의복, 악기, 음식료, 생업에의 결손 등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연

결되는 문제가 타지역과의 교류나 새로운 개발 등이 없이 폐쇄적인 상태에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연습장소와 연습시간의 부족이다. 농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므

로 농한기를 이용해야 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하므로 퇴근후

에 모여서 연습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새벽 1시∼2시까지 연습하였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동네 마을중의 사랑채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밤늦게 연습이 매

우 시끄럽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목장에 가서 연습을 했

으나, 거리가 멀고 방이 좁아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다섯째, 농악을 시연하는 계기는 주로 경연대회 출연인데, 행정적인 지원이 일

시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있게 되므로 생업이나 사기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년대회는 농번기에 열리는 경우가 많으며, 대회장에서의 시판 제한 때문에 충분

한 연기를 못하고, 복장이나 동작 등이 매스게임식으로 각색, 획일화되어 우리 전

통예술의 특징인 다양성의 맛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연대회가

중요한 민속 보존·재발굴 계기와 자극을 주는 의의는 인정하지만 원형을 변색시

곡성읍 61,091명 58,764명 -3.81%
13,015져 13,592명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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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동농악은 마을 사람들의 전통재현과 보존

에 대한 집념, 몇몇 인사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 농악계 등의 협조 조직 등으로 인

해 죽동마을의 대표적인 문화활동이 됨은 물론 전라좌도 농악의 맥을 살리는 역할

을 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의 뿌리가 되는 마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꾸준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문화정책이나 문화

행정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죽동마을의 경우를 통해 마을 주

민의 영역을 넘는 문제들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근본적으로는 농촌인구의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차산업 이외에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2,3차 산업의

개발과 배치를 통하여 특히 청장년 인구의 외지로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전통문화, 생활문화를 다

루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고 문화적 틀이 형성되는 시기

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1979년 화순군 동북

면 한천 농악을 전남도에서 지방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 그 명맥을 잇도록 했지만

1년에 한번도 공연이 안되고 있다. 78) 마을 단위의 특색있는 문화를 보존,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고유가락 채보와 전수자 지정이 시급하며 전수관 마련과 놀이마당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한다. 79) 콕 인

물의 측면에서는 장학금 지급 긍을 통해 초 ·중 ·고교 재학생부터 전수를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업에 대한 부담없이 전수할 수 있도록 기능

보유자들에게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78) 광주일보 1988년 2월 23일, 이유는 예산과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서라고 한다. 이
사실이 전남도에 알려져 상쇠 노판순씨를 기능보유자로 지정하였으나 아직도 전수

자는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호남우도 농악중 염광농악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했으나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79) 광주일보, 198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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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업별 문화시설 이용횟수

시설별
박물관 전시장 마을회관 공연장 학교강당 문화원

직업별

전체평균

제 조 업

상 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전 문 직

주부

학생

군인

회 사 원

근 로 자

경 영 인

공 무 원

무직

기타

0 .7 (4 ,756)

0 .4 ( 3 1)

0 .5 (750)

0 .5 (220)

0 .5 ( 12)

0 .8 (187)

0 .7 (365)

0 .6 (573)

0 .8(1,232)

0 .7 ( 39)

0 .6 (637)

0 .5 (140)

0 .4 ( 37)

0 .7 (270)

0 .6 (2 17)

0 .3 ( 46)

1.3 (4 ,755)

0 .6( 3 1)

0 .7 (750)

0 .3 (220)

0 .8( 12)

0 .8(187)

1.9(365)

0 .7 (572)

2 .3 (1,232)

1.2 ( 39)

1.2 ( 637)

0 .5 ( 140)

0 .9( 37)

1. 1( 270)

1.8 ( 2 17)

1.5 ( 46)

0 .8 (4 ,755)

1.1( 3 1)

0 .5 (750)

5 .8 (220)

27 .7 ( 12)

0 .3 (187)

0 .2 (365)

0 .9 (57 B)

0 .4 (1,232)

0 .3 ( 39)

0 .3 (637)

0 .8 (140)

0 .2 ( 37)

0 .8 (270)

0 .3 (2 17)

0 .6 ( 46)

0 .8(4 ,755)

0 .4 ( 3 1)

0 .5 (750)

0 .2 (220)

0 .3 ( 12)

0 .5 (187)

0 .9 (365)

0 .4 (572)

1.5 (1,232)

0 .7 ( 39)

0 .6 (637)

0 .5 (140)

0 .5 ( 37)

0 .8 (270)

0 .8 (2 17)

0 .9 ( 46)

1.2 (4 ,756)

1.5 ( 3 1)

0 .4 ( 750)

0 .6( 220)

0 .4 ( 12)

0 .3 ( 187)

0 .7 ( 365)

0 .5 ( 572)

3 .1(1,233)

0 .8( 39)

0 .8( 637)

0 .6( 140)

2 .9( 37)

0 .5 ( 270)

0 .9( 2 17)

0 .6( 46)

10 .2 (4 ,755)

0 .1( 3 1)

0 .2 (750)

0 .1(220)

0 .1( 12)

0 .1(187)

0 .3 (365)

0 .1(572)

0 .3 (1,232)

0 .3 ( 39)

0 .2 (637)

0 .1( 140)

0 .4 ( 37)

0 .3 ( 270)

0 .3 ( 2 17)

0 .2 ( 46)

※1987년도의 연간 평균 문화시설 이용횟수임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3, 《문화예술통계자료집》, p.87.

공간의 측면에서는 기능을 전수하면서 만을의 구심점 역할을 찬 수 있는 전수관

이 필요한데 마을회관을 개수 또는 확보하는 방법이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직업별

연간 평균 문화시설 이용횟수를 보면 농업과 어업 종사자의 경우 마을회관 이용율

이 각각 5.8회, 27,7회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9). 그리고 농촌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악 등이 연희될 수 있는 일정한 놀이마당을 즉

보하여 마을회관과 함께 마을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진도아리랑타령 보존회 , 의신민속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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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진도는 문화유적도 풍부하지만 특히 글씨와 그림자

노래로 유명하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각종 문화행사이다. 소치미술제(68년도 시

작), 영등제(79년도 시작), 백포장학 미술대회(79년도 시작), 진도 무형문화제

발표회(74년도 시작), 의신면 민속놀이 보존회 발표회(82년도 시작), 진도군 미

술전(84년도 시작) 등 국내 어느 군부에서도 볼 수 없는 민간 주도형 행사80)가

<표 10> 진도의 무형문화재

구분 문화재명 지정일시
지정

번호

기 능

보유자
연령 주 소

국가

지정

강강술래 66 . 2 . 15 8
최소심

김길임

8 1

80

진도군 군내면 새등리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남도들노래 73 . 11. 5 5 1
설재천

조공예

82

58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88년 사망 )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씻 김 굿 80 . 11. 17 72

박병천

채계만

김대례

55

73

53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다시래기 85 . 2 . 1 8 1
조담환

강준섭

54

55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도

지정

진도북놀이 87 . 8 . 25 18

박관용

장성천

양태옥

67

65

69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진도만가 87 . 8 . 25 19
김창규

설재복

63

68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88년 사망 )

※자료 : 진도군청 문화공보실

거행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과 연관된 문화가 노래인데, 진도군에서는 어느 마을에를 가도 부녀

자들의 구성진 가락을 들을 수 있다. 전국의 가창부문 인간문화재 23명중 진도출

신이 6명이나 되는 것도(표 10) 이러한 진도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요는 오랜 농경문화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잘 투영된 문학성과

80) 김정호, 1988, 전게서,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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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성이 내포된 종합예술로서 서민들의 삶 속에서 자생하여 공감을 바탕으로 성

장해 왔다. 특히 농경문화가 발달한 전남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

는 피로와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래와 춤을 곁들여 노동력을 제고시키는 민

요들이 농어촌 산간에 수없이 많다.

진도지방에서 불리워지는 토속민요에는 진도아리랑을 비롯하여 강강술래(국가지

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 8호), 남도들노래(〃 제51호), 진도씻김굿(〃 제72호), 다

시래기(제81호), 진도만가(도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진도 도깨비굿, 진도

농악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민속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노

력도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한데 진도내에는 문화원 ·국악협회 ·유도회 ·향교 등 공

<표 11> 진도군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자 주소

문 화 원

국 악 협 회

유 도 회

진 도 향 교

민속놀이보존회

진도북춤보존회

의신민속보존회

진도아리랑보존회

진도민요보존회

장성제보존회

소포농악보존회

조 담 환

허 옥 인

조 기 엽

오 동 민

박 병 천

장 성 천

박 명 철

박 병 훈

박 진 언

손 복 동

차 근 현

63

165

42

69

42

84

55

10

65

48

40

67 . 3 .15

72 . 2 . 1

76 . 6

1437

8 1. 4 . 8

84 . 5 . 1

82 . 1. 5

85 . 7 .13

85 .10

8 1. 8 .30

82 . 6 . 9

진도 , 교동

진도 , 성내

진도 , 성내

진도 , 성내

진도 , 성동

임회 , 석교

의신 , 돈지

의신 , 돈지

진도 , 성내

군내 , 덕병

지산 , 소포

※자료 :진도군청 문화공보실('89년 12월)

식적인 문화단체 외에 민속놀이진흥회, 진도북춤 보존회, 의신민속 보존회, 진도

아리랑타령 보존회, 진도민요 보존회 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다(표 11).

이러한 문화단체 가운데 한 마을내에 두개의 단체가 공존하고 있는 의신면 돈지

리의 의신민속 보존회와 진도 아리랑타령 보존회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의신민속 보존회는 1982년 허옥인씨(의신약국)가 중심이 되어 약 55명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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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 회의 주요 활동은 매년 정월 보름전야에 면민과 부락민

들의 한자리에 모여 부락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락제를 모시고, 보름날에는 민속놀

이 경연(강강술래, 들독들기, 널뛰기, 떡만들기, 남도민요 경창대회 등과 국민학생

들의 연날리기, 널뛰기), 시연(의신들노래 등과 찬조시연), 놀이(용줄다리기 등)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의신민속 보존회의 회원은 약 65명이며 대부분 45세∼55세 사이의 부녀자들이

다 이들의 거주지는 의신면내 돈지리, 향교리 중심으로 인근 신정리, 옥대리, 청

룡리에 걸쳐 있다. 전에는 마을회관 앞에서 민속제를 지냈으나 1987년 부락 앞에

놀이마당터(약 150평)들 구입하여 제각을 따로 지어 장소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

결되었다. 민속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의신면과 임회면, 동호리, 명신리(상실)

사람들이다(이 지역 사람들과 혼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진도 아리랑타령 보존회는 현회장 박병훈씨(수보당약국)가 중심이 뵈어 1983년

에 창립하였다. 회원은 본회원 11명과 준회원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55세

의 부녀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보존회는 여러 경연대회와 매스컴의 출연

을 통해 진도 아리랑을 보급시키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한 지역

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에 앞서 연습을 하거나 모임을 갖기가 쉬운 장정이

있다. 특히 진도 아리랑타령 보존회에서는 진도아리랑의 유래 찾기와 잊혀져 가는

가사 발굴과 수집 전수에 관심을 기울여 430여개 가사를 수집 《진도 아리랑타령

가사》(1986)을 발간하고 진도 아리랑 타령곡을 채보 ·보유케 하는 등의 일을 하

였다. 회장 박병훈씨는 이외에도 진도아리랑 유래를 밝히는 향토사학자로 활약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진도의 의신면 돈지리 및 향교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속 보존

단체인 의신민속 보존회와 진도아리랑타령 보존회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전

자는 마을의 부락제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진도의 대표적 문화유

산 중의 하나인 진도아리랑의 보존, 발굴, 보급의 노력을 하고 있는 문화활동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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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다. 양 단체는 회장의 열의에 의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같은 지역에

비슷한 성격의 활동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어쨌든 완전히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형성되는 전통문화, 민속문화 보존

노력은 여타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6) 전주 소극장 '예루 '

전북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소극장 '예루'는 독특한 존재이다. 전주에는 현

재 소극장으로 극단 '황토'가 자체소극장으로 마련한 황토예술극장과 음악 중심의

공연을 위한 예루 소극장 두곳이 있을 뿐이다.

예루 소극장은 1987년 8월 최세종 바이올린 독주회로 문을 연 이래 전주 음악

게에 몇가지 특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먼저 대도시 지역에서도 실행이 어려

운 자체 기획으로 연주회를 운영 지속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음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인 국악 ·창작 ·관악 등의 분야를 수

응하여 국악과 관악의 저변확대, 창작의 활성화 등을 이룩하였다. 특히 양악과 국

악의 접합을 시도하여 약 3 : 1의 비율로 연주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2

회씩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계속함으로써 소극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꾸준한

음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음악인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연주회를 위해 외

부지역 음악인의 초청이 많이 삽입된다. 마지막으로 기성음악가 뿐만 아니라 신인

들에게도 창작, 연주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인 발굴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

온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예루 소극장을 사례로 선정한 것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지방과 중앙, 신인과 기성, 소극장 활동과 대극장 활동을 접목시키려는 의

지를 지닌 자생적인 문화활동 단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예루 소극장의 개관은 1987년이지만 그 뿌리는 현재 예루 소극장의 대표인 김

찬순 교수(전주대)가 주도했던 1975년의 전주음악회 창립자 1984년의 전주 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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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창단(단원 18명 :현재 10최 정기연주회)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84∼1986턴에도 동계음악캠프, 여름음악캠프, 전북술신 성악가 초청 연주회 응

의 행사를 가졌으며, 1987년 7월에 예루 소극장의 문을 열었다.

예루 음악회 실시 1차년도인 1987년 1월∼1988년 6월에는 매주 1회씩 월 4

회씩의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음악회의 유통질서를 확

립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연주자에게는 사례비를 지급, 관객들에게는 돈을 받자'

라는 의도하에 관객들이 표를 구입해서 감상하는 음악회를 확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재도 예루 소극장은 회원제로 티켓을 판매하며,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2차년도인 1988년 9월∼1989년 6월(7,8월은 휴식기간이다)에는 첫해에 비하여

몇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음악회 횟수를 월 8회로 증가시켰다. 관객수가 연

주자의 명망이나 청중의 기호에 좌우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팬을 확보하는데 한계

가 있어,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획자의 의도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

한 외형적인 변화에 따라 내용상에도 개선이 있었는데, 국악발표, 창작발표, 지방

출신 음악인의 발표 기회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악발표회 월 2회, 작

곡발표회 월 1회, 신인들의 발표무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서양

음악들의 국악에 대한 인식태도 변화와 양 음악 사이의 벽을 없애는데 일정한 기

여를 찬 것으로 예루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작곡 발표회는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국악과 양약의 조화로

우리 음악을 창출하여 우리의 민족적 정서를 담아내려는 떼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작곡 전공의 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불어넣어 주면서 음악 애호인들에게도 연주감

상에 의한 음악이해 뿐만 아니라 창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

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칠해진 또 하나의 변화는 음악강좌의 개설이

다. 음악강좌는 처음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나 일반인을 위

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좋은 호응 속에 정착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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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3차년도의 주요 활동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9

월에는 예루 음악회 제100회를 기념하여 기념 페스티발을 개최하였으며 원로음악

인 초청공연, 일반청중 확보를 위한 대극장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큰 변

화는 전주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이다.81) 이로써 예루 산하의 연주단체는 전주 쳄

버앙상블, 전주 쳄버콰이어 등 3개 단체가 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자체 조직을 가

지고 운영하고 있다. 전주국악관현악단은 1989년 9월에 피리 ·대금 ·해금 가야

금·거문고·아쟁·타악기·양금·소금·정가·판소리 등 각 부문에서 실기시험을

거쳐 단원을 모집하고 주 3회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예루 소극장의 회원은 175명으로 이 가운데 국악분야가 70명 정도로 가장

많으며 주로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 교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회의

진행을 위한 계획은 1년전에 방향을 설정하고 음악회(국악, 양악) 자문, 쳄버 앙

상블 자문, 국악관현악단 자문을 받아 계획을 측정하게 된다. 초기에는 유명 음악

인들의 초청이 매우 어려웠으나 이제는 먼저 스스로 신청을 해 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예루 음악회는 음악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예루 음악회를

거쳐간 연주자들은 모두 900여명이며 이 지역 출신이 60%이고, 서울, 광주, 대

전, 대구 등 타지역 사람이 40%이다.

예루 소극장은 전주시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 2층에 사무실(30평), 지

하에 공연장(35평 : 100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대가 좁고(8∼10평), 공연

장의 시설이 충분치 못하다. 관객의 숫자는 평균 30∼40명 정도이며 많을 때에는

70명 정도에 이르지만, 청중확보 문제는 계속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다. 국악연

81) 국악관현악단 창단의 목적이 취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호남지역 대학
에 국악과가 생긴지 6.∼7년이 지났어도 국악 전공자로서 연주 및 연구를 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에 호남지역 국악중흥의 기치를 걸고 전주국악관현악

딴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전주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은 첫째 연주 및 연구활동을 통
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위상과 호남지역의 잊혀진 전통음악의 유산을 재정립하는 동

시에 국악의 창조적 발전과 중흥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이념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학과정에서 이수치 못한 제반 전통음악의 연수를 통하여
익히고 닦아 국악계를 이끌어 나갈 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전주국악관현악단은 전통적 의미는 물론 대학과 기존 국악단체와의 교량

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데 참뜻을 두고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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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에 비하여 서양음악 연주회에, 독주보다는 앙상블, 협주에 관객이 많다. 지역

음악인과 타지역 초청 음악인을 비교하면 타지역, 외국의 저명음악인의 경우를 제

외하면 지역음악인 중에 수준이 높은 연주회에 관객이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는 청중들의 음악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객 참석 여부는 다음 계획입안

에 참고가 된다. 예루의 재정은 연주회의 입장수입과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회원은 1년회원, 월회원, 1회 회원으로 구분되며 300여명 정도의 정기회원을 보

유하고 있다. 그러나 예루 소극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적지 않은 적자의

계속 속에 대표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예술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 예루의 관계자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없는 지원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은 문화예술의

자생력과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폐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부분의 지

원은 또한 일회적인 행사를 위한 것이어서 장기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강원권의 지역문화 활동

1) 강원권의 지역문화 현황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간 지역으로 산맥의 주향이나 하천의 유로에 따라 일찍부

터 산간 분지나 해안평야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지역간의

소통이 적은 독특한 지역구조를 이루어 왔다. 이들 생활권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몇 개의 기능이 집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자의 연결체계를 갖는 것이 강원

도 지역구조상의 특징이다. 몇 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지는 이들 지역은 강원도라

는 하나의 행정체계나 조직에 의한 결합의식 외에는 결절지역으로서의 유대가 극

히 미약하다.82)

82) 강원도의 지역구조와 그 특색에 관해서는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誌》(地方 Ⅱ),
pp.163-190을 주로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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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옛부터 철령관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이란 뜻으로 관동지방이라

불리워 왔다. 관동지방은 태백산맥의 대관령을 중심으로 다시 해안지방의 영동과

내륙지방의 영서로 2차적인 구분을 하는데 두 지역은 자연 ·인문환경에서 대조적

인 특색을 갖는다.

강원도의 문화예술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우기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 ·보존하는 자생적인 문화단체는 정선지방이나 강릉지방 등을 제

외하면 미약하다.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 전통문화의 측면보다는 현재의 문화예술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현상

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강원도의 문화예술활동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지만 연극만은 국제무대에 진

<표 12> 지역별 연극인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86 809 84 55 109 42 2 50 14 1 105 3 1 123 113 123 24 8 53

출하는 등 어느 예술분야보다도 활동이 왕성하다. 한국연극협회 강원지부(지부장

김경태) 산하 극단은 춘천의 '혼성' , '굴레' , '태백무대'와 원주의 '산야' , 강릉

의 '사람' , 홍천의 '이십오도' 등 모두 9캐 극단에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

역별 연극인 수를 보면((표 12)), 강원도의 연극인 수는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별

연극인 수 가운데 경기(250명), 경남(248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141명).

이는 강원도의 각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강원 연극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가운데 사례로 춘천의 '혼성'과 속초의 '연극협회 속초지

부'글 선정하였다. 또한 산간지역이며 탄광 지대라는 지역특성 속에서 문화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태백문화원, 영서 남부지방의 중심 도시인 원주의 원주청소

년교향악단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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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 극단 '혼성 '

90년 5월에 열린 제 8회 전국연극제를 주관한 춘천시의 연극계는 강원도 연극

활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특히 1989년에는 춘천시내 3개 극단이 모두 전용

소극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과 운영의 어려움 때

문에 예술계 내에서도 부침이 심한 연극계, 그것도 지방연극계에서 창단 20년의

역사를 지닌 극단 '혼성'도 사무실과 연습실, 소극장을 갖게 되었다. 혼성은 1971

년 9월에 창단되었다. 그러나 이 극단의 모태는 1970년 9월에 결성된 극단 '四

季劇會 다. 이 모임은 당시 희곡가 고동율씨를 회장으로, 기획 김의환, 연출 박

완서, 연기 장정림, 극작 이철, 섭외 흥계섭, 총무 임세환 등으로 구성되었다. 극

단 사계와 다른 모임들의 발전적 해체로 조직된 것이 극단 혼성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그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강원 연극은 중앙무대에도 진출

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극단 혼성이 문공부 선정 우수극단으로 지정되어 지원

금을 받아 강원도내 순회공연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극단 혼성은 지난 86년 스

위스 라쇼드 퐁에서 열린 제 9회 세계 아마추어 연극제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 '양반전' (유현종 작)을 공연, 크게 호평을 받은데 이어 1988년도에

는 인도에서 열린 세계연극제에 초청을 받았으며, 1990년 미국공연에서는 뉴욕 등

지에서 순회공연도 가졌다.

극단 혼성은 1970년대부터 이효석, 김유정, 이하륜, 이외수 등 강원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정선아리랑 등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 향토 출신 인물을 극화하

는 작업으로 향토적 색채와 지역적 정서를 형상화하는 노력으로 호평을 받기도 하

였다. 극단의 명칭도 혼성의 초기 회원이었던 극작가 고동율씨의 작품 '혼성'에서

연유한 것이다.

한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25명 점도이며, 비활동 회원까지 50여명에 이르지

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행위자의 축적이 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136 -



80년대 글핀 특히 회원의 변동이 심한데, 이것은 취미와 여가선용의 자세로 연극

을 대하는 회원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이동이 많아 대학극단의 환성화가 곧바로 일반 극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젊은 연극인들의 재생산 부족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 외에도 관객의 호응과 협조도 어려운 점이 많다. 초청 공연이나 유명한 작품

의 경우를 제외하면 관객의 80%가 학생이다 또한 지역 극단들이 안고 있는 공통

적인 문제점인 재정의 취약성 역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혼성도 20년 동

안이나 자체 연습실, 사무실, 소극장을 보유하지 못하다가 1989년에 5인으로 구

성된 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비로소 을 실현하였다. 이는 춘천이 행정, 교육f-

사의 성격을 지녀 기업체의 수가 적은 원인도 있지만83) 기업과 문화와의 연계체제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춘천에서 혼성을 비롯한 연극계의 열성적인 활동

은 연극 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

나 한편 연극계 내에서도 외부의 원조,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춘천 호반의 관광

수요를 연극과 결합시키는 시도 등과 같은 자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

조선시대에 강원도 감영이 위치하여 행정 중심지이었던 원주는 오늘날은 군사도

시적인 성격을 띠포 있다. 한편 중앙선 척도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함으로써 영」·1

남부지역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주위 지역에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결절지의 역할

을 하고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생적인 노력으로 결성된 모임이 일주 청소년 교향악단이

다.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은 1988년 2웜에 창단식 및 제 1회 연주회를 가짐으로

써 출범하였다. 이의 모체가 된 것은 1984년에 창립된 횡성 관현악단이다. 현재

83) 제2차 산업인구의 비율이 10% 미만인 소비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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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청소년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인 정원국 교사가 1980년 횡성중고교 교사로

부임하여 밴드부를 주축으로 횡성관현악단을 만들었는데, 이 악단은 1985년에 원

주에서 '영서지구 청소년을 위한 발표회' , 1986년에 '네덜란드 DELEGATION

환영 연주회' 등을 가짐으로써 음악활동이 취약했던 영서지방에 자극을 주었으며,

횡성에서 음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배출하였다.

1987년에 정교사가 원주여고로 부임한 후 원주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창단하였

다. 창단의 목적은 음악대학이 없어 음악의 불모지인 이곳에 음악을 보급시키고,

지역의 음악수준을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음악 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다. 현

재 6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협조 단원으로 일주 출신 음대학생

16명, 보조단인으로 국민학생 25명이 함께 한다. 상임지휘자와 지도교사는 원주

시내 줄 ·고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맡고 있다. 상임지휘자 정원국(바이올린), 사

무장 김용희(바이올린), 그밖의 지도교사는 이시영(목관), 채수남(금관), 조형식

(첼로), 조한준(베이스) 등이다. 단장을 맡고 있던 김병헌 교사가 정선군으로 발

령을 받음으로써 단장은 공석 중이다.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의 1989년도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9. 5.27 원주 직업훈련원에서 공연 ; 700명의 직업훈련원 및 공단근로자 초대

89. 5.27 횡성군 군청 회의실에서 공연 : 횡성관내 중고생 및 군민 400명 초대

89. 5.28 평창군 체육관에서 공연 ; 평창읍내 초 ·중 ·고등학생 600명 초대

89. 8. 7∼12 108명이 치악산 여름캠프에 참가

89.10. 5 원주 KBS 공개홀에서 공연 :자매시인 미국 로와노크 사절단과 시민

들을 초대 환영연주회, 시립합창단과 협연

89.10. 7 원주 KBS 공개흘에서 공연 ; 1,500명의 청중 입장

89.10. 8 강릉대학 아트흘에서 공연 11,300명의 청중 입장

89.10.28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공연 ; 횡성관내 중고생 500명 초대

이와같은 활발한 활동과 좋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 교향악단을 이끌어 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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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학생들과 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커서 주로 주말을 활용하여 활동해야 한다. 공연도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데 특히 순회공연시에는 시간과 일정의 여유가 없어 애로가 많다. 또 연습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학교 음악실을 이용하거나 교육청 회의실을 사용해야만 한다.

공연수입 외에 89년도에는 원주와 횡성의 제단체 및 개인적인 지원이 증가해 많

은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단체의 유지 ·활동을 위한 재정문제이

다. 또한 원주가 영서 남부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자 오히려 서울에의 접근도가 증

가함으로써 이 지역 청장년들의 중앙문화와의 접촉이 용이해지고 유출이 보다 쉬

어진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더우기 원주문화권 내에 음악재학이 없으므로 청소년

교항악단에서 배출한 인력이 모두 외지로 빠져나가 인력의 계속적인 축적과 확보,

단체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 태백문화원

19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을 통합하여 시로 승격한 태백시는 두가지의 상반된 이

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이다. 이곳은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는 白頭大幹의

허리에 솟아 있는 태백산과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품

고 있는 성스러움과 생명수의 고장이다. 동시에 석탄의 마을, 우리나라 최대의 탄

전지대로서 거칠고 삭막한 환경을 지닌 산간오지로 알려져 있다.

태백에는 89년 개최된 제 7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태백시립합창단'

등의 문화단체가 있으며, 자생적인 민간단체로 1989년 제 6회 강원연극제에서 우

수상을 수상한 극단 '동그라미' , '불뫼문학동인회' , '태백미술동우회' , '한밝사진

동우회' , 89년 창단된 황지중학교 '태백목관중주단' 등의 문화활동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와 더불어 태백에서 관심을 끄는 단체가 태백문화원이다. 태백문화원은

1984년 설립되어 제 1대 황윤덕 원장에 이어 제 2대 장인원 원장(자혜의원)이 이

끌고 있는 역사가 비교적 짧은 문화원이다. 태백문화원은 문화원의 일반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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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역사회교육, 애향운동, 경노효친사상 선양, 고유민속예술 발굴 전승, 향토 사

자료발굴 등의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태백문화원을 주목하는 깃은

위에 제시된 유형화되고 형식화된 사업 외에도 새로운 지역문화활동에 정열적으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은 몇가지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즉 태백의 향토 ·역사 ·민속을 연구하는 '태백향토사연구소' , 무속의 성지로

알려진 태백산의 무속현상을 연구하는 '태백산무속연구회' , 문화원 ·이사 ·감사 ·

운영위원을 회원으로 하여 문화원의 주요 찰동을 지원하는 '태백문화친목회' 등이

조직 되 어 있다.

그러나 이밖에 다를 지역의 문화원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점이 31명의 회원

으로 구성된 '문화원청년회' (88년 결성)의 조직과 그 활동이다. 또 89년부터는

문화원에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다. 분

과위원회는 민속분과위원회(위원장 김시돈 이사 외 12명), 교육분과위원회(위원

장 김장형 운영위원 외 9명), 문예분과위원회(위원장 김진필 운영위원 외 8명),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이근철 운영위원 외 7명)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 활동

의 예를 들면 교육분과위원회 주최로 청년들의 여가선용과 상호 유대강화, 지역인

사들과의 유대를 위해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청년교양강좌' 등이 있다.

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매월 발행하는 신문인 '太白文化報를 발행하여 문화원 소

식을 비롯하여 태백지역에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분과위원

회 활동과 별도로 '문화원청년회'는 문화원 활동에 동참,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198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태백시민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

식상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태백문화원이 이렇게 활발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장인원 원장, 김

시돈 이사(태백단위 농협장), 김영훈 이사(상원일보 기자) 등 지역 유지들의 재정

적인 협조와 정신적인 지원, 그리고 김강산 사무국장과 김미향 간사의 열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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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원의 회원들이 대부분 청년들로 구

성되어84) 정열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타지역의 문화원 회원들이 대부분 중년층 이상인 짐과 비교해 볼 때 태백

문화원의 특징이 뚜렷이 부각된다.

그러나 문화원을 구성하는 회원의 연령 구성이 지나치게 청 ·장년층 위주인 점

은 문화원 활동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태백문화원

활동의 보다 큰 문제점은 참여 인원의 지역적 편중과 직업별 편중이다. 태백시의

산업별 인구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표 13)) 이곳은 2차산업 인구가 65%를 차

지하며 그 중에서도 탄광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6%에 달하는 탄광도시이다. 85) 그

러나 문화원의 활동에 탄광지역 주민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화원 회원

구성은 대부분 공무윈 은행 등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89년 11월에 헌 모임을 가진 청년강좌에 8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광업소 측에서

<표 13> 태백시의 산업별 인구 구성

구분

산업별

경제 활동인 수
산업별 취업인구 산업별 인구

인 구 구 성 비

1차산업

2차산업 (탄광업 )

3차산업

1,60 1

26 ,0 10

(22 ,409)

12 ,405

4

65

(56)

3 1

1,167

20 ,002

(17 ,386)

9 ,737

5 ,060

74 ,864

(64 ,498)

35 ,25 1
계 40 ,0 16 3 1 30 ,908 115 ,175

※자료 : ' 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출처 :나기정, 1988, (太白市 發展相), 《太白文化》제 2집, 太白文化院, p.48.

는 5명만 참여하였다고 한다. 문화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점을 안타깝게

84) 1989년 11칠 현재 태백문화원의 회원 구성을 보면 총 B6명의 회원 가운데 20∼25
세가 11명, 26.∼30세가 19명, 35∼39세가 15명, 기타 1명으로 20,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85) 1920년대에 탄층이 발견되어 1936년 삼척개발주식회사 창설로 탄전의 개발치 시작
되어 1985년 현재, 탄광업체는 층 37개로서 母鑛이 15개, 粗鑛이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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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길을

모색해야 찰 것이다. 현재 태백시는 3차 산업의 인구 구성이 31%에 달하는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백에는 3차산업 중 행정 ·교육 등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 향략

업소의 번창은 건전한 여가문화, 놀이은화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태백은 태백문화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태백시 외곽에 위치한 고한, 사

북, 도계, 상동, 하장 등의 탄전지대 취락들과 경북 봉화군 일원까지 합쳐 약 40

만의 인구가 태백시를 생활 중심권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껏 대학은 물론 도

서관 하나 없다. 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문화원 역시 독자적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료

실. 도서실, 회의실, 강연실, 영상 ·음악감상실 ·놀이마당 등을 갖추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됨은 물론, 각종 지역, 문화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광업소 측과 공동으로 탄전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강

좌, 문화마당,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하는 기획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원 활동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간사 등 실무자 역할의 중요성이 태백문화

원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화원에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담

당할 연구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연구원 및 사무국장의 신분 보장, 대우 향상과

함께 이들 문화요원들의 자격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제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을 관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시민들의 의식 구조 조사86)는 앞으로 문화원의 위상과 문화원의 활동 방향을 설정

하는데 많은 시사를 준다.

5) 연극협회 속초지부

86) 1988년에 태백문화원에서 실시한 '태백시민 의식구조 조사' 결과 문화단체에 대한
인식부문에서 문화원을 관공서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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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을 등지고 외설악과 영랑호, 청초호를 낀 관광, 수산도시인 속도는 실향

민들의 분포가 많고 오징어잡이의 어황에 따라 인구증감이 좌우되는 특징을 지닌

토시로서 1963년에 시로 승격하였다. 한편 태백산맥 동쪽의 영동지역내에서 강릉

이남과는 일어 등 문화 속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속초, 고성, 양양 등 영

돋 북부지역을 영북문화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속초에 결성되어 있는 문화단체 중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연극

협회 속초지부이다. 연극협회 속초지부는 1983년 예총 산하로 지부 인준이 이루

어졌다. 이 단체는 1983년 장규호 연출 '그 여자 사람잡네'로 창립공연을 가진

이후, 1989년 10월까지 총 26회의 공연을 기록하였다. 이중에는 강릉, 양양, 거

진, 간성 등지에서의 순회공연과 1984년 제2회 지방연극제 예선 단체우수상, 남

자연기상을, 1986년 제 4회 지방연극제예선 최우수상, 연출상, 미술상, 1987년

제 5회 지방연극제 예선 우수상, 연출상, 미술상, 1988년 제 6회 지방연극제 예

선 최우수상, 미술상 및 본선 단체 장려상, 남자연기상 등의 수상을 기록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연극협회 인준은 1983년이지만, 속초에서의 연극 활동 시작은 1971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1971년 속초여중에 부임한 신원하 교사가 학교 연극 지도를 시작함

으로써 연극 활동을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에는 嶺北文化 연구를 목적

으로 속초에 청년문화연구회가 결성되어 연극,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분과로 나

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극 분과는 극단 '청봉'이라는 이름으로 신원하 선생의

지도하에 1983년까지 총 15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이들은 불우청소년 돕기,

군인을 위문하기 위한 공연 등을 쌀롱, 까페, 예식장 등에서 실시하였다.

연극협회 속초지부의 활동상 애로점은 다른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정, 인력확보 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품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공연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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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연을 못하였는데 이 문제는 속초종합문화회관이 완공되어 어느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지방 소도시인 속초에서의 연극활동은 초기에는 문화예술활동 지도교사들의 이

동 발령,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찬 인식 부족, 재정문제, 공연장 미흡, 인

력 화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를 겪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동안 배양된

이 지역 인재들이 지도자, 실무자의 위치에서 지방연극, 지역문화활동을 이끌어나

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및 문화행정 관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에 의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속초와 같은 동해안 소도시라고 생각된다.

속초는 산(설악산), 바다, 호수(청초호, 영랑호), 해변을 고루 갖춘 천혜의 관광

도시로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곳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

술 행사를 기획하여 관광회사와 연계하면 지역내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향민을 소재로 한 연극 '그날그

날' (속초 출신 이반 作)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성인 실

향 ·통일 그리고 어업 등의 주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축제화 시킴으로써

투자에 소극적인 실향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 지역물화 활동사례의 유형화

제 3장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하여 전라권과 강원권의 몇몇 지역문화 활동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지역문화 활동을 활동 내용에 따라, 그리고 지역 규모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분야 및 성격별 유형

사례조사를 실시한 문화단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표 14)와 같이 음악, 연

- 144 -



극, 민속문화, 기업과 물화의 결합, 종합적 문화활동, 지역문화 연구 ·보급 등 여

섯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문화 활동에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분야 외에도 문학 ·미술 ·건축 ·사진 ·

서예 ·무용 등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된다. 지역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

는 측면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가 분야(장르)별 문화활동의 특성을

인식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표 14> 사례조사 문화예술활동의 분야별 유형

분 야 지 역 문 화 활 동 사 례

음 악

연 극

민속문화

기업과 문화의 결합

종합적 문화활동

지역문화 연구·보급

전주 예루 소극장 ,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

춘천 극단 혼성 , 속초 연극협회 속초지부

곡성 죽동농악 , 진도 아리랑타령 보존회 및 의신민속 보존회

광주 금호문화재단

태백문화원 , 장흥문화 동호인회

광주박물관회 , 호남향사회

예를 들어 공동의 협력과 특수찬 시설 ·기구 ·기술 ·공간 등을 필요로 여는 하

극 ·무용 등의 분야와 이러한 헙동작업이나 시설 ·기구를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며 개인 창작에의 의존도가 높은 문학 ·서예 ·사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형태

나 방식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서 중시되지 못했던 민속문화나 생활문화, 문화와 기업과의 연계문제, 지역문화예

술교육 ·보급 등의 분야는 문화프로그램, 인력지원, 정보, 관심을 더욱 요구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지역문화활동을 유형화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 문화예술활동이 요구하는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지원활동이 획일성과 관료성을 탈피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다양

성 회복에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활동을 단체 구성원의 성격과 활동내용 ·수준 등에 의해 분류한

다면,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와 비전문가 중심의 아마추어 동호인의 소집단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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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창조자들의 전문가 집단과 참여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자들의

집단으로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격이 전

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집단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이들 문화예술집단의 성격에 따라서도 지원규모 ·방식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공간규모별 유형

사례조사된 문화활동을 지역의 규모와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금호문화재단과 같은 기업체의 지역문화 지원 활동,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는 박물관을 근거로 하여 결성된 광주박물관회와 같은 문하보존 계승 단체, 전문학

<표 15> 사례조사 문화예술활동의 지역규모별 유형

지 역 규 모 지 역 문 화 활 동 사 례

대도시 문화활동

중소도시 문화활동

군단위 문화활동

면단위 문화활동

등리단위 문화활동

금호문화재단 , 호남향사회 , 광주박물관

전주 예루 소극장 ,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 , 춘천 극단 혼성 ,

태백문화원 , 연극협회 속초지부

장흥문화동호인회

진도 아리랑타령 보존회 및 의식민속 보존회

곡성죽동농악

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문화연구단체와 같은 활동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대도시 지역에서의 문화활동도 그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는 상이하다. 금호문화재단은 전라남도 전역을 그 영향력의 범위로 한다. 반면에

호남향사회는 주요 인물이 소속된 대학이 위치한 목포와 광주, 순천과 고 주위의

지역, 즉 전라남도 서남권을 그 영향력의 범위로 한다. 또한 광주박물관회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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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일대의 거주자들이 주로 참여한다. 즉 대도시의 문화활동은 첫째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둘째 대도시와 그 인근의 수개의 중소도시 및 배후지역을 포

함하는 유형, 셋째 도단위의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중소도시의 지역문화활동은 해당 도시내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친다. 어느 도시

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게 되는 문화활동은 인근 도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

군단위 지역문하활동은 군의 중심지인 읍에서 대부분 수행되는데, 역시 참여인

들의 범위가 읍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교통로의 연결, 읍부와 배후지의 생활

양식과 직업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군단위 문화활동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문화권역인 군단위 지역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생각된다.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은 농민들의 삶과 연결된 문화로서 일

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면단위의 문화활동도 인위

조직으로서도 가능한 특징을 지닌다.

한편 전라도와 강원도를 비교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전라도는

대도시 규모의 문화활동으로부터 마을 단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문화활동이 전개

되고 있는 지역이다. 즉 대지역, 중지역, 소지역과 배후지역에 속하는 하위의 기

층 마을에도 자생적 문화활동이 조직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강원도는 일

정한 규모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주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다.

지역적 범위와 분야별 유형을 결합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각 분야별로 전문가 ·수용자 집

단의 자율적 자생적인 문화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반면에 군단위 이하지역에

서는 전문적인 창조자들에 의한 문화활동 보다는 동호인 모임 또는 생활문화에 뿌

리를 둔 향수 ·참여자 위주의 소규모 문화집단이 일반적이다. 즉 지역적 규모와

문화예술 활동유형과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활

동의 이해와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별 특성 외에도 지역적 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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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기반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이다.

V .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사례연구가 요

청됨을 발견하였다. 지역별 문화예술단체의 현황조사에서 나아가 각 단체나 소집

단의 문화활동의 실태 및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지역문화활동의 의의, 문제점, 지

원방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판

단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권의 4개 지역 6개 단체 문화활동과 강원권의 4개 지역 4개 판

체 문화활동을 사례 조사하였다. 조사의 기본 방향은 이러한 지역문화 단체들의 팔

등 내용과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에 있었다. 이것은 문화활동의 성장 변모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지역에서의 문화활동 성패를 규정짓는 요인과 지역의 특성 등

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례조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제안들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문화는 현대에도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환경적 특색의 영향을 받

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발전이나 지원, 육성을 위한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각 지역별 특성을 이해한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과 아울러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수행되는 지역문화찬동의 기

능이나 종류가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같은 도시 지역도 대 ·중 ·소도

시 등 도시 규모와 계층에 따라 지역문화의 활동과 영향력은 다양하다. 또 농촌지

역에서도 비교적 도시적 특성을 지닌 군청소재지와 순수한 생산공간인 농촌에서의

문화활동 내용은 차이가 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배경에 의해 은화공간이나 신설의 배치도 지역에 적합한 종

류, 규모,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개방적인 문하마당, 종합문화공간,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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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문화공간, 소극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생적인 지역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사

람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의해 지역의 문화활동

이 정착하고 있었다. 지역문과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 지역

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촉매자를 위한 지원, 문화촉매자 양성

을 위한 노력치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문화발전의 문제점은 지역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중소도시지역에서

극 기업의 문화 투자 외면, 시설과 재정의 취약 등을 들 수 있으며, 농촌 기역에서

는 청장년 인구의 유출, 정책과 지원의 부재, 원형보존이 안된 상태로의 전통문

화, 생활문화의 급속한 소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문화예술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다. 지역별로 문화예술 정보자료 센터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앙과 지방간의 자료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간의 정보자료

교환, 나아가 문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촉매요일의 교환과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일곱째, 지역문화와 학교 교육과의 연계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문화의 뿌리가 되는 전통문화 내용이 학교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과 기능

에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문

화예술계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이해 ·해결

하는 과정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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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ORY 교육체계와

예술영재교육의 과제

최 동 선*

Ⅰ . 머리말

한 나라의 국력이 강대한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평가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더불어 문화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서구문물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백년, 그간 우리 민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성장을 최상의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하에서 경제는 파행적(跛

行的)으로 발전하여 과학과 기술을 숭상하고, 예술을 상대적으로 가치절하(價値切

下)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어쨌든 지난 20∼30년간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였

고 그와 더불어 국민생활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 제반 여건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대망의 서기 200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는 나

름대로의 계획과 실천을 통해 선진대열에 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계 역시 문화부(文化部)의 출범과 더불어 문예중흥(文藝振興)을 위한 의욕

에 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화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국력신장이라는 추면

에서도 매우 고무적(鼓舞的)인 현상이다. 이러할 맥락에서 우리 음악계도 이제는

*작곡가

<세목>

Ⅰ. 머리말

Ⅱ. 한국 음악교육의 문제점

Ⅲ. 예술교육 체계의 전면적 개편

Ⅳ. 한국형 음악원 설립안(設立案)

Ⅴ.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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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전환(大轉換)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콘서바토리(conservatory, 음악원)의 설립이 논의된지도 20년이

가까워 온다. 음악교육의 백년 대계를 때다보는 이러한 논의가 그간 사회적 ·경제

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음악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밝혀졌으며, 각 학자들은 나름대로 그 개선 방안을 활발히 연구, 발표해

왔다.

사실상 서양음악의 도입이 풀과 100년이 안된 짧은 역사 속에서 음악교육이 그

토대를 굳히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의 사회, 경제적 성장을 배

경으로 하여 각 학자들의 연구 견과에 근거를 둔 음악교육의 백년 대계를 수립해

야만 한다

음악교육의 범위는 실로 광대하므로, 각 분야의 더 자세한 연구는 그 전문가에

게 맡기기로 하고, 본고(本稿)에서는 전문음악가-전문연주가, 작곡가-양성을 위

한 전문음악교육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론에 앞서, 전문음악교육에 대한 전제(前提)는 그 특수성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체육을 포함한 모든 예술교육이 그렇듯이 음악교육도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이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특수성으로는 먼저 재능의 조기발견(早期發見)을 들 수 있

다. 한 사람의 유능한 전문음악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재능의 조기발견과 함

께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음악 실기교육은 철저한 1 : 1의

도제식(徒弟式) 교육법이 고수되어 왔다. 현재, 이러한 도제식 교육법은 서양음악

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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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주가이든 음악학자이든 간에 모두 대학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교육, 특히 전문연주가 양성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

지 않는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교육현실 하에서는, 예술영재들이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우며, 기왕에 있던 재능마저 사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획일적 문교 정책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

이 음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본고에서는 그 방안으로 현 음악교육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음악교육의 정상

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 한국 음악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제문제는 그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되었다.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학제 변천 과정

을 살펴보자. 우리 음악교육계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기는 개화기로 1945년 '서울 음악전문대'가 설립되어 최초의 전문음악교육

을 담당했던 시기이다. 서울 음악전문대는 음악원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1949

년 종합대학인 서울대학에 흡수, 현재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제 2기는 여명기로 각종 예고의 설립과 더불어 음악교육이 그 뿌리를 튼튼히 내

리던 시기로 대략 1953∼1979에 이르는 25년 간이다. 이 시기에 음악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음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가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앞선 두 시기에 걸친 음악교육의 발

전이 퇴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교

육정책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만연한 대학 지향적(大學指向的) 가치관(價値觀)이

음악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

이러한 교육 여건하에서 발생된 음악교육의 문제는 실로 많지만 그 중 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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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대학의 문제

우리나라의 전문 음악교육기관으로는 음악대할, 음악과, 음악교육과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칭상의 차이일 뿐, 종합대학 내에 속해 있는 이들 각 학과의 실

질적인 차이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음악도들은 대개가 그 최상의 목표를 연주가에 두고 있다. 실제로

카 대학에서도 그런 처지로 교육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해, 전국

115개(학과 포함) 음악대학을 통해 연간 배출되는 약 3,800명의 졸업생이 모두

연주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음

악계의 앞날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

음악계에서는 전문연주가나 작곡가 뿐만이 아니라, 음악교육자, 음악학자를 뷔

시하여 다방면에 걸친 전문음악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연주가를 목표로 하다

가 안되면 다른 일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은 음악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생각

이 다.

실제로 연간 3,800명의 음악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약 35%에 불과하며, 이

줌 전문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

인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A턴) ·물적(헌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각 음악대학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커리큘럼의 개발에 힘써야 한

다. 물론 이것은 현 교육법상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음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先行課題)이다.

그렇다면 현재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문교부에서 정한 140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음악대학의 경우,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교양과목의 이수학점 수는 평균 5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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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교환학점 수는 20학점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약 70학점만이 실제로 음악교육에 필요한 학점이다. 더

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전공 실기의 학점수는 대학 4년 동안 겨우 ,3∼20학점에 그

치고 있다(<표 > 참조) 이러한 교과 편성은 특수성이 인정되어져야 할 예술교육에

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전문연주가의 길을 택한 학생에게는 과중한

교양과목의 부담으로 인해 마땅히 개발될 수 있는 재능사저 제대로 살려나갈 ~' -

<표 1> 서울음대의 커리큘럼

<표 2> 미국 음악대학의 교과 편성비

없는 형편이 다.

외국의 경우, 음악원이나 음악 학교가 아닌 음악대학에서도 음악 실기와 음악학

과목의 편성비가 최소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졸업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음대의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졸업 발표회를 가

져야 하며 동시에 학위논문도 제출하여 통과되어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음악

학 전공은 논문으로, 실기 전공은 졸업 발표회 등의 실기 시험으로 졸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음악도들의 수준이 외국 학생들에 시해 됐어

학 년 교 양 과 목 전공과목(피아노과의 경우) 음대공통과목

1학년

국민윤리(Ⅰ,Ⅱ), 한국사,

체육, 교련(男), 국어,

작문, 영어, 제2외국어,

자연과학

(필수)

실기, 시창청음, 대위법, 화성법

및 화성건반, 음악사 및 문헌,

피아노 반주, 음악분석

(선택)

고전주의 피아노 음악, 실내악,

현대 피아노 음악, . . .

지휘법, 총보

독법, 관현악

법, 음악교육

론2학년
제2외국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3학년 인문과학, 사회과학

음악실기 25%∼35%
합해서 최소 65% 이상

음악학과목 25%∼35%
교양과목 25%∼35%
선택과목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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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발표회와 논문의 이중 부담으로 둘 다 충실히 해낼

수 없는 단점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공에 따른 졸업자격의 단일화도 재고

(再考)되어야 한다.

2. 현재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체능 과목의 수업

현 교육 커리큘럼은 인지적(認知的) 과목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상대적으

로 예술 과목은 단순한 장식용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을 부추기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배경은 현 사회에 팽배해 있는 대학지향적 가

치관이다. 학력 차에 따른 불평등한 고용기회와 임금의 격차는 대학을 마치 사회

생활을 위한 필수적 코스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12년에 걸친

전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회 여건 속에서 학력고사와 무관한 예술과목의 편성비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국민학교의 경우 음악 시간이 일주일에 고작 2,3시간이며, 그나마 전문음악 교

사의 부족, 시설의 미비 등으로 가창(歌唱)이 그 주요 프로그램으로 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전체 수업 시간은 늘고 있으나,

음악을 비롯한 예능 수업 시간은 줄고 있어 실제 예능 수업 비(比) 는 현저히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고 3이 되면 아예 예능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창 중심의 프로그램 자체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음악수업을 귀찮게 여기고 음악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도 상당수에 이

르리라고 생각된다((표 3) 참조).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하므로 논외로 하고라도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음악전공 학생의 경우를 보면 학교 내의 음악 수업이 거

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으로 거의 모든 예능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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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과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음악 영재의 조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설사 천

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재능의 미발견,

경제적 여건 따위-으로 인해 그 재능이 사장될 우려마저 있다.

덧붙여 예능교육의 학교 밖 과외 수업은 거의가 사설학원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설학원은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교사의 자격

이 의심되는 일도 있다. 테크닉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들이 기왕에 가지

고 있던 음악적 흥미를 잃게 만든다. 콩쿠르 위주의 교육방식은 바람직한 음악수

업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인데, 경쟁심과 콩쿠르탈락 시의 패배감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 문화를 창달해 나갈 꿈나무들의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

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3> 각급 학교 음악수업 비율

* 이들 시간 수는 평균 시간이므로 학교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

현재 입시제도는 문과계열과 이과계열로 나누어져 있다.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문과계열에 포함된다.

음악전공 학생의 경우 그들의 음악활동-연주활동 포함-을 위해서는 필히 대학

을 나와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력고사와 실기시험

의 이중의 부담을 안아야만 하며, 거기에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도 점차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주당 수업 시간 주당 음악 시간 음악 수업 시간 비율 비고

초

중

고

30∼32

32

36

2

2

1

6.5%

6.3%

2.8%

5,6학년

보충수업 제외

보충수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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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먼저 살펴보면 총 BOO접 만점 중국어, 영어, 수

학의 점수 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 기술이 카 5%씩을 차지하고 있

다. 그나마 음악, 미술의 시험이라는 것이 암기 위주의 문제들로 예술교육의 목적

인 학생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 정서를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제도인 학력고사는 어떠한가? 총 340점 만점에서 국어(국어 Ⅱ 포함), 영

어,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하고 있으며, 그 외 암기 과목이 38%를 차

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 미술 과목이 아예 포함되지도 못하고 있다.

두 입시제도의 공통점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이

것은 학력고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통적으로 특기할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체력장 점수가 각각 20점씩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점수는 연합고사에서 10%, 학력고사에서 6% 절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수이다. 이것은 예술에 비해 스포츠가 널리 선호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전인교육(全人敎育)에 두고 있다.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고사에서 점수가 높은 과목은 중요한 과목으로 그렇지 못한 과목은 상대

적으로 덜 중요한 과목프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아예 시험 과목

에도 들어 있지 않는 예능과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이 어떠할지는 자명한

이치이다. 진정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과목의 비중에도 큰 차이를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한 학생이 음악에 열정을 쏟는다면 다른 일은 돌아 볼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술이 까지고 있는 매력일 것이다. 그런 학생들이 그 많은 학과목을 모두 잘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학습 능력과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개중에는 음악을 하지 않고 다른 학과목에 치중한다면 우수

한 성적을 올릴만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빈 학생들도 그들이 음악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중한 입시의 부담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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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는데, 그것도 그들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과목들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그들은 실기 연마의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으며, 그 결과

유능한 음악 전문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음대 입시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해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른 비리가

늘어나자 몇 년 전부터 '공동관리제'라는 실기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

도는 평가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출발되었다. 이 제도의 여타

장단점은 제외하고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도제식 교육이 필요한 음대 입시에서 스

승이 자기가 가르칠 제자를 직접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병역 (兵役 ) 관련 문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물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사람

의 예술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퍼나는 연습과 막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탄생한 예술가는 국가의 문화 향상에는 물론 민간

외교사절로써 국위선양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유능한 예술가는 이미 일 개인이 아

니라 공인(公人)으로써 국가의 인적 자원(人的資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이들은 오랜 기간의 퍼나는 훈련을 통해 이제 바야흐로 그

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20대 초반에 3년 간의 병영생활을 해야만 한다. 물

론 이러한 병영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

연주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연습을 거를 수 없는 실정이다. 군대생활

을 통해서는 연주활동은 커녕 그들의 전공악기 한 번 만져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3년간 악기는 둘론 음악과도 동떨어진 생활을 한 뒤, 다시 그들의 재능

이 발휘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며, 설사 다시 그들의 실력을 되찾게 된다고 해도

3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들의 부단한 노력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 퇴

- 158 -



보를 의미하는 국가적 손실인 것이다.

현 남녀 음악인 비를 보더라도 1 : 10으로 남성 음악인의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병역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능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재능

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몇몇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

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왕에 이런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는 이상,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유능한

음악인의 음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한도 철폐하고, 병역 혜택의 대상도 넓

Ⅲ . 예술교육 체계의 전면적 개편

위에서 전문음악교육에 대찬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

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관련 학자들이 그 중대성을 주장한 바 있고, 나름대로 그

해결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이 교육법의 개편없이는 불

가능한 일이라 여지껏 과거의 문제점들을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한 나라의 교육법이 쉽사리 바뀔 수도 없거니와 설사 개편작업이 용이하다 할

지라도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쳐 교육 백년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음악교육의 정상화는 그때까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물음에 앞서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자.

첫째, 음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각 음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과편성이나 입학제도 등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음대에서는 음악관련학과를 세분화하여 음악학자, 음악교육자, 음

악행정가 등 다양한 음악전문인력을 배출해야만 한다. 그와 함께 각 전공에 따른

커리큘럼이나 교수법도 그 차이를 인식하여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 입시제도에서 문과계열과 이과계열 외에 예체능계열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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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에서, 특히 실기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수험제도는

실기에 의한 평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시험제도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몇 가지 공통필수과목(국어, 외국어, 국사

등)과 전공이론에 관련된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이중의 시험 부담에서 다소나마 해방도 되고 실기연마의 시

간도 덜 빼앗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시험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학생

들이 기초적인 전공교양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도 줄어 들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전문연주가 양성을 위한 전문음악교육기관

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재능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실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음악대학의 교과편성 자율화나 예체능계열의 신설은 물론 시급한 일이기는 하지

막 교육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음악원의 설립은 현 상황에서

도 충분히 가능하다. 음악원 설립을 위한 좋은 예는 과학기술고등학교라 과자기술

대학(이하 과기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은 문교부 산하에 있지만 위의 두 학교는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이다.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이 특수학교의 설립은 과학

교육의 특수성과 필요성이 인식된 결과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자세한 학칙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일반 학교와의 차이점은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문교부에서 정한 수업 일수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

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월반제도(越班制度)를 인정

하고 있는데, 과기대의 경우 고 2 학생에게도 입학자격을 주고 있다. 또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통해 교육의 집중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교육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과학교육의 특수성을 십분 발

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대의 전례를 따라 음악원의 설립도 법규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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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악교육의 향후 백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거치

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에 가능한 한 시행착오 없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

갈 수 있는 음악원을 설립해야 한다.

또 한 가지 한국 음악교육의 당면과제로는 예술영재에 대한 조기 발견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및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의 뇌(뼈)

의 능력은 8세 이전이 가장 뛰어나다는 데에 있다. 이 시기의 학습 능력은 아주

발달되어 있어 쉽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절대음

감(絶對音感)도 뛰어나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성격형성도 이 시기에 완

성되므로 정서교육의 일환으로도 예술교육의 적기는 5세 이전이 가장 적절한 시

기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1세 이전에는 려가 굳지 않아 손이나 몸의 운동이 유연하므

로 쉽게 길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악기 연주의 경우, 기술도 중요하

므로 이 비기에 시작하는 것이 기술 연마에 도움이 된다. 전문연주가의 경우, 그

들의 악기 수업 시작 나이가 대부분 5∼6세 전후라는 것이 이 사실을 입증해 주

고 있다.

이렇게 예능에 있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개인이나

한 단체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 예술교육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망된다.

프랑스나 소련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 지방마다 어린이 예술교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개 국민학교 입학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의 재능을 발견,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통해 유능한 음악

전문인력을 배출해 내는 영재교육 기관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지방 예술

의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은 절실한 문제이다.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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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 음악원 내에 유아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다소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

각된가. 또한 각 음악대학에 예능교실을 활성화하여 인근 어린이들에게 주말이나

방학 때라도 차원 높은 음악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능교실의 운영은 비단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80년 과외금

지 조치로 대학 교수에게 개인 교습을 받을 기회를 잃었던 유능한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발견된 음악영재는 음악원 등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내에서 세

계적인 전문음악가로 길러내야 한다. 아까운 인력을 해외 유학의 명목으로 외국에

빼앗기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아까운 외화의 낭비를 막

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Ⅳ . 한국형 음악원 설립안 (設立案 )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원과 가장 유사한 제도로써 몇몇 예술 중 고등학교를 생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까닭으로 흑자는 음악원 설립의 필요성조차 느끼

지 못하고 있으며, 혹자는 기존 예술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음악원의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술학교는 그 교과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데다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긴 교육과

정에서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예술학교를 음악전문교육 기관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각 음대에 부설 음악원을 설립하자고도 한다. 이 역시 제도의 이

원화로 인해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인은 어떤 곳인가? 누차에 걸쳐 주장한 바와 같이 음악원은 전문

연주가가 되고자 하는 재능있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실기교육을 하는 곳이다.

기존 음악원이 없고 음악원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도 못한 우리 실정이고 보니,

그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음악원을 모델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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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론에 앞서 외국 음악원의 실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의 경우

원래 음악원의 본고장은 유럽이다. 서양음악의 본고장이 유럽임을 감안할 때 이

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유럽의 음악원들은 연주가의 교육은 장인교육이라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음악학, 음악철학 등의 음악이론 교육

을 담당, 음악 학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음악원에서는 전문연주가를 위한 실기 위

주의 교육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학문이 아닌 연주 교육에는 당연히 학위를 수여하

찌 않는다. 이것은 딱 나라마다 많은 음악 애호가와 각종 연주 단체를 지니고 있

어 많은 연주가를 수용할 수 있는 유럽적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다. .

또한 각 지역마다 유치부를 비롯한 지역 음악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

고 있어 영재교육 뿐만이 아니라 전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이 모범적으로 행해지

고 있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유럽식의 음악원을 답습하였다.

그러나 음악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연주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

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교육자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상

황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이 있자,

많은 학생들이 음악원을 졸업한 뒤 다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현상이 생겨났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음악원들은 나름대로의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미국의 음악교육 기관은 세 가지 형태로 음악원(conservatory)과

음악학교(school of music), 음악대학이 그것이다.

이 삼자의 차이는 음악원은 디플롬(diploma)을, 음악 대학은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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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 학교는 양자의 절충식 형태로 학위수여를 위한 디그리

(degree)코스와 실기 연마를 위한 디플롬 코스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기존 음악

원에서도 교양과목이나 음악이론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인근 음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 음악원과 음악 학교의 큰 특징은 대개가 나이 제한에 있어서 하한선이 아

닌 상한선(上限線)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교육이 10대 중반에 집중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3. 일본의 경우

일본 음악원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처럼 대학에서 실기교육까지 담당했지만, 도호음악대학(桐朋園音樂院)의 성

공에 힘입어 연주가 교육의 도제식 교육을 재인식,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도호음악원을 보면 다른 나라 음악원에 비해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각급

학교를 고루 갖추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집중화를 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특

기할만한 일은 청강생 제도로, 디플롬 과정과 오케스트라 연구생을 비롯한 다섯

분야에서 약간 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디플롬과 오케스트라 연구생 과

정은 '중학 졸업자 이상'에게 그 입학 자격을 주고 있다.

이상의 음악원들의 공통된 특징은 나이 제한을 두어 10대 중반에 집중적인 실

기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위가 아닌 디플롬 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 근래의 추세는 디플롬과 디그리 코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학 제도로는 오디션을 거쳐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고 있으며, 소수

정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빈자리가 나야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 역시 입학 못지 않게 까다롭다. 졸업 연주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

만이 졸업이 가능한데, 각 음악원에서는 엄중한 심사를 통해 졸업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개 졸업에 제한기간을 두고 있어, 기간 내에 졸업 못하는 학생은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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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교육 기관들이 입학에 비해 졸업이 까다로

운데, 특히 음악원들은 입학과 졸업이 모두 엄중하여 권위있는 영재교육 기관으로

써의 기반을 확실한 다져 놓았다.

간략하나마 외국 음악원의 실례를 살펴보았다. 아무리 그 제도가 좋고, 성공적

사례가 된다고 해도 외국 음악원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제

도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만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글이 회수

를 건너 탱자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외국의 선례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음악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음악원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되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개략적인 사

항의 제시는 가능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립음악원의 설립

이 바람직하다. 이 국립음악원은 과기대의 경우처럼 문화부에 소속되어져야 하는

데 이럴 경우 몇 가지 이점을 지닐 수 있다.

하나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게 되므로 예술교육의 특수

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교부나 국방부 등의 관계부처

와의 협력을 통해, 음악원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학교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음악원 학생들에 대찬 사회의

편견을 방지하는 길도 될 것이다.

국립음악원의 경우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수정예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입학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선발해야 되겠지만

졸업에 있어서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만 졸업 자격을 부여하여 음악원의 질을

높여야만 한다.

일단 음악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한국 음악을 주도해 나갈 주역들이므로 그들의

연주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병역 혜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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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와의 연계성이 그것인데, 병역혜택의 필요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각급 학교와의 연계성은 음악원 재학 중

인 학생이 음악을 포기할 경우 일반 학교로의 편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음악원

졸업생이 학문적 필요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과

음악원의 상호 문호개방이I가능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가 음악원에 진학하고자 하

는 경우는 개인적 실력만 갖추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음악원 졸업자의 경우 대

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음악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정도의 학력 인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제를 살펴보면 교육의 일관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유치부부터

전문연주가 과정까지 체계적인 학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6-3-3-4의 .학제

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음악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학제가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는 신학기를 9월로 하고, 방학 기

간도 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훌륭한 강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국내외의 저명한 음악 교수와 연주가를 초빙해 와야 할 것이다. 객원 교수

와 조교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준 높은 교수진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이왕에 국립음악원이 설립된다면 전원 국비장학금의 혜택도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재능있는 미래의 문화창달 주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

에서의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재능있는 학생이 경제적 여건으로 음악 수첩

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장학금의 수혜 혜택이 많아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의 지역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 공간과 유능

한 인재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타지방의 문화 수준은 격심한 차이

를 나타낸다. 음악원에서 공부를 찬 학생들이 지방 문화의 발전에 앞장선다면 문

화 격차는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근무의 로테이션 방식이든, 기간을

정해 놓은 의무적 근무이든 흑은 출장 형식이든 국비 장학생의 경우, 그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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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매우 높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한국형 음악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에 걸친 준비 기간이 필요

하다.

우선 1단계는 기초 준비 단계로 유년(4∼10세)의 아동들을 선발, 정식 음악원

의 출범에 대비하여 영재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그 이외

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free

college 스타일-을 마련 음악교육의 질을 높여 음악원 설립시까지의 공백을 최소

한으로 줄여야 한다. 2단계는 예산, 시설, 조직, 규모, 학제 등의 총체적인 연구

를 완료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준비기를 거쳐 3단계는 법령 규정 등 실행을 위

한 최종안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 시기에는 커리큘럼과 교수진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V . 맺 음 말

한국헝 음악원의 설립은 전문음악인의 양성을 위해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 국가는 물론 그 제도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시

아에서도 일븐,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이미 음악원이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

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는 최근 몇 년간 음악원에서 배출된 유능한 전문연주가들

에 의해서 음악 수준이 놀랍게 향상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은 상대적 퇴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음악원의 설립은 한국 예능교육의 수많은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음악원의 설립이 예능교육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음악원의 설립이 음악계의 고무적 현상이 될 것만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서 음악계의 체질개선이 기대된다.

한 나라의 문화가 어느 한 분야의 체질개선으로 발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문화, 예술계에서도 그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카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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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질적 향상을 가져 온다면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리라는 것은 당

연한 이치이다.

문화 예술은 현대 생활의 무의미성이나 무목적성 또는 허무감으로부터 인간을 구

원하는 중요한 과제로써 지향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의 물질문

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경제적 성취감 역시 대단하지만, 그러나 현대인

들은 끝없는 허무감과 위기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문명의 발달을 문화, 예술

이 따라가지 못하여 정신적 공동화(空洞化)를 막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문화 예술이 질적 발전을 하지 못한 사회에는 항상 저질문화가 싹트게 마련이다.

음란, 저질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한다. 요즘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는 과격한 범죄 양상을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예술의

지원사업은 진실한 문제이다.

문화의 전반적 향상을 위해 건전한 문화의 보급은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클래식 등의 수준 높은 문화는 지적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층의 특

수 문화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중에게 밀착된 각종

행사들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자급 학교의 예술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

어야 한다. 경쟁 시대에서 황폐화되기 쉬운 정서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내

고 양질의 문화를 전수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보급의 선두주자인 전문연주가와 교육을 위한 음악전문교육자, 그 밖의

각종 음악전문인력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문화부의 10년 대계에 이러한 해결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왕에 ,필요성이

인식된 사업들이 원래의 처지대로 실천되어 우리나라 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

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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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人의 選好色相과 色이름에 관한 硏究

朴 四 郞*

<세 목>

Ⅰ. 머 리 말

Ⅱ. 韓國人의 選好色相

Ⅲ. 한국의 傳統 色이름

1. 傳統 天然染色에 나타난 색이름

2. 服飾에 나타난 색이름

3. 陰陽五行說과 색

Ⅳ. 韓國色이름과 外來色이름의 比較

1. 한국공업규격의 색이름

2. 문교부 제정 교육용 20색이름

3. 외래색이름

Ⅴ. 맺 음 말

Ⅰ . 머 리 말

古代人은 태양의 빛과 색을 관련시켜서 숭배하였다. 그들은 신비한 힘이 색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밝은 색은 생명과 신에 비기고, 검정색은 죽음과 흉사를

나타내었다.

有史以前의 고대인도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중

국인, 인도인, 아프리카인, 서양인 등은 그들의 미술에 색채를 쓰고 감정이나 裝

飾 環境을 위하여 색을 활용하였다.

한편, 우리는 산과 들에 피어나는 초목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서

대자연의 색채가 玲瓏함을 깨닫게 되며, 더구나 현대에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색

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자연의 경관은 물론이거니와 衣 ·食 ·住 생활에 수반

되는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색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색은 빛에 의해서 생성되고 모든 사물은 빛이 있는 한, 그 외형이 색으

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색을 통하여 정신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장안전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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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造形藝術에 있어서도 색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인간의 의식

에 의하여 다양하게 쓰여졌다.

그러므로 색은 原始時代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면은 물

론이고, 衣 ·食 ·住 등의 실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造形領域에서는 형태와 함께 중요

한 몫을 차지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응용과학적인 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색에 대한 근본을 자세히 고찰하고, 한국 색이름과 외래 색

이름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Ⅱ . 韓國人의 選好色相

각 국민의 색채에 대한 기호 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최초의 조사연구는1926년 今

田이 小.中生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小中生이

좋아하는 색채의 순서는 ① 靑, ② 赤, ③ 綠④ 黃, ⑤ 紫, ㉧ 橙으로, 청색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橙色을 가장 싫어하였다.

성인에 대한 조사연구는 1926년 小口.靑木이 24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

하면, 남자는 청색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등색을 가장 싫어하였다. 또한 여자는 보

가를 가장 좋아하였으며 황색을 가장 싫어하였다

그 후 1929년 橋가 60세로 부터 90세까지의 노년층 2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① 靑, ② 紫, ③ 綠, ④ 赤, ⑤ 黃, ⑥ 橙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년

층으로 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은 청색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등색을

가장 싫어 하였다.

HJ 아이젠크는 1940년 이전에 이루어진 여러나라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색채의

기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색채의 기호 순은 ① 靑, ② 赤, ③

綠, ④ 紫, ⑤ 橙, ⑥ 黃色이었다((표 1) 참조). 이 순위에는 남녀간 · 白黑人의 차

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戰前 名國人은 청색을 좋아하며 황색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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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후의 색채기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 바렌의 조사 결과, 아동기는 적 ·황 ·

청의 순으로 좋아하고 색도가 높은 것이 기호도가 높았으며, 아동기는 청 ·록 ·자

등 ·황색의 순으로 좋아하였고, 성인은 청 · 적 녹 ·자 ·황색의 순으로 좋아하는 결

<표 1> 1940년이전의색채기호의조사 연구

발표자 연도 대 상
가장좋아

하는색

가장 싫어

하는 색

Jastrow
〃

Ars . Z
Holden & Bosse

〃

Lobsein Z
Schuyten
Washburn
Garth
Katz & Breed
Mercer
Carth
Michales
Schulte
Arliff & Buchner
Mercer
Aller sch
今 田

Dorcus
小口·靑木

廣 橋

廣 橋

Gesche
Hurlock
Garth & Collads
橋

Farnsw orth & Chickizola
Walton & Guiford
Garth & Porter
Chou & Chen
Das Gupt & Basu

1897
〃

1899
1900
〃

1904
1906
1911
1922
1922
1923
1924
1924
1924
1925
1925
1925
1926
1926
1926
1926
〃

1927
1927
1929
1929
1931
1933
1934
1935
1936

유럽인 남자 3,000명
유럽인 여자 2,00명
독일인 어린이 200명
1세 이하 유아 30명
1- 13세 300명
독일인 여학생 200명
네델란드 아동 4,000명
미국인 학생 35명
인디안인 550명
미국인 아동 2,500명
혼혈 인디안

미국(백인)어린이 1,000명
미국인 남학생 300명
유럽인 성인 60명
백인·니그로 3세아
미국 니그로 1,000명
유럽인 성인

일본인 중학생 1,200명
8세- 10세
일본인 성인 249명
일본인아동(저)
일본인아동(고)
멕시코인아동 1,100명
백인·니그로 아동 400명
필리핀인 아동 1,000명
일본인 60- 90세 210명
미국소년 125명
미국인 대학생 1,300명
소아 1,032명
중국인 고교생 500명
뱅골학생

靑

赤

靑

赤·黃

靑

赤

靑

赤

赤

靑

赤

靑

靑

黃

赤·靑

靑

靑

靑

靑

靑

赤·黃

靑

赤

靑

赤

靑

赤

靑

赤

백

綠

黃

黃·橙

黃

橙

黃

黃

黃·橙

黃

黃

黃·綠

橙

黃·綠

黃

黃

橙

黃

橙

綠

橙

黃

橙

紫

黃

黃

과를 얻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색채연구소가 1960년에 東京都內에 거주하는 幼稚園兒 500명

(남여동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남아가 좋아하는 색은 綠色系와 靑色系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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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 연한 청. 밝은 록. 밝은 청. 황록색이 높은 순위로 나타

났다. 여아의 경우, 赤色系와 핑크系를 가장 좋아하였고, 그 다음이 레몬. 황. 연

한 청황색 순이었다. 싫어하는 색으로는 남녀 공히 黑 ·茶 ·灰色이였다.

색채의 기호는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였는데, 1972년 千千岩의 연구 결과 만셀의

色票에서 45색과 金 ·銀色을 가해서 47색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좋아하는 색은

5색, 싫어하는 색은 5색을 선호하였다. 그 결과, 남자는 橙 ·赤 ·黃 ·黃綠 · 白 ·

靑色의 순이었으며, 여자는 白 ·赤 ·黃 ·橙 ·水色·黑色의 순으로서 일본인이 좋

아하는 색은, 밝고 연한 색 중간색보다 원색을 좋아하였다.

한국인의 색채 기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田成權87) 강원도내의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국민학교 저학년(1,2,3학년)에서 고학년(4,5,6학년)까지의 1627명을 저학

년과 고학년의 수를 비슷하게, 농촌과 도시의 수를 비슷하게, 남과 여의 수를 비

슷하게 하고, 대학생 370명을 지역에 관계없이 선정하여 대상으로 하고, 三原色

을 사용하였다. 고 결과 도시의 아동들은 저 ·고학년 모두 3원색 중 ① 파랑, ②

노랑, ③ 빨강 순으로 좋아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농촌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도시 남여의 경우, 도시 남자는 파랑에 대한 기호도가 47.4%로서 높

은 편이여, 노랑에 대해서도 40.3%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경

우 노랑이 47.0%로서 그 기호도가 가장 높으며, 파랑은 42.1%을 나타냈다. 따라

서 남학생은 비교적 파랑을, 여학생은 비교적 노랑을 좋아하여, 빨강에 대한 기

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농촌 남학생의 경우, 파랑에 대한 기호도가 55.4%로서

지배적이며, 노랑은 33.0%, 빨강에 대한 기호도는 매우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에

도 파랑에 대한 기호도가 50.8%, 빨강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의 경우 남여 모두

파랑에 대한 기호도가 각각 75.7%, 66.7%로 가장 높았으며, 빨강은6.6%와 19.5

%로 남학생의 겨우 극히 낮게 나타났다.

具德吉88)"씨 1980년 마산여고 800명과 마산거주 성인(20∼60대) 1,300명(남여

87) 田成權, <韓國人의 色彩感覺에 關한 硏究>, 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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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을 대상으로 만셀 20색에 黑色 ·灰色 . 白色을 가해서 23색을 사용하여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성인 남자가 좋아하는 색은 청(201), 녹(114), 남색(106), 회

(94), 백색(84)이었고, 여자는 청(160), 녹(107), 백(93), 황(90), 보라(73), 적

(68)으로 성인은 청(361), 록(221), 백(177) 순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색으로는

성인 남자는 적(201), 흑(109), 보라(106), 황(94), 주황(64), 회(59)이었고, 여

자는 적(173), 혹(104), 황(98), 보라(76), 주황(58), 회(49)으로 성인이 싫어하

는 색은 적(374), 혹(213), 황(192), 보라(182), 주황(122)순이었다.

또 여고생이 좋아하는 색은 청(248), 녹(145), 백(131), 보라(100), 황(90)이었

고 싫어하는 색은 적(214), 흑(172), 자주(94), 황(80), 보라(74), 회(62)이었다.

한국방송공사(KBS)에서 1984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무지개색을 조사한 「國

民 色相 選好度 調査 ·結果」에 의하면 좋아하는 색채는 노랑 ·초록 ·파랑 순이며

이는 여러 색깔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연령층으로 볼 때 20대와 30대는 노랑에 대한 산호도가 36.1%와 21.7%로 평

균치보다 상회하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20대 미만에서는 빨강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현상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식의 서

구화 경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현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

대에 있어서 색채에 대한 의식이 보다 적극적인 경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폐쇄적

색채관에서 개방적 색채관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2) 무지개색 중에서가장좋아하는색

순 위 색 상 이 름 응답자수(명) 비 율(%)
1

2

3

4

5

6

7

노 랑

초 록

파 랑

주 황

남 색

보 라

빨 강

274

221

156

139

136

131

105

23.2

18.7

13.2

11.7

11.5

11.1

8.9

88) 具德吉, <韓國民의 色彩嗜好에 關한 硏究와 敎育環境에 대한 그 應用>, 고대교육대
학원석사학원논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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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호색의연령별비율분류

순위
연령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색명

1
2
3
4
5
6
7

노랑

초록

파랑

주황

남색

보라

빨강

36.1
14.8
11.1
10.1
6.3
8.5
12.2

21.7
17.9
12.6
14.1
9.2
11.3
9.9

17.0
21.2
15.6
14.1
9.2
11.3
9.9

20.4
23.7
12.7
10.4
11.6
11.6
8.2

18.4
20.7
13.8
6.9
20.0
11.5
7.6

23.0
15.3
16.4
9.8
17.5
8.7
6.5

Ⅲ . 韓國의 傳統 色이름

1. 傳統 天然染色에 나타난 色이름

우리나라 색채사용은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기본 오색인 赤 ·靑· 黃 ·白 ·黑과

紫色을 충심으로 이루어졌다. 89)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 6가지 색채에 관하여 역사

적인 관점에서 색채별 성격과 의미 ·특징 그리고 염색법에 나타난 색이름에 대해

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赤色系列

적색이란 「붉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赤紅, 朱色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이 적

색계열에는 多紅·水紅· 銀紅·丁紅·번홍·木紅· 紅·茶紅· 土紅· 排紅· 연홍 ·

粉紅· 大紅·眞紅·排· 朱紅·朱土·絳·꼭두서니·연지色 등이 있다. 또 명도

별로도 그 명칭이 다르다. 한 린 염색하면 紅, 두 번 염색하면 紅, 세

번 염색하면 降, 네 번하면 朱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降에 黑을 염색하면

紺이 되고, 다시 다섯 번째 黑을 염색하면 玄이 되며, 여섯 번째 염색한 것을 緇

라고 한다. 이는 명도별 赤色을 지칭하고 紅色의 명도 ·색도에 따라서 강색이라

89) 李 英, <傳統天然染色에 關한 實驗硏究>, 홍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74 -



사는 大赤 · 紅色 · 排色이 있다.90)

李瀷의 《星湖僿說類選》 卷之五는, 흥남으로 물들인 것을 眞紅이라 했으며, 《 常

變通考》 卷之四 冠服染色에는, 紅花에 의해 염색된 脂色을 대홍이라 하며, 蓮紅

·緋紅·銀紅·水紅을 紅花로 흰 실에 농담으로 염색한 것이라 하였다.

赤色系 염료는 (꼭두서니) · 紅花 · 蘇木·洋紅·紅樹皮 · 紫檀·회나무·감나무

살구나무·매실나무 등이 있다.

紅花는 菊科의 일년초로서 학명은 Carthamus Tinctorious, L이며, 높이는 1m

에, 잎은 어긋나기이며, 끝이 뾰죽하여 바늘처럼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7∼8월에

붉은 빛이 도는 황색 빛의 아름다운 꽃이 핀다. 91)

꽃잎에는 황색소인 Sallow yellow와 적색소인 Cartamin의 두 종류가 함유되

어 있어 황색과 홍색의 약재가 된다. 각 색소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黃色 色素는 水溶性이며 酸性浴뿐에서 絹 ·羊毛에 직접 염색되고 木綿에는 거의 염

색이 되지 않는다. 또 媒染劑와의 결합이 어려우며, 매염제에 의한 發色變化도 거

의 없다. 赤色 色素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alkali용액에 橙色으로 용해되며, 약

alkali용액에서 색소가 천천히 분해하고 강alkali용액에서는 곧 분해된다. 또 부

패에 의해 분해되기 쉬우며, 酸性浴에서는 絹·羊毛 木棉에 直接色된다. 92)

紅花는 조선시대에는 利市93) 또는 잇꽃94)이라고도 하였다. 홍화에 대해서 李時珍

의 《本草綱目》에 「潢張騫始得種於西域 今處處有之 葉如小 花如大 花下作 彙多

刺花出林上 結實白顆小豆 大圃人 乘露米花暴乾 以染直紅 叉作 脂」이라 하여 黃의

張騫이 西域에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종자를 가지고 왔었지만 지금은 곳곳마다 있

는데 잎은 小 과 같고 꽃은 大 같으며, 끝 밑에는 방울이 피어있고 망울주위에

가시가 많다. 망울위에 꽃이 피었다가 작은 콩 만큼한 하얀 열매를 맺는다. 그걸

90) 이양섭, <韓國傳統紅染硏究>, 건국대학교 연구보고서 제3집, 1979.
91)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서울, 향문사, 1980.
92) 윤봉수, <면섬유의 천연염료 염색에 대한 실험적 고찰>, 홍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9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券二十二, 製大紅月因脂辨證說.
94) 憑虛閣 李氏, 《閨閤叢書》, 卷之二, 染色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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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꾸는 사람이 이슬이 맺혔을 때 그 꽃을 따서 볕에 바싹 말렸다가 진홍색을 물들

이기도 하고 脂를 만들기도 한다.95) 하였다. 또 재배법은 2월에 홍화를 심는데 심

을 때 비가 오려고 하면 슬슬 뿌리고 고루 긁어주어 삼 심는 방법처럼 한다. 재나

거름 혹은 닭똥으로 덮고 물을 대주는데, 똥이 풀어지도록 해서는 좋지 않다.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 비가 온 뒤 잇달아 호미질하여 북돋아주면 송이(子科)가 크

다. 4월에 늦 홍화를 심으니 모름지기 봄 씨앗을 두었다가 이때부터 5월 초순까

지 목화밭 사이에 씨를 뿌린다. 이때를 넘기면 늦다(신은지에는 5월에 씨를 거두

었다가 곧 늦홍화를 심는데 8월이나 섣달에 모두 심을 수 있다고 했고, 한정류에

는 8월중에 호미로 두둑을 치고 구멍을 다지어 심는다고 했다). 7월에 꽃을 따야

빛깔이 선명하고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아 봄에 심은 것보다 낫다. 꽃이 피었을때

청명한 날 새벽에 따서 살짝 찧어 누른 즙(汁)을 빼 버리고 제비쑥(菁蒿)으로 덮

고 하룻밤을 재웠다가(한정록에는 맑은 물에 하룻밤을 담근다고 함.) 얇은 떡처럼

찍어내어 말려두었다가 쓴다. 습기 있는 담장이나 벽 가까이 두지 말아야지 습기

를 가까이 하면 젖어서 상하게 된다. 5월에 꽃이 피면 이슬 맞은 채로 거두어 햇

볕에 말린다96)고 하였다. 또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二十二 紙大紅 脂辨

證說에도 같은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 홍화는 사용하여 물들이는 방법은 憑虛閣李氏의 《閨閤叢書》에 의하면 홍화

흐드러지게 익어 감붉은 것을 그릇에 찧어 넣고 도꼬마리잎(蒼耳葉)을 덮어 구더

기( )가 나도록 삭혀 꽤 말린 것이 좋다. 저자(市上)에서 파는 것은 반만 익은

후 따서 신 것을 섬어 빛을 내고 근수(斤數)를 채웠기 때문에 속아 사면 물이 나

지 않으니 살 적에 잘 살펴보아 신 맛 없는 것을 가리되 중국 잇꽃이 으뜸이다.

잇꽃을 큰항아리에 넣고 좋은 단물(軟水)을 부어 오래 둘수록 좋으니 비록 달폐

를 두어도 괜찮다. 급히 들이랴면 너댓새(四五六日) 후에 속까지 흠뻑 붇거든 무

명 겹주머니에 넣고 좋은 물에 수 없이 빨면 누른 물이 나고 엷은 물이 나거든 팔

95)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73.
96) 洪萬選, 《山林經濟》, 卷一冶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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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끓는 맹물에 한번 다시 쳐내면 누른 물(黃汁)이 마져 다 빠지니 이 물은 무명

밑거리(初葉)나 개오기(再染)를 들인다. 재는 콩깍지가 은뜸이요 쪽대(藍莖)와 제

잇대(紅花莖)도 좋다. 재는 받은지 오래 된 것은 너무 독하니 막 들이랴 할 즈음

에 살라 나무는 타고 불은 미쳐 사위기 전에 시루를 담고 물을 내리면 완급(緩急)

이 마치 알맞은 것이니 끓여 잇 주머니에 부어 첫물은 내고 다시 팔팔 끓인 맹물

을 겨 한번 내되, 잿물과 맹물에 낸 것을 각각 그릇에 받아 먼저 냉수를 치고 나

중 오미자국(五味子汁)을 쳐 무명과 개오기를 차차 먹이다가 잿물을 두어번쯤 칠

제, 비로소 고운 꽃물이 나니, 이 때는 거푸 잿물을 쳐 연지될 물을 한꺼번에 빼

고 다시 팔팔 끓는 물에 두어번 깨운 후, 다시 잿물로 내되 내는 물마다 먼저 냉

수 치고 나중에 신국을 치면 처음과 나중은 누르고 중간(中間)은 진홍(眞紅)이니

대개 잇꽃물은 비록 누룬 것이라도 개오기(再染)를 먹이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 잡것(雜物)을 못 넣게 함이 옳다.97)

물 빼는 방법은 紅花는 沈香, 麝香 등을 제일 싫어하여 도포나 옷 속에 향을 함

께 넣어두면 한 달이 못 가서 색이 다 바래버리고 또 비단에다 홍화로 물을 들인

후에 만약 그 물을 빼고 원상태로 만들고 싫을 때는 綠豆가루에다 물을 부어 그것

으로 씻으면 천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붉은 물이 빠지는데 그것을 染家에서는 비

밀로 여겨 남에게는 일러주지 않는다고 한다.

木은 콩과(豆科)에 속하는 식물로서 작은 常綠喬木으로 학명이 Caeselpinia

Sappen, L이며, 높이는 5m 정도피고 작은 잎은 긴 타원을 이루고 봄에 나비모양

의 赤紫色 꽃이 圓錐花로 피고 긴 타원형의 푸른색 협과(莢果)가 열린다. 98) 목재

속의 赤黃色 부분에 Brazillin(C16H14 O5)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 적색 염료로 사용

된다. 木은 丹木99)100) ·木紅 ·多木 · 方 .多邦· 巴撈虎101) 또는 蘇方木 ·赤木 ·

紅木 등으로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게 불러졌다. 또 李時죠珍의 《本草綱

97) 憑虛閣李氏, 前揭書, pp.146-147
98) 정대현, 《한국식물도감》
99) 《太宗實錄》, 11년 2월條
100) 《世宗實錄》, 8년 12월條
101) 劉時明, 《本草學》, 서울, 동명사,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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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1에 의하면 「海島有蘇防國基地産此木故名今人省呼爲蘇木爾」라 하여 蘇木으로 생

략하여 부르기도 했다. 李翼의 前揭書에 蘇木으로 염색한 것을 眞紅이라 했으며 보

통 紅色이라 한 것은 소목에 의한 염색을 말하는 것이라고 뱄다.

蘇木은 황갈색이 강하게 나고 광택이 있는 것일수록 염색이 잘 되고 화려한 홍

색을 얻을 수 있다. 소목을 염료로 사용하는 색소는 心材에 포함된 색소이다. 소

목의 색소를 發色하는데는 매염제가 필요하며 多色性 염료로서 명반이나102) 아세트

산알루미늄[Al(CH3OO)3) 등 알루미늄系 매염제에 의해서 적색으로 발색되고 鑑

鹽(ex. FeSO4) 등에 의해 붉은 색이 도는 회색을 발색할 수도 있다. 103),104) 또 일광

에 약한 염색재료이며 염색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번 반복 염색하므로서 염색농도

는 높여줄 수 있는데 습기에 의해 黃色斑點이 발생되기 쉬우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

해 染液에 등의 적색 염료를 약간 혼합하여 염색하는 것이 좋다. 소목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생육되며 재질은 목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草는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多年生 蔓草로서 학명은 Rubia Cordiforia Var

mungista로서 그 주성분은 mungstine이다. 鬚根은 비대하고 적색이나 건조되면

황적색이 된다. 줄기는 방형이고 가시가 나란히 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잎은

네조각이 윤생하며 잎자루가 길고 심장형 또는 장판형이며 꽃은 7∼8월에 황색으

로 핀다. 105)

染材로 뿌리를 사용하는데 뿌리에는 적색소인 Purpurin이 함유되어 있어 식물

로서 西洋 과는 주성분이 다르다.

은 용해력이 나쁘고 그대로 염색되기 어려워서 매염제를 필요로 한다. 또

은 蘆 · 蒐 · 茹蘆 · 茅蒐라 하였다.

根을 염료로 하용하여 황색기미의 적색으로 염색하는데 색소 함유량이 작아서

많은 양의 뿌리를 요하는데 염색에는 주로 西洋 이 사용되며 중국천에 비해 색소

102) 徐有 , 《林園十六志》
103) 李 英, 前揭論文
104) 윤봉수, 前揭論文
105) 정대현,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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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이 많고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이지만 색소량이 많은 서양천이라도 적색색소

는 적고 黃 ·茶系의 성분이 많다.

이 외의 적색 염료로는 李翼의 《星湖僿說》卷之十二 人事門에 화가의 丹彩가 倭

에서 사온 것은 불에 사르면 수은(汞)이 되니 이것은 분명히 단사(丹砂)고서 만든

것이고 중국에서 사온 것은 비린내만 있을 뿐 수은이 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성성

이(猩) 피로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림 그리는 물감으로 사용하는데 불

과할 뿐이다.

실같은 종류를 염색하는 것에 처음 朱土를 사용한 것을 土紅이라 하고 蘇木을

사용한 것을 木紅이라 하고 紅藍을 사용한 것을 眞紅이라 한다. 목홍은 무명배에

적합하지 않고 빛깔이 선명하지 못하니 지금 숭상하는 것은 다 홍람으로 염색하는

것이고 토홍은 주토 물로서 그 찌끼를 없엔 뒤에 아교를 섞어서 염색하는 것이다.

國朝에서는 이것을 최상의 빛깔로 여겼으니 이른바 土紅直領이란 것인데 세속의 音

에 土를 변하여 挑라 하면서도 그 와정인 줄을 모른다.

옛날에 「우리의 연지산을 탈취하니 부녀들이 안색이 없다(奪我燕支山 婦女無顔

色)106)」라는 말이 있으니 土紅은 필시 선명한 빛깔로 사랑할 만한 것이건만 우러나

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세상이 점점 교만하고 사치해져서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

람이나 다 홍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토홍은 드디어 사라졌다」 하여 丹砂 ·성성이피

朱土도 염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宋應星의 <天工開物>에 의하면 大紅色은 그 질이 紅花이므로 烏梅 한 가지반

넣어 함께 삶아 물을 들인 다음 건져내어 잿물로 몇차례나 행군다. 만약 잿물이

없을 때는 볏짚을 태워 잿물을 받아써도 되는데 많이 헹구면 헹굴수록 색이 선명

해진다. 107)

2) 靑色系列

106) 李翼, <星湖僿說>
107) 宋應星, <天工開物> 卷上, 彰施 第三卷 諸色質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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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이란 「푸르다」라는 것의 범위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넓게 사용된다

이 청색계열에는 玉色 ·靑玉色 ·갈매색 ·藍色 ·一藍色 ·洋藍色 ·品藍色 ·반물색 ·

쪽빛 · 靑暗色 · 深靑色 · 鴉靑色 · 淸絃色 · 天靑色· 鴨豆綠色 · 官綠色 · 油綠

色 ·葡萄靑色 ·팥두록색 ·청취색 ·草綠色 ·洋草綠色 ·南松色 등이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적색계 색과 함께 많이 사용된 색이다.

청색계 염료로는 藍(쪽) ·닭의 장풀 ·닥나무 ·누리장나무 ·알꽃 ·맥문 동 등이

있다. 그러나 염료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쪽과 닭의 장풀이다.

藍(쪽)은 마디풀과의 1년초인 다년생 염료로서 높이가 50∼60cm이고 紫紅色이

된다. 줄기는 곧게 서고 잎은 잎자루가 짧고 긴 타원형이나 난형으로 끝이 날카롭

고 뾰죽하여 건조되면 남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꽃은 8∼9월에 줄기 끝에 분

홍색으로 頂生한다. 108)

藍은 쪽풀이라고도 하며 줄기보다 잎이 좋은 염재이나 줄기, 잎, 모두 염료로 사

응하였으며109) Indigo성분으로 염색이 된다. 또 염색방법에서 산화와 환원의 조건

에 따라서 黃色·黃綠色·綠色·靑綠色 ·靑色으로 변화된다110)고 한다.

藍의 종류에는 印度藍 ·松藍·搖籃 ·山藍 등이 있는데 착 종류와 각 부위에 따

라 순수한 청색소는 30∼90%라고 한다. 남은 일광에 강하고 퇴색하지 않는 성질

이 있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청색계열의 천연염

료 염색은 이 남으로 염색하였다. 그리고 남은 제독성과 살충성이 있는 엽용식물

로서 피부에 닿은 의복 염색에 많이 사용되었고 남의 냄새를 싫어하는 독사의 접

근을 막기 위하여 이 남으로 염색한 의복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배법은 洪萬選의 《山林經濟》에 의하면 평지가 좋다. 3월에 깔 갈고 파종한 다

음 긁어서 고르고 억새 발로 덮어준다.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 싹이 나게 되면 억

새 발을 걷어 버린다. 네 치쯤 자라게 되면 기름진 熟土에다 이랑을 만들고 도랑

108) 정대현, 前揭書
109) 조효숙, <조선시대의 전통염색법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110) 李時珍, 前揭書中, 「藍實生河內平澤其莖葉可以染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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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쳐 길을 내고 다섯 치 간격으로 한 구덩이씩 심고(《사시찬요》에는 5월 망종(芒

種)때 비가 오거든 습기가 있을 때 남을 뽑아 한 구덩이에 세 줄기씩 빨리 심어 땅

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함) 날마다 물을 대준다. 척박한 땅이면 맑

은 거름물을 찬 두 차례씩 대주어야 한다. 호미질은 다섯번쯤 하는 것이 좋다. 7

월에 남을 베어 남 한 짐에 물 한 지게를 붓는데 잎사귀와 줄기를 잘게 잘라 가마

에다 함께 삶아 여러번 끓여서 찌꺼기가 없어지게 한다. 그 즙을 항아리에 담는 비

율은 익은 藍 세 停(양의 草(초))에 생 쪽 한정으로 하였다가 잎사귀를 石盤 위에

건져놓고 손으로 세차례 쯤 비비고 익은 즙을 붓고서 걸러 서로 혼합되게 하여 정

결한 항아리에 담는다(俗方에는 생藍汁 2할에다 익은 남즙 1할을 섞어서 염색해

도 오히려 전부 생남으로 한 것만 믓하다. 남즙이 흐려지기 쉬운데 흐려 버리면

빛깔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암반에다 얼음을 장치하고 가는 대로 즉시 염색하는 건

이 좋다고 함). 남뿌리는 그대로 두고 꽃이 피어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8월에 거

두어 두었다가 봄에 심는다. 111)

남을 사용하여 물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憑虛閣李氏의 《閨閤叢書》에 의하면 쪽

잎이 둥글고 두꺼워 두틀 두틀한 것이 중국종(唐種) 좋은 것이고 얇고 귀난 것은

좋지 않다. 날이 몹시 찌게 더울 땐 잠시 동안에도 쉬어 빛이 붉어지니 서늘한 날

을 가려 들여라, 쪽잎을 물에 담고 독에 물을 많이 길어 붓고 비단과 명주를 담가

놓고 큰 바가지에 쪽 가는 돌을 들여세우고 물을 쳐가며 힘써 갈아 얼음 얼려 다

른 그릇에 체에 받혀 감을 넣어 들여라. 연한 쪽빛은 물을 조금 섞고 벌음을 많이

쏟아 손을 재게재게 놀려 너비(幅)를 앗아야 쉬지 않는다. 물 속에 잠긴 것은 누

른 빛이 있어 물빛이 엷거나 짙게 듦을 알기 어려우니 위에 얼음을 놓아 밑에 비

치는 것으로 짐작한다. 비록 짙은 쪽빛은 여러물 들이면 산뜻하지 못하니 물을 타

지 말고 진국을 받혀 들여 냉수에 얼음 넣어 여러번 급히 헹구어 빙수에 딴 동안

담가 두면 빛이 산뜻할 것이다. 만일 손 놀리기를 천천히 하면 물빛이 상하고 두드

려 빨면 빛이 곱지 못하니 꼭 배틀어지게 짜서 대에 꿰어 그늘에서 힘써 잡아당겨

111) 洪萬選,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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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쳐 마르거든 줄에 걸고 오래 부채질하여야 감추어야 물빛이 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쪽에 대해서 《中宗實錄》에서는 복색에 쪽물을 들인것을 초록색이라 하

고112) 백성들이 진한 초록색을 물들여 입기를 좋아하며 밭에다 곡식을 심지 아니하

고 많은 쪽을 심어서 지나치게 검게하기를 숭상하고 있다113)고 하였다.

鷄腸草는 닭의 잠풀 · 鴨 草 ·靑花라고도 한다. 닭의 장풀과에 속하는 년초로 줄

기는 비스듬히 서고 굵은 마디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파침형이며 꽃은 7∼8원에

종이 꼬깔 모양의 苞葉 속에 2개씩 피며 파란 하늘색이라고 한다. 파란 잎이 염

재로 사용되며 꽃잎 속에 Commelinin이란 청색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파랗게

염색된다.

염색방법이 쉬우나 染着力이 나쁘고 水洗나 일광에 堅牢度가 낮다는 단점이 있

다. 염색방법은 鷄腸草(닭의 싸가비)니 그 꽃이 7월에 피되 볕을 오래 쬐면 이우

니 아침에 막 활짝 피었을 때에 많이 따서 조그마한 사병에 노란 꽃을 가려 넣고

부리를 단단히 막아둔채 하룻밤 지내면 변하여 물이 된다. 이것을 모시에 들이면

아첨빛 같아서 기이하다. 이 물로 冊에 비점을 찍으면 청화묵보다 훨씬 낫고 흰 꽃

이 만만 핀 때 부어 물들이면 다 푸른빛이 된다고 하였다. 114)

3) 紫色系列

자색은 일반적으로 보라색을 말하며 변화를 의미하고 장엄하고 고귀한 감정을 나

타낸다. 자색에는 紫赤· 灰보라·洋보라가 있다.

자색의 염료로는 紫草根과 소나무 껍질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의 자

초근에 의한 자색법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가 있는데 《鷄林志》에서는 「高麗는 染

色에 紅紫를 잘하여 가장 奇妙하였다. 이에 쓰이는 紫草根은 줄기가 큰 것은 牧丹

뿌리와 같았고 이것을 찧어 染色을 하여 매우 선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112) 《中宗實錄》 28年 7月 乙卯條
113) 《中宗實錄》23年 8月 丁己條
114) 憑虛閣李氏,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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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閨閤叢書》에도 자주빛을 염색할 때 자초를 사용하였다. 이 자초근의 염색은 좋은

약물염색민속으로 피부에 닿으면 독을 제거하고 腫物이 생기지 않으며 자초근으로

염색한 紫色衣를 배에 두르면 위장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접촉주술로 착

각될 수 있으나 색소에 항균성이 있으므로 약물민속이라 할 수 있다.

자초는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으로서 학명은 Lithosperum Officinale, L

이며 높이는 50∼60cm이며 전체에 剛毛가 밀포되었고 줄기는 곧게 섰으며 잎은

披針型이고 양끝이 뾰족하고 互生한다. 5∼6월에 흰색 五辨의 꽃이 피며 뿌리는

땅속에 곧게 내리며 肥厚하고 뿌리의 겉은 자색이고 속은 黃白色이다.115)

자초는 지치 ·지초 ·자근 ·鴉御草 ·紫丹이라고도 하며 염재 외에 건위강장 등의

약재로도 사용된다. 《世宗實錄》年 2月條에 司諫院 上에도 紅花, 丹木과 함께 芝

草의 染色資料가 高價이므로 비록 본국 소산이라도 희귀하니 鄕大夫로부터 賤隷에

이르기까지 좋아하는 紫色을 進上衣 하니 闕內所用外에는 一切禁하게 하고 庚戌

年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성분은 Shikonine의 Ester(C16H16 O5)서 뿌리의

외 피부에 적색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뿌리를 취하여 즉시 사용하지 않으

면 색소가 변화되고 수분과 작용하여 불응성의 화합물로 변하기 쉬우므로 건조제

를 넣은 밀폐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것이 좋다.116)

자색은 적색과 청색이 나는 염료로도 자색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여자의 보라

색은 짙은 옥색을 들이고 연지를 먹이고 남자의 보라는 延攬을 들이고 연지를 먹

이어 철쭉빛 같아야 곱다고 전한다. 여기에서 남염색과 홍화염색으로도 자색을 나

타냈음을 알 수 있다.

4) 黃色系列

115) 정대현, 前揭書
116) 李 英,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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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은 「누렇다」는 개념에서 正黃 ·玄黃·淺黃 ·蛾黃·淡黃 ·橙黃·松花

色 ·梔子빛이 있으며, 황색염료로는 黃白나무 ·槐花 ·물푸레나무 ·검양 ·옻나무 ·

소귀나무· 梔子· 조개풀· 매자나무·鬱金 · 黃蓮· 스태나무· 금잔화· 藍草 등이 있

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염료들로부터 正黃황에 土黃까지 많은 종류의 황색을 자

유로이 구사하였다.

黃白은 운향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5∼6월에 황색 꽃이 피며 열매는 9∼10월에

빨갛게 익는다. 나무 껍질은 열매와 함께 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료이다. 117)

황백은 黃蘖·황경나무·황경피나무·檀栢·紅椿樹라고도 하며 황백은 黃蘖의 껍

질만을 이르는 것이다. 황백은 가장 선명한 황색염료로서 나무껍질에 Berberin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매염제 없이 다린 즙만으로 쉽게 물들며 녹색기미의 황색이므

로 藍과의 교염으로 녹색을 염색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黃栢을 채취하는 방법은 큰 나무에서 벗기되 두껍고 비늘 같이 무늬진 것이 좋

다. 뜯을 때 쇠붙이는 대지 말고 表面의 더러운 부분을 긁어내어 깨끗이 씻어 찬

물에 담가두는데 겨울에는 며칠 지나 물이 미끈미끈해질 때 염색하되 염액에 담

가서 하루가 되면 변색한다118)고 한다. 또한 껍질의 채취는 5∼6월에 채취하여 粗

皺는 버리고 暴乾한다. 119)

槐花는 콩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서 학명은 Sophoria Japonica, L이며 羽狀復生

하고 작은 잎은 난형이다. 8월에 황백색의 꽃이 피며 협과는 10월에 익는다. 꽃

과 열매는 약용이고 꽃은 염료로 쓰인다.120)

槐花는 槐木·회화나무·홰나무라고도 하며 또 傀鵝121), 122) 괴良木·聲音木이라

117) 정대현, 前揭書
118) 憑虛閣李氏, 前揭書.
119) 정대현, 前揭書
120) 許 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동, 1969.
121) 이양섭, 前揭論文.
122) 홍만선,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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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한다. 傀木은 십수년이 지나야 비로소 꽃과 열매를 얻는다. 꽃이 벌어져서 아

직피지 않는 것을 傀麗이라 한다. 이것은 녹색염색에 사용한다. 벌어진 꽃은 색이

점차로 황색이 된다. 보존은 석회를 조금 넣고 햇빛에 쪼이면서 잘 뒤집어서 모아

둔다. 123) 꽃은 황색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槐花에서 약 25%의 색소를 극히

쉽게 분말상태로 추출할 수 있다. 색은 媒染劑에 따라 달라지는데 알루미늄 매염

제에 의해서는 등황색·크롬에 의해서는 褐色·石灰에 의해서는 黃色·鐵에 의해

서는 재록색으로 된다. 또한 명반 매염제에 의해서도 아름다운 색을 얻을 수 있으

며 堅牢度도 다른 황색염료에 비해서 강한 편이고 색소는 끓는 물에는 잘 용해하

지만 냉각되면 침전이 생긴다.

梔子는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상록활엽 관목으로 학명은 Gardenia florida, L이

며 치자나무의 열매를 염료로 사용하며 주성분은 황색색소 Crecetin(C2 0H2 4 O,)이

고 열매는 적색기미를 띠는 것이 함유율도 높고 색상도 좋다.

높이는 2∼3m이며 7월에 백색의 芳香花가 피며 장터원형의 6∼7모가 진 열매

가 가을에 황홍색으로 익는다. 이 열매는 약용과 황색염료로 사용된다.

치자는 9월 말경에 채취하여124) 음지에 말렸다가 사용한다. 이 염재는 매염제 없

이도 염색이 잘 되며 명반으로 매염을 하면 고착력도 강해진다고 한다.

《山林經濟》를 보면 「梔子有三地實染黃色」이라 하여 치자 열매의 속씨 덩어리를 물

에 담그면 진한 황색이 우러나오는데 이 물도 옷감을 물들였다가는 기록이 있다.

鬱金은 생강과에 속하는 宿根草로, 가을에 담황색 꽃이 피며, 根莖의 분말을 을

금이라 하며 이것이 황색색소이다. 울금을 乙金·乞金·王金·鬱金·深黃이라고도

한다. 125) 전국에서 자생하며 형이 蟬月土와 같은 것이 좋다. 126)

123) 宋應星, 《天工開物》.
124) 洪萬選, 前揭書.
125) 劉時明, 前揭書.
126) 許 俊,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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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蓮은 매자나무과의 다년초로서 줄기는 땅속으로 뻗어 있으며 원뿌리는 단단하

고 수염뿌리가 많이 났다. 꽃잎이 커지기 전에 뿌리에서 한 두개의 잎자루보다 짧

은 꽃자루가 나와 紫紅色으로 4∼5월에 꽃이 핀다. 127) 뿌리는 약재와 염재로 사용

진다.

黃蓮은 지역에 따라 깽깽이풀·王蓮·水蓮·支蓮·川蓮이라 불린다. 그리고 황

연은 작은 수염 뿌리에 Berberine을 함유하고 있어서 매염제 없이도 선명한 항색

이 염색되며 명반 매염으로 황색이 고착되고 매염제 성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즉 크롬 매염으로는 적색빛이 증가되고 잿물매염으로는 녹황색으로 변하며 鐵媒染

으로는 변색되지 않고 석회매염으로는 녹갈색이 된다. 황연은 쪽물에 다시 물들여

서 아름다운 豆綠色을 물들이기도 한다.

藍草는 포마풀과의 1년초로서 줄기는 하부가 누어 있으며 마디에 수염뿌리가 났

다. 높이는 40∼60cm이고 8∼9월에 녹색 ·자색의 꽃이 피여 풀 전체가 황색염료

가 된다. 128)

藍草는 삼베풀·물감풀이라고 부르는 茯草·王 · ·黃草라고도 한다. 신초

는 8∼9월경에 따서 볕에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이밖에 《林園十六志》와 《閨閤叢書》에 의하면 木, 棠梨皮, 桑木, 橡木, 金盞

花, 香茶·石榴木·黃茶·苦棟根의 黃色染料로 사용되었다.

5) 黑色系列

흑색은 검은색·검정색 ·玄花 ·灰色 ·淡黑色으로 재색에서 비둘기색까지 포함시

127) 정대현, 前揭書.
128) 정대현,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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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으며 혹색의 염료로는 참나무·붉나무·밤나무·가래나무·진달래·서울귀

롱나무·鐵液·鐵漿液·鍼砂가 있고 당나라 먹을 갈아 물들이기도 한다. 129)

鐵漿液은 鑛物性 염료로 酸化鐵을 함우한 액체이다. 이것은 모든 鐵을 그릇에 담

아 물에 오래 담가두면 靑 이 나온다. 여기에 물을 들이면 검정색이 물드는데 이

것을 漿이라 한다. 130) 수염·머리털 염색에도 쓰인다.

五倍子는 붉나무(옷나무과에 속하며 학명은 Rhub Javanica, L임)라고 하는 나

무의 잎에 진딧물이 기생하여 생긴 벌레집이며 알이 생긴 부분에 탄닌산이 모여

자연적으로 隆起해서 5배나 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형이난 생

긴 부분에 따라 '귀오배자' , '가지오배자' , '코오배자'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감

자의 탄닌 함유율이 다르다. 이 염료는 염색된 색감이 좋아 많이 사용되며 옅은 보

라빛의 염료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짙은 색은 검정색이 된다.

옛날에는 람 및 홍화로서 염색한 후 檳 樹와 오배자를 배합해서 引染하고 鐵鹽

에 의해서 발색시켜 黑染을 내는데 사용하였는데 현재로는 합성염료로 염색한 후

堅牢度 증진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黃壁 등꼭 염기성 천연염료로 목면을

염색하기는 곤란하고 세척에 대한 견우도도 낮으므로 五倍子 등의 탄닌산으로 밑

염을 해 주면 媒染效果가 좋아진다.

橡은 참나무과에 속하고 잎은 밤나무잎과 비슷하지만 톱니 끝에 엽록체가 없는

것이 다르다. 10월에 열매가 익으며 둥글고 지름이 2cm 정도이며 나무의 두꺼운

껍질과 그 열매가 염료가 된다.

栗은 참나무과에 속하며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고 나무껍질·속껍질·밤·숫꽃 등

129) 憑虛閣李氏, 前揭書.
130) 李時珍,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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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염색이 가능하다.

6) 染料 抽出法

이와 같은 색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식물성 염료의 추출방법은131)염료를 물에 넣

고 서서히 가열하여 일정기간 끓인 후에 걸러내어 그 담액을 염액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식물성 염료는 종류에 따라 그 함유색소의 양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

므로 일정량의 염료를 일정시간 삶아서 추출하면서 색과 농도를 판단하여 보고 구

하고자 하는 정도의 색에 이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추출을 종료시킨다. 이러

한 것은 어느 程度의 경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색의 용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草·葉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새풀·이질풀·조개풀 등은 꽃이 피기 시작

할 때 따서 건조시켜 보존해 두었다가 후일 염색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참억새

'칡 '쑥 ' 미역 등은 綠草를 잘라서 곧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들

은 꽃이 피기 시작할 무릴 莖葉을 베어서 곧 작두 등으로 자른다. 특별히 잘게 자

를 필요성은 없지만 取扱上, 잘라두는 편이 좋다.

葉을 이용하는 것도 대부분 綠葉을 이용하는 편이 좋으며 이 때도 잘게 잘라 사

응한다.

合歡·藤·槻木·赤楊·栗·木皮 등은 녹염을 삶아서 추출해 내는 편이 좋고 검

양옻·紅葉·梓의 綠葉은 건조시켜서 보존할 수도 있다. 또한 茶·痲醉木 등 상록

엽도 녹엽일 때 사용하지 않으면 염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초 및 엽을 보존할려면 햇빛에 잘 건조시킨 뒤 종이봉투 등에 넣어서 일광

·공기가 닿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

염료재료에서 염액을 추출할려면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법랑 용기에 잘게 자른 草

또는 葉을 넣고 물을 가하고 가열시켜서 20분간 끓인다. 염색재료의 야은 식물에

131) 윤봉수,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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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綠草·綠葉인 경우에는 보통 섬유중량의 약 2배를 특·용

한다. 건조된 염색재료인 경우에는 섬유중량과 거의 동양을 사용한다.

추출 후에는 Plastic 같은 용기에 채를 얹고 즙과 염료재료를 걸러내거나 마대

주머니나 면주머니 같은 것에 넣고 잘 짜준다. 염색재료에는 다시 물을 가하고 같

은 방법으로 추출해 내어서 다시 2회째의 汁을 받아낸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회

4회째도 즙을 받아낸다. 보통 초인 경우에는 4회까지 즙을 내지만 시간을 길게 잡

으면 대부분 2∼3회로서 염색재료가 완전히 빠지게 되므로 보통 2∼3회에서 그친

다. 이와 같이 추출해 낸 즙을 한군데 모아서 염액으로 사용한다.

綠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록수인 경우 추출시 alkali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이 alkali 성분으로 灰汁을 사용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茶·馬

醉木 등의 葉에서 추출할때 탄산카리를 소량 첨가하면 alkali성으로 되어 쉽게 색

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염색하기 전에 아세트산 등의 약산으로 중

화시킨 후에 섬유를 담그어야 한다. 염액의 pH정도가 염색물의 색상을 변화시키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추출해낸 염액은 즉시 사용하는 편이 좋지만 소수의 赤茶色素의 염액은 1∼2일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발색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예외인 것이고

보통은 추출 후 곧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색상을 낼 수 있다.

幹材·樹皮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蘇芳·朱子·否仁·栗·痲醉木 등의 간

재를 쓰는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있으며 될 수 있는데로 커다란 목재 그대로 보존

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기 직전에 잘게 잘라 쓸수록 색소의 추출이 용이하므로 어

떤 방법으로든지 될 주 있는 한 잘게 썰어서 추출한다. 그러나 잘게 자른 조각은

산화되기 쉬우므로 보존시에는 공기가 닿지 않도록 밀폐해 두어야 한다.

樹梅· 橡·黃혔蘖·七葉樹·痲醉木·栗 등의 樹皮는 간재만큼은 오래 보존할 수

없지만 2∼3년은 보존할 수 있다. 밀폐된 상자에 넣어 공기에 의한 산화를 방지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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染材에서 염액을 추춘하는 방법은 전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동소이하다.

다정금 등의 간재를 끓여낼 때에는 灰汁 또는 탄산카리(K2 CO3)륵 소량 첨가하

면 농도가 짙은 염액을 얻을 수 있으나 염색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아세트산을

가하여 액을 중화시켜야 한다. alkali를 첨가하지 않을 때에는 염액을 1∼2일 두

었다 사용하는 편이 좋다.

石榴의 果皮·밤의 과피 등은 모두 樹皮와 같이 추출하는 것이 좋지만 石榴汁인

경우 처음 1∼2회의 즙은 황색수가 많이 추출되고 탄닌은 거의 추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회 만의 추출액으로 염색하면 황색으로 염색하기는 좋으나 다색을

염색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鐵媒染을 사용하여도 黃茶色 이상의 색으로는 염

색되지 않는다. 茶色 또는 黑色으로 하는 때에는 필히 1∼6회 또는 8회까지 즙을

내어 혼합해서 사용한다.

實·根은 梔子· 橡 등의 堅果와 같은 열매를 사용하는 것, 草와 같은 뿌리

를 사용하는 것은 幹材·樹皮의 경우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즙을 낸다. 단지 색소

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절구 따위를 사용하여 찧고 빻아서 가루

로 만들어 추출하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 추출 전에 찧어 사용하기도 하고 추

출 도중에 건져내어 찧어서 다시 계속해서 추출하기도 한다.

사방오리·赤楊의 열매는 건조시켜 장기간 보존할 수 있지만 새로 딴 열매가 아

름다운 색상을 갤 수 있으므로 필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곧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염료에서 염액을 추출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깃과 같으며 8∼10회까지 거듭

하여 추출한다. 추출한 즙은 곧 바로 염색하는 것이 좋다.

2. 服飾에 나타난 色이름

삼국시대 의복에 나타난 색에 대해서 살펴보면, 《新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의

하면 「高句麗는 衣服에 있어서 王은 玉彩服을 借用하였으며, 官人은 大袖衫에 大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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袴를 입었고, 庶人은 葛衣를 입었으며 貴族과 平民의 차이가 의복에 나타난 소매

의 길이와 넓이·바지통의 넓이 치마의 길이·色 ·衣次·服色·紋樣 등에 있었

고 왕의 호화찬란했던 옥채닥에 金銅飾冠을 비롯하여 연개소문이 막리지가 되어서

그 衣服冠履에 모두 금사를 장식하였다」라고 하였듯이 왕은 금으로 장식한 의복을

착용하였으면, 大臣은 靑羅馬羽冠·일반관인은 降羅馬羽冠을 쌋다는 것을 볼 때,

푸른색·붉은색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新羅의 의복에 나타난 색은 제23대 法興王이 신라 6부 사람들의 복색과 上下尊

卑를 가려 의복제도를 정하였는데 골품제도에 의해서 제 1위인 伊伐飡에서 제 5와

인 大阿飡슬까지는 紫色公服으로 聖骨·眞骨에만 한하였고, 제 6위인 阿飡에서 重阿

飡·四重阿飡을 거쳐 제 9위인 級伐飡까지는 緋色公服으로 6두품에 한하였으며 제

10위인 大奈麻에서 重奈麻·九重柰麻의 細層을 거쳐 재11위인 柰麻까지는 청색골

복으로 5두품에 한하였고 제12위인 大舍에서 末位인 造位(제17위)까지는 황색공

복으로 두품에 한하였다. 따라서 신라에서 비로소 紫·緋·靑·黃 등 4색의 색채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서는 홍색계열로는 緋·赤·紫, 청색계

열로는 綠·靑·碧으로 구분되었으며, 黑·白色 등 다양한 색채관념을 느낄 수 있

다.

百濟도 계급에 따른 복색의 구별이 있었다. 제 5대 消古王때부터 品官制가 마련

이 되고, 이에 따라 관식과 衣帶색으로 그 尊卑와 등위를 가렸는데, 1품佐平에서

7품 將德까지는 紫帶, 8품 施德은 幣, 9품 固德은 赤幣, 10품 季德은 靑帶, 11

품 對德과 12품 文督은 黃帶, 13품 武督에서부터 16품 克虞까지는 白帶를 사용하

였고, 衣色에 있어서 官人은 平民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두 緋色衣를 착용도록 하

였다」132)라고 파여 백제에서는 紫· (회색)·赤·靑 ·黃·白등의 색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高麗時代의 의복의 색은 《高麗圖經》에 "王의 喪服은 窄袖 紇뿐이고, 외국사신을

접견할 때는 紫羅公服이며 燕君時에는 白紵紇를 착용하여, 때에 따라 服色이 ·

132) 金富軾, 《三國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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紫·白色으로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인의 복색은 公卿大夫에서 土民의

妻·妓女에 이르기까지 그 복식제도에 큰 차이가 없어 백저흘를 입었으며, 가을이

나 겨울에는 黃緝의 치마를 입었다고 하는데 다만 왕비의 색복은 홍색에 수를 놓

고 이를 국관 서민복에는 금했다"고 하므로 고려시대의 각색은 주로 홍·창·백색

이라 할 수 있다133) 또 염직물에 나타난 색을 《고려사》에서 살펴보면 朱紅·淡黃·

紫丹·緋·藍·綠·靑·鳥靑 등의 색을 염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홍·황·백

색 이외에도 여러가지 색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朝鮮時代의 의복에 나타난 색은 《李朝實錄》《鷄林志》《經國大典》《續大典》《國

朝續五體儀補》《練藜室記述》《雅言覺非》《萬機要覽》《朝鮮女俗考》등에서 살펴보

면 赤·靑·紅·綠·碧· ·緇·玄·素·絳·緋. . 縉· · · ·鴉色에서

淡紅·玄綠·藍·靑玄·大紅·鴉靑·草綠·木紅·玉色·灰色·淡黃·軟豆·茶黃·

眞黃·日藍·藍松·洋藍·반물·眞粉紅·松花·白·洋草綠·洋玉·紫赤·鴉靑·柳

綠·豆綠·黃·鴨豆綠色까지 다양한 色들이 있었다.

그 외에 文集類·法典·史書 등에서 더 추가하여 보면 品目·雲白·鵝黃·갈매

· 재보라·양보라·品藍·軟草綠·桃紅·팥유청색·牧丹·진보라·駝色·쥐색·磻

紅· 紅·土紅·土黃· 茶褐·茶割·黑紫色 등이 있다.

《閨閤叢書》에 나오는 색이름을 보면 「彩色이라 함은 禮疏에 이르되 金色이 白이

기 때문에 金克木하니 木色 靑인 고로 淸白間色은 碧(연남빛)이라 하고 木克土이

기 때문에 土色黃이니 靑黃間色은 綠(연초록)이라 하고 土克水이기 때문에 水色黑

이니 黃黑間色은 (유록)라 하고 水克火이기 때문에 火色赤이니 赤黑間色은 紫

(자적)라 하고 火克金이니 金色白이기 때문에 赤白間色은 紅(분흥)이다. (考工記)

에 이르되 청과 적은 文이라 하고 적과 백은 章이라 하며 碧과 黑은 보(藍)라 이

르고 흑과 청은 불이라 하고 五彩가 갖은 것은 繡라 하니 대개 文은 東南에 속하

고 章은 서남에 속하고 보(藍)는 서북에 속하고 물은 동북에 속하고 繡는 중앙에

속하니 黃은 사방을 겸한 正色이다. 그런고로 間色이 아니라 오채 갖으므로서 이

133) 徐兢, 《高麗圓徑》, 卷20, 婦人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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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이에 둘이 서로 아끼는 感勳이다. 글자로서 상고컨데 木生火가 청적간색이 되

니 이른바 (검은 보라)이오 火生土가 황적간색이 되니 이른바 (주황)이오 土

生金이 황백간색이 되니 이른바 硅요 享黃(연두록)이오, 金生水가 백흑간색이 되니

이른바 불(잿빛)이오, 水生木이 청혹간색이 되니 이른바 (淺靑色), (민색)이

다.

옛날엔 紫色이 없더니 宋 仁宗때 染工이 남쪽으로부터 와 山丹(지금의 紅白合)

染 灰로 紫色과 色을 들여 바치니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이가 없더니 그 때에 임

금옷을 이 빛을 많이 하므로 금령이 있어 모든 백성들이 감히 입지 못하고 호를 御

愛紫라 하고 본이름은 牡丹色이라 하니 그 무엇으로써 들임을 아지 못하되 무단이

라 이름하니 혹 무단잎인가 하나 마침내 高麗紫色이 천하 제일이라 한다. 《鷄林志》

에 가로대 고려사람이 紅色과 紫色을 물들이기를 묘하게 한다 하니 이제 紫赤빛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134)」 하니 기본색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중간색들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의 색이름은 宋應星의 《 天工開物》을 보면 大紅色·蓮紅色·桃紅色·銀紅色

·水紅色·木紅色·紫色· 黃色·鵝黃色·金黃色·茶褐色·大紅官綠色·豆綠色·

油綠色·天靑色·葡萄靑色·蛋靑色·翠虧·天藍·玄色·象牙色·藕褐色·頭靑色 ·

靑布色135) 등이 있다.

3. 陰陽五行說과 色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陰陽五行說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음양오행설 중 五行說

은 상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시우주관의 일종으로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음양

설과 합하여 漢時代에 이르러 당대 민간사상의 근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陰陽家 뿐

아니라 그 시대 漢詩大이나 道家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의 영향을 입었고 더 나아

134) 憑虛閣李氏, 前揭書.
135) 宋應星, 前揭書, 彰施, 第3卷, 諸色質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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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들 나름대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136)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赤色은 불의 색이라 오행 중 化行이고 온화한 곳이며 만물

이 무성하여 養生記가 왕성한 곳으로 南을 가르키며 계절로는 여름을 의미하며 풍

수로는 朱雀이며 인체에는 심장을 가르킨다. 또한 적색은 감정면에서 怒함과 행동

면에서 禮를 가리킨다.

靑色은 방위상으로 보아 東方이며 동방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날이 밝아오는 광

명을 주는 까닭에 시종 陽位가 왕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英祖實錄》14년 8월 丙

申條에 「右參贊 李德洙가 상소하는 데 대략 다음과 같다. "논자들이 말하기를 우

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이 四時로 보았을 때 봄에 해당하고 오색으

로 보았을 때 청색에 해당하는다 풍습은 백색 옷을 좋아하고 있으니 백색을 금하

고 청색을 숭상하는 것이 옳다"고 하매 전하께서도 그 말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명

령을 내리신지 며칠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동방 역시 청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 靑色이 계절로픈 봄이고 오행으로는 木行이고 풍수로는 靑龍이다. 감

정면으로는 喜이며 행동면에서는 仁이다. 이와 같은 청색은 天空과 물과 무성한 식

물 등 생을 상징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청색은 청청한 생명의 표현으로 除禍招福에 이용되었고 주술적인 면에서도 청색

은 적색과 마찬가지로 작용하였고 생활 속의 습속으로 정착된 「靑色民俗」을 이루

었다.

黃色은 환하고 자극성 있는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어 자유스럽고 개방된 감정과

상응하고 적극적인 감정으로부터 변화되어가는 자유로운 관계를 찾기 때문에 모

든 사람이 좋아하는 색이며 확산해 가는 상패를 나타낸다.

황색은 오행 중 土行을 가리키며 계절로는 6월이며 방위로는 중앙을 가리킨다.

감정면에서는 慾이며 행동면에서는 信을 가리킨다. 음양오행설에서는 황색을 백색

과 유사하게 보았는데 「엷은 붉은 색은 노란색에 가깝고 이 색이 더욱 엷어지면 흰

색에 가까워진다」 는 의미로 백색과 황색을 혼동하여 색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137)

136) 李 英,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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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色에 관해서 살펴보면 백색은 오행 중 金行이며, 계절은 가을, 방위는 서, 풍

수는 白虎이다. 감정면에서는 樂이고 행동면에서는 義이다.

黑色은 오행에서 水行이며 풍수는 玄武이고, 계절은 겨울이고 방위는 北이다.

또한 감정면에서는 哀이고, 행동면에서는 智이다. 흑색은 대표적인 陰陽이며 어둠

과 그림자가 결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표 4) 음양오행설

色 方位 季節 五行 星辰 陰陽法 風水 神名 人體 感情 行動 音聲 味

赤

靑

黃

白

墨

南

東

中央

西

北

夏

春

6月
秋

冬

火

木

土

金

水

火星

木星

土星

金星

水星

陽

中

陰

陽

陰

朱雀

靑龍

-
白虎

玄武

祝融

阿明

-
巨采

愚强

심장

간장

이자

허파

콩팥

怒

喜

慾

樂

哀

禮

仁

信

義

智

微

再

宮

商

羽

若

酸

甘

辛

齒咸

Ⅳ . 韓國色턴이름과 外來色이름의 比較

1. 韓國工業規格의 色이름

우리나라 광공업 제품의 물체색의 색이름 중, 특히 표면식의 색이름에 대하여 규

정한 韓國工業規格 物體色의 색이름 KS A0011, 1987을 살펴보면 색이름은 系統

色이름과 貫用 色이름으로 분류하고 10종류의 유채색의 기본색이름과 3종류의 무

채색의 기본 색이름으로 나누고 있다. 또 기본 색이름에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는

데, 유채색의 명도와 채도에 관한 수식어는 11종류, 무채색의 명도에 관한 수식어

는 2종류로서 기본 색이름 앞에 붙여서 사용한다.

그리고 사물의 색을 연상시켜 만든 관용색에 대해서도 153종류의 색을 색의 속

성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137) 元美浪,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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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채색의기본색 이름

기본색 이름 대 응 영 어 약 호

빨강(적)
주 황

노랑(황)
연 두

녹 색

청 록

파랑(청)
남 색

보라(자)
자주(적자)

red
orange, yellow red
yellow
yellow green, green yellow , leat green
green
blue green, cyan
blue
violet , purple blue
purple
red purple, magenta

R
O
Y
L
G
C
B
V
P
M

(표 6) 유채색의 명도 및채온에관한수식어

수 식 어 대 응 영 어 약 호

해맑은

밝 은

짙 은

연 한

칙칙한

어두운

아주 연한

밝은회

회

어두운 회

아주 어두운

vivid
light
deep
pale
dull
dark
very pale
light greyish (영), light grayish (미)
greyish (영), grayish
dark greyish (영), dark greyish (미)
very dark

vv
lt
dp
pl
dl
dk
vp
lg

mg
dg
vd

(표 7) 무채색의기본색 이름

기본색 이름 대 응 영 어 약 호

흰 색

회 색

검 정

white
(neutral) grey (영)
(neutral) gray (미)
black

W
N

S

(표 8) 무채색의 명도에관한수식어

수 식 어 대 응 영 어 약 호

밝 은

어두운

light
dark

lt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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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색상에관한수식어

수 식 어 적용하는 기본 색이름 대응영어 약 호

빨 강 연

노 랑 연

녹 색 연

파 랑 연

보 라 연

보라, 노랑, 흰색, 회색, 검정
빨강, 녹색, 흰색, 회색, 검정
노랑, 파랑, 흰색, 회색, 검정
녹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
파랑, 빨강, 흰색, 회색, 검정

reddish
yellowish
greenish
blueish
purplish

r
y
g
b
p

보기 : 빨강연 노랑, 노랑연 빨강, 녹색연 파랑, 빨강띤 회색

(그림 1) 무채색의 명도 및유채색의 명도, 또는채도의상호관계

무채색 유채색

명

도

↑

→채도

비고 1. ○표는 표5에 나타낸 기본색 이름을 표시한다.
보기 : 아주 연한 빨강. 어두운 회록색, 밝은 남색

2. ◎표는 수식어를 쓰지 않고 표 5에 나타낸 기본색 이름만으로 나타낸다.
3. 세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굵은 문자체에 수식어만을 사용한다.

(표 10) 慣用色이름

관용색 이름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에

의한 표시

대표적인 색의 3속
성에 의한 표시

대응영어

올도로즈

로 즈

스트로베리

산 호 색

핑 크

복사꽃색

홍매화색

칙칙한 빨강

해맑은 빨강

해맑은 빨강

밝 은 빨강

연 한 빨강

칙칙한 빨강

칙칙한 빨강

1R 6/ 6.5
1R 5/ 14
1R 4/ 14
2.5R 7/ 11
2.5R 7/ 7
2.5R 6.5/ 8
2.5R 6.5/ 7.5

old rose
rose
strawberry
coral pin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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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밝은 회색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

아주연한○

연한○

밝은회○ 밝은○

회○ 칙칙한○ ◎ 해맑은○

어두운회○

어두운○ 짙은○

아주어두운○



관용색 이름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에 의한 표시

대표적인 색의 3속
성에 의한 표시

보드르

홍 색

베이비 핑크

시그널 레드

카인(카마인)
연 지

다목물감색

꼭두서니색

마 룬

어두운회 빨강

해맑은 빨강

연한 빨강

해맑은 빨강

해맑은 빨강

빨강

칙칙한 빨강

진한 빨강

어두운 빨강

2.5R 2.5/ 3
3R 4/ 14
4R 8.5/ 4
4R 4.5/ 14
4R 4/ 14
4R 4/ 11
4R 4/ 7
4R 3.5/ 11
5R 2.5/ 6

Bordeaux

baby pink
signal red
carmine
madder red

madder red
marron

주색(버멀리온)
스칼릿

홍적색

연단색

샐먼핑크

팥 색

철단색

적갈색

다갈색

해맑은 노랑연빨강

〃 〃

〃 〃

노랑연 빨강

연한 노랑띤 빨강

칙칙한 노랑띤빨강

어두운 노랑띤빨강

〃 〃 〃

어두운회 빨강

6R 5.5/ 14
7R 5/ 14
7R 5/ 14
7.5R 5/ 12
8R 7.5/ 7.5
8R 4.5/ 4.5
8R 3.5/ 7
8R 3/ 4.5
8R 3/ 2

vermilion
scarlet

salmon pink

금 적

붉은녹( )색
갈 색

계수나무색

자작나무색

번트시에너

벽돌색

녹( )색
초컬릿색

코코아색

밤 색

대자(代紫)색
흑갈색

해맑은 주황

어두운 주황

주황

칙칙한 주황

짙은 주황

칙칙한 주황

어두운 주황

어두운회 주황

〃 〃

어두운 주황

〃 〃

칙칙한 주황

아주 어두운 주황

9R 5.5/ 14
9R 3.5/ 8.5
10R 5.5/ 12
10R 5.5/ 6
10R 4.5/ 11
10R 4.5/ 7.5
10R 4/ 7
10R 3/ 3.5
10R 2.5/ 2.5
2YR 3.5/ 4
2YR 3.5/ 4
2.5YR 5/ 8.5
2.5YR 2/ 1.5

bronze red

cinnamon

burnt sienna
brick red

chocolate
cocoa
chestnut brown

피 치

낙타색

살 색

오렌지색

브라운

검은갈색(번트엠버)
살구색

귤 색

밝은회 주황

칙칙한 주황

연한 주황

주황

어두운 주황

어두운회 주황

칙칙한 주황

주황

3YR 8/ 3.5
4YR 5.5/ 6
5YR 8/ 5
5YR 6.5/ 13
5YR 3.5/ 4
5YR 3/ 2
6YR 7/ 6
6YR 6.5/ 13

peach
camel

orange
brown

tang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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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색 이름
대응하는 계통색 이

름에 의한표시

대표적인색의 3성
속에 의한표시

대응 영어

탠

갈 색

칙칙한 주황

어두운 주황

6YR 5/ 6
fYR 3/ 7

tan

코르크색

버 프

호박색(엠버)
금 갈 색

계 란 색

황 금 색

베이지색

황토색(옐로오키)
세 피 아

카 키 색

해바라기색

블 론 드

상아색(아이보리)
데그혼색

네이플스옐로

모 래 색

크롬옐로

겨 자 색

크 림 색

민들레색

카나리아색

국방색(또는올리드램)
올리브

레몬색

황록색

꾀꼬리색

녹차색

이끼색

올리브그린

어린풀색

리프그린

풀 색

어린잎색

솔잎색

백록색

상록수색

코발트그린

칙칙한 빨강띤 노랑

〃 〃 〃

〃 〃 〃

진한 빨강띤 노랑

연한 빨강띤 노랑

빨강띤 노랑

밝은회 노랑

칙칙한 빨강띤 노랑

진한 어두운 노랑

어두운 빨강띤 노랑

해맑은 노랑

칙칙한 노랑

밝은회 노랑

칙칙한 노랑

칙칙한 노랑

회 노랑

노랑

칙칙한 노랑

밝은회 노랑

해맑은 노랑

녹색띤 노랑

어두운회 노랑

어두운 녹색띤 노랑

녹색띤 노랑

연두

어두운회 연두

칙칙한 연두

어두운 연두

어두운회 연두

연두

칙칙한 연두

어두운 연두

칙칙한 연두

어두운 연두

아주 연한 녹색

칙칙한 녹색

밝은 녹색

7YR 5.5/ 4
8YR 6.5/ 5
8YR 5.5/ 6.5
YR 5.5/ 10
10YR 8/ 7.5
10YR 7.5/ 13
10YR 7/ 2.5
10YR 6/ 7.5
10YR 2.5/ 2
1Y 5/ 5.5
2Y 8/ 14
2Y 7.5/ 7
2.5Y 8.5/ 1.5
2.5Y 8/ 4
2.5Y 8/ 7.5
2.5Y 7.5/ 2
3Y 8/ 12
3Y 7/ 6
5Y 8.5/ 3.5
5Y 8/ 14
7Y 8.5/ 10
7.5Y 4/ 2
7.5Y 3.5/ 4
8Y 8/ 12
1GY 7.5/ 8
1GY 4.5/ 3.5
2GY 7.5/ 4
2.5GY 5/ 5
2.5GY 3.5/ 3
3GY 7/ 10
5GY 6/ 7
5GY 5/ 5
7GY 7.5/ 4.5
7.5GY 5/ 4
2.5G 8.5/ 2.5
3G 4.5/ 7
4G 7/ 9

Cork
buff
amber, umber

Beige
Yellow ocher
Sepia
Khaki
sun flower
blond
ivory
leghorn
naples yellow
sand
chrome yellow
mustard
cream
dandelion
canary yellow
olive drab
olive
lemon yellow

moss green
olive green

leat green
grass green

cobalt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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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색 이름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에 의한 표시

대표적인 색의 3
속성에의한표시

대응 영어

에머랄드그린

청 록 색

말라카이트그린

짙은 녹색

보틀 그린

청 자 색

비리디언

청 죽 색

철 색

피콕그린

나일블루

피콕블루

옥 색

터쿼어즈블루

시 안

마린블루

물 색

남 회 색

하늘색(스카이블루)
세룰리안블루

베이비블루

삭스블루

남 색

짙은남

코발트블루

감청색

진감청

(미드나이트블루)
유리색

감색(네이비블루)
군청색

철감색

도라지꽃색

진남색

등꽃색

오랑캐꽃색(펜지)
제비꽃색(바이올렛)
비둘기색

창포색

붓꽃색

라벤더

녹색

칙칙한녹색

짙은녹색

〃 〃

아주어두운녹색

칙칙한파랑띤녹색

〃 〃 〃

칙칙한청록

아주어두운청록

청록

칙칙한청록

짙은청록

녹색띤파랑

〃 〃

〃 〃

진한녹색띤파랑

연한

어두운회파랑

밝은파랑

파랑

연한파랑

칙칙한파랑

〃 〃

진항파랑

파랑

어두운회파랑

아주 어두운 보라띤

파랑

보라띤파랑

어두운보라띤파랑

보라띤파랑

아주어두운보라띤파랑

해맑은남색

진한남색

칙칙한남색

진한남색

남색

어두운회보라

파랑띤보라

〃 〃

칙칙한파랑띤보라

4G 6/ 8
4G 5/ 4.5
4G 4.5/ 9
5G 3/ 7
5G 2.5/ 3
7.5G 6.5/4
8G 4/ 6
2.5BG 5/ 6.5
2.5BG 2.5/ 2.5
7.5BG 4.5/ 9
10BG 5.5/5
10BG 4/8.5
2.5B 6/8
5B 6/8
5B 4/8.5
5B 3/7
6B 8/4
7.5B 4.5/ 2.5
9B 7.5/5.5
9B 4.5/9
10B 7.5/3
1PB 5/4.5
2PB 3/5
2PB 2/4
3PB 4/ 10
5PB 3/4
5PB 1.5/ 2

6PB 3.5/ 11
6PB 2.5/ 4
7.5PB 3.5/ 11
7.5PB 1.5/ 2
9PB 3.5/ 13
9PB 2.5/ 9.5
10PB 6.5/6.5
1P 2.5/ 10
2.5P 4/ 11
2.5P 4/ 3.5
3P 4/ 11
3P 4/ 11
5P 6/ 5

emerald green

malachite green

bottle green
celadon
viridian

peacock green

peacock blue

turquoise blue
cyan
marine blue
aqua blue

sky lue
cerulean blue
baby blue
saxe blue
indigo

cobalt blue
prussian blue
midnight blue

ultramarine blue

Wistaria
Pansy
Violet

iris
lav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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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색 이름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에 의한 표시

대표적인 색의 3
속성에의한표시

모 브

라 일 락

오 키 드

가 지 색

자 감

모란꽃색

마 젠 타

따오기색

진달래색

벚 꽃 색

로즈핑크

와인레드

포도주색(비컨디)
스노화이트

은회색(실버그레이)
로스그레이

회 갈 색

펄그레이

스카이그레이

남 색

스레이트 그레이

차콜 그레이

스틸 그레이

쥐 색

먹 색

금 색

은 색

브론즈색

파랑띤보라

연한보라

〃 〃

어두운회보라

어두운보라

해맑은자주

〃 〃

연한보라띤빨강

해맑은보라띤빨강

아주연한빨강

연한보라띤빨강

진한자주

아주어두운빨강

흰색

회색

회빨강

희노랑

〃

밝은회파랑

회파랑

어두운회파랑

어두운회보라

회보라

회색

검정

-
-
-

5P 4.5/9.5
6P 7/6
7.5P 7/6
7.5P 2.5/2.5
8P 2/4
3RP 5/ 14
6RP 4/ 14
7RP 7.5/8
7RP 5/ 13
10RP 9/2.5
10RP 7/8
10RP 3/9
10RP 2/2.5
N 9.5
N 6.5
2.5R 5.5/ 1
5YR 6/ 1
2.5Y 6.5/0.5
7.5B 7.5/0.5
2.5PB 5/ 1
2.5PB 3.5/0.5
5P 3/ 1
5P 4.5/ 1
N 5.5
N 2
-
-
-

mauve
lilac
orchid

magenta

cherry blossom
rose pink
wine red
burgundy
snow white

rose gray

sky gray

slate gray
charcoal gray
steel gray

gold
silver
bronze

2. 文敎部 制定 敎育用 標準 20色 이름

우리나라 초기 색채교육용 色相環은 1957년 문교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당

시 색상수는 24개로 (표 11)과 같다.

이 색상환은 1951년 일본색상연구소에서 발표한 24색상환에 근거를 둔 것이어

서 현재는 1968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정 Munsell 체계에 근거해서 새로 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수정 Munsell 체계의 色表示化 硏究에 착수하여 1958년 일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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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957年제정된문교부 24색상

번 호 색 명 명 도 채 도 영 문 표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빨 강

다 홍

주 홍

산 호 색

주 황

꽈 리 색

귤 색

살 구 색

노 랑

연 두

황 록

풀 색

녹 색

초 록

청 록

녹 청

파 랑

감 청

청 자

가 지 색

보 라

창 포 색

자 주

연 지 색

R
yR
RO
rO
O

yO
YO
rY
Y

gY
YG
yG

G
bG
BG
gB

B
pB
BP
bP

P
rP

RP
pR

14
14
15
15
16
17
18
18
19
18
18
16
16
15
15
14
14
13
12
12
13
13
13
13

10
8
8
8
7
6
6
6
6
5
5
6
6
6
6
7
6
6
6
5
5
5
7
8

Red
Pale Yellow Red
Red Orange
Pale Red Orange
Orange
Pale Yellow Orange
Yellow Orange
Pale Red Yellow
Yellow
Pale Green Yellow
Yellow Green
Pale Yellow Green
Green
Pale Blue Green
Blue Green
Pale Green Blue
Blue
Pale Purple Blue
Blue Purple
Pale Blue purple
Purple
Pale Red Purple
Red Purple
Pale Purple Red

업규격의 JIS Z 8721(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수정 Munsell 체계를 채용

하였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일본색채연구소의 색상환을 1964년에 JIS에 근거에 두

고 전면적으로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24색상환으로 P.C.C.S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에 속하여 P.C.C.S 색상환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색상환은 일본의 P.C.C.S와 전혀 다르

다. 1968년 3월 문교부에서 고시한 고시 312호로 제정한 교육용 색이름은 Mum-

sell 색상환에 근거를 둔 20색상환으로 20색 중 10색은 빨강·주황·노랑·연두

·녹색·청록·파랑·남색·보라·자주로서 KS A 0011과 같다. 이 10색 사이에

중간색으로 다홍·귤색·노랑연두·풀색·초록·바다색·감청·남보라·붉은보라

·연지와 같은 관용색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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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日本 P.C.C.S의 24색상

번 호 기 호 Munsell 색상 번 호 기 호 Munsell 색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pR
R

yR
rO
O

yO
rY
Y

gY
YG
yG

G

1.0R
4.0R
7.0R

10.0R
4.0YR
8.0YR

2.0Y
5.0Y
9.0Y

4.0GY
9.0GY
4.0GY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bG
BG
BG
gB

B
B

pB
V
P
P

RP
RP

9.0G
5.0BG

10.0BG
5.0B

10.0B
3.0PB
6.0PB
9.0PB

2.0P
6.0P

1.0RP
6.0RP

(표 13) 文敎部 制定 敎育用 標準 20色

번 호 색 명 명 도 채 도 영 문 표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빨 강

다 홍

주 황

귤 색

노 랑

노랑연두

연 두

풀 색

녹 색

초 록

청 록

바 다 색

파 랑

감 청

남 색

남 보 라

보 라

붉은보라

자 주

연 지

R
yR
YR
rY
Y

gY
GY
yG

G
bG
BG
gB

B
pB
PB
bP

P
rP

RP
pR

4
6
6
7
9
7
7
6
5
5
5
5
4
4
3
3
4
4
4
5

14
10
12
10
14
8
10
10
8
6
6
6
8
8
12
10
12
10
12
10

Red
Pale Yellow Red
Yellow Red
Pale Red Yellow
Yellow
Pale Green Yellow
Green Yellow
Pale Yellow Green
Green
Pale Blue Green
Blue Green
Pale Green Blue
Blue
Pale Purple Blue
Purple Blue
Pale Blue Purple
Purple
Pale Red Purple
Red Purple
Pale Purpl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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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來 色이름

顔料와 染料에 나타난 외래 색이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Amber

호박(琥珀 : Amber)와 같은 색으로 황색을 띤 흐린 주황이다. Amber는 반투명

의 지방질 광택을 띠며, 옛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 장식품으로 사용된 귀한 보석

이었다.

(2) Alizarin Lake

고대부터 알려진 아름다운 홍색색소이며 물에는 녹기 어려우나 Alkali에는 紫赤

色으로 녹는다. 옛날에는 주로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의 뿌리에서 얻었

다. 현재는 안트라퀴논-2-슬폰산의 Alkali 용해에 의해서 합성한다. Alizarin의

매염염료의 일종으로서 금속산화물은 물에 불용성인 견고한 소위 Alizarin lake가

생기는데, 이 lake의 색은 알루미늄 ·주석은 적색, 철은 黑紫色, 망간은 갈색이

다.

(3) Apple Green

익지 않은 풋사과의 표면색으로 노랑색을 밝은 녹색이다.

(4) Apricot

살구의 표면색으로 연한 주황이다.

(5) Aquamarine

Aquamarine(藍玉∼綠桂石의 일종인 보석)과 같은 흐린 청록색으로 Aquamarine

은 Aqua(물), marine(바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6) Ashes of roses

지팡이 재료로 잘 쓰이는 양물푸레나무(ash)의 표면과 같은 색으로 회색을 띤

분홍색이다.

(7) Aure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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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코발트칼륨[K3 (Co(NO2)6]: 코발트옐로우 퍼서염이라고도 하며 코발트( Ⅱ )

염 용액을 아세트산 산성으로 하고, 아질산칼륨을 가하여 공기 산화시키면 일산화

물의 침전이 생김)으로 청색을 띤 황색으로 투명하고 아름다우며 코발트황이라고

도 찬다. 1848년 N.W. Fisher와 Bleshan에 의해 발견되었고 1852년 파리에서 처음 안료로

소개되었다.

(8) Baby Blue

서양에서 유아복으로 흔히 쓰이는 연한 하늘색으로, 서양에서는 유아복으로 baby

blue, baby pink 및 흰색이 주로 쓰인다.

(9) Baby Pink

Baby blue와 함께 서양에서 유아복으로 흔히 쓰이는 해맑은 Pink이다.

(10) Battle Ship Gray

군함에 칠하는 색으로 중간 밝기의 회색이다.

(11) Beige

Beige는 영어화한 프랑스말로서 표백하지 않은 양털의 색에서 유래된 색이름으

로 회색을 떤 연한 황색이다.

(12) Berlin Blue

Ferrocyan 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의 초기의 이름으로서 지금은 prussian

blue라고 한타. 1704년 Berlin의 Dieshach에 의해서 합성되었다.

(13) Bordeaux

프랑스 보르도산의 적 ·백포도주 중 적포도주와 같은 색으로 이 적포도주는 보

통 Claret라고 하며 보르도와 같은 색이름이다. 즉 짙은 자주색이다.

(14) Bottle Green

녹색 유리병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녹색으로 불어로는 Vert bouteille이다.

(15) Brilliant Yellow

Azo계의 일종으로 Zinc white나 Titanium white를 섞어 색의 강약을 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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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6) Bronze

Bronze는 청동 즉 구리빛을 나타내는 색이름이지만 우리말의 청동색과는 다름

에 유의해야 한다. 청동색은 청록색이 낀 구리빛이지만 Bronze는 구리 그 자체의

색으로서 황색을 떤 갈색이다.

(17) Buff

소나 사슴의 가죽을 누르스름하게 한 皮革으로 황색을 띤 연한 갈색이다.

(18) Burgundy

프랑스의 브르고뉴산 포도주인 버어건니와 같은 색으로 적색을 떤 어두운 자주

색이다.

(19) Burnt Sienna

Raw Sienna에 더 한층 열을 가하여 제조한 土性顔料로서 고대로부터 사용된

중요한 색이다. 이것은 적색을 떤 갈색이다.

(20) Burnt Umber

토성안료 Raw umber를 태워서 제조한 색으로 Umber는 갈색의 천연광물 안

료로 황색을 면 어두운 갈색으로 색상이 무겁고 불투명하며 광택이 없으나 Raw

Umber보다 안정된 안료이다.

(21) Canary

아프리카 카나리아제도에서 나는 새인 카나리아의 깃과 같은 색으로서 밝은 노

랑으로서 약간 녹색쪽으로 기울어 있다.

(22) Cadmium Green

색상은 Terra verte보다 밝으나 성질은 Terra Verte와 비슷하다.

(23) Cadmium Red

Mexico, 중앙 America의 선인장에 기생하는 곤충인 Coccus cocci를 건조시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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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admium Yellow

1817년 Strohnyer에 의해 발견된 젓으로서 황화카드믑(CdS)이 주성분이다.

Cadm ium yellow의 종류로는 C adm ium yellow lem on , C adm ium yellow

light, Cadmium yellow middle, Cadmium yellow orange 등이 있으며 대체로

선명한 색이다. 이 색의 장점으로는 견고하며 은폐적, 착색력이 강하고 yellow중

가장 안정성이 있으며, 화려한 색료로서 사용도가 넓고 내광성도 좋고 불변색으로

선명한 색과 혼합하여 쓸 수 있다. 또 공기, 일광에도 침식 당하지 않으며 짙은 등

색계통인 Cadmium deep이나 Cadmiumium madder는 Silver white와 혼합하

여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Emerald Green과 혼합할 경우 쉽게 黑變하며 높은 습도에서는 어

두운 색으로 변한다(900。C의 질소 기류 속에서 승화한다). 또 다른 색과 혼합할

때 색상이 웍게 흐려지는 경향도 있다. 이 색을 사용할 때는 銅製 기름통을 사용

하지 말고 White로는 Silver white 대신 중성인 Zinc white를 사용하는 것이 이

상적이다. 황을 다량 함유한 엷은 yellow는 검정색을 띠거나 푸른색을 띠고 있어

백색과 혼합할 경우 Zinc whi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Prussian blue와도 혼합

을 피하는 것도 풀다.

(25) Cerulean blue

19세기초에 발명되고 채색용 안료로 쓰인 것은 1860년경이다. Cobalt blue보

다 약간 엷은 녹색을 떤 색감으로 1870년 영국의 George Rawney에 의해 Ceru-

lean이란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즉 라틴어의 하늘(Caeruleus)에서 유래된 말이

며 하늘색의 뜻의 Sky blue가 다소 연한 청색쪽이라면 Cerulean blue는 녹색을

띠고 있는 그보다 다소 짙은 청색이다.

(26) Charcoal Gray

목탄과 같은 회색으로 거의 흑색에 가까운 회색이다.

(27) Chart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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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나 스페인의 수도원에서 만들었던 Chartreuse라는 술에서 온 색이름으로

서 그 술의 색은 황색계통과 녹색계통이 있는데 각기 Chartreuse yellow, Chart

reuse green 등으로 불리운다. Chartreuse만으로는 연한 황록색을 말한다.

(28) Chocolate

Chocolate와 같은 색으로 회색을 언 어두운 갈색이다.

(29) Chrome green

투명색으로 Italy, France 등지의 Green 적토질로 제조되기도 하고 산화제크롬

으로 제조하기도 한다. 내광성이 좋고 불변색이며 적색안료와 보색효과를 주는 이

상적인 안료로 암록색에서 잿빛에 가까운 염록색까지 수단계가 있다.

(30) Chrome yellow

크롬산염 중 크롬산납(Ⅱ)[PbCrO4 :크롬산 Alkali와 납(Ⅱ) 염과의 複分解에

의해 생기는 황색 결정으로 산에는 녹고 黃化水素에는 흑색이 된다. 일광·공기에

대해서는 안정하며 鹽基性鹽을 소량 함유하면 Chrome red가 됨]이 주성분으로

천연으로는 홍연광으로서 산출된다. 1809년 Vauquellin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농

도에 따라 색이 변화를 가져오며 농도가 묽으면 황색·진하면 적색·적흑색이 된

다. 즉 황색으로는 Chrome yellow lemon, Chrome yellow middle, 등색의

Chrome orange, 적색에 가까운 Chrome red 등으로 나누어진다. 1818년 제조에

성공하였으며 20세기 중엽에 안료로 등장하였다. 키 색의 장점은 다른 황색으로

는 대치할 수 없는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고 황화수소에 직접 닿지 않으면 黑變하

지 않으며 황색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Cadmium, Vermilion,

Emerald Green과 혼합하면 진한 흑색으로 변한다.

(31) Cinamon

Cinamon은 계수나무의 껍질로서 근 색 이름이 되었다. 적색을 떤 연한 갈색이다.

(32) Cobalt Blue

천연의 자색기 있는 청색으로 Lapislazuli(아프카니스탄에서 산출되는 광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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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여 불순물을 제거 정제한 쌀, Linseed와 섞어 포대에 넣고 끓이면 입자의 안

료가 수중에 떠오른다. 특히 Genuine Ultramarine이나 Lapis ultramarine등은

뜨이 풍부하고 깊은 청색을 나타냄)고 만든 색이다. 최초에는 석류석을 가루로 만

들어 사용하였으나 독일의 C. Gmelin이나 F. A. Kottig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법을 발견하였다. 1814년 프랑스 화학자 T.3. Guimet가 규산과 알루미늄의 황화

물로 인조 Ultramarine을 제조하였다.

이것은 불변의 색이며 견고하고 착색력이 강한 순수한 안료이며 단독으로 사용

할 때 효과가 좋고 Alizarine red와 혼합하여도 순수한 색이 나타나며 다른 안료

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33) Cobalt Green

산화카드뮴[CdO :카드뮴을 태우면 얻어지는 적갈색의 분말로 산소 기류 중에서

오래 가열하면 暗赤色이 된다.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에 의해 환원되며 염소 기류

중에서 가열하면 염화물이 된다. 염기성이며 과잉의 Alkali에 녹지 않고 산에는

녹기 쉽다), 크롬산화물이 주성분으로 Cadmium yellow와의 혼합물이다. 아름다

운 Green 색이다.

(34) Cobalt Violet

불투명색으로 明色· 不間色· 濃色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35) Cocoa

음료용 Cocoa와 같은 색으로 Cocoa는 Cocoa씨에서 만들며 그 제조 조건에서

여러가지 색이 있으나 대체로 회색을 띤 갈색을 말한다. 코코아 브라운도 같은 색

이 다.

(36) Coffee Brown

Coffee 열매가루의 색으로서 황색을 떤 어두운 갈색이다.

(37) Cork

Cork는 Corkork 껍질로 만드는 제품이며 Cork색은 그와 같은 색으로 황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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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연한 갈색이다.

(38) Cream

우유에서 나는 크리임과 같은 색으로 해맑은 황색을 말한다.

(39) Crimson

이 색은 1910년경부터 사용된 새로운 색의 인종으로 Carmin과 같은 원료로 만

들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본래 Carmine과 같은 색이지만 Carmine보다 더

짙고 어두운 쪽을 가르키는 경향이 있으며 보라색을 언 짙은 적색이다. 주성분은

황화카드뮴[CdS :카드뮴 용액에 황화수소를 과하면 반응조건에 따라 鮮黃色에서

적황색의 침전이 얻어짐]과 셀렌화카드뮴(CdSe :양성분 원소를 용해하든가, 염

류 용액에 셀렌화수소를 과하여 침전으로 얻음)이므로 Silver white, Emerald

green, Prussian blue 등과 같이 철 ·납 ·구리를 함유한 물질과 접촉하면 변색한

다.

(40) Cyan(Blue)

그리스어의 Kyanos(어둠·검정)에서 유래된 말이며 Cyan은Cyanine계로서 약

간의 녹색을 떤 청색이며 원색판 인쇄의 3원색의 하나로 쓰인다.

(41) Ecru

Ecru는 "불어의 표백하지 않음"의 뜻을 가지는 形容詞로 표백하지 않은 生絲나

명주의 색으로서 Beige와 같은 색이다. 1910년 이전에는 Beige보다 에크뤼 쪽이

더 유행된 말이었다.

(42) Emerald Green

보석의 Emerald와 같은 색으로 새뜻한 녹색을 말한다. 불투명안료로서 Chrome

oxide green이라고도 한다. Chrome yellows) Prussian blue의 혼합물로서

Prussian blue의 결점에 첨가되어 있으며 Chrome yellow와 같은성질을 가지고

있다.

(43) Grass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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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쓰인 색의 이름으로 풀색을 말한다.

(44) Ice Green

빙하의 깊은 곳과 같이 맑고 연한 청록색을 말하며 turquoise 계통의 색이다.

(45) Indian Red

India의 뱅갈지방에 있는 철분이 많은 좌석을 열로 처리한 것이 시작이다. 산화

철(Ⅲ)로 만들 수 있다. 산화철(Ⅲ)은 α형과 γ형의 두가지가 있고 α형은 천연으

로 적철광에서 산출된다. 질산염 ·수산염 ·수산화물을 공기중에서 구우면 α형이

얻어지고 수산화3철을 서서히 산화하면 γ형이 얻어진다. 색은 제법 및 처리에 따

라 변한다.

(46) Indigo

분래는 중국 또는 인도지나 원산인 일년초 "쪽"의 잎으로 만들었던 남색 염료이

다. 지금은 coal tar를 원료로 하여 공업적으로 합성하며 보라색을 떤 어두운 청

색이다.

(47) Ivory

象牙의 색으로서 연한 Beige색이다.

(48) Ivory Black

상아의 뼈를 태워 만들거나 탄소와 인산칼슘[Ca3 (PO4)3 :인회석으로서 천연에서

산출되며 토양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척추동물의 뼈, 이의 주성분으로서 인산

나트륨수용액에 칼슘염과 암모니아를 가하여 침전시켜 말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49) Khakie

카아키는 힌두어의 "흙색"의 뜻으로 본래 영국령인 인도 군복 빛깔에서 따온 색

이름이며 회색을 떤 어두운 황색으로 현대에도 군복 빛깔로 흔히 쓰인다.

(50) Lamp Black

기름의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끄을음을 사용한 것으로 흑색중 비교적 투명도

가 높고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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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Lavender

라벤더의 꽃의 색으로 연한 보라이다. 라벤더는 향기로운 풀꽃과에 속하는 半喬

木으로 향수의 원료이다.

(52) Lemon Yellow

레몬의 표면색으로 녹색을 떤 새뜻한 황식이다. 주성분은 크롬산염 꿍 크롬산납

(Ⅱ) PbCrO4으로 반투명함이 있는 색으로 어떤 색과도 혼색이 콜은 안정된 색이

다.

(53) Lilac

Lalic꽃과 같은 연보라색으로 Lavender보다 붉은색을 띤다.

(54) Magenta

Magenta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이름으로 Magenta 전쟁이 끝나던 해에 만들

어졌다. 현재 원색 인쇄 색료의 3원색의 하나로 쓰이며 새뜻한 자주색이다.

(55) Maige

옥수수(Maise, 미국에서는 Corn)와 같은 객으로 노랑색을 띤 연한주황색이다.

(56) Malachite Green

말라카이트는 일종의 孔雀石을 말하며 그것을 부셔서 만든 안료로서 고대로부터

쓰이었다. Malachite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malakhe라는 식물의 잎의 색이름에

서 온 말이다. 현재 이 안료는 인공적으로 만들며 짙은 녹색을 가르킨다.

(57) Manganese Blue

1935년 프랑스에서 발명되어 영국에서 1937연에 특허를 받은 색이다. 주성분은

망간산바륨[Ba3 (MnO4))이며 녹색을 띤 청색이다.

(58) Marine Blue

Marine은 해양 '선원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바다 ·푸름에서 온 색이름으로 녹

색을 띤 짙은 청색이다.

(59) Mar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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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on은 본래 스페인산의 밤으로서 밤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다.

(60) Mars Red

酸化鐵(Ⅲ)이 주성분이며 Venetian Red에 비해 약간 노란빛이 강하다. 아주 안

정된 색이나 사용하기 어려워 서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61) Mars Violet

Cobalt Violet에 비해 선명도가 약한 색이다. 주성분은 산화철(Ⅲ)이다.

(62) Mauve

Mauve는 불어로서 영어화한 말로서 Mauve꽃(영어의 Mallow에 해당)의 색,

즉 강한 보라색이다. 1856년 영국의 화학자 jerkin이 Coaltar에서 자색염료의

합성에 성공하고 그 색에 이 이름을 붙였다.

(63) Midnight

밤중의 암흑에 으스라한 빛이 있는 어둠의 색으로 회색을 띤 어두운 청색이다.

(64) Mustard

계자색으로 그린 황색이다.

(65) Naples Yellow

안티몬산납[Pb2 Sb2 O7]이라고 하는 안료로 만든 물감의 이름으로 중세에 Napoli

가까운 Vesvius의 화산색에서 만들어 Napoli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붉은

색을 띤 밝은 황색이다.

(66) Navy Blue

영국 해군 수병의 제복에서 생긴 색이름으로 어두운 청색을 말하나 흔히 일본음

대로 곤색이라고 잘못 쓰이고 있는 색이다.

(67) Neutral Gray

명도에 관계없이 유채색을 조금도 띠지 않은 순수한 회색으로 무채회색이다.

(68) Nile Blue

Nile강 물빛에서 온 말로서 녹색을 떤 흐린 청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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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Old Robe

채도가 낮은 회색을 띤 색조에 흔히 Old라는 형용사를 붙인다. rose는 약간 보

라색을 띤 Pink에 해당한다. Old Rose는 Rose보다 회색을 띤 색이다.

(70) Olive

Olive 열매의 색으로 어둡고 회색을 떤 황색의 넓은 범위를 가르키는 색으로서

자연히 녹색을 떤 띠어 보인다.

(71) Olive rah

Olive색에 회색을 떤 더한 색으로 미국 육군작업복을 OD라고 하는데 이는 이

색에서 유래된 것이다.

(72) Olive Green

Olive와 같은 어두운 황록색을 말한다. Olive와 같은 뜻으로 쓰일때도 있으나

그것보다 녹색기미가 많다.

820년 프랑스의 화학자 Thenard Louise Jacgues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The

nard Blue라고도 한다. 이것은 반투명색으로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차지가 나타

난다. 1840년 Holland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엷은 녹색을 띠고 있고

주성분은 알루미늄산코발트 Co3 [Al(OH)6)2 이다.

(73) Olive Yellow

Olive 기미의 황색으로 녹색을 떤 짙은 황색을 말한다.

(74) Opal Green

백석의 일종인 Opal과 같은 색으로 흰빛을 띤 연한 녹색이다.

(75) Orange

Orange 열매의 표면색으로 주황색을 뜻한다.

(76) Orchid

난초과에 속한 Orchid꽃의 색깔로서 붉은색을 띤 연보라이다.

(77) Oriental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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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도자기(또는 천)에 쓰이던 색에서 유래된 흐린 청색이다.

(78) Pansy

제비꽃과에 속하는 팬지꽃(Viola tricolar)의 색으로 짙은 靑紫色이다.

(79) Beach

잘 익은 서양 복숭아의 색으로 노랑기미의 핑크이다. 이 보다 더 연한 색은 Pe-

ach pink라고 한다. 식욕을 돋우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80) Peach Black

주성분은 칼슘염으로 청색을 떤 흑색으로 이것은 복숭아씨를 태운 것으로 제조

한다.

(81) Peacock Blue

孔雀의 수컷의 날개털에서 볼 수 있는 녹색을 띤 청색이다.

(82) Peacock Green

공작의 수컷의 날개털에서 볼 수 있는 새뜻한 청록색이다.

(83) Pearl Gray

진주색에서 따온 색이름으로 백색에 가까운 연한 회색이나 약간 더 희면 Pearl

white 가 된다.

(84) Permanent Yellow

산화크롬(Ⅱ)[Cr2 O3 : 2크롬산 alkali 와 염화암모늄·黃·녹말·설탕 등과 가열

하거나 수산화크롬(Ⅲ)들 강하게 가열하거나 혹은 2크롬산암모늄을 열분해하면 얻

어지는 녹색무정형분말로 경도는 石英보다 크며 매우 안정하며 赤熱에서 수소를 통

해도 변화하지 않는다)이 주성분으로 Guignet Green이라고도 찬다.

1838년 Pannetier와 Binet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1859년 파리에서 처음 소개되

었다. 투명색으로서 Cadmium과 혼합시 Chrome Green을 만든다.

(85) Pink

패랭이꽃(;50 : Pink)의 꽃과 같은 색으로 현재는 그 꽃의 색조와는 별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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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색이름으로 독립되어 있는 감이 있다. 약간의 보라색을 떤 연한 적색(분홍색)

의 색을 중심으로 명도 높은 적색계통의 넓은 범위로 쓰인다.

(86) Prussian Blue

Ferrocyan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의 이름으로 그 제조법에 따라 다소 녹

색을 띤 청색에서 자색을 턴 청색까지 범위가 넓으나 색이름으로는 녹색쪽으로 기

울어진 짙은 청색을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 Berlin Blue와 같은 색이다.

(87) Raspberry Red

나무딸기 열매와 같은 짙은 자주색이다.

(88) Raw Sienna

이 색은 Italy의 중부 sienna라고 불리우는 곳의 천연흙을 저온 처리하여 만들

었다. 산화철(Ⅲ)[Fe2 O3 : α형과 γ형의 두가지가 있고 α형은 천연으로 적철광에

서 산출된다. 질산염 ·수산염 ·수산화물을 공기 중에서 구우면 α형이 얻어지고,

수산화철(Ⅲ)을 서서히 산화하면 γ형이 얻어진다. 색은 제법 및 처리에 따라 함]

과 수산화철(Ⅲ)[Fe(OH)3 , ; 철(Ⅲ)의 용액에 Alkali를 가하면 침전함] 천연으로

는 褐鐵鑛으로 산출되며 염기성이고 산에 녹고 약한 산성을 나타내고 강염기와는

아철산염을 만든다.

일정한 助成을 갖는 것은 Fe2 O3 .H2 O 또는 FeO.OH이며 α형(적갈색)과 γ형 l

형(황색) 등이 있음)이 주성분이며 Yellow Ochre를 더욱 진하게 한 것 같은 색

으로 부드러우나 투명하지 못하다. 또한 산화철(Ⅲ)과 수산화철(Ⅲ)에 Yellow플

더한 것이 Raw Sienna이며 Red를 더한 것이 Burnt Sienna이다.

Brown 중 좋은 안료로서 불빛색이며 다른 안료와 混色이 가능하고 은폐력 ·피

복력이 강하며 일광 ·공기에도 안정하다.

(89) Raw Umber

시프러스섬의 혼이 최고의 원료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산화철(Ⅲ) Fe2 O3·nH2 O

로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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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ochre보다 망간이 더 많이 포함된 색이므로 土性顔料로 미국과 독일에

서 다량 생산되며 견토한 색으로서 Dark brown에사 Violet brown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색상을 가지나 안료속에 든 綠色調가 흑색기미로 빛하기도 한다.

(90) Rese Madder

4산화 3납(Pb3O4 : 옛부터 연단 ·광명단이라고도 부른다. 분말의 산화남(Ⅱ)을

450。C정도로 오래 가열해서 얻어지는 적색분말)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주색에 쓰

이는 안료이다.

(91) Rose Madder

지중해에서 생산되는 감자뿌리의 붉은색에서 추출한 식물성 색소를 알루미늄과

결합시켜 만든것으로 일본에서는 고대 木染으로 알려져 있다. 부드러운 紅色으

로 애용된다.

(92) Rese Pink

표준적인 Pink보다 더 보라색을 연 색으로 강한 Pink를 말한다.

(93) Rose Red

붉은 장미에서 온 말로서 약간 보라색을 떤 밝은 적색이다.

(94) loyal Blue

색이름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국 왕가의 상징색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을

띤 짙은 청색이다.

(95) Ruby

Ruby처럼 보라색을 띤 강한 적색이다.

(96) Salmon Pink

연어(Salmon)의 살색으로 황색을 떤 핑크이다.

(97) Sap Green

약간의 yeller가 있는 暗綠色의 Olive이다.

(98) Sax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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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x는 독일의 남부 Saxony주에서 온 말로서 Saxon Blue 라고 하는 청색안료

에서 온 말이지만 그 염료에 관계없이 지금은 색이름으로 쓰이는데 녹색을 띤 청

색이다.

(99) Scarlet

본래는 연지 벌레의 일종인 Kermes 또는 Cochineal을 말려서 만든 색소였다.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친밀한 색이름으로 노랑색을 띤 새뜻한 적색이다.

(100) Sepia

오징어의 먹(Sepia)으로 부퍼 만든 물감으로 이 색료는 고대로부터 쓰이던 것

이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색이름으로 알려져 회색을 띤 짙은 갈

색이다.

(101) Shell Pink

조개의 안쪽과 같은 색으로 황색을 전 연한 색이다.

(102) Signal Red

원색에 가까운 빨강, 즉 표준적인 빨강색으로 교통신호의 색에서 유래된 비교적

새로운 색이름이다.

(103) Silver Gray

銀에서 온 색이름이지만 은에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고려치 않은 밝은 회색을 가

르킨다.

(104) Silver white

주성분은 염기성탄산납[PbCO3·Pb(OH)2]으로서 70%의 탄산납(Ⅱ)[PbCO3 :천

연에는 白鉛鑛으로 산출되며 납(Ⅱ)염의 冷水溶液에 탄산암모늄 또는 탄산수소나

트륨을 가하여 얻어지는 무색결정으로서 가열하면 PbO와 CO2로 분해된다. 수용

액을 방치하면 PbCO3 .Pb(OH)2가 얻어짐)과 30%수산화 납(Ⅱ)[Pb(OH)2 :납

염용액에 Alkali를 가하면 무색의 침전으로 얻어짐]을 함유하고 있다. 희랍 선

사시대(BC 4세기경)부터 사용된 것으로서 鉛白이라 불리우기도 하며 안료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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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오래된 것이다. 기름틀 잘 흡수하는 모든 불투명 백색의 주성분으로 19세기 중

엽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유일한 백색이다.

(105) Sky Blue

맑은 하늘색 파랑색의 밝고 연한 범위의 색을 총칭하는 색이름이다.

(106) Sky Gray

약간 흐린날의 하늘색과 같은 파랑색을 띤 밝은 회색이다.

(107) Slate Gray

粘板岩으로서 석탄으로 쓰이는 Slate의 색으로 어두운 회색이다.

(108) Smoke Blue

연기처럼 회색변을 띤 청색을 말난다.

(109) Steel Gray

강철과 같은 색이란 뜻으로서 다소 청색을 띤 짙은 회색을 말한다.

(110) Straw

마른 짚의 색으로 칙칙한 연노랑의 색으로 적색을 떤 해맑은 황색이다.

(111) Strontium Yellow

다소 녹색을 떤 밝은 황색으로 1836년경에 알려졌으나 안료로 쓰이기는 최근이

다. 이 색은 어떤 색과도 혼합이 잘 되며 불변색으로 견고한 색이다. 또Cadmium

yellow 대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일광에서 Green색이 짙어지며 양질의 것이 아닐

경우 녹·청색기미가 있다.

(112) Tan

Tan은 짐승의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두질한 가죽의 황색을 언 갈

색을 말한다.

(113) Terra cotta

Terra cotta는 이탈리아어의 土器, 또는 土器質벽돌을 말하며 색이름으로서의

Terra cotta는 산화철을 포함한 흙을 구운 색으로 붉은색을 띤 짙은 갈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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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erra Rosa

색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액으로 혼합색이 좋으며 변색도 없고 안정되어 있는 색

이다. 그러나 일광에 의해 약간 퇴색되며 주성분은 산화철(Ⅱ)이다.

(115) Terre verte

1780년 스웨덴의 Rinnann에 의해서 발견되어 Rinnann green이라고도 하며

Palette에서 Viridian과 Utramarine에 소량의 White를 혼합하여 Cobalt green

을 만들 수 있다. 주성분은 산화코발트[CoO :금속코발트를 赤熱해서 수증기를 작

용시키거나 또는 탄산코발트를 공기를 차단하고 가열하면 얻어진다 염기성이며 酸

에 녹아 鹽을 만들고 묽은 수산화 alkali와는 작용하지 않으나 진한 수산화alkali

용액과 가열하면 짙은 청색이 됨]와 산화아연[ZnO]이다.

(116) Titanium White

Titanium은 영국의 신부인 Gregor가 1891년에 처음 발견하였으며, 독일의 화

학자 Klaproth가 Titanium이라 명명하였다. Titanium White의 주성분은 이산

화티탄[TiO2 : 티타니아라고도 하며 광물의 루틸, 板티탄石, 銳錐石에 대응하는 3

종의 변태가 있다. 공기속에서 티탄 또는 티탄산을 강하게 가열하면 얻어지는 무

색의 분말로서 은폐력이 큼]으로 가장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할 안료중의 하나로

근대화학이 가져온 우수한 색이다. 1916년 Frap와 Jabson에 의해 공업적으로 제

조되었다.

(117) Turquoise

터어키석으로 알려진 보석의 색에서 온 이름으로 녹색을 떤 밝은 파랑이다.

(118) Turquoise Green

녹색쪽으로 기울어진 터어크와즈로서 청색을 떤 새뜻한 녹색이다.

(119) Ultramarine

Utramarie은 광물성 안료의 이름으로서 이 안료는 천연산과 인공산의 2가지

가 있다. 그 성분은 같으나 인공의 안료가 더 새뜻하다. 보라색을 떤 짙은 청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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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청이라고도 한다.

(120) Vandyke Brown

프랑스의 화가 Van Dyck가 쓰던 안료에러 유래된 색이름으로 Burnt Umber와

비슷한 색으로 황색을 띤 짙은 갈색을 의미한다.

(121) Venetian Red

Venice의 적색이란 이름으로 이 색은 Venice의 천연 흙을 열로 처리하여 만든

색이다. 주성분은 산화철(Ⅱ)로 Indian red에 비해 Violet이 약하다.

(122) Vermilion

Egypt에서 BC 400년경 부터 사용한 불투명한 색으로 중국에서는 BC600년 경

부터 사용하였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천연산 辰砂를 분쇄해서 가공 사용하기도

한 안료이다. 주성분은 黃과 水錄을 처리한 황화수은(Ⅱ)[HgS :천연적으로 진사

로서 산출된다. 흑색과 적색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흑색인 황화수은(Ⅱ)은 성분

와 직접작용 또는 수은염(Ⅱ)용액에 황화수소를 과하면 침전하는 분말이다. 불안

정하며 장시간 동안 황화 Alkali용액중에 방치하든가 승화시키면 안정한 황화수

은(Ⅱ)가 되며 적색의 분말임]이며 특히 Yellow색을 띠고 있는 것을 French

Vermilion(明色)이라 하고 Red색을 띠고 있는 것을 Chinese Vermilion(濃色)이

라 한다.

(123) Vine Black

이 색은 포도나무 줄기를 태워서 만들며 Peach Black보다 청색이 강하고 투명

도가 가장 강한 색이다.

(124) Violet

제비꽃(Violet)색에서 유래된 색이름으로 靑色과 紫色의 중간의 靑紫色의 범위

를 나타내게 되었다. 새뜻한 청자색이다.

(125) Viridian

크롬산화물로 만드는 투명 선의 물감 Oxide of Chromium 의 색을 Viridian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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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Viridian의 어원은 라틴말의 Virile aeris(구리의 녹색)으로 짐작되고 있

다. 파랑색을 띤 짙은 녹색이다.

(126) Yellow Ochre

철이나 망간을 포함한 수산화철(Ⅲ)[Fe(OH)3]이 주성분으로 천연산의 황토를 정

제한 것으로 중후한 金屬調를 품은 先史時代로 부터 사용되었던 안료이다. 특히 철

이나 망간의 함유량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가진다. 그러나 대체로 노랑색을 띤 黃

土色을 말한다.

(127) Zinc White

주성분은 산화아연(ZnO :아연화 또는 亞鉛白이라고도 하며 천연으로 紅亞鉛鑛

으로 산출된다. 아연을 태우면 생기고 순수한 것은 수산염, 염기성탄산염 등을 가

열해서 얻는다. 가벼운 백색분말로 약 300。C로 가열하면 황색이 되나 냉각하면 써

색으로 복귀된다. 양성산화물로서 햇빛에 의해 燐光을 내며 陰陽등에서는 녹색 ·

보라색을 냄)으로 1746년 독일의 과학자에 의해 아연의 元素를 알게된 후 1781

년 불란서의 Coutois가 처음 이 색을 만들었으며 그후 1845년에 이르러서 공업적

으로 제조되었다.

Ⅴ . 맺 음 말

이상을 종합하여 볼 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靑色을 좋아하였으며, 赤

色을 싫어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식의 서구화 경향으로 현대를 사

는 젊은 세대에서는 색채에 대한 의식이 보다 적극적인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적

색에 대한 선호도도 차츰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 색이름에 대해서는 전통 천연염료나 의복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색이름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식물·동물·광물에서 추출한 염료로 색을 만들어 사

용하였는데, 특히 식물의 草·葉·根에서 가장 많이 추출하였다 그 색이름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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紅· 水紅·銀紅·丁紅·번홍·木紅· 紅·茶紅·土紅·排紅·연홍·粉紅·大紅·

眞紅·緋·朱紅·絳·꼭두서니·線·楨· ·紺·玄·緇·玉色·靑玉色·갈매색·

藍色·日藍色·洋藍色·品藍色·靑暗色·深靑色·鴉靑色· 靑玄色·天靑色·鴨豆綠

色·官綠色·豆綠色·油綠色·葡萄靑色·팥두록색·청취색·草綠色·洋草綠色·南

松色·紫色·灰보라·洋보라·正黃·玄黃·淺黃·鷄黃·鵝黃·淡黃·橙黃·松花

色·梔子色·灰色·淡黑色·紫丹·碧· ·素· ·취· ·靑玄 등 다양하다.

문교부 제정 색이름과 韓國工業規格 KS A 0011과 KS A 0062를 비교하여 보

면 (표 14)와 같다. 이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세 따지 규정에는 같은 색상이면

서도 각각 다른 색이름이 있다. 같은 KS에서도 연두와 황록, 남색과 청자로 되어

(표 14) KS와文敎部制定 色이름比較

KS
A0011

KS
A0062

文敎部 制定 색이름 英 文 표 기

빨 강(적)
주 황

노 랑(황)
연 두

녹 색

청 록

파 랑(청)
남 색

보 라(자)
자 주(적자)

빨 강

주 황

노 랑

황 록

녹 색

청 록

파 랑

청 자

보 라

자 주

빨 강

주 황

노 랑

연 두

녹 색

청 록

파 랑

남 색

보 라

자 주

Red
Yellow Red
Yellow
Green Yellow
Green
Blue Green
Blue
Purple Blue
Purple
Red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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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外來語를標記된것 중英韓사전에 나타난色이름

관용색 이름 영 어 영한사전에 나타난 이름

올드로오즈

로 즈

스트로베리

핑 크

보르도

베이비핑크

시그널레드

카 민

마 룬

스칼릿

샐먼핑크

번트 시엔나

초컬릿색

코코아색

피 치

오렌지색

브라운

탠

코르크색

버 프

베이지색

세피아

카키색

블론드

레그혼색

네이플스옐로

크롬 옐로

크림색

카나리아색

올리브

레몬색

올리브 그린

리프 그린

코발트 그린

에머랄드 그린

말라카이트 그린

보틀 그린

비리디언

피콕 그린

old rose
rose
strawberry
pink
bordeaux
baby pink
signal red
carmine
maroon
scarlet
salmon pink
burnt sienna
chocolate
cocoa
peach
orange
brown
tan
cork
buff
beige
sepia
khakii
blond
leghorn
Naples yellow
chrome yellow
cream
canary yellow
olive
lemon yellow
olive green
leaf green
cobalt green
emerald green
malachite green
bottle green
viridian
peacock green

회자색

장미빛·담홍색

진홍색

진홍색

분홍색

양홍색

적갈색

진홍색

고동색

다갈색

복숭아색

귤 색

갈 색

황갈색

담황색

오징어의 먹물

따갈색

금발, 엷은 황갈색

상아색

황연

선황색

연녹색

담황색

황록색

선록색

짙은 녹색

산뜻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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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색 이름 영 어 영어사전에 나타난 이름

나일 블루

피콕 블루

터쿼어즈 블루

시 안

마린 블루

세룰리언 블루

베이비 블루

삭스 블루

코발트 블루

라벤더

모 브

라일락

오키드

마젠타

로즈 핑크

와인레드

스노화이트

로즈 그레이

펄 그레이

스카이 그레이

슬레이트 그레이

차콜 그레이

스틸 그레이

브론즈 색

Nile blue
peacock blue
turquoise blue
cyan
marine blue
cerulean blue
baby blue
saxe blue
cobalt blue
lavender
mauve
lilan
orchid
magenta
rese pink
wine red
snow white
rose gray
peal gray
sky gray
slate gray
charcoal gray
steel gray
bronze

초록빛을 띤 엷은 파랑

윤나는 푸른빛

청록색

푸른·감색

짙은 하늘색, 물색
극히 엷은 남빛

밝은 담청색

암청색

엷은 자주색

연한 자주빛

엷은 자색의

연보라빛의

자홍색

장미빛의

순백의

진주빛

암회색

소탄색

철회색

청동색

있어 서로 통일되지 못한 실정이며, 색이름 뒤에도 색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

도 있다. 또 문교부 제정 색 중 풀색과 녹색과 초록색, 주황과 귤색, 바다색과 파

랑은 선뜻 쉽게 구별되어지지 않는 색이름들이다.

KSA 0011 중 貫用色이름 63종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이 英

韓辭典에 우리 말로 표기되어 있다. 또 각은 계통색이름을 가지면서 관용색이름이

다른 경우도 (표 16)에 나타내었다. 특히 (표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코코아와 밤

색, 창포색과 붓꽃색, 스칼릿과 홍적색은 색의 3속성까지도 같으므로 이 색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색이름에 대해서 文敎部 制定 色이름과 韓國工業規格의 색이름이, 서로

통일되게 하고, 또 영어로 표기된 것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하므로 색이름에 대하

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전통적인 색채감각을 살린 독자적인 色상환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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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같은계통색 이름을가진것 중관용색 이름이 다른경우

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로 즈

스트로베리

홍 색

시그널 레드

카 민

해맑은 빨강

〃 〃

〃 〃

〃 〃

〃 〃

주 색

스 칼 릿

홍 적 색

해맑은 노랑띤 빨강

〃 〃 〃

〃 〃 〃

〃 〃 〃

철 단 색

적 갈 색

어두운 노랑띤 빨강

〃 〃 〃

복사꽃색

홍매화색

칙칙한 빨강

〃 〃
붉은 녹색

벽 돌 색

코코아색

밤 색

어두운 주황

〃 〃

〃 〃

〃 〃
핑 크

베이비 핑크

연한 빨강

〃 〃

번트시엔나

대 자 색

칙칙한 주황

〃 〃
코르크색

버 프

호 박 색

황 토 색

칙칙한 빨강띤 노랑

〃 〃 〃

〃 〃 〃

〃 〃 〃
녹 색

초컬렛색
어두운 회주황

〃 〃

난 타 색

살 구 색

칙칙한 주황

〃 〃

베이지색

상 아 색

크 림 색

밝은 회노랑

〃 〃

〃 〃

브라운색

갈 색

어두운 주황

〃 〃

레그혼색

겨 자 색

네이플스옐로

칙칙한 노랑

〃 〃

〃 〃

오렌지색

갈 색

귤 색

주황

〃

〃

꾀꼬리색

올리브 그린

어두운 회노랑

〃 〃

해바라기색

민들레색

해맑은 노랑

〃 〃

청 자 색

비리디언

칙칙한 파랑띤 녹색

〃 〃 〃

녹 차 색

리프그린

어린잎색

칙칙한 연두

〃 〃

〃 〃

청 죽 색

나일블루

칙칙한 청록

〃 〃

이 끼 색

풀 색

솔 잎 색

어두운 연두

〃 〃

〃 〃

옥 색

터쿼어즈블루

시 안

녹색 띤 파랑

〃 〃

〃 〃

상록수색

청 록 색

칙칙한 녹색

〃 〃

삭스블루

남 색

칙칙한 파랑

〃 〃

말라카이트그린

겉은 녹색

짙은 녹색

〃 〃

유 리 색

군 청 색

보라띤 파랑

〃 〃

진 남 색

오랑케꽃색

진한 남색

〃 〃

따오기색

로즈핑크

연한 보라띤 빨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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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창 포 색

붓 꽃 색

모 브

파랑띤 보라

〃 〃

〃 〃

호 갈 색

펄그레이

회노랑

〃

감 청 색

슬레이트그레이

어두운 회 파랑

〃 〃

라 일 락

오 키 드

연한 보라

〃 〃

은 회 색

쥐 색

회 색

〃

비둘기색

가 지 색

차콜 그레이

어두운 회보라

〃 〃

〃 〃

황 록 색

어린풀색

연 두

〃

모란꽃색

마 젠 타

해 맑은 자주

〃 〃

셀룰리언블루

코발트블루

파 랑

〃

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연 지

감 색

오렌지색

귤 색

크롬옐로

황 록 색

어린풀색

에머랄드그린

피콕그린

빨 강

주 황

〃

〃

노 랑

연 두

〃

녹 색

청 록

셀룰리언블루

코발트블루

제비꽃색

스노화이트

파 랑

〃

남 색

흰 색

(표 17) 같은계통색 이름을가진것중관용색 이름인다른경우

관 용 색 대응하는 계통색 이름 3 속 성

코코아색

밤 색

어두운 주황

〃 〃

2YR 3.5/ 4
〃 〃

창 포 색

붓 꽃 색

파랑 띤 보라

〃 〃

3P 4/ 11
〃 〃

스 칼 릿

홍 적 색

해맑은 노랑 띤 빨강

〃 〃 〃

7R 5/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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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 전문인력 연수프로그램

5. 한국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6. 지방자치제와 지방문화

7.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

8. 공단 근로청소년 문화현상 연구

9. 기업의 문화활동 실태 및 참여 적극화 방안

10. 대중문화산업과 대중문화정책 연구

11. 문화발전 중 ·장기계획 연구

12.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 방안

13.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 연구

14. 문화예술 행정요원의 양성 및 확보 방안

15. 한국의 문화향수 실태와 정책대응 방안

16. 한국의 국제문화협력 중진 방안

17.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18. 문화예술단체 현황조사 보고서

19. 1989년도 연구과제

20. 1990년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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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기의 한국문화예술 (심포지움 )

※ 연 도 : 1986년

※ 연구진 : 구상 ·한명회 외

I) 문화정책 및 창작분야

① 문화행정의 전문화

·문화부 독립 및 행정의 전문화

· 문화정 책 심의 위원회 구성

② 문화행정의 민주화 및 표현의 자유보장

·심의검열제도 폐지 :공연윤리위원회 폐지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

·남북, 월북작가 작품해금 및 금서에 대한 공개토론 필요

·지원시 arm's length principle 견지

③ 중앙문화의 지방분산화

·독자적인 지방문화행정체계 수립(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문예진흥기금의 지방분배 화대

· 시립극단 창단

④ 학교 예술교육의 강화

·무용교육의 전문화 1체육과목(교사)에서 무용과목(교사) 분리

·지방대학의 연극학과 증설

·초, 중, 고에서의 연극 교과과정 개설

·양약, 국악교육의 분리와 균형유지

· 음악전문학교 설립

·대학문예 교육프로그램의 지역적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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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시설확충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문화공간 신축

·대규모 군화공간 신축보다 기존 유휴공간의 활용에 중점

예) 창고개조-미술관 활용

⑥ 문화재원 확충

·예술단체 운영비의 진흥기금 지원을 국고지원으로 전환

· 문화재, 문화복권제도 도입

⑦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및 보급

·보존(원형유지)과 전승(재창조)의 개념분리 : 전승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전통적 양식에 의한 새로운 한국음악창조

·방송 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에서의 전통예술비중 강화

⑧ 국민의 문화향수기회 화대

·미디어의 예술기능 화대(TV 등)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격차해소 노력

·새로운 여가문화창출 :뉴미디어 및 놀이문화에 중점

·총체적 발전 개념으로서의 문화발전 개념의 확립 및 인식제고

2) 진흥원 관련사항

① 진흥원의 위상 정립

· 정치적 중립

·창조자 중심에서 향수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전환

② 지원정책의 방향전환 및 공평성

·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중단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 규모나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예술장르별 지원의 균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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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한문학연구 지원

④ 한국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강화

·한국문학 개설서 소개

· 제3세계 작가와의 교류 기원

·재외 한국공관에 한국무용소개자료 배포

⑤ 쟝르별 기타 건의사항

·문 학

-신문잡지를 거치지 않은 미등단문인(무크지, 단행본 데뷰 문인)에 대한 지

원금 지급

-번역가 및 전업작가 육성

·미 술

-개인소장품 대여전시 지원

·연 극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 : 대학극, 직장연극 등

-창작뱅크설치

-공연사후 지원제도 도입

-지원폭 확대 : 해외공연, 학술활동, 공연장, 무대기술인 등 지원

·무 용 :공연 중심에서 무용가 중심으로 지원방향 전환

(신진 진출기회 제공)

·음 악 :한국식 발성법, 멜로디 연구, 서양음악의 토착화 등 우리식의 음악

개발 지원

·전통예술 :전통예술 기록보존을 위해 자료관을 박물관으로 화대 개펼

2. 문화직종 개발과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연 도 : 1987년

※ 연구단체 : 문화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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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 및 방안

① 문화재

· 학교교육

-효과적 문화재 보존을 위해 최소한 서울, 경주, 부여 등 소재의 국·공립

대학에 문화재과와 문화재보존학과를 설치

-사학과, 고고학과, 인류학과 등의 문화재 관련학과에 문화재론, 보존학개

론 등의 강좌 개설을 적극 권유(목포대는 실시 중)

·문화재 관련학과의 교과 내용에는 실무 적응능력 배가를 위한 현장 체험과

정이 있어야 함.

· 학교외 교육

-무형문화재 기능과 예능 전수를 위한 전수교육경비의 현실화.

-전수교육은 문화재보호협회 등에서 주관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교육, 다

량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전수교육 대상이 확대되어야

함.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강화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교육이 수행되어

야 함.

-보수기술자와 수리기술자의 자질향상이 가능한 실질적 교육내용이어야 함

-연수 및 전문화교육의 화충과 강화로 문화재 애호인구의 확대와 전문인력

의 확보를 가능케 해야 함.

-문화재와 전통예술관련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를 화대 실시하여 안목을 키

워주어야 함.

②음 악

· 학교교육

-음악 경영과 행정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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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외 교육

-전문단체, 기업체, 공연장, 음악협회, 음악저작권협회, 연예협회 등에서

단기 과정으로 자체교육을 실시.

-도제식과 훈련원교육이 필요함.

·음악에 관한 새로운 직종은

-악기제조업, 악기조율, 녹음기사, 음악의 경영관리자, 레코딩, 기획, 디지

탈녹음기사, 전자음향관리자, 음악저작권관리자, 레코드프로듀서 ·제작 ·

기획, 음악가노무관리자, 음악비디오 출판업무, CATV음악기획업무, 환

경음악가, 직장의 능률 향상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개발업무, 공연 ·감상 ·

클럽 등의 회원관리업무, 각 기업의 문화서비스 조달업무, 각종 단체의

음악활동 지원업무, 음악의 소개와 홍보업무, 전자악기취급업무, 음악문

필가 등

③ 공연예술을 위한 무대종사자

·학교교육에서는 공연예술의 현장교육이 필요함.

·학교외 교육으로는 한국직업관리공단에 공연예술에 관계된 직종이 추가되어

야 함,

·공연예술을 위한 필요 직종은

-무대감독, 공연예술감독, 조연출, 공연기획전문인, 전문회사, 공연흥보,

무대미술디자인, 무대의상디자인, 무대장치제작, 무대소품, 무대조명, 조

명효과, 극장음향, 음향효과, 무대기계, 분장, 가멸 등

④ 영화 및 방송

· 학교교육

-전공선택의 폭을 넓힘.

-전공과목의 전문화 내용을 강화

-교과과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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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수진의 화보

·학교외 교육으로는 해당기관의 자체연수와 경험을 통해 자질향상이 강화되

어야 함.

· 개발직종

-영화제작의 창작공정, 완성공정, 영사전달공정, 프로듀서, 감독, 영화선

전담당, 스크립터, 시나리오작가, 촬영감독, 촬영조수, 조명기사, 녹음감

독, 편집기사, 미술감독, 분장사, 현상기사, 특수촬영 및 특수효과, 음악,

스틸맨, 영상기사, 연기자, 애니매이터,

-방송 PD, 방송조감독, 방송무대 감독, 방송스크립터, 카메라맨과 조명기

사, 드라마작가, TV 연기자, 편곡가, 안무가, 가수, 무용수, 합창단원,

개그맨과 코미디 언, 악사 등

⑤ 출판 및 인쇄

·학교 교육으로는 4년제 대학과 각종 학교에 정식학과로 출판 · 인쇄과가 설

치 되어야 함.

학교외 교육으로는 출판문화협회와 인천직업훈련원, 한국사진식자교육훈련

원 교육의 강화와 확대가 필요함.

·이론과 실기에 밝고, 창의적이며 사명감이 투철한 출판인이 집중 양성되어

야 함.

㉧ 전시 디자이너

·전시공간은 공공의 문화제공 장소이며 휴식처로 이해되어야 함.

·전국 약 150개의 디자인 계열학과 중 30% 가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디자인계열 학과의 50% 정도가 전공과 무관하게 각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을 시정하여야 함,

-직종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위한 디자이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학교외 교육을 통해 육성할 종목은 Curator, Graphic Designer,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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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Commercial Art, Communication Art, Architecture Interior

Designer, Theatre Designer, Studio Art designer 등

⑦ 물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도서관, 음악당, 유적지 등의 문화시설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학교외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함.

·관리직종은 사서, 관리자, 기록 및 자료관리자, 일반행정직, 현장에서 예술

문화활동을 교육하는 강사, 각 기관의 장, 조정자, 연구자 등

·기술직종은 무대장치도장원, 문화재수리원, 보존기술자, 회화복원가, 무대

디자이너, 전시디자이너, 회화모형설치공, 무대조정 및 무대전환수, 녹음영

화기사, 음악기사, 조명기사, 미술기사, 건축 ·전기 ·설비기사 등

⑧ 산업 미술

·학교 교육에서는 각 고교와 대학의 관련학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이 요망됨.

·학교외 교육은 공예직업훈련을 통해 양질의 교육효과가 나타나야 함.

·직종으로는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환경디자이너, 컴퓨터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카피라이터,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프그래퍼, 채색코디네이터,

자동차설계디자이너, 테크니컬일러스레이터, 상업사진사, 무대디자이너, 애

니메이터, 광고제작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가전제품디자이너, 조정디자이

너, 캐릭터산업가 등.

ⓖ 저작권관리

·학교교육은 법학과에 관련교과를 개설하여야 함.

·학교외 교육으로는 학부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계의 사례,

·판례, 국제협약과 국제관례 등을 20시간 정도 집중교육하여 거래를 전담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단기 과정이 필요함.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직업인의 개발과 양성은 필요하고도 절실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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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

· 개선 방안

-문화직 교육의 학교교육과 문화직장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괴리현상 해소

-문화직종의 고교, 전문대학, 대학의 전문성의 연계

-기술교육으로 일관되어 있는 사회교육기관의 문화직종 교육

-분야별 문화직의 세분화와 통합화에 대한 준거 제시

-문화직에 대한 일반화 경향을 학교 내외의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장기간

이론적 탐색 등

·실험예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소극장공간의 화보와 활용책이 강구되어야 함.

5) 종합제언

·문화직종의 개발은 다학문적인 접근과 협동과정의 체제가 시급함을 요구하

는 과제 임.

·문화산업의 수익 중대를 위한 전문성과 시장성에 보다 더 친밀한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함.

·문화직에 종사하는 자의 자기 가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문화직종의 조정

관리 기능을 수행할 전문부서가 설립, 운영되어야 함.

·공무원 임용령에 나타난 문화직류의 재조정.

·문화직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양한 문화정보와 이체 알맞는

새로운 문화직을 신설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직종 개발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문화 및 문화직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평생 계속교육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연구, 개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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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 연 도 : 1987년

※ 연구단체 :단국대 공연예술연구소

1) 서울의 종합문화예술공간

과거와 현대의 예술을 조화시키곤, 예술쟝르별 연계를 강화해야 함.

·창조적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을 확보해야 함.

·인력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가 이룩되어야 함.

·창조적 레저활동에 적합한 국민적 문화활동 참여의 장을 제공해야 함.

공연예술박물관 및 도서관, 교육관, 영화관 등의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전체공간이 미술품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

·전속단체를 두어 레퍼토리 시스템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져야 함.

·중앙과 지방문화가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되어야 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함.

후원회가 결성되어야 함.

·대관규칙의 개정과 대관료 인하가 있어야 함.

·세종문화회관에는 시립극단을 설립하여야 함.

관객개발 구체안이 성안, 효율적으로 실천되어야 함.

2) 지역별 시민회관

시설, 인력, 예산, 운영기구면에서 시민회관의 개선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지방문과의 특성을 감안한 시민회관 활용방안이 합리적으로 계획, 실천되어야

함.

·순수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소극장 공간이 확보되어 대극장 공간과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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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되어야 함,

·시민회관내에 전속 시립극단이 부설되어야 함.

'문화행정당국과 지역 예술인들이 합심해 해결하는 문화창조 협동체로서의 통

합된 운영체제가 절실함.

·예술 총감독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문예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사회적 배경을 감안해 만들어야 함.

각 지역의 기업과 연계되는 문예활동이 강구되어야 함.

각 예술분야의 활동을 예술적으로 연계시키는 종합적 예술프로그램에 토대를

두어야 함.

문화예술의 지역적 화산, 각 시도와의 교류, 문화예술 교육방안 등이 활동목

표가 되어야 함.

지역 문화공간을 연계시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촉매 거점이 되어야 함.

·무대기술 전문요원의 화보가 시급함.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저변화대를 위해 정기적 문화예술 감상회를 개최해야 함.

3) 지역별 문화회관

제반시설의 구조가 대폭적으로 개수되어야 합.

·운영기구의 개선이 이룩되어야 항.

교육적 내용의 프로그램 중심이어야 함. 특히 청소년프로그램의 실천이 중요함.

·각 지역 특유의 민속놀이 중심의 축제가 열려야 함.

·문화관광의 주요 거점이 되어야 함.

대관료가 인하되어야 함.

문화예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전문적 종사자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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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교육기관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

·전속 예술단체를 설립해야 함.

· 예술총감독제를 두어야 함.

·지역인들의 후원회 결성이 요청됨.

4) 지역별 전문 문화공간

·시설과 구조의 개수, 보완이 시급함.

·지역문화의 특성과 전통예술의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

전통적 문화행사는 축제형식에 의해 전국 규모의 행사로 되어야 함.

전통적, 민속적 연희 형태에 알맞는 무대의 설치가 요망됨.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정기감상회가 개최되어야 함.

· 전위와 실험예술의 온상이 되어야 함.

전속예술단과 전문인력의 화보가 필요하고 교육적 기능을 갖추어야 함.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

프로듀서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 공연활동과 예술감독에 의한 2원적 체제가 필

요함.

5) 소극장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함.

. PD 시스템을 도입, 활용해야 함.

·전용소극장의 공연팀과 이동무대의 공연팀이 분리되어야 함.

·창작극 진흥에 힘써야 함.

국가, 문화재단, 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함.

- 241 -



우수한 번역극의 공연에 힘써야 함.

·새로운 인간의 탐구와 탄생을 위한 연극적 표현이 추구되어야 함,

6) 놀이마당

·문화정책적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함.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놀이공간이 활용되어야 함.

·공중위생시설, 우천에 대비한 시설, 분장을 위한 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함.

·각 리, 동, 아파트단지, 블록단위로 자치적 운영이 되게 하여야 함.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온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적 놀이가 되어야 함.

계절에 알맞는 다양한 놀이축제가 되어야 하고,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함.

7) 지역별 문화공간

① 경기도

· 전통놀이를 발굴하여 축제와 공연예술화

· 놀이 경연대회를 개최

· 전통민속자료와 향토사료를 공연예술화

·전통음악과 무용, 도자기, 전통차, 토속음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② 경상도

·창원과 마산지역의 문화공간발전계획 수립 및 국악관현악단 창설

·산업근로자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진주의 중·소형극장 확충, 놀이마당을 위한 공간 마련

·경주에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알맞는 문화공간 마련

③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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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남도예술회관이 종합문화센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장

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있어야 하고, 전속예술단체를 두어야 함.

·목포의 경우는 기존 문화공간의 역할 분담, 연령별, 계층별 문화프로그램

작성, 기존 공간의 복합적 사용(학교 시설의 문화공간 활용 등), 놀이마당

의 효율적 운영이 있어야 함.

㉧ 제주도

·관광지에 알맞는 공공시설의 문화공간화, 문화공간의 시설보완과 운영 합리

화가 이루어져야 함,

·예술감독제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확보, 시민에 대한 종합홍보, 기업체의

예술지원방안강구, 전속단체의 설립

· 문화공간을 통한 사회교육적 기능발휘

·제주도 전통민속보급과 전국적 예술제개최

· 제주도 문화진흥원의 기능 활성화

8) 종합제언

·예술감독제 신설 및 전속단체 설립

· 공연예술연구소 설치

·범시민적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공간의 확보와 확보된 공간의 시설보완

·극장의 교육적 기능 강화

-국립극장을 사회교육의 현장으로 이용

-재야극장을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 제고

-연극을 통한 문화교육의 확대

·문화공간 신설 및 기존공간 활용

-대도시에 전문적 문화공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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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는 기존시설을 개수하여 예술 공간으로 활용

-지방 KBS의 공간을 예술단체에게 공연장 등으로 개방.

-지역간 문화공간의 불균형 극복

·공연장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명칭이 바뀌어져야 함.

내무부, 특별시 산하의 문화공간을 문화부 소속으로 변경.

4. 문화예술 전문인력 연수프로그램

※ 연 도 : 1987년

※ 연구진 :한상복 외 1인

1) 현행 연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① 문제점

·교육 대상의 규모

-수강자수 과다로 토의보다 강의중심 수업 진행

·수강자의 분야별 선수 경험의 차이

-강의 내용 ·기준 설정 곤란

·전문성에 따른 강사 초빙의 어려움

실기 지도에서의 예산 부족 및 실험 ·실습 설비에 해당되는 악기 ·도구 필

요, 적절한 조건 갖춘 공간 확보가 요구됨.

중간 수준 이상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자원 인사의 전임성 또는 시간제 ·계

절제 계약 미비.

·강의실, 일반시설 외에 전문시설 등의 부대시설 미비,

·지정 연수대상자와 자원 학습자간의 프로그램별 교류 참여 제한

② 개선 방안

·교육 참가대상의 세분화 및 교육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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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교육

·분야별 교육내용의 전문화 및 심화

·교수 방법의 다양화

-강의보다 토론, 발표 및 실기 기능 확대

-다양한 시청각자료 개발 ·보급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

·교육 기회 접근에 유연성 요청됨.

-대상 ·내용 ·방법에 따라 장, 중, 단기과정 연수로 분류·운영

-객원 교수제 도입과 전년도 계약제 실시

·연수활동 참여의 유인체제 마련과 홍보 강화

·참여자의 후속 학습과 학습 결과의 전달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

요구됨.

·개선 위한 연구체제 완비, 재정적 ·물리적 지원과 정신적인 협력관계 필요

2) 문화예술 전문요원의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중간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 연수 필요

문화행정, 저작권, 전시공간, 공연예술에 한정하여 유관인사의 집중 연수가

요청 됨 .

· 연수분야는 기확과 시장성에 중점

·각 분야에서 강사 확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

① 문화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문화 발전을 위한 기획 기초

문화촉매 운동의 이론과 실제

· 지역문화 보존과 발전

-지방문화 활성화 방안,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연구 방향 · 연구 방

법에 대한 강의, 실기, 토론

문화예술의 시장성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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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해설, 마케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사회, 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전통음악 및 영화감상, 레크레이션 지도, 대화기법 등에 대한 실연, 토

의 ·강연, 상호 평가

② 저작권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무적인 전문가 양성을 연수 목표로 함.

·학술적인 이론 전개보다 우리 저작권법과 관련 국제협약 등의 관계 조항을

해설하고 많을 사례의 제시로 현실적인 해석 · 적응 ·가능성을 길러주며, 현

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내용은 저작권 제도의 역사 및 주요 국가의 저작권 제도, 한국저작권법 해

설,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현황, 세계저작권 협약의 일반적 규정, 세계

저작권 협약 중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 조항, 한 ·미간 저작권에 관한 행정

협정의 내용, 베른협약, 로마협약, 음반협약, 기타 저작권 관계의 협약 등.

③ 전시공간 큐레이터 연수

·연수대상은 미술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미술관계인들, 즉 화랑주, 미술관

의 사무직 ·기술직 종사자, 미술관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미술관계 업무

담당 실무자, 화랑의 화상 등이 바람직함.

약 20주 동안 전시공간의 운영 및 관리 연구에 필요한 기초과목 이수 :박

물관 총론, 세계의 미술관 현황과 역사, 미술관과 지역사회,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자료의 정리와 보관, 전시와 전시법, 미술관 교육과 보급, 미술

관 시설과 운영, 미술학과 연계 학문, 조형 예술의 본질 ·요소, 조형예술의

시대 양식, 전후의 미술, 미술 교육론, 서양예술교육사의 개념, 미적 교육

의 개념, 예술교육의 방법 등 연수.

④ 공연예술 종사자 연수프로그램

·문화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감에 필요한 문화촉매자로서의 순수한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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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경영기술을 피연수자로 하여금 터득케 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공연예술의 보급, 공연예술시장의 확장

을 꾀할 수 있도록 함.

·대상자는 분야별, 지역별 또는 공연단체, 공연장, 공연기획 전문업체 등에

서 선정.

·공연예술 기초, 공연예술 정보, 공연예술의 제작 및 기획 ·판매전략 ·고(관)

객관리 ·비영리공연과 후원자 관리 ·해외공연 및 초청공연 ·공연장관리 등

공연예술기획 교육.

5. 한국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연 도 : 1987년

※ 연구진 : 김이수, 강현두, 박종국

1)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정지작업

·총체적 발전의 한 부분인 동시에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로서의 문화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문화와 문화정책의 관계 및 영역 설정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함.

·산업문명의 대두로 야기되는 문화적 과제는

-전통문화, 고급문화, 대중문화의 재통합에 있으며 문화정책은 사회의 역사

적 과정을 고려해야 함.

·문화정책의 유형은 경제사회발전 유형과 연관되며, 후발산업국가는 전통문화

의 소외, 고급문화와 전통 ·대중문화의 대립적 관계로 국가발전과 사회적 통

합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

2) 한국문화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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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정책은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의 채택으로 문화의 급격한 양적 팽창

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정부주도하에 문화적 제도와 기간 시설을 건설하였으

며, 체제정당화와 통합에 문화정책의 초점이 주어졌음.

·이러한 정책의 결과 관제문화와 민중문화의 대립을 초래, 문화의 사회결속 기

능이 약화되고 문화정책의 적실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됨.

3) 한국문화정책의 과제 (이념적 목표 )

·문화창조 역량의 문제 :지원과 제도의 민주적 정비와 경제력에 상응하도록 화대

·민주화의 문제 :다양한 문화를 공급하는 틀을 마련하여 문화권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욕구와 이념을 수립한 '합의의 문화'가 필요함.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키고, 세계문화와 개

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함.

·문화와 국가 발전의 상호작용 : 문화정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어야 하고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기능을 가져야 함.

4) 한국문화정책의 실천적 과제 (방안 )

· 자율적 창조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창작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제고

검열기준, 심의기준, 사전신고, 인가 등의 폐지

문화치장을 자율적 기능에 맡김.

-창조활동을 위하여 간접지원을 장기적으로 추진

세제와 병역분야의 혜택 강구

국내문화용품산업 의 육성

문화시장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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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지원 등

·문화환경 개선과 문화보급의 적극화를 위한 정책 방안

-문화시설의 재배치와 확산 :생활권에 따른 문화시설의 개편과 문화의 지방

분산

-시설의 현대화와 환경 개선

-문화수용자의 확대 :고급문화의 대중화, 대중문화의 고급화, 유통구조의 개

선, 국민이 주체가 된 문화보급운동

·문화행정 및 제도정비 방안

-관련제법령정비, 문화제정 대책강구, 전문인력양성 등

· 매스미디어와 문화정책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문화격차의 극복 :매스미디어가 현존하는 모든 계층문

화를 균등하게 편성, 제작

-문화용기로서 매스미디어의 문화매체 기능강화 :독립 TV문화채널의 신설

6. 지방자치제와 지방문화

※ 연 도 : B987년

※ 연구진 : 정흥익, 오연천, 신찬균

1) 조직의 활성화 방안

① 지방문예진흥위원회 활성화

·명확한 성격 규정

-심의, 의결기관으로 규정 :문예분야의 중진, 원로를 위원으로 위촉

-후원회로 규정 :현재 위원을 재편성

·현재의 문예진흥위원회 규정을 수정, 지방위원회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함.

· 전문위원제 의 채택

·지방문예진흥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강화,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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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할시, 도의 전담행정기구 활성화

· 조직문제

-현재 조직의 내실화

-조직개편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훈련의 강화

· 담당인원의 증원

·전문인력의 별정직 임용

③ 시, 군의 전담행정기구와 지방문예진흥위원회 설치

· 문화전담기구의 격상

-대규모시 : 기존조직의 격상

-소규모시 :전담계의 신설

④ 문화원

·민간단체로서의 독립된 활동을 위한 개편 방안

㉠ 정부보조 대폭 감액

-현실여건상 자체예산 화보가 어려워 적절하지 못함.

-이사회에 지방의회 등의 대표를 참여시켜 독자성 강화

㉡ 법적 지위를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예산화보의 어려움이 있음.

⑤ 지방문예진흥원 설치

·독립된 지방문예진흥원 설치

-독립 적인 지방문예진흥원

-문예진흥원의 지원

2) 문화예술재정

① 지방문화예술활동의 공공적 성격(지방문화예술재정의 이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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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활동의 외부효과(즉 사회적 편익)를 창출하는 가치재적 성격을 내

포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중앙정부는 그 편익이 전국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지방 정부는

지역적이고 특정 주민의 선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야 함.

② 지방문화예술재원의 화보와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

· 적정지출 규모의 설정과 지원계획의 수립

-중장기 재원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적정 지출규모 설정

-공공, 민간부문의 가용재원 수준대비,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방식 계획수립

·적정재원의 확보와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재정 지출이 확대되어야 함.

-조세수입규모 증가율을 상회하는 문화예산의 증가, 세제 잉여금의 환용

·중앙정부 재원의 적정화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확충

-지출 분야는 자본지출분야(예 :기본시설 확충)로 한정

· 문예진흥기금의 확충과 분권화

-문예진흥기금의 확충

공익자금 의존비율을 낮추고, 모금 수입, 자체 수입, 기부금 확충

모금대상의 확대(사회적 비용을 공공부문이 흡수)

기부금 유치 강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액 증대(세제잉여금)

적립기금운용의 효율화

-문예진흥기금 재원관리의 분권화

해당 지역에서 모금수입을 관리

모금 실적을 중앙재원 배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단위 모금유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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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노력 강화

-세출구조의 합리적 전환으로 가용재원 범위 확대

-'표준지칭비율'을 제시(주요 재정지표대비 문화예술지출 비율을 예산편성

의 지침화)

-자본적 지출(예 :공연장건설)에 장기적 성격의 지방채활용

·재정지원, 관리체계의 효율화

-지방문화예술 재정체계에서 시, 군 등의 기초자치단체 역할 중시

-시, 군단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 재원관리를 도모

-재원전달 체계의 간소화

③ 재원 확충을 위한 가상적 방안

·지방세로 '광고세'를 신설

·지방공기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 지출 분야에 배정

·교육세 등 목적세의 일부를 문화예술부문이 수용

3)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① 지방문화예술인 및 주민의 문화정책 참여

·지역문화예술인 및 주민의 문화정책 참여

·지방행정기관의 참여 적극화(예 :시, 도립, 국립지방극단의 설립)

· 인재의 양성

② 지방문화공간의 내실화

·신축 및 기존 시설의 개수

·문화공간의 문턱을 낮춤

·문화공간의 내용을 변화있게 채워야 함.

③ 전통문화의 활성화

·향토문화재 등을 재현, 보존에만 한정시키지 않아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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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 향토축제 등이 지역주민의 애향의식 고취, 향토문화 진작에 끼

치는 영향을 고려

④ 지방문화를 위한 정책 방안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과 ·계의 신설 및 문화전문직 배치

· 관계법규 개정

-지방문화진흥법 재정으로 문화공간 및 문예활동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

각종 시설 공개 등의 의무화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연계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강화

· 지방문화의 향토성

-잠재해 있는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이에 바탕을 둔 지방문화의 재창조

7,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

※연 도 : 1987년

※연구단체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 문화에 대한 인식

① 문화의 개념

·문화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대중의 문화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본 결과 문화를 '예술'로 보는 경향이 가장 많으며(42.8%), 이어

'생활양식 ' (30.3%), 교양(11.0%), '인간관계' (7.3%) , '의식구조' (6.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대부분의 일반대중은 '문화'를 '예술'로 보는 경향이 강하나, 직업적

으로 어업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문화를 '공유된 생활양식'의

개념으로, 고소득자 및 고학력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문화를 인간관계보다

의식구조 속에서 많이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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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

·고유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잘 앎' 1.3%, '잘앎' 23.9

%, '보통'43.3%, '모르는 편' 26.5%, '거의 모름' 4.9%로 나타나 전체

31.4%가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고유문화가 가장 많니 존재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할

결과, 생활양식 44.8%, 그 다음이 의식구조 18.3%, 예술 13.2%, 종교

11.6%, 인간관계 5.7%, 음식 2.7%, 의상 2.2%로 응답하였다.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앞서 언급한 문화에 대한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문

화일반에 대한 인식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예술에서 찾고 있는 반

면, 고유순화에 대해서는 생활양식, 즉 가옥, 의복, 식생활, 풍습, 관습 등

에서 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응답자의 자녀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려면'이라는 설문에 대해 '자신의 결정에 맡기겠다'

55.6%와 '적극 돕겠다' 14.6%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0.2%를 차지

하고 있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체의 31.3%는 '취

미 정도로 지도하겠다'와 '적극 말리겠다'로 응답해 아직도 상당수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도 밝혀졌다.

·본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대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67,2%가 참여

희망을 피력함으로써 대체로 문화예술활동에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④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 문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1.8%이고, 청소

년 문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41.1%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존재유무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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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57.3%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문화는 그 내용면에 있

어서도 매우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청소년 자신의 '자율적 선택' (23.5%)를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정

책지원 및 계몽' (20.6%), 학교교육(20.1%), 각종 단체 행사의 주관(11.5

%), 가정교육(10.2%), 예술단체의 기도(9.3%) 등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문화환경

① 여가생활

·여가생활 유형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여가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하루 평

균 여가 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이 분포(25.4%)를 보이고 있으며, 다

음으로 21.7%를 차지하는 2∼3시간이다. 여기서 산술 평균은 189분, 중앙

값은 180분(3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 여가 시간의 활용 실태는 대개가 TV시청(22.2), 스포츠 및 여

행(17, 7), 독서(15.9%), 음악감상(14.4%), 수면f9.9%) 잡기 및 승부놀이

(6.2%)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집안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 접촉 기회가 적

고, 더 나아가 문화적 삶이라는 관점에서도 그것을 함유할 만찬 여건이나

환경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문화비 지출 규모

·문화비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도서구입비'로서

교양오락비 전 "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여행비' (16.3%),

'영화관람비' (9.8%), 음반 및 테이프 구입비(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소위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고작해야 2.5

%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고급문화 예술인 공연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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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지금보다 나아질 경우 어떤 문화 항목에 우선

지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2개씩 선택) '여행'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

으며, 그 다음이 '레저 ·스포츠(35.3%), 도서구입(27.5%), 영화관람(15.4

%), 음반 및 테프구입(12.6%), 연극관람(9, 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어 대중문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③ 문화용품 보유

·문화적 삶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 문화용품 보유 현황을 조사

한 결과 냉장고, 라디오는 전가구의 90% 이상, 칼라 TV, 전화, 녹음기, 가

스레인지는 80% 이상, 세탁기, 사진기는 70% 이상, 전축은 50% 이상, 퍼

아노, 비디오, 자동차, 크레디트 카드는 20∼30% 정도, 에어컨과 컴퓨터는

6∼10%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

·각종 문화용품 보유 수준이 증가하고, 생산된 문화용품이 대중화된다고 해

서 반드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

는 한 문화용품은 도리어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다(예 : 비디오).

④ 매스미디어 이용 현황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TV가 45.4%로

가장높고, 다음 신문으로 39.5%를 차지하고, 잡지는 5.4%, 주위 사람 3.3

%, 라디오 3.1%, 포스터 2.3%, 교육기관 0.6%, 문화빈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국민일인당 평균 150.7분에 해당되는 TV 시청량을 가지

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보고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뉴

스(62.3%)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다음은 연속극 (58.2%), 영화(21.1%),

코메디(12.6%), 쇼(10.0%), 교양(7.0%), 스포츠(2.7%), 토론(2.3%),

특집물(1.6%), 생활정보(0.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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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TV시청의 현시성과 더불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국민

들은 '뉴스' (24.6%)를 가장 좋아하고, 다음이 '영화' (22.5%), '연속극'

(17.3%), '스포츠' (8.7%), '쇼' (7.2%)의 순서로 골아하는 것이 밝혀졌다.

'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락 일변조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나

타났다.

다음 신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신문구독 시간은 하루 평

f 59.76분이고, 가장 관심 있는 기사는 정치면이 36.8%, 다음은 사회면

26.7%, 스포츠면 9.2%, 경제면 7.6%, 문화면 7.0%로 나타나 문화면에

대한 관심이 정치면, 경제면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개인문화 생활을 가늠하는 '도서 현황을 장서수와 독서량' 그리고 '도서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서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0권 정도 책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위별로 보면 1-50권 소유자가 30.5%를 차

지하고 있어 책의 소유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간 읽는 책수는 1년간 평균 12.08권으로 나타

났으며, 책을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읽는 책 단위별로 보면 1년간 10권 읽

는 사람이 1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권(12.8%), 5권(12.1%), 3

권(7.8%), 30권(7.7%), 15권(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도서관 이용회수를 살펴본 결과, 1년 동안 도서관에 간 경험이 있

는 사람이 31.9%에 불과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

율이 약 2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 도서관에서의 문화행사 개최나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문화예술교육경험 및 만족도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실태를 보면, 특정 분야에 교육 경험

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5.7%에 불과한 반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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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1.2%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대다수가 교육에 의해 배양된 문화예술

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선호도를 조

사한 결과, 음악, 미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중에서도 기악분야가 전체의 27, 9%, 다음이 회화로서 19.5%를 점하고 있

다. 그외 서예(6,9%), 연극 ·영화(5.6%), 무용(5.5%), 성악(4.8%), 판

소리(3.6%), 문학(2,7%), 디자인(2.7%), 공예(2.0%), 사진(1.5%), 아

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특정 예술교육을 받은 장소를 일별해 보면 학원이 38.4%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학교로서 30.7%를 차지해

두 교육장소가 69.1%에 해당되고 있어서 교육기관의 다양성에 심각한 문제

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빈약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

진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얻는 만족도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41.4%,

'도움이 된 편이다'가 39.3%, 결국 전체의 80.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잘되고

있다'가 2,4%, '잘되고 있는 편이다'가 13.5%인 반면, '잘못되고 있는 편

이다' 19%, '매우 잘못되고 있다' 7.6%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1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화예술활동 실태

①문화예술 접촉 및 장애요인

·국민이 열거한 문화예술 접촉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시간적 여유(44.4

%), 경제적 여유(27.7%), 정신적 여유(14.0%), 지리적 여건(7.8%),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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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4.7%)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국민 44.4%가 시간적 여유 부족을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자유 시간이 6.4시간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그 시간을 대부분 저급 문화적 여가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분화예술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선호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연극(3.3점), 마당극(3.2점), 사진 전시회

(3.2점), 료 공연(3.0점) 등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을 뿐 나머지는 평

균치 이하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부터 매우 만족치 못하다는 의견이 72,3%나 되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

린 사람은 불과 5.5%에 머물렀을 뿐이다.

4) 향수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지극히 지엽적인, 다시 말해 문

화의 한 장르로 인식되는 예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우선 문화에 대한 정

확한 국민인식이 필요하다.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외래문화 수용능력에 있어 능력 한계를 노

출하여 주체적인 문화의식에 대해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모델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든지 문화교육 창출 및 보급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민의 여가 시간의 활용이라든지 매스미디어의 이응 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

문화생활이 대중문화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

급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대문화의 획일화 ·표준화시키는 해들을 해결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

8. 공단 근로청소년 문화현상 연구

※ 연 도 : 1988년

※ 연구단체 ;서을대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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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문화시설 이용 현황이 극히 제한적

-문화시설 이응은 11∼32%, 전시, 공연예술은 10-20%

· 문화생활의 제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

· 언론매체 접근도

-신문은 90% 이상 보고 있음.

-TV는 평일 2시간, 주말 4시간 정도 시청, 주로 쇼, 드라마 등 오락프로

시청.

-라디오는 매일 2시간 정도 청취, 가요 ·팝송 등 음악프로 선호

-영화는 80% 정도가 매월 1∼2편을 감상, 주로 액션, 애정, 폭력물 선호

-비디오는 50% 정도가 보고 있으며 내용은 영화와 비슷

·문화운동의 참여 정도는 높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호의적임 23%가 소형

영화를, 10% 정도가 노동자신문, 노래 공연, 판화, 그림, 사진, 풍물, 마당

극, 노동자문학 등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음.

현 우리 문화를 서구적, 향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애착을 마지고 있음.

·자본주의 체제는 인정하나 현 노사관계와 임금, 분배구조, 기회구조에 대해서

는 비판적 임 .

-기업주와의 공존은 인정하나, 기업주의 양보를 원하고 있음.

-극한적 노동운동에는 회의적이나 8할 이상이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

고 있음.

-경제적 개선의 기회와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임.

2)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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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결 조건임.

-공단 주변에 이들을 위한 건전한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 등의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지역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활성화

-사업장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문화교육의 장으로 환용

-도서 외에 건전한 영화, 만화, 비디오, 음반, 카세트 등 매체도 비치

·노동현장에 알맞는 건전한 놀이문화 및 전통놀이문화 창출 보급.

단, 상업적 오락문화의 유입에 유의.

·음식, 의복, 언어, 여가 등의 직업적 공동체집단의 일상생활 문화를 고양하여

야 함, 이러한 방안은 이들의 생활상 요구인 재교육, 건강진단과 치료, 운동,

친구교제 등과 연결되도록 강구되어야 땀.

9) 정책적 대안

·통합적 문화공간망 설치

-학교,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활동과 보건소, 탁아소, 사회복지업무 상업

적 활동을 한 시설에 수용

-프랑스의 그레노블문화인, 영국의 기존 국민학교 시설 이용 예

·문화적 삶의 향상과 참여를 위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표조타 연구가 필요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 시행.

9. 기업의 문화활동 실태 및 참여 적극화 방안

※ 연 도 : 1988년

※ 연구단체 :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 기업의 자체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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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후생복리 증진과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위해 문화사업이 필요함(포항

제철)

·기업 이미지와 광고 전략

사업 투자로서 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백화점)

·사회봉사, 이익의 사회환원, 개인적 결단 등으로 문화 투자하는 경우(우리나

라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임)

·언론,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체면치레로 문화투자를 하는 경우

·영리사업으로 문화산업에 투자

-문화사업의 기획 및 판매, CATV 등과 같은 문화사업에 참여, 예술품의 매

입 및 관리 등

-기업내의 문화활동을 전담할 부서 철치,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활동지원

에 관한 자체 규정과 기준 설정, 기업내 자문위원회 설치 등

2) 공공문예기관의 문화투자 유도 전략

·각 기업에 문화투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투자를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인식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업의 문화담당부서 홍보실 직원의 인수교

육이 필요함.

·문화행정 단체에서 기업문화활동 전담부서를 설치,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정

보교환 창구의 구실을 하도록 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문화행정 단체에서 연구 개발하여

제공함.

·기업인에 대해 문화예술활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시키도록 함.

·기업의 문화 투자와 기업이미지의 상호관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

· 기업의 문예투자와 상품판매고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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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의 문예활동과 노사분규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

·기업내의 문화창조활동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작

성하여 제시.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적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사례 개발.

3) 조세제도와 정부의 정책대안

·기부금의 일정비율 만큼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가 필요한데, 현재 손비처리 정

도로는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유인을 제공함.

문예 분야에 대한 장기 계약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수혜문예단체의 자율기금화로 기부자의 간섭을 배제함.

4) 문예인과 문예단체의 전략

·문화향수 인구를 확대하여 기업이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함.

(예 :야외공연행사, 야외전시회, 감상회, 강습회 등을 자주 열어 향수인구 저

변을 확대함)

·예술행사에서 기업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에움.

10. 대중문화산업과 대중문화정책 연구

※ 연 도 ; 1988년

※ 연구단체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 TV 산업

. TV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 및 분배체계의 구조적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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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비용은 최소화하고 방송자원의 상업적 운영에서 오는 이익은 사회적으

로 회수하여 시청자 복지에 이용해야 함.

·공기업 형태의 상업방송(공영적 상업방송)으로 개편.

2) CATV

·유선망은 공공기관에 와해 독점되어야 함.

-유선망 설치는 전기통신공사, KBS 등 공기업에 위탁하고, CATV업자들은

단지 사용료만 지불토록 함.

. CATV의 시스템은 지역독점 구조가 되어야 함.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 공급

-프로그램 구입자가 원하는 모든 채널의 사용 가능

3) 영화산업

· 제작 자본부문

-제작과 배급이 분리될 경우 외화 배급으로 인한 독점이윤을 방화제작 지원

금으로 전환

-국내제작 자본의 대형화의 모색

-해외제작자본 참여 허용시 주식 소유비율 제한

-방화의 수요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자본이 흥행 부분에서 수

직적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TV산업 프로그램 생산 부문에서 수직적 통제를 해체하고, TV프로그램을

국내 영화산업에서 정책적으로 조달해야 함.

· 유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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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화배급기구를 공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음.

흥행부문

-교호상영제와 스크린쿼터제 유지 및 위반에 대한 법적 제제강화

-영화관람에 대한 세금 징수유지 및 방화상영사 유리한 세금차등제 도입 .

-영화를 통한 문예진흥기금의 영화산업 육성에 재투자 및 제작부문과 공적인

대형 배급구조 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

4) Vid e o 산업

·비디오그램의 원자료 주공급원인 국내 영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비디오그램 산업을 음반산업에서 독립시켜 영화산업에 편입시키고, 국내 영화

산업의 육성에 정책적 개입을 집중해야 함.

5) 음반산업

다국적 기업에 의한 유통부문의 수직적 통합에 대비하여 국내 거래사들의 독

자적 유통체계의 수직적 통합이 강화되어야 함.

대중가요시장이 국내자본에 의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소유를 정책

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음반법을 개정하여 미등록으로 활동중인 독립프로덕션을 활성화시켜 음

반의 질을 높이도록 함.

·음반산업의 수직적 통합으로 불법 복제물의 유통 근절

· 비디오영화를 음반산업 에서 제외함.

6) 출판산업

· 생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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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간을 담당한 제작자에게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함.

-일정액 이상의 순이익을 낸 출판사에게 비영리성 출판을 권장하고 세제 혜

택 등을 통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함.

-대기업이나 대언론기업의 출판산업 본격 진출을 고려한 문화정책수립

· 유통부문

-지방 영세업자들이 출판백화점과 같은 형태로 점포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장

· 소비부문

-공공도서관의 증설

-도서 구입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함.

· 해외부문

-다국적 기업에 의한 유통구조의 수직적 통합 및 국내출판자본과의 연결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7) 광고산업

·공익자금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함,

·공익자금 유지비의 최소화 및 부당한 사용 규제제도 마련

·막대한 공익자금의 지출에 따른 사회비용의 낭비를 억제할 방안 강구

·공익자금이 방송이나 그 관련기구 및 타매체산업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해야 함.

·공영방송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 강구

·경쟁이 심한 대중문화산업에 공익자금의 지원이 있어야 함.

·국내 광고대행사의 시장보존 효과를 위해서 방송광고공사 존속 필요

8) 종합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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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의한 정책적 개업은 필연적이며, 대

중문화산업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자유경쟁근거나

일반적 제조산업 차원의 시장 논리는 이 산업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함.

·대중문화산업의 전체적 조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공사' (가칭)의 설립이 필요

함.

·공익자금의 조성은 사회적 자원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하나의 직접적 방법일

뿐이며, 어떠한 방송체제를 선택하든지 독점지대(Monopoly gent)분의 사회

적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경쟁이 심한 대중문화산업이나 산업간 상호의존성이 심해 산업의 발전이 이

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정책적인 공익자금의 배정이 필요

-공익자금의 사적 전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와 감시 필요

·뉴미디이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설계와 경제적 차원의 산업분석이 필요

-문화산업의 차원에서 지방문화 육성책이 다루어져야 함.

11. 문화발전 중 ·장기계획 연구

※ 연 도 : 1988년

※ 연구진 :박종국, 박명도 외 2인

1) 중 ·장기 문화발전계획은 국가의 지원확대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

·획기적 문화재정의 확충

·문화부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화대

·문화행정 조직이 문화발전계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각종 문화관계 법령의 개정

·문화에 적응하는 행정형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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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발전의 이념 및 목표

·국민 개개인의 문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지역문화운동의 화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폭 넓은 문화기반 조성이 필요함.

전통에 기초한 예술의 진흥 및 생활문화의 진작이 이루어지는 건전문화풍토의

조성이 있어야 함.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함.

12.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 방안

※연 도 : 1988년

※연구진 :한상복, 최종민 외 2인

1) 전통문화정책 일반사항

① 전통문화정책의 지향 목표

·전통문화의 재조명과 재확립

·전통문화에 대한 근대화작업

·외래문화와의 조화, 융합에 의한 고유문화 창조력의 배양

② 정책건의

·민족동질성 회복(통일)을 위한 동력으로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전통문화의 의미 재해석과 현대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 강화

-전문적 상설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설립 및 연계 필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재정의 확보와 효율적 분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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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민속박물관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발굴 조사연구와 보급선양기능 확대

유물 수장기능의 과학화

· 전시기능의 극대

· 사회교육기능 강화

지방 박물관의 지도와 육성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연계

·동서문화의 비교 연구 강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연구에서 벗어나 민족학 박물관으로 화대

발전

3) 전통문화행사

·관 또는 공공단체 위주의 전시적 행사 지향

-경연대회에서 발표회 형식으로 전환

·보존· 전승에서 서양식 사고방식 극복

-작품 중심(복고적, 외형적)에서 인간중심(개성중시, 재창조)으로 전환

·문화정책연구소, 문화예술 자료센터 설립

·청소년 대상의 공간 화보와 전통문화프로그램 개발

4) 전통문화의 재창조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

-전통문화를 현대문화의 틀에 수용

-서양문화를 한국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창조

-전통에 기초한 개발 및 의미의 재해석에 의한 개발로 구분

·전통 문화의 발굴 ·보존 개념의 새로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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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보존 ㉡ 보급, 확대, 대중화 ㉢ 해외선양 등 3부문으로 나누어

실천방안 강구

5) 공공기관의 역할

① 교육제도 개선

·전통문화 감수성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지침 작성과 전문교사 양성

· 각종 교육자재 개발

· '전통문화 교육개발위원회' (가칭) 구성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 도서관, 박물관, 각급 사회공간과 같은 사회적 문화

공간의 확대

② 언론매체

·전통문화 증진역할 기본구조

㉠ 사회속에서의 전통문화 소재의 증진

-다양한 전문매체를 공공적 지원으로 창출

㉡ 증진된 소재의 보도, 해설 화대

-전통문화 감수성 개발을 위한 노래 개발

-전통문화 영역의 각종 격과, 과정의 뉴스화

㉢ 독자의 관심 확대

-전문언론인 육성을 위한 교육, 강좌 개설

③ TV의 역할 강화

· 한국사 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 캠페인 실시

· 가족대상 프로그램 개발

· 세계의 민속전통문화 기획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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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프로그램 의 강화

· 민속자료도서관 설치 및 고유민속 촬영, 도존

· 국어순화, 축제문화 개발

④ 연구 ·창작 기능 지원, 조정

·연구의 전체적 마스터플렌을 수립

· '전통문화연구위원회' (가칭) 설립

⑤ 문화관광의 국제적 수준의 체계화

·전통문화관광 기구 창설

-문화유적지, 전통문화 거점의 효율적 프로그램 구성, 관광 상품의 개발,

관광코스의 구성 등 연구

-문화관광 안내요원의 교육 및 운영, 문화관광상품 친정업무 등

6) 전통문화공간 확대

① 민족학 박물관 설립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구심화 주체로서의 국민 전통문화교육 도장화

·한국민족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평가와 민족적 자부심 고취

·내 용

-한국문화사 원류 및 민족의 이동, 정착 경로

-세계문화사 및 한 ·중 ·일 비교문화적 평가

-세계 속의 한국인의 삶 등

②한국 자연사 박물관 설립

· 한민족 문화인류사를 가능케 한 자연환경

· 내용

-동북아시아의 자연적 특성을 연대기적으로 전개

-고생대로부터 한반도 지역 동식물, 광물의 분포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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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환경적 영향 평가

-국토자연 전반의 발전 가능성과 제약 요소 재발견 등

③기 타

· 세종대왕 박물관

· 지역 별 전통문화 특장시설

· 전통놀이 마당

· 한국정통 민속촌

·고도, 고읍의 전통경관 회복 및 전통가옥짓기 지원

· 정서 적 역사공간 창출

예) 정선아리랑 고개

13.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 연구

※연 도 : 1988년

※ 연구진 :서상우, 김성기, 원종익

1) 관광관련 법규

① 현행 체계의 문제점

·관광정책의 방향이 전국민의 건전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소수계

층의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경제활동의 일부로 전락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파괴되거

나 상실되고 있음.

·개발의 대상을 자연관광지에 편중시키고 있어 지방도시에 잠재되어 있는 각

종 문화예술의 개발을 통한 실질적 문화관광을 촉진시킬 제도적 기반이 미

비함.

②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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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대상을 자연, 문화예술을 포괄하고, 지역별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

는 각종 문화자원을 발굴, 개발,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

해야 함.

2) 관광행정기구

① 현행체계의 문제점

·관광행정기능이 대상지역에 따라 교통부, 내무부, 건설부로 다원화되어 ◎

고 개발대상자와 대상물 또는 대상인에 따라서 문화공보부, 법무부,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등의 이해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이고

일관된 관광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불가능

·관광의 주무부처는 교통부 관광국인데 시, 도 관광행정기구는 내무부 소속

이므로 업무협조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러한 행정기구

로는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내용과 업무의 성격이 의례적이고 영리적이어서 관광전

문공익기관으로서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음.

·관광행정 실무자가 비전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② 개선 방안

·제 1안 : 현재의 관광국을 늑대 개편하여 문화부로 이관함.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개발 및 대내외 홍보를 전담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 ·

강화시킴 .

-지자제에 즈음하여 시, 도, 군의 취약한 관광행정기구를 확충 개편하여

각 시도의 관광계를 관광과 또는 관광국으로 승격시키며 군단위에는 관광

과를, 면단위에는 전문직원을 배치함.

·제 2안: 문화부 산하에 관광전담기구인 관광청을 두고 시, 도에 관광국을

두어 관광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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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고 전문화, 협조체제 등에 관한 개선책을 마

련함.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관광 행정조직과 전문요원의 충당이 필요함.

·관광정책 입안에 주민대표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함.

3) 문화관광 촉진

·문화자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은 물론

문화적 특성을 파괴시켜 결국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아울러 관광유

인력을 상실시키며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함.

·그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킬 전문인

력 이 부족함.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은 특정한 종류의 유형문화재(자원) 위주로 개발되어 체

계적인 문화관광노선의 개발이 미비함.

· 개선 방안

-문화자원 및 유적의 지정범위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시대별, 유형별로 확대토록 함.

-국고보조, 관광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단체기부금, 문예활동 수익금

등에서 문화관광진흥기금을 모금 조성함.

-각종 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정기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함(현 문화

재관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분야별, 기능별로 화대 개편함).

-문화관광거점 지역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도로망과 운송체계를 정비함.

-각종 지정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각종 기능보유자 지원, 기능보유

자의 창작품 전시 창작활동 기회 확대, 그들의 창작품 판매~:』계를 확립함.

-유형문화재의 복원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문화재의 복제품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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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의 전시, 홍보 등을 실시함.

-각종 비지정 문화지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특정 장소 시간에 정기적으로

공연 전시토록 지원하고, 외래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공예 ·민예품

등의 전시를 지원함.

-관광객들을 가급적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모

든 위락 편의시설을 존치시킴.

14. 문화예술 행정요원의 양성 및 확보 방안

※ 연 도 : 1988년

※연구진 : 김수일, 정홍익

·대학(교)의 유관학과에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문화행정요원을 장기

적인 측면에서 양성함.

·문화행정직을 별도로 선발함.

·예술행정요원 교육은 행정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무보수교육을' 위

한 전문교육기관의 창설이 필요함.

·문화예술행정직에서 경력직이 추대될 수 있는 교육제도(교과과정)가 필요하며

분야별 특수성에 맞는 자격증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문화예술행정교육은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문화와 사회발전, 문화와 경제발전, 전통문화의 이해

등의 교양과정 개설과 문화정책론, 예술경영론, 문화재보존기법 등의 전공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삭원 과정에 있어 개설희망 교과목은

일반행정분야는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행정, 총계분석 등이며

문화행정분야는 문화정책 분석, 문예조직관리론, 문화재정론, 예술경영론,

문화재관리론, 문화발전기획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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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를 위한 직무교육은 기본소양, 문화예술행정, 문화정책, 미술경영,

문화정보 등이 바람직함.

·문화예술행정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현재 문화예술 관련자는 한직시되거나

이동을 위한 대기직으로 취급되고 있음.

·문화예술직의 직렬성이 요구됨 :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문화예술직 기피현상의

방지 목적.

·문화예술기관의 자체교육의 강화.

·현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문화예술요원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나 과정의 설치

15. 한국의 문화향수 실태와 정책대응 방안

※ 연수 : 1988년

※ 연 구 : 이중한, 이강수, 김재범

1) TV프로그램 개선

. TV채널의 특성화

·청년층의 가치관 선도를 위해서 그 계층이 즐겨 보는 영화, 쇼, 스포츠, 코미

터의 질을 높여야 함.

·뉴스의 공정보도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쇼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 진행자의 자질교육이 더 필요함.

(저속한 언어, 행위, 폭력 배제)

2) 라디오 프로그램 개선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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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예술정보의 생황상식, 정보, 교통정보 등의 프

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말 교육, 직업 및 기능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함.

·라디오 드라마의 경우 국내문학작품의 각색과 해외문학작품의 번역 등을 활발

히 해서 주제의 다양화를 기해야 함.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해설자의 자질개선과 선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국악의 비중을 넓히고 라이브 공연과 생음악 등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함.

3) 신 문

·기자 개인의 자질향상, 오보의 정정에 있어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해야 함.

사설의 일부를 불공정하게 독선적으로 보도하는 자세를 탈피해야 함.

정지인과 대학생에 대한 보도가 과다하고 근로자나 농어민에 대한 보도가 미

흡한 현상을 개선해야 함.

·가로쓰기, 컬러화면, 사진이나 그림의 확대가 필요함.

·광고의 양을 줄여야 함.

4) 예술정책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전시 공연예술 향수 기회를 늘려야 함.

·지역간 전시 공연예술 기회를 균등히 해야함.

·소득간 향수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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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정책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영화의 제작 수입이 필요함.

·장년층과 노년층 대상의 영화가 더 필요함.

·영화 주제의 다양화가 필요함(애정물이 대부분),

·영화 수입의 다변화가 필요함(현재 미국 영화가 대부분).

·다양한 주제를 가진 다양한 영화의 수입이 필요함.

6) 출판정책

·독서인구,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 방향 모색이 필요함.

·출판계, 출판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용지의 조달, 인쇄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저속 불량도서의 범람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치 목적을 위한 출판 규제는 없어져야 함.

7) 비디오 수용

·비디오 문제를 음반법에서 분리해서 따로 법규를 제정,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

음.

·수입 비디오의 80%가 불법 음란물이므로 이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

·수입 비디오의 주제를 다양화해야 함(주로 애정물, 활극, 수사물).

·교육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개발이 필요함.

·비디오 프로그램 수입국의 다변화가 필요함.

8) 총괄적 제안사항

- 278 -



·세대간 문화수용의 차이가 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것이 많다.

특히 10, 2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현실에서 ,세대간 의리의 격차를 줄이

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함.

·보다 나은 문화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공급하는 별도의 유통기능이 창출되어야

함(시장 기능에만 맡길 경우 저질화할 가능성이 높음).

-문화전문 TV, 라디오 채널 신설

-수준높은 내용물만 취급하는 예술공간 설치

-출판물의 전달기능 확대를 위한 도서관 행정의 개선 등이 필요함.

·문화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또 평가 비평하는 매체가 있어야 함.

·모든 비디오는 건전한 소프트웨어 없이 사용될 때 불건전한 하드웨어가 될 것

이므로 전면적인 미디어교육이 필요함.

·공공적 지원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문화의 질적 향상의 입장

에서 완전히 객관적인 제 3의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기능화되어야 함.

16. 한국의 국제문화협력 증진 방안

※연 도 : 1988년

※연구진 : 백승길, 허 권, 임문영

1) 문화교류의 다변화 , 다양성

·지나친 편중교류는 문화의 종속화현상을 초래하며, 교류국의 다변화, 주제의

다양화가 실현되어야 함.

2) 해외문화원의 증설 , 기능 확대

·해외의 각종 문화예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연구기능 등이 수행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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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전문가의 해외 근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3) 지방문화의 국제화

·외국의 지방도시와의 작품교류, 인적교류, 특정국가의 '문화주간'의 재정, 학

교내에서의 국제문화 이해 교육 등 다각적인 사업과 예산지원이 필요함.

4) 국제기구와의 협력

· 21세기를 앞둔 우리의 대외문화협력은 비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정부기

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함.

5) 정부 , 기업 , 민간단체의 협력

·정부는 문화교류의 주체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민간교류를 조정, 후원하고 지

원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이 바람직함.

6) 남북 , 북방 교류

남북간의 문화교류는 장기적이고도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양진여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북방문화교류는 쌍방문화교류의 균형과 효율적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이나마 북방문화교류를 조정하는 정부의 기능이 필요함.

7) 기구의 종합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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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문화교류를 다루는 기관들이 문공부, 문교부, 과기처 등 여러 부처가 분

담하면서도 서로간 협의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효용과 능률면에서 개선의 여

지가 많으므로 협의체 구성,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함.

8)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은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등 많은 인

접학문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류능력, 즉 예산규모, 전

문성의 정도 등이 참조되어야 함.

-해외 예술인 기숙사 운영, 한국문화원 운영, 한국문화센타설치, 국제문화교

류상 재정, 해외소개용 레퍼터리의 개발, 민간교류프로그램 강화 등

17.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연 도 : 1588년

※ 연구단체 .한양대 언론은화연구소

1)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정도

· 정규직 장의 종류

-조사대상자 중 정규직장을 가지고 문예활동을 하는 경우가 70.9%이며, 정

규직장의 경우 교사 21.2%, 교수 17.1%, 예술단체단원이 11.9%, 학원 경

영이 11.5%로 대부분 교육, 예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음.

·예물활동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예술활동 관련 수입은 월평균 50만원 이하가 77.4%이며 이중 10만원 이하

도 44.1%이다.

·한편 예술활동과 관련된 월평균 지출비용은 연예분야가 30만 3천원으로 가

장 높고, 문학분야가 11만 9천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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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인들의 첫 활동방식

·공개적 방식이 38.5%, 비공개적 방식이 45.2%이며, 이중 비공계적 방식의

경우 개인발표 11%, 단체입단이나 출품이 34.2%임.

3) 각 분야별 예술활동 개관

· 문학분야

-' 89년 한해 동안 1인당 평균 1권의 작품집과 평균 15편의 작품을 발간 또

는 발표할.

-통산활동에서는 작품집 1∼5권 발간이 62.7%, 작품집이 없는 문학인은 9.5

%임,

· 조형예술

-' 87년 발표 작품수는 1∼10점이 61.4%, 11∼20점이 14.2%임.

-발표활동은 개인보다 단체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음 악

-' 87년 발표 작품수는 1인당 2편 이하가 43.2%이며, 그 중 작곡 부분이

14.9편으로 가장 활발하고, 성악부문은 6.8편으로 가장 적음.

-발표회 및 콩쿠르참가 횟수에서 기회가 소수에 편중됨.

·국 악

-국악 분야의 예술인 구성은 기악이 52.4%, 창 ·판소리 22.4%, 무용 14.7%

의 순임.

·무 용

-'87년의 작품활동은 3편 이하가 75.2%이며 부문별로는 발레(3.8편)와 한

국무용(3.5편)이 현대무용(2.0편)보다 다소 활발함.

·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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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에 71.2%가 5회 미만의 제작 및 출연을 했으며 11.2%가 21회 이상

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 소수에 편중됨,

4)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 가장 발전된 분야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발전된 분야로 생각하는 것은 문학, 음악, 연예, 조형

예술, 디자인의 순이며, 발전 이유로는 예술의 대중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분야아 조형예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분야임.

· 가장 낙후된 분야

-가장 낙후된 분야로 생각하는 것은 국악, 영화 분야이며, 낙후된 이유로 문

학, 음악, 국악, 연극, 무용분야는 대중의 인식부족과 현실성 결여로 생각

하고 있음.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의견

-80.7%가 사회적 대우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1.5%만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분야별로는 연극, 연예분야가 사회적 대우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음.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대부분(71.4%)이 보통이라고 느끼며, 빈곤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16.9%임.

-연극분야는 9.6%가 '아주 가난하다"고 응답

·발표 기회에 대한 의견

-발표기회에 대해 28.3%가 긍정적, 46.4%가 부정적 태도를 보임.

·문화예술업에 대한 만족도

-예술활동에 대해 71.3%가 긍정적이며, 직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임,

·창작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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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으로 24. 1%가 '재충전기회의 부족' , 23.5%가 발표기회의 부족을

지적함.

-분야별 장애요인은 문학, 국악, 무용, 연극분야는 '발표기회의 부족' , 디자

인과 음악 분야는 '재충전 기회의 부족' , 그리고 조형예술과 연극은 '개인

능력의 부족'을 들고 있음.

5) 문예진흥을 위하여 이급한 일

-문예진흥을 위해 시급한 일로는 예술단체지원 및 육성(24.8%), 창작활동지원

(24.7%), 국민적 관심제고(22,3%), 초,중,고 교과과정에 문예부문강조(15.8

%)의 순서임.

-분야별로 문학은 창작활동지원, 단체지원 및 육성순이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은 단체지원 및 육성에 최우선권을 두고 있음.

6) 문화부 신설에 대한 의견

-신설을 바라는 예술인이 68.7%이고, 조직개편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가 15.9

%이며, 반면 신설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2.7%임.

7) 문화부 독립후 건의사항

-국가의 지원, 순수예술지향 정책수립, 인재양성, 지방문화육성방안을 건의

8) 문예인의 복지향상

-문예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정지원(후원회, 지원금 등)이 53.6%, 시설지원

이 11.4%, 의료, 세재개편, 노후보장이 10.5%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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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현안 문제는 모든 분야가 '재정지원'을 들고 있으며, 조형예술과 무용

분야는 '시설지원'을 들고 있음.

18. 문화예술단체 현황조사 보고서

※연 도 : 1988년

※연구단체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 문화예술단체의 전반적 특성

· 설립 년도는 ' 80∼' 88년이 가장 많고, 70- 79년, ' 60∼' 69년의 순서임.

· 활동지역은 시, 군 등 특정지역 대상단체가 59.395, 전국 대상의 단체가 25,2

%, 서울중심단체가 15.6%를 차지함.

· 법적 성격은 임의단체가 61.3%, 사단법인단체가 6.5%, 국 ·시립단체가 6. 1

%, 기타 단체가 26.1%임.

2) 예술단체의 활동 상황

·정기모임

-1년에 1∼5회의 정기모임을 갖는 단체가 59.3%, 11-15회는 28.3%, 6∼

10회는 6.8%, 16회 이상은 5.3%임.

· 문학단체

-문학단체는 간행물 발간활동이 가장 많음.

-1987년의 단체활동 회수는 작품 발표회가 연평균 2.68회, 동호인 모임이

2.31회, 간행물 발간이 2.17회임.

· 음악단체

-관련단체 중 89.0%가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고, 동호임 모임이 37.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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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및 토론회 개최가 35.2%임.

· 국악단체

-' 87년 행사개최 회수는 작품 발표회가 5.4회, 강좌 및 강연회가 4.5회, 동

호인모임 이 3.6 회 임.

· 연극단체

-' 87년 행사개최 회수는 작품 발표회가 8.41회, 동호인 모임 3.4회, 강좌

및 강연회 1.7회, 세미나 및 토론회 1.0회를 나타내고 있음.

· 무용단체

-전체 무용단체의 95.9%가 작품 발표회를 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가 38.8%, 동호인모임이 34.7%, 강좌 및 강연회가 22.4%임.

· 조형 예술단계

-'87년 평균 행사회수는 세미나 및 토론회가 연평균 2.28회, 동호인모임

2.17회, 전시회 1.94회, 강좌 및 강연회가 1.43회, 간행물 발간이 0.51회

의 순서 임.

3) 문화예술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교류 경험이 있는 단체는 23.9%로 많은 편이 아님.

·국제교류를 시작한 연도는 80년대가 39.7%, 70년대가 28.4%로 최근에 국제

교류가 신장되고 있음.

·교류 국가는 미국이 33.6%, 일본이 32.3%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 뚝

미주의 순서 임.

·국제교류행사 개최 평균 회수는 5.16회이며, 행사 참가자수는 평균 10.812명

으로 분야별로는 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음악분야 임.

4) 문화예술단체의 재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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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평균 연말운영자금 적립액은 312만원이며, 운영자금은 평균 1,146

만원으로 영화 분야가 3,094만원으로 가장 높고, 조형예술, 문학분야가 각각

509만원, 406만원즈로 가장 낮다.

·운영자금중 자체 부담액은 평균 713만원으로 전체 운영자금이 62.2%를 차지

문화예술단체의 출판물 판매대금 및 입장료 수입은 평균 475만원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단패들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형태로 첫번째로 문예진흥원, 두번째

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원하고 있음.

19. 1989년도 연구 과제

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방문화행정모델 연구

※ 연 도 : 1989∼현재 진행 중

※ 연구단체 : 성균관대 공공문제연구소

2) 문예진흥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기능 연구

※연 도 : 1989∼현재 진행 중

※ 연구단체 :고려대 신분방송연구소

3) 공산권 예술수용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응방안 연구

※ 연 도 : 1989∼현재 진행 중

※ 연구단체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4) 지역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 방안

※ 연 도 : 1989∼현재 진행 중

※ 연 구 진 :이남복, 이범재 외 5인

20. 1990년도 연구과제

※ 연 도 : 1990∼1991년까지 완료 예정

1) 대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2)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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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화 방안 연구

4)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5) 여가놀이문화 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6) 한국전통공예의 세계시장화를 위한 방안 연구

7) 국립예술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8) 한국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 연구

9)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법제 연구

10) 국가문화예술정보 전산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전국 네트워크구축에 관한 연구

2 . 특수자료실소장 영상자료목록

[1] 가야금에 깃든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 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6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배역 :우륵-박효진, 송미-최희영, 우한치-황민(공훈), 주부인-남궁련

(인민), 길부인-홍순정

[2] 개척자들

조선예술영화촬영 소, 대흥단창작단

2 VideoCassette (80분,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 김영호 o 극본 :조현동

[3] 검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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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8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o 극본 :한복규 o 배역 :문정복, 리미화, 김광억, 조경순

[4] 고결한 삶(언제나 한마음 3)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5] 공화국 창건 40돌 경축 행복의 노래

1 VideoCassette (8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1 광주는 부른다

리죽송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정건조 o 극본: 주동인 o 배역: 김철, 박미화, 최봉식

[7] 교예종합공연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8] 국립평앙예술단 일본방문공연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54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 그날의 맹세(언제나 한마음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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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deoCassette (10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극본: 김희봉 o 배역: 정순-정선화(공훈), 정식-김철, 관일-리광록

(공훈)

[10] 금강산으로 가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 박상복 o 극본 : 리희찬

[111 금강산 가극단

총련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5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2] 기다려다오

백두산창작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하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 박창성 o 극본: 리춘구, 전창준

o 배역 : 진옥석-양혜련(공훈), 어린 옥석-류경애

[13] 길

Shin Films.

1 VideoCassette (96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 박상복 o 극본 : 리희찬 o 배역 : 김정화, 조명선, 김학철

[14] 꼬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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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학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5] 꽃은 계속 피리라

총련영화제작소

1 VideoCassette (3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6] 꽃파는 소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영화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흑백 : 3/4 rnch

o 연출 :박학 o 배역 :꽃분이-흥영희, 순이-박화선, 지주-고송암.

[17] 나비와 수탉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18] 남만에서(조선의 별 Ⅶ)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문 o 촬영 : 정익환 o 배역 :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19] 내가 본 나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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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출: 고학림 o 극본: 최일심 o 배역: 다까하시-박기주, 류천성-김룡

권, 상민-박 성

[20] 녀교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박정주 o 극본: 박청룡 o 배역: 향순-정선화, 대활- 조명선,

용숙-정순희, 광억-김광남

[21] 노을 비낀 호수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 채풍기 o 극본 :오진흥, 함흥준 o 배역 : 진수-리익승,

연화-김련옥, 부위원장- 홍영일

[22] 눈보라(조선의 별 V)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정익환 o 배역: 임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23] 달매와 범다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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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출 ; 윤룡규 o 극본 : 김승구 o 배역 : 달매-김영숙, 범다리·-조민선,

봉선- 최경숙

[24] 도라지꽃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불)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5] 돌아설 수 없다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o 연출 : 최부길 o 극본: 최부길 o 배역 : 조장-최순규, 정찰병-김정실,

전재연, 차성철

[26] 돌아오지 않는 밀서

신필림

2 VideoCassette (1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감독: 최은희 o 극본: 신상옥 o 배역: 김준식, 량해승, 김윤홍, 김정화,

김옥희, 홍순정

[27] 두 장군 이야기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28] 련단장의 옛상관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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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채풍기 o 극본: 리성익 o 배역: 현철-전재연, 정민-리의승,

옥금-김련옥, 수옥-공영렬

[29] 려명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78분, 7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리재준 o 원작: 백인준 o 배역: 조우재, 리학철, 림순복

[30] 로흑산의 전설(조선의 별 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8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겁-김선남

[31] 만경대의 노래

1 VideoCassette (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32] 먼 남쪽 바다에서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71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o 연출: 남철민 o 극본: 유정혁 o 배역; 정민-전재연(인민),

전룡주(공훈), 김봉삼, 김순영

[33] 미래를 꽃피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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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t

o 연출: 박 학, 길덕규 o 극본: 백인준 o 배역: 식량부장-최명관(공훈),

중대장-전룡주(공훈), 조범-곽명서(공훈)

[34] 바다를 막는 사람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리승호 o 극본: 홍진숙 o 배역: 익범-서경섭(인민),

명 민-신명욱, 윤수-김영식

[35] 백두산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30분) 1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36] 北朝鮮 歷史紀行

NHK.

1 VideoCassette (4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37] 봄날의 눈석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림창범, 고학림(공훈) o 극븐: 리춘구 o 배역: 형철-김룡린,

학성-김준식, 서경섭, 황 민,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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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불타는 근거지(조선의 별 X)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12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39] 불타는 모래불

조선 2.8 예술영하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6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신태오 o 극본: 신태호, 리춘옥 o 배역: 공영렬, 박효신, 정명순,

최대현 (공훈), 김찬민

[40] 불타는 봄(조선의 별 Ⅵ)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41] 붉은 날개

신필름제작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장영복 o 배역: 김 원, 장유성, 김정화

[42] 붉은 화살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창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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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정기모 o 극본: 리상욱 o 배역: 이진국, 리역승, 최대현, 정룡주

[43] 비데오 가요 제 1집

總聯映製作所, 朝鮮音樂史

1 VideoCassette (41분) : VHS, 유성, 천연색 3/4 Inch

[44]삐라

조선과학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5] 사계절 아름다운 나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4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6] 사랑사랑 내사랑

신필름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70분, 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감독: 신상옥 o 각색: 최은희 o 제작: 리현수, 한동호 o 배역: 춘향-

장선희, 몽룡-리학철, 월매-김명희, 방자-손윈주, 향단-방복순

[47] 사랑의 노래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림창범 o 극본: 민순실 o 배역: 옥주-리설희, 춘심-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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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리성실(공훈), 현수-최영철, 설순-김옥희(공훈)

[48]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49] 새별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류영미 o 극본: 리건우 o 촬영 : 리희선 o 배역: 리석-박효신,

영희-오미란, 숙이-황석림, 묘향산-곽명서(공훈), 류수영-정춘란

[50] 설한령의 세 처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고학림 o 극본: 류부연 o 배역: 김순화, 리금숙, 유경숙, 강선학

[51] 성장의 길에서 1,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112분,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영철, 허현식 o 극본: 백인준 o 배역: 박진명-엄길선(공훈),

영애-최부선, 혜정-문예봉

[52] 소금

신필름영화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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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deoCassette (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감독: 신상옥 o 원작: 강경애 o 각색: 김희봉

o 배역: 봉식 어머니-최은희, 정의겸, 오영환, 리인권

[53] 시련을 뚫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92분) : VHS, 유성, 친연색 : 3/4 Inch

o 연출: 오병호 o 극본: 한상운 o 촬영: 리기원 o 배역: 룡호-서경심

(인민), 설계실장-김룡린(인민), 지배인-주종일(인민), 명희-라도훈

[54]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5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배역: 안중근-리인문, 김명국, 오경식-정의겸

[55] 압록강을 넘나들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덕규(인민), 정운모(공훈) o 극본: 백인준 o 배역: 황영일

(인민), 김춘남(공훈)

[56] 어머니의 마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산창작단

1 VideoCassette (8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룡린 o 극본:오진홍 o 배역: 장길부-김선영(공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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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김옥희(공훈), 박금실, 마성희, 정성희

[57] 어머니의 소원

예술영화 (어머니의 소원) 제작위원회

1 VideoCassette (9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림창범, 려운각 o 극본: 김수룽 o 원작: 장대하

o 배역: 어머니-강여선, 태령-김 철, 김경자, 박금?, 박태수, 김광렬

[58] 언제나 한마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리재? o 극본: 김회봉 o촬영: 정봉추 o 배역: 정순-정선화

(공훈), 김광남, 김태순

[59] 언제나 한마음 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0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리재? o 극본: 김희봉 o 배역: 정순-정선화(공훈),

정식-김 철, 관일-리광록(공훈)

[60] 언제나 한마음 3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1] 열네번째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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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 (93분, 8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명호(공훈) o 극본: 리춘구 o 배역: 유설경-흥영희(공훈),

유원준, 최창수, 서경섭

[62]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64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림창범 o 극본: 김무국, 장광남

[63] 영생

백두산창작단,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14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류호손 o 극본 :송상원 o 배역: 김철주-박 철, 박금순-김혜선,

장을화-김인철

[64] 영생의 기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26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5] 오랜 문화의 나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66] 우리가 만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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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2 VideoCassette (75분, 6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룡린 o 극본: 오혜연 o 배역: 류진-한창필, 인혜-박미화,

박세현, 남룡우, 김태수

[67] 우리는 묘향산에서 만났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오병? o 극본: 리희찬,윤진호 o 배역: 성준-김 원(인민),

홍영희, 김룡린

[68] 우리 대의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 VideoCassette (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덕규(인민) o 극본: 오현락 o 배역: 흥순정, 리병화, 리종건,

박영희, 리근우, 손원주

[69] 우리 통신원

조선과학영화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1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0] 월미도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85분) : VHS, 유성, 천연색 1 3/4 Inch

o 연출: 조경순(인민) o 극본: 민순실 o 배역: 최창수(공훈), 조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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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박봉익(공훈), 최대현(공훈), 윤수경

[71] 위대한 품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2 VideoCassette(72분, 74분) : VE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오병초(공훈) o 극본: 김영준 o 배역: 김구-유원준(인민),

박태수(인민), 김동식(공훈), 리승만-은성조(공훈), 프란체스까-서옥순

[72] 유격대의 오형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3 VideoCassette (88분, 147분, 132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o 연출: 최익규(공훈) o 극본: 박승수 o 배역: 준혁-엄길선, 준민-심준철,

준호-김용린, 준식-김승오, 아버지-한진섭, 순애-원정화

[73] 유원지의 하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5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74] 은비녀

총련영화제작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삼지연창작단

1 VideoCassette (100분) 1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고학림 외 4인 o 극본: 김수중(총련)

[75] 이름없는 영웅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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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ideoCassette (총 1411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류호손, 최남선(공훈) o 극본: 리진우 o 배역: 유림-김룡린

(공훈), 순희-김정화, 박무-정운모(공훈), 클라우스-손대원

<목차> 1편 : ? (60분)

2편 : 적후에서 또 적후에서 (60분)

3편 : 적후에서 홀로 (82분)

4편 : 옛 성 터 에서 (61분)

5편 : 금강석 (111분)

6편 : 한밤중의 저격사건 (76분)

7편 : 정적속에서 의 전투 (70분)

8편 : 위험한 대결 (68분)

9편 : 안개작전 (66분)

10편 : 위기 (67분)

11편 :일요일에 있은 일 (67분)

12편 : 웃음속에 비긴 그늘 (75분)

13편 : 판문점 (70분)

14편 : 죽듬의 섬 (65분)

15편 : 달없는 그 밤에 (75분)

16편 : 전투는 계속된다 (64분)

17편 : 유인 (65분)

18편 : 운명 (57분)

19편 : 붉은 저 녁노을 (85분)

20편 :우리는 잊지 않는다. (6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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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임꺽정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2 VideoCassette (78분, 7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장영복 o 원작: 홍명희 o 각색: 김세륜 o 배역: 최창수, 량해승,

리룡운, 고종환

[77] 잊을 수 없는 여름(조선의 별 Ⅳ)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78] 저물어 가는 1932(조선의 별 Ⅷ)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삭 성, 최창걸-김선남

[79] 전사의 숨결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72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채풍기(공훈) o 극본: 최용주 o 배역: 홍경란, 정훈란, 곽명서,

차성철

[80] 전환의 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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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deoCassette (10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리재준(공훈) o 극본: 김희봉 o 촬영: 정봉추(공훈)

o 배역: 성국-최창수(공훈), 성철-김 원(인민), 지배인-김룡림(인민)

[81] 조선아 달려라

신필름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8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박승복 o 극본: 김세륜 o 배역: 김 철, 전재연, 김익성, 박기주,

조경숙

[82] 조선의 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0 VideoCassette(총 936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83] 조선의 별 I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90분) : VHS, 유성, 천연색 : 3◎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84] 조선의 별 Ⅱ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0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촬영: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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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선의 별 Ⅲ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13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엄길선 o 극본: 리종순 o 촬영: 정익환 o 배역: 김 혁-김 원,

차광수-리정천, 서정애-전정희, 문일광-박 성, 최창걸-김선남

[86] 진실한 사람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최부길 o 원작: 오진흥 o 배역: 김광문, 리정친, 리근우, 전재연

[87] 철길을 따라 천만리

신필름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길? o 극본: 김세륜 o 배역: 순규-곽원우, 정희-오미란,

철수-최봉식

[88] 첫 보안서원들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 (1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류한손 o 극본: 정명기 o 촬영: 정규완 o 배역: 진혁-곽명서,

상준-리영남, 원길-리상훈, 보안서원-최금철, 리용구, 김창식, 한용팔

[89] 청개구리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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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지형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19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0] 청춘의 심장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98분) : i「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조경순 o 극본: 리춘구 o 배역: 채숙-송련옥, 해연-리현옥,

명호-박효신, 대섭-정의겸, 직장장-전재연(공훈)

[91] 추억의 노래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류호손(인민) o 극본: 리희찬 o 배역: 라설주-김정화(공훈),

리영희-리설희 , 김종남

[92] 춘향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VideoCassette(160분) 1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유원준, 윤룡규 o 각색: 백인준, 김승구 배역:춘향-김영숙,

리도령-최순규, 월매-김선영, 향단-김영숙(공훈), 방자-고종환

[93] 판문점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 VideoCassette (19분) : VHS, 유성, 흑백(B&W) : 3/4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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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평범한 사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1 VideoCassette (7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영호(공훈) o 극본 :리덕윤 o 배역: 원삼-유원준(인민),

학민-리종건, 세옥-김복실, 인철-신명욱, 원삼의 처-손병옥(공훈)

[95]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제2차 일본공연

총련영화제작단

1 VideoCassette (122분) 1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96]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월비산창작단

1 VideoCassette (7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림영일 o 원작: 박국태 o 배역: 리익승, 리설희, 리성일

[97] 푸른 소나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백두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27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리재? o 극본: 백인준 o 배역: 김형직-김선남(공훈),

한세광-박섭 (인민)

[98]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88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김춘식 o 극본: 리덕윤 o 배역: 김정훈-김준식(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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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박수영, 리숙-김옥희 (공훈)

[99] 한 지대장의 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1VideoCassette (147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o 연출: 김덕규 o 극본: 리종순 o 배역: 허철만-최창수, 심혜영-홍영희,

박 석, 서경섭

[100] 해발

백두산창작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1 VideoCassette (12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정윤오 o 극본: 백인준, 송상원 o 배역: 구장-박태수(인민),

탄실-김영숙(공훈), 박금실, 정영희(공훈)

[101] 헤어져 언제까지

신필름

1 VideoCassette(9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박창성 o 극본: 리희찬 o 배역: 유원준, 박미화, 추석봉, 김광럴,

손원주

[102] 혁명가(1,2부)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대덕산창작단

1 VideoCassette (130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조경? o 극본: 리춘구 o 촬영: 최우규 o 배역: 최 현-김령조

(인민), 박철무-김광문, 강철수-정의겸, 강태식-최순?, 옥선경-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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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혁명전사

백두산창작단, 조선 2.8 예술영화찰영소, 월미도창작단

1 VideoCassette(125분) : VHS, 유성, 천연색 : 3/4 Inch

o 연출: 류호손 o 극본: 송상원 o 배역: 김철주-박 철, 최봉식,

오미란(공혼), 추석봉(공훈)

[104] 혈육(전, 후)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146분) : VHS, 유성, 흑백 : 3/4 Inch

o 연출: 민정식 o 극본: 김세륜 o 배역: 준도-전재연, 명진-김광억,

진옥-김옥희, 연옥-강순정

[105] 홍길동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 VideoCassette (110분) : VHS, 유성, 천연색 1 3/4 Inch

o 연출: 김길이 o 원작: 허 균 o 촬영: 전홍석 o 배역: 홍길동-리영호,

연화-박춘희, 춘섬-최순복, 특재-김윤홍, 림정승-최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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